Grammer In Use – Basic

출처 : http://cafe.naver.com/drggn
일명 우리가 'be 동사'라고 부르는 동사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나는 제인(Jane..자네라고 읽으시면 안됩니다.ㅜㅜ)이다' 를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회원님이 영어를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일단 사전에서 '나'를 찾아보니 'I'라고 나오는 군요. 제인은 스펠링이 Jane이라고 나와 있구요.

그리고 고민이 시작되겠죠..물론 터프가이식 영어를 하시는 분들은 고민없이 'I Jane!' 이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털썩..

 

'나는 제인이다..'나'와 '제인'은 아는데 '이다'가 뭐지?...'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 실 겁니다.

 

정답은 'I am Jane'입니다. 
 

영어에서 어떤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 되기 위해선 항상! '주어 + 동사'가 그 문장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native들이 그렇기 하니까~ 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언어는 그 공동체 사람들간의

약속이죠.. '우리 이럴땐 이렇게 이렇게 쓰자~'라는 약속.. 그래서 언어에 '법칙'(약속)은 있지만 이유는 없습니다. 별거 아닌듯

해도 언어를 공부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어를 공부함에 있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과

맞닥뜨리면.. 그냥 '아.. 그냥 이럴땐 이렇게 쓰는구나. 참 재미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군' 이라고 넘겨 버리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말을 예로 들어 볼까요?

 

우리는 아버지를 아무 고민없이 '아버지'라 부릅니다.(저는 아빠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말은 삼가를..ㅜㅜ) 그러면 우리는 

왜 아버지를 굳이 '아버지'라고 부를까요. '아뽕칙', '킹콩칵' , '빵쿠뿡'등과 같은 다른 아름다운 표현도 많은데 말이죠..

그 이유는 아주~ 오래전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부르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이죠.. 이는 다른 모든 언어가 그렇듯이 영어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배움에 있어서.. 제가 다른 글에서도 언급했듯이. '아.. 미쿡이나 영쿡 사람들은

그냥 이럴땐 이렇게 얘기하는구나~'라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해가 조금 가셨나요? ^^

 

다시 'I am Jane'으로 돌아가겠습니다.

 

'I Jane'이라는 문장은 동사가 없었는데 'I am Jane'은 완전한 문장이라고 했으니 am은 동사가 되겠군요. 그런데 왠지 동사라고

하면 뭔가 '먹는다' ,'씹는다','싼다' 등의 다이나믹함이 있어줘야 하는데 am은 좀 그런 느낌은 없군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am과 같은 동사를 다른 동사와는 구별해서 'be 동사'라고 부르나 봅니다. 용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여기,기억상실증에 걸린 여자가 있습니다. 자기 이름조차 까드셔 버린 그녀에게 친구가 얘기합니다.'너는 제인'이다. 영어로 

한번 바꿔 볼까요?

 

사전에서 '너'를 찾아보니 'you'라고 나오는 군요. 그래서 '아하~' 그럼 답은 'You am Jane'.. 일까요?..

그랬으면 좋았을텐데..아주 옛날 영어를 만든 영국 할배들이 '우리 심심한데 you 는 am이라고 하지말고 are하고 같이쓰자'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노망이 났을수도;;; ^^

 

그래서 정답은?

 

'You are Jane'입니다. 
 

음 이건 좀 억지스러운데..ㅋㅋ 그래도 쉬운 설명을 위해 가정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네이버까페에 'Jane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오늘 오프라인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녀들이 한테이블에 모여서

술을 빨고 있는것을 보고 '그녀들은 제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문장은 영어로 어떻게 될까요?

 

영어에서는, 한명이상의 사람들 혹은 한개 이상의 사물들은 모두 'they'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They are Jane'입니다.(쉬운 설명을 위해 Jane를 복수로 바꾸지 않겠습니다. 태클 금지~)
 

다음.. 도서관에서 열공하는데 옆자리에 아주 이쁜 여자아이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처에서 같이 공부하던 친구를 불러내

담배 한대를 피면서 그 여자 얘기를 하니 친구가 '그녀는 제인이다' 라고 얘기 합니다. 그럼 영어로는?

 

'She am Jane'도 'She are Jane'도 아닌..

 

'She is Jane'입니다.   
 

자..이제 나올것은 다 나왔습니다. 'am,are,is' 이게 다입니다...별거 아니죠? ^^ (사실..과거형도 있는;;)

그럼 정리해 보면 

 

'I' 는 'am'
 

'you'와 'they'는 'are'
 

'she','he','it'은 'is' (he는 그, it은 그것, this는 이것 that은 저것)
 

와 같이 쓰자고 약속을 해놓았네요.어때요? 할만하죠~? ㅎㅎ

 

지금까지의 문장은 모두 긍정문이었는데요.. 그럼 그 문장들을 부정문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될까요?

 

am/is/are등이 들어간 문장을 부정문으로 만들려면 am/is/are 다음에 not을 붙여주면 됩니다.

 

하나만 예를들어 보면 ,'나는 제인이 아니다'는,

 

'I am not Jane'이 되겠죠. 
 

그런데 'are not' 과 'is not'은 각각 'aren't' 와 ' isn't'로 줄여서 쓸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줄여서 쓰구요. 정식 문서나

격식을 필요로 하는 문장 등에는 줄임말이 아닌 원래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뭐 그런 내용들이 1장에 나와 있네요. 문장들 한번 읽어보시고 모르는 단어들 있으시면 사전을 찾아보시면서 해석을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여기서 배운 표현들로 
 '내이름은 누구다.', '나는 몇살이다. 내동생은 몇살이다', '지금은 아홉시다.' '나는 배고프다' 와 같은 문장들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UNIT 01] am/is/are (토익만점, '닥터끈끈'의 영어 울렁증 치료 연구소(닥치소)) |작성자 닥터끈끈
[unit1]에서 am/is/are에 대해 살펴 봤는데요. [unit2]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의문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am/is/are를 사용해서 어떻게 '질문'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I am Jane' 이라는 문장을 공부했죠?.. 그러면 '너는 제인이니?'(서울말) 혹은 '니가 제인이가?'(경상도말)

'너,제인?'(터프가이)등에 해당하는 질문도 공부를 해야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럼 먼저 '너는 제인이다'는 뭐였죠? 'You are Jane' 이었죠.. 기억 나시나요? 혹시 기억이 나시지 않는 분은

방 구석에 가서 5분동안 무릎꿇고 손들고 계시다가 다시 오시기 바랍니다.^^ 

 

의문문을 만들때는 'You are'(주어+동사)를 'Are you'(동사+주어)로 바꾸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답은

 

'Are you Jane?'이 되겠네요.(자네인가? 가 아닙니다...) 간단하죠?..
 

같은 방법으로 '그녀가 제인이야?'는 'Is she Jane?' 이 된다는 것도 이해가 가시겠죠?

 

 

다음엔 where, what, who, how, why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where는 '어디' , what은 '무엇' , who는 '누구' , how는 '어떻게,얼마나' , why는 '왜'라는 뜻입니다.

먼저 where에 대해 살펴보면,

 

'제인은 어디에 있니?'를 영어로 하려면?.. 질문을 하는데 필요한 단어'Jane,where,is(Jane은 she이고 she는 is와

함께 쓴다고 배웠죠?)'는 모두 알고 있는데 그럼 이 단어들을 조합 하는게 문젠데요. 정답을 먼저 써보면,

 

'Where is Jane?'입니다. 먼저, 묻고 싶은 핵심인 '어디'(where)가 제일 먼저오고 is Jane이 뒤에 따라 오네요. 그죠?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도 같은 방법으로 'What is your name?'이 됩니다.

 

그리고 how를 보면 '어떻게' 와 '얼마나' 두가지의 뜻으로 써 놓았는데요.

 

아시다시피 일반적으로는 전자(어떻게)의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인사를 할때 입버릇처럼 사용하는

 

'How are you?' (직역하면 너 어떻니?이지만..사실 그들은 정말 내가 어떤가에 대해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나라의 '밥먹었어?' 와 비슷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가 있구요.

 

'얼마나'로 사용되는 경우는, 'how long'(얼마나 긴), 'how much'(얼마나 비싼)등과 같이  다른 단어와 같이 붙어서 

쓰이는 경우이며, 대표적으로는 외국생활시 필수 생존영어 중 하나인 

 

'How much is it?'(그것은 얼마인가요?)이 있죠.
 

그럼 '그것은 얼마나 빠른가요?'는 어떻게 될까요? 1분동안 시간을 드릴테니 'fast'를 써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얼마나 빠른'은 'how fast'가 되니까.. 정답은,

 

'How fast is it?'이 되겠네요. 어떻게 다들 맞추셨나요? ㅎㅎ 맞추신 분들은 자신의 오른손을 들어 뒷머리를 세번 

쓰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4번은 절대 안됩니다. 자칫 자만하게 될 수도 있;;;; -_-;;

 

자, 이제 질문 하는 법을 살펴 봤으니 질문에 대답하는 법을 또 살펴 봐야겠죠? 

 

먼저 'Are you Jane?' 이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내가 제인일 경우에는 'Yes, I am' 내가 제인이 아닌 타잔이나 치타일 경우

'No, I am not'이 됩니다.

 

그럼 'Is your home big?'(평서문으로 하면 '너의 집은 크다' your home is big.인데 의문문이기 때문에 주어인 your home과

동사인 is의 자리가 바뀌었네요) 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 집이 크다면,

 

'Yes, it is'가 되며.. 'Yes, my home is'는 틀립니다. 
 

'my home'을 'it'으로 바꿔 쓰는것에 주의를 해야겠네요. 의문문에 대한 답변에서는 앞의 예처럼 모든 사물은 it 만약 그것이

복수이면 'they'로 바꿔서 답변을 합니다.역시 '아~ 그렇게 쓰는구나' 하시면 됩니다. ㅎㅎ

 

그럼 'Yes, my home is big.'은 어떨까요? 괜찮긴 하겠지만 이런식으로 답변을 하지 않는 이유는 답변이 너무 '아동틱'

하기 때문입니다. '너의 집은 크니?' , '응, 나의 집은 커' 이 답변 만으로는 느낌이 잘 안오네요..그럼 조금 더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너의 엄마의 옆집 사는 아줌마의 딸의 팔촌동생의 남편은 키가 크니?' 라는 질문에 '응 그는 키가커' 라고 하지 않고

'응, 나의 엄마의 옆집 사는 아줌마의 딸의 팔촌동생의 남편은 키가 커'라고 한다면....--+ 이해가 좀 가시나요? ^^

 

그리고 또 하나 배워야 할 것은 의문문의 this나 that 또한 대답할때 모두 'it'으로 바꿔서 대답을 한다는 점입니다. 뭐 사실 이러한

것들은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사실 저도 이 글을 적으면서 '그래 맞아.. 이런 것도 있었어..'라고 깨닫고 있는 중이거든요 ㅎㅎ

 

마지막으로, 질문에 답 할때 무척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얘기를 하고 이번 장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너는 제인이니?' 는 'Are you Jane?'이었죠.. 그리고 '너는 제인이 아니니?'는 'Aren't you Jane?'이 됩니다. 그럼 이에

대한 답은 내가 제인 일경우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No, I am Jane' 이 아니고, 'Yes, I am Jane'(이해를 돕기위해 Jane을 포함시켰습니다.)이 됩니다.
 

갑자기 머리에 쥐 내리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ㅜㅜ 위와 같은 '부정 의문문'에 대한 답변은 영어의 경우 우리나라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내가 제인인데 누가 '너 제인 아니니?' 라고 물으면 '아니, 나 제인이야' 라고 대답을 하지만, 영어의 경우에는

 

'너 제인 아니니?'란 질문에 내가 제인이면 'Yes, I am' 내가 제인이 아니면 'No, I am not'입니다.
 

글로 설명하려니 저도 머리에 쥐가 나네요..--;

 

그러니까 영어의 경우엔 'Are you Jane?' 과 'Aren't you Jane?'에 대한 답은 똑 같습니다. 둘 중 어떤 질문이던간에

 

내가 제인이면 'Yes, I am', 내가 제인이 아니고 치타면 'No, I am not'이 됩니다.. 부디 이해 하셨길..
 

휴.. 이제 어느정도 설명해야 할 건 왠만큼 다 한 것 같네요.

 

'where, what, who, how, why'가 포함된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그에 대한 답변이 'yes', 'no'가

아니라 일반적인 문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히 예를들면,

 

'너 어디사니?' 이러면 답변은 그냥 '나는 어디살아' 식의 '주어 + 동사'로 구성된 보통의 영어 문장이 되죠.. 그렇기에 특별히

이번장에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unit하나에 드는 시간이 제법 되네요.. 기초부터 벌써 이런데.. 휴.. 가입자수도 달랑 저 포함해서 3명.. 그것도 한명은 제 

여친이시고 나머지 한명은 남친..아..아니 그냥 친구 네요 ㅎㅎ

 

암튼 곧 [unit3]에서 뵙겠습니다. bye~ 

[출처] [UNIT 02] am/is/are(Questions:의문문) (토익만점, '닥터끈끈'의 영어 울렁증 치료 연구소(닥치소)) |작성자 닥터끈끈
3장은 '현재 진행형'에 대한 내용입니다.

 

별거 없습니다. 현재 진행형이란 쉽게 말해서 무엇인가를 '지금','말하는 순간에' 하고있다 는 말입니다.
현재진행형을 '지금 진행형'이라고 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까요? ^^ 그럼 한번 문장을 예로들어 설명해 볼까요..

 

1.'I go to school'(simple present:단순현재)
2.'I am going to school'(present contiuous:현재진행)
 

두 문장을 번역하면 둘 모두 '나는 학교에 간다'입니다. 그럼 두 문장에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분명히 모양이

다르니 뜻도 다를 것 같은데 말이죠..

 

먼저, 첫번째 문장의 구체적인 뜻은.. '나는 학교에 다닌다' 입니다. 이 말을 하는순간, 나는 일요일이라 집에서 

쉬고 있을 수도 있고, 학교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 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학생'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나는 학교에 다닌다'라고 말을 할 수 있죠.. 그렇죠? 이와같이 '단순현재'는 일반적으로

항상 '사실'에 해당하는 내용을 서술할때 사용됩니다.

 

그럼 이제 이번장의 핵심인 현재 진행형을 살펴 보겠습니다.

먼저 1번 문장과 2번 문장의 차이점을 보면, 'go' 가 'am going'으로 바뀌어 있네요.. 혹시 현재 진행형을 만드는 공식에

대해 들어 보신적 있으신가요?.. 뭐 거창하게 공식이랄것 까진 없지만 ㅎㅎ 어쨌든

 

현재진행형은 'be동사(am/is/are) + ~ing'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위의 문장을 보시면 go가 am + go(ing)로 되어있습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자, 그럼 다시.. 앞에서 현재 진행형은 '지금','말하는 순간에' 뭔가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2번째 문장의 뜻은

어떻게 될까요~?

 

네.. '나는 학교에 가고있다' 입니다.. 걸어서 가고있든 버스를 타고 가고있든 분명한 사실은 지금 '학교로 가고 있다'

라는 사실 입니다.

 

1번 문장의 경우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이 '학생'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말이지만 2번 문장의 경우는 말하는 사람이

학생이라 할 지라도 학교를 가고있는 순간에만 해당되는 말인거죠.. 그래서 1번 문장과는 달리 일요일날 집에 있으면서 

'I am going to school'이라고 할 수 는 없습니다..  자, 그럼 다른 문장을 예로 들어 볼까요~?

 

3.'I play the guitar'
4.'I am playing the guitar'
 

두 문장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4번 문장을 보면 'am + play(ing)'로 현재 진행형이네요. 그러면 지금 기타를 치고 있겠네요..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내가 집에서 기타를 치고 있었습니다. '딩가딩가'.. 그런데 한참 기타를 치고 있을때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는 '너 뭐해?'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나 기타쳐'라고 얘기를 하겠죠? 이럴 경우에 바로 4번 

문장을 사용합니다. 지금 기타를 치고 있는 중이었다는 말이죠..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럼 이해하셨다치고(냉혹한) 4번 문장을 부정형(나는 기타를 치고 있지 않아)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앞장에서 배우셨듯이 am뒤에 not을 붙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정답은 'I am not playing the guitar'가 되겠네요.

 

그럼 3번 문장의 경우는 어떤 상황에서 가능한 대답일까요?..3번의 대답이 나올 수 있는 질문을 '한글'로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적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 댓글로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

 

단순 현재(1,3번과 같은 문장을 단순 현재 문장 이라고 얘기합니다.)의 경우 5장에서 다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바이~ 

 

 

  

[출처] [UNIT 03] I am doing(Present Continuos:현재 진행형) (토익만점, '닥터끈끈'의 영어 울렁증 치료 연구소(닥치소)) |작성자 닥터끈끈
현재 진행형 의문문... 이렇게 써놓으니 참 대단한게 있을것 같이 느껴지는군요..^^

 

사실 별로 대단할것도 없습니다. 간단하게 복습한번 해볼까요? 지금 진행형(현재 진행형)은 어떤 상황에서 쓰였죠?

네~그렇습니다..(귀찮아서 서두르고 있어..ㄷㄷ) '나는 지금 ~을 하고 있어' 라는 뜻을 나타낼때 쓰였었죠.

 

그리고 이번장에서 배울 내용은 '너는 지금 ~을 하고 있니?'라고 질문을 하기 위한 어법입니다.

 

먼저, 앞장에서 배운, '나는 학교에 가고 있다'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 수 있었죠? 네, 저기 손드신 '킹콩칵'님 대답해

보세요.(회원이 없으니 이젠 혼잣말을 하고 있어..ㅎㄷㄷ) 네.. 맞습니다.(무조건 맞데...--;)

 

'I am going to school' 이었죠. 
 

그리고 이것을 의문문으로 바꾸면,

 

'Am I going to school?'이 됩니다.
 

뭐 굳이 해석을 하자면 '나 학교 가고 있어?' 가 되겠죠.. 사실 저런 질문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아무튼 현재 진행형

(지금 ~을 하고있다)에 관련된 질문을 하기위한 문장은 위와 같이 됩니다. 역시 I am(주어+동사)에서 am I(동사+주어)로

자리만 바뀌었네요. 여기서 잠깐, 2장에서 배운 내용 기억하고 계시죠?.. 

 

'You are Jane'(너는 제인이야)를 질문 형태로 바꾸면 you are(주어+동사)의 위치만 바뀌면서 'Are you Jane?'니가 제인?'

이 되었던거..안까먹으셨죠?...    

 

자, 그럼 친구한테 전화해서 '너 기타치고 있니?'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네, 역시 주어 동사의 위치만 바뀐,

 

'Are you playing the guitar?'가 되겠습니다. 
 

좀 헷갈리기도 하고 생각보다 금방금방 되지도 않고 그러시죠?..^^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말이 아닌 외국어를 배우는데

몇번 보고 바로 쓸 수 있으면 그게 더 이상한거죠..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배워 가시다 보면 어느순간 실력이 부쩍 늘어나

있는걸 느끼시리라 믿습니다. 믿슈미까?!.. 다시한번.. 믿슈미까?!.. ㅋㅋ 그럼 다시 진도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너 어디서 기타 치고있냐?'란 질문은 어떻게 될까요? 역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질문에 대한 얘기니 진행형으로

된 질문이 되어야 겠군요. 그런데 장소를 묻는 '어디'라는 표현을 추가시켜 줘야 하네요.. 항상 'where,why,who,how'등의

의문사는 질문(의문문)을 할때 문장 맨앞에 놓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Where are you playing the guitar?'이겠네요. 
 

'Are you playing the guitar?'라는 문장 맨앞에 where만 붙이니까 되네요.. 어렵지 않죠? 마찬가지로 'where'대신 'why'를

갖다 붙이면 '너 왜 기타치고 있니?'가 되겠군요..

 

그밖에 질문에 대답하는 법은 앞장에서 배우셨던 의문문에 답하는 법과 동일하니 이해 가능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의문점

있으시면 질문 주시구요.. 그럼 Have a nice day~!

  

[출처] [UNIT 04] Are you doing...? (현재 진행형 의문문) (토익만점, '닥터끈끈'의 영어 울렁증 치료 연구소(닥치소)) |작성자 닥터끈끈
자, 3장의 현재진행형에 이어 이번장은 '단순 현재시제'에 대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앞장에서 예로 들었던 문장을 다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1. I am playing the guitar.(현재진행형)
2. I play the guitar.(단순현재)
 

3장에서 배웠듯이 1번 문장의 뜻은 '나 (지금) 기타치고 있어'란 뜻입니다. 문장에 지금(now)이란 표현은 들어있지

않지만 이해를 돕기위해 넣어 보았는데요. 그러면, 이번장의 내용과는 상관이 없지만, 만약 'now'를 문장 속에 넣고

싶다면 어디다가 넣으면 될까요? 틀리셔도 좋습니다. 그냥 한번 '음.. 어디가 좋을까?.. 왠지 ~에 넣는게 좋아 보이는걸'

.. 이렇게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글에서도 언급 드렸듯이 '하나의 고민' 마다 '하나의 배움' 이 있거든요..

 

사실 여러곳에 'now'를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말하는 뉘앙스는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한국말로 

바꿔보면 '나 지금 기타쳐', '지금,나 기타쳐'..문장마다 조금씩 뉘앙스가 다르다는걸 아실 수 있을겁니다.. 그럼에도 가장 

일반적인 위치는 '문장의 끝'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I am playing the guitar now'라고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잠시 옆길로 샜군요..제가 길눈이 좀 어두;;;ㅎㅎ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번장의 하이라이트인 단순현재(simple present)에 대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서

현재진행형(present continuos)이란 '지금','말하는 순간'에 무엇인가를 하고있다는 뜻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에반해

'단순현재시제'는 말하는 순간에 발생하고 있는 일인지 아닌지 와는 상관없이 항상 '사실'에 해당하는 내용을
말할때 사용됩니다. 

 

항상 '사실'에 해당하는 내용이라...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한국에는 사계절이 있다' 항상 사실이죠? 그리고, 매일 아침 7시에

기상하는 사람의 경우 '나는 7시에 일어난다'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쉬는날마다 골프를 치는 사람의 경우 당신은 '여가시간에

무엇을 하시나요?' 라는 질문에 '저는 골프를 칩니다.'라고 답하는 것또한 사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의 경우

'I play golf'라고 답변을 할 수 있겠네요.(반면에 I am playing golf는 지금 골프를 치고 있을때에만 가능한 문장이구요. 그쵸?) 

 

이렇게 단순현재시제를 사용할 수 있는 예는 무척이나 많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2번문장'I play the guitar'로 돌아가서 그럼 

이문장은 어떠한 상황에서 사용 가능 할까요?..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타리스트라고 가정한다면 '당신의 직업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을 받았을때 'I play the guitar'라고

답변을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그 질문에 'I am playing guitar'라고 대답한다면 '저는 지금 기타치는 중이에요'라는 뜻이 되어서

틀린 답변이 되겠죠?.. '단순현재' 와 '현재진행형' 차이를 이제 아시겠나요?

 

또한, '너 여가시간에 뭐하니?'라는 질문에도 만약 여러분의 취미가 기타라면 '나 기타쳐'라는 뜻으로 'I play the guitar'
라고 대답 할 수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You play the guitar'(너는 기타를 친다),'They play the guitar'(그들은 기타를 친다)라고 할수 있겠죠.. 그럼

'그는 기타를 친다'는 'He play the guitar'라면..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ㅜㅜ 

 

'He plays the guitar'라고 해야 됩니다. 이처럼 'he,she,it'의 경우 사용하는 동사의 형태가 'I,you,they'와는 다릅니다.

몇가지 예를들면 'play'는 'plays'로 'go'는 'goes'로 'study'는 'studies'로 바뀌게 됩니다. 책에 몇가지 규칙이 나와있죠?

그러고 보니 저는 규칙을 다 꺼먹구 있었네요..--;; 영어를 자주 접하시게 되면 이러한 규칙들은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으니

너무 걱정 않하셔도 될겁니다..

 

종합하면 '단순현재'의 경우 항상 (혹은 일반적으로) '사실'에 해당되는 내용을 말할때 사용되고 동사의 시제는 '현재시제'

(예:play)를 사용하며, '현재진행형'의 경우 '지금','말하는 순간' 하고있거나 발생하고 있는 일을 얘기할때 사용하고 be + ~ing

(예:am playing)로 나타낸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모쪼록 회원님들이 이해를 다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혹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 

[출처] [UNIT 05] I do, I work, I like,etc(Simple present:단순현재시제) (토익만점, '닥터끈끈'의 영어 울렁증 치료 연구소(닥치소)) |작성자 닥터끈끈
자~.. 이번엔 6장입니다. simple prsent negative(단순현재부정).. 용어만 보면 참 어렵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 드렸듯이 용어는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아니, 모르셔도 좋습니다. 그저 '이런식으로 말을할땐 이렇게

쓰는구나' 라고 알아 두시면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공부를 해나가신다면 '회화와 작문'실력이 자연스럽게 늘거고.. 회원님들이

어렵게 생각하셨던 문법또한 그리 어렵지 않게 배워 나가실 수 있을겁니다. 

 

자 그럼 6장 내용으로 고고씽 해볼까요~~

 

우리는 5장에서 '단순현재'가 항상(혹은 거의 항상) '사실'인 내용을 말할때 사용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예로,

'I play the guitar'(나는 기타를 쳐)를 배웠구요.. 그러면 이번장에서 배울 내용은 '나는 기타를 치치 않아'입니다. 
그냥 단순히 '부정문을 배우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습하는 의미에서 현재진행형의 부정문에 대해 잠시 살펴보고 넘어갈까요?

 

'I am playing the guitar'(나는 기타치고 있어)를 부정문으로 바꾸면, 'I am not playing the guitar'가 됩니다. 현재진행형을 

부정문으로 만들려면 am(be동사)뒤에 not을 붙이는군요.. 그러면 이제 단순현재를 부정문으로 만들어볼까요?..

 

'I play the guitar'(나는 기타를 쳐)를 부정문으로 바꾸면,

 

'I don't play the guitar'가 됩니다. 동사인 play앞에 don't를 붙이는군요. 이걸로 끝~입니다. 간단하죠? 
 

'동사앞에 don't'~!
 

이런식으로 'You don't play the guitar'(너는 기타를 치치 않아), 'They don't play the guitar'(그들은 기타를 치지않아)

가 됩니다. 그럼 '그는 기타를 치지않아'는 어떻게 될까요?..

 

'그는 기타를 쳐'가 'He plays the guitar'니까 'He don't plays the guitar'가 될까요?..(얘가 이렇게 물어보는거 보니까 

아닌가봐..)네, 아닙니다.. 정답은

 

'He doesn't play the guitar'입니다. 
 

'you, I , they'의 경우 'don't(부정문,의문문)와 do(의문문)'와 함께 쓰이지만 'he,she,it'의 경우 'doesn't(부정문,의문문)와

does(의문문)와 같이 쓰입니다. 그리고 'do, don't , does, doesn't' 다음에는 항상 동사의 원형(현재형)이 쓰입니다.

 

그래서 'I play the guitar'를 부정문으로 바꿀경우 play가 원래 동사의 원형(현재형)이기 때문에 그대로 'I don't play the

guitar'라고 하면 되지만 'He plays the guitar'를 부정문으로 바꿀경우 plays를 원형인 play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래서

'He doesn't play the guitar'가 되는 것이지요. 아시겠나요?..*^^*

 

 

종합하면 be동사(am/is/are)가 들어간 문장을 부정할때는 be동사 뒤에 'not'을, be동사가 아닌 일반동사(play,eat,go등등)가

들어간 문장을 부장할때는 일반동사 앞에 don't(do not의 줄임말)혹은 doesn't(does not의 줄임말)를 붙인다로 정리가 

되겠네요. 

 

사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만 '어법'이란게 이렇게 글로 되어있는 설명을 들으면 무척이나 복잡한 것처럼 보이는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고민을 해보시면서 작문을 해보시면 어렵지않게 몸에 익히실 수 있는게 '어법'입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주 적은 분량으로라도 '일기'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틀려도 좋습니다.. 모르는게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아마 영어실력이 쑥쑥~ 늘어날 겁니다.. 그럼 전 다음장에서 뵙겠습니다. ^^

 

  

[출처] [UNIT 06] I don't...(simple present negative:단순현재부정) (토익만점, '닥터끈끈'의 영어 울렁증 치료 연구소(닥치소)) |작성자 닥터끈끈
이번장은 '단순현재 의문문'입니다. 앞에서 '단순현재'는  항상(혹은 거의항상) 사실인것에 대해 말할때 사용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예로 'I play the guitar'(난 기타쳐)를 배웠구요. 이번장에서 배울 내용은 '너 기타쳐?'입니다만 교재에 그 문장이

들어있군요 --;;;; 지금까지 일부러 교재에 들어있는 문장은 빼고 다른 문장으로 설명을 해왔었거든요.. 혹시 잡혀갈까봐 
ㄷㄷㄷ --+ 

 

설명또한 책에있는 내용을 그대로 번역하기 보다는 제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혹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 언젠가 갑자기 공지도 없이 업데이트가 중지된다면 회원님들께서 면회라도 와주시길...ㅜㅜ(초코파이라도

어떻게 좀..굽신굽신ㅋㅋ)

 

자..헛소리는 작작하구요.. 그럼 다른 문장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음.. 예전에 'I go to school'(나는 학교에 다닌다)이라는 문장에 대해 배웠었죠? 이문장 역시, 동사로써 현재 시제인 'go'가 사용되어있으니 단순현재군요. 그리고 말하는이가 '학생'이라면 이문장은 항상 '사실'이겠군요.. 그쵸? 그러면 이제부터 이번장에서 배울 내용입니다. '나는 학교에 다닙니까?'는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이런질문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요..네..압니다..--; 어쨌든... 정답은..

 

'I am Jane'(난 제인이야)를  의문문으로 바꾸면 'Am I Jane?'(내가 제인이야?)이었으니..

 

'I go to school'을 의문문으로 바꾸면 'Go I to school?'이 될까요?... 앞장에서 우리는 be동사(am/is/are)가 들어간 문장과

일반동사(play,go,eat등등)가 들어간 문장의 부정문의 형태가 다르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의문문도 형태가 다르겠죠?..

 

네, 그렇습니다. 'Go I to school?'이 아니라 'Do I go to school?'이 됩니다. 4장에서 의문문의 경우 '주어+동사'어순이

'동사+주어'로 바뀐다고 했었는데.. I Go(주어+동사)가 Go I(동사+주어)로 바뀌는것이 아니라 'Do'란 넘이 나타나서 'go'대신에 앞쪽으로 나가 주는군요..영어계의 '대신맨'인가요?..ㅋㅋ 그래서 'Do'가 문법용어로 '대동사'(동사를 대신함)라 불리나 봅니다.

 

이해 하셨나요?..그렇다면 한때 학생이었으나 학업에 뜻이없어 자퇴를 하신분이 얘기할만한 'I don't go to school'(나는 학교에

다니지 않삼)은 의문문으로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도 don't가 문장 앞으로 나가게됩니다. 그래서,

 

'Don't I go to school?'(나 학교 안다니는 거야?)이 됩니다..문장이 좀 그렇죠?--;; 
 

그러면 '너는 학교에 안다니니?'로 바꿔 볼까요?..그러면,

 

'Don't you go to school?'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그는 학교에 다니지 않니?'는... 
 

'Doesn't he go to school?'이 되구요.
 

앞장에서 배우셨죠? 'I,you,they'는 'don't'와 함께 사용되고 'he,she,it'은 'doesn't'와 함께 사용된다는 사실~~!

 

자 그럼 8장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See you~!

 

  

[출처] [UNIT 07] Do you...?(simple present questions:단순 현재 의문문) (토익만점, '닥터끈끈'의 영어 울렁증 치료 연구소(닥치소)) |작성자 닥터끈끈
[UNIT8]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현재진행형'과 '단순현재'의 비교입니다.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앞장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면 회원님들의 학습 성취도를 한번 체크해 봐야 쓰겄습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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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누군지 아시겠나요? 네~ 요미우리의 4번타자 '이승엽' 선수입니다. 쥔장이 야구 매니아 인지라 ㅎㅎ 맨날 꼴지

롯데팬 --;;

 

자, 별거 아니구요.. 그냥 사진을 보시고 제 질문에 영어로 답해 주시면 됩니다.(아무렇지 않다는듯 얘기하고 있어 ㄷㄷ)

모든 문제를 맞추신 분께는 제가 쥔장의 권한으로 특별히 ~ ....................... 칭찬을 해드리겠습니다. ㅡ.,ㅡ

 

 

1.What is his name?                                        답변:(                                         )
 

2.Is he playing baseball?                                  답변:(                                         )
 

3.Does he play baseball?                                  답변:(                                        )
 

4.Is he single?(single:미혼의)                             답변:(                                        )
 

 

-------------------------------------------------------------------------------------------------------------------

 

이렇게 총 4개의 질문입니다. 5분의 시간을 드릴테니 지금까지 배워왔던거 곰곰히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최첨단 디지털 시스템에 의해 5분이 지나지 않고 스크롤을 내리려 할경우 경고음이 울리도록 설계가 되어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이런..미친 ㄷㄷ)

.

.

.

.

.

아직 3분밖에 안지났습니다. 다시 스크롤 위로 올리세염 !! (회원이 없으니 점점 정신이 이상해지고 있어...--)

.

.

.

.

자~! 그럼 정답을 알아 볼까요?.. 혹시,그래도 문제를 안 풀어보신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문제를 한번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곳 제 까페까지 찾아 오셨다는건 그만큼 영어를 잘 하고 싶으셨을테니... 무슨말인지 아시겠죠? ^^

 

자 그럼 이제 진짜 정답을 알아 봅시다..

 

먼저 1번문제 'What is his name?'(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에 대한 답은, 

 

1번 답: His name is Lee seung-yup. 입니다. 
 

'그의 이름은 무엇이냐?' 라고 물었으니 '그의 이름은 이승엽이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럼 2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Is he playing baseball?' 이라고 물었네요. 현재진행형으로 묻고 있으니 해석은 '그는 (지금) 야구를 하고 있습니까?' 가

되겠군요. 이승엽이 지금 야구를 하고 있나요? 아니죠~ 이승엽은 지금 헤드폰을 끼고있죠. 그래서 2번문제의 답변은,

 

2번 답: No, he isn't.(혹은 No, he is not.) 라고 해야겠네요. 
 

 

이제 3번 문제를 볼까요?

'Does he play baseball? 진행형이 아닌 '단순현재'네요. 그러면 질문은 '그는 야구를 합니까?'라는 질문이죠? 그러면 답변은?

이승엽은 야구선수이니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겠죠? 그래서,

 

3번 답: Yes, he does. 가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4번문제를 살펴 보겠습니다.

single은 여러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중에 '1루타'라는 뜻도 있구요. 이승엽에 대한 질문이라고 해서 'Is he single?'(그는 1루타 입니까?), 'No, he is homerun.'(아니요 그는 홈런입니다.) 이런식의 대화가 되서는 곤란합니다. --;;;(그런 대화 나누실분은

인사이드 파크 호텔에 가서 나누시길 ㅋㅋ) 또 헛소리를..ㅜㅜ

 

자자.. 다시 진지하게 4번 문제를 살펴 보겠습니다.(너만 진지하면 돼)

'Is he single?'(그는 독신입니까?)이라고 물었네요.. 그런데 이승엽은 아시다시피 모두가 부러워하는 모델출신의 와이프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오'라고 대답 해야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 답: No,he isn't. 가 되겠네요. (참고로 '그는 결혼했다'는 'He is married.'입니다.)
 

몇문제나 맞추셨나요?.. 4문제 다 맞추신 분께는 네이버 영어전문 까페, '닥치소'(닥터끈끈의 영어전문 치료 연구소)에서 

제공하는...칭찬을.. "참 잘했어요~" --+ 3문제 맞추신 분께는 격려를 ... " 좀 잘했어요~".. 예상을 뒤엎고 한문제도 맞추지 못하신 파란을 일으키신 분은 '외면'을......

 

음.. 혹시 한문제도 못 맞추신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마지막 뽀나스(아..어감 너무좋아) 문제 하나를 더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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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속의 인물은 '닥터끈끈'군 입니다. ㅋㅋㅋ 약 4년전의 사진으로 극소량의 뽀샵이 첨가 되어있음을 밝힙니다. 혹시

궁금해 하실까봐.(안궁금해) 그럼 질문 들어갑니다. 

 

질문: Is he handsome?(handsome:잘생기다)             답변:(                                    )
 

자.. 상당히 쉬운 문제네요.. 정답은 'Yes, he is.'입니다. 아마 모두들 어렵지 않게 맞추셨으리라 믿습니다 ㅋㅋㅋ
 

 

문제 푸느라 수고 많으셨구요.. 사실 몇문제를 맞추고 틀리느냐도 중요하지만(또 강조하고 있어..ㅎㄷㄷ)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건 회원님이 이렇게 직접 고민하고 문제를 풀어 봄으로써 분명히 어제보다 오늘의 영어실력이 조금이라도 더 늘었을

거라는 점 이겠지요. 물 한방울 한방울이 모여서 결국엔 바위를 뚫는 것처럼 회원님들의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언젠가 영어라는

벽을 시원~하게 뚫어버리는 날이 올거라 믿습니다.

 

 

ps.

참, 교재를 보다보니 맨 아랫 부분에 현재 진행형으로 쓸 수 없는 동사들이 나와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많은 단어들 중 이 단어들만 현재 진행형으로 쓸 수 없는 것일까요?.. 그럼 먼저 현재 진행형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면, 현재진행형은 '지금 무엇인가를 하고있다'는 뜻입니다. 예를들면,

 

'I am plyaing the guitar'는 '지금 기타를 치고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몇분 전 혹은 몇시간 전.. 기타를 치기 시작하기 전에는

기타를 치치 않았겠죠. 그리고 또 얼마 후 기타를 손에서 놓으면 기타를 치지 않고 있겠죠.. 그쵸? 즉, 기타를 치고있다는 것은

과거, 미래에 관계없이 지금상황에서만 해당되는 것이죠.. 이게 도대체 뭔소릴까?.. 

 

자, 그럼 이번에는 현재진행형이 불가능한 단어들 중 몇개를 살펴 보겠습니다. 먼저 like를 한번 볼까요.

 

'I like apples.' .. '나는 사과를 좋아한다' 입니다. 몇분전에는 사과를 좋아하지 않았다가 지금만 사과를 좋아해서 

'I am liking apple' 이라고 말을 했다가 또 잠시 뒤면 사과를 좋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과거, 미래에는 좋아하지 않았다가

현재, '말하는 동안'에만 좋아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뭔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런 단어의 특성상 너무나도 당연히 

like는 현재진행형을 사용하지 않는것은 아닐런지요.. 
 

다른 단어들도 다 비슷한 유형이지만 좀 더 이해가 쉬운 경우인 know를 한번 보겠습니다.

 

'I know 이승엽' '나는 이승엽을 알고있다'란 문장입니다. 보통의 경우, '나는 ~를 알고있다'란 문장이 단지 '말하는 순간'에만

해당되는 사실이 아닐겁니다. 조금 전에도 알고있고, 지금도 알고 있으며 미래인 내일에도 알고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know 또한 '지금 현재만 알고있다'라는 뜻이 되는 현재진행형으로 사옹될 수가 없겠네요.. 

 

believe역시 마찬가지.. 

 

'I believe in god' 나는 신을 믿는다..를 'I am believing god' 이라고 말하면 말하는 순간에만 신을 믿는다는 말인데 사실 이런

문장은 거의 쓰이지 않겠죠. 

 

이와같이 현재진행형에 쓰이지 않는 단어들이 그냥 아무 이유없이 현재진행형에 사용되지 않는것이 아니라 해석을 해보면

당연히 현재진행형에 그다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문법들이 이처럼 해석을 통해 설명이

되어 질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그냥 단순히 암기하는 것 보다 해석을 통해 '이러 이러해서 당연히 그럴 수 없다'라고 설명을

들은 후 암기를 하더라도 하는것이 훨씬 공부가 수월하지 않나요? ^^

 

휴.. 짧게 끝날 줄 알았던 8장이 또 이렇게 길어졌네요.. 그래도 매일 제 글을 봐주시는 회원님들만 계셨어도 글적는게 이다지

힘들진 않을텐데..ㅜㅜ 뭐 곧 좋을 날이 오겠죠~ bye~

  

[출처] [UNIT 08] I am doing and I do(present continuous and simple present) (토익만점, '닥터끈끈'의 영어 울렁증 치료 연구소(닥치소)) |작성자 닥터끈끈
9장은 I have와 I have got(I've got)에 관한 내용입니다.

 

둘다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제가 알기론 전자는 미국에서 후자는 영국에서 많이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여동생이 하나 있다' 라는 문장을 예로 들어보면, 각각..

 

'I have a sister' 와 'I've got a sister' 로 표현 되어집니다. 
 

그냥 단순히 (have=have got)이렇게 생각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두 문장을 부정문으로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첫문장의 경우 'I don't have a sister'가 되지만, 두번째 문장은 'I don't have got a sister'가 아니라

 

'I haven't got a sister'가 됩니다. 'I don't have a sister'의 경우 6장에서 설명 들었던 '단순현재'를 부정으로 만드는

경우에 해당되지만, 두번째 문장 'I haven't got a sister'의 경우는 아직 배우지 않은 현재완료형 (have + p.p)의 문장을 

부정형으로 만드는 법에 해당 됩니다. 그러니 이번장에서는 그냥 '아.. have got을 부정으로 하면 haven't got이 되는구나'..하는

정도만 알아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부정문에 이어 이번엔 의문문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I have a sister'를 의문문으로 만들면.. 일반동사인 'have' 대신에 'do'가 문장 맨앞으로 나온다고 배운거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안나신다면.. 복습하는 의미에서 7장의 내용을 한번 퍼와 봤습니다.

 

-------------------------------------------------------------------------------------------------------------------

 

'I am Jane'(난 제인이야)를  의문문으로 바꾸면 'Am I Jane?'(내가 제인이야?)이었으니..
 
'I go to school'을 의문문으로 바꾸면 'Go I to school?'이 될까요?... 앞장에서 우리는 be동사(am/is/are)가 들어간 문장과
일반동사(play,go,eat등등)가 들어간 문장의 부정문의 형태가 다르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의문문도 형태가 다르겠죠?..
 
네, 그렇습니다. 'Go I to school?'이 아니라 'Do I go to school?'이 됩니다. 4장에서 의문문의 경우 '주어+동사'어순이
'동사+주어'로 바뀐다고 했었는데.. I Go(주어+동사)가 Go I(동사+주어)로 바뀌는것이 아니라 'Do'란 넘이 나타나서 'go'대신에 앞쪽으로 나가 주는군요..영어계의 '대신맨'인가요?..ㅋㅋ 그래서 'Do'가 문법용어로 '대동사'(동사를 대신함)라 불리나 봅니다.
 

-------------------------------------------------------------------------------------------------------------------

 

자, 그래서 'I have a sister'를 의문문으로 바꾸면 'Do I have a sister?'가 되겠네요..
 

그러면 'I have got a sister'를 의문문으로 하면..? 'Have I got a sister?'가 됩니다. 
 

나중에 '현재완료'에서 다시 배울 내용이니 그냥 한번 눈으로만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장은 뭐 이정도 설명이면 충분할 것 같네요..(대충..하려 하고있어..)ㅋㅋ 

 

그럼 전 10장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See ya~ 

[출처] [UNIT 09] I have... and I've got... (토익만점, '닥터끈끈'의 영어 울렁증 치료 연구소(닥치소)) |작성자 닥터끈끈
1장에서 우리는 am/is/are(be동사)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번장에서 배울 내용은 was/were 입니다. 

 

문장 하나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My name is 김삼순'..내이름은 김삼순이야.라는 뜻입니다. 이렇듯 am/is/are는 현재의 상황을 나타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한가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삼순이의 원래 이름이 '삼순'이가 아니라 '일순'
이었는데 촌스러운 이름때문에 '일수찍으러 가냐'는 등..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놀림을 당하자 부모님께서 이름을 '일'이 아니라 한국인들에게 사랑받는 숫자인 삼세판의 '삼순'으로 바꿔준 후 아이들의 존경을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럴경우 삼순이는 '내 이름은 '일순'이었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겁니다. 그렇죠?..그럼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My name is 일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으로만 문장을 만들면 이 문장이 최선입니다. . 그쵸? 그런데 해석을 한번
해보면 '내이름은 일순이야'가 되어서 원하는 뜻이 전달이 되지 않는군요. 그러면 문장을 과거형으로 바꾸어 줘야 하는데
그러면 동사(혹은 be동사)를 과거형으로 바꿔줘야 겠군요. 'is'의 과거형은 'was'(am/is의 과거형은 was, 
are의 과거형은 were)이니 ' 그래서 문장은,
 

'My name was 일순','내이름은 일순이었어'가 됩니다. 이것이 이번장에서 배울 내용입니다.
 

 

*그럼 아래의 문장을 영어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주어진 시간 5분)
  아시죠? 최첨단 디지털 시스템? 5분이 지나기전 스크롤을 내리시면 까페 자동 탈퇴 처리 됩니다.(구라치고 있네 ㅋㅋ)
 

1. 그는 피곤하다.(피곤하다:tired)
 

2. 그녀는 어제 피곤했다.
 

3. 나는 학교에 있다.
 

4. 그들은 어제 학교에 있었니?
 

-------------------------------------------------------------------------------------------------------------------
 

자, 그럼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1번답은: He is tired. 가 되겠죠?..맞추셨나요? ㅊㅋㅊㅋ
 

2번의 경우는 먼저, '그녀는 피곤했다'는 'She was tired'가 되고 여기서 어제(yesterday)를 추가 해주면 되겠군요. 어디에 추가
할까요~? 네.. 보통 시간은 문장의 맨끝에서 사용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She was tired yesterday'가 되겠습니다. 혹시 2번
문제를 틀리신 분은 또 하나 배우셨네요.. ^^ 우리는 문제를 틀릴때 마다 기뻐해야 합니다~ 
 

3번문제는 'I am at school'이 됩니다. 'at'을 빼고 문장을 한번 써보면 'I am school'이 되죠.. 그러면 '나는 학교다'가 되어버리
네요. 그러면 무엇인가 '~에'라는 장소와 함께 쓰일만한 것이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장소에 있다'는 것을 말할때
장소앞에 'at'을 붙여서 사용합니다. 그럼 '~안에 있다'라고 할때는? 네~ 'in'을 사용하구요. '~위에'는 'on'을 '~아래에'는
'under'를 사용하고, 우리는 이와같은 단어들(at,in,on,under등)을 전치사라고 부릅니다. 뭐 이번장에서는 이정도만 알아 두시면
충분합니다.
 

그럼 마지막 4번문제를 보겠습니다. 이문제를 바로 영문으로 만들 수 있으시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지만.. 만약 아직까지 조금
힘이 드신다면.. 먼저 '그들은 어제 학교에 있었다'를 영작해 보겠습니다. 'They were at school yesterday.' 이해가시나요?..
네 그러면 이문장을 의문문으로 만들기 위해선.. 기억하시죠? 주어+동사(be동사)를 동사(be동사)+주어로 바꾸어 주는것!!
그러면 정답은 'Were they at school yesterday?'가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ㅎㅎ
 

네, 이번장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전 다음장에서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빠이빠이~
 

  

[출처] [UNIT 10] Was/were (토익만점, '닥터끈끈'의 영어 울렁증 치료 연구소(닥치소)) |작성자 닥터끈끈
이번장은 '과거시제'에 대한 내용을 배워 보겠습니다. 용어가 'Simple past'(단순과거시제)이지만 그냥 '과거시제'라고

표현하는 것이 이해가 더 쉬울 듯 합니다. 자, 그럼 달려볼까요~

 

'과거'는 말 그대로 '과거'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얘기할 때 사용합니다. 그럼 복습하는 의미에서 문장을 하나 살펴 

보겠습니다.

 

'I go to school'.. 무슨 뜻이었죠? (1. 나는 학교에 다닌다.  2. 나는 학교에 가는 중이다.)

 

네.. 1번입니다. 2번 문장은 지금~ 하고 있다는 지금(현재)진행형이네요. 그러니까 문장은 'I am going to school'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이번장에서 배울 내용입니다. 

 

'나는 어제 학교에 갔다'는 어떻게 할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고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틀려도 좋습니다.

 

우리가 배운 문장은 'I go to school'(나는 학교에 다닌다)입니다. 그럼 여기서 '다닌다'(현재)를 '다녔다'(과거)로 바꾸어 주면,

go의 과거형은 went이므로,(모르실경우 사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I went to school'(나는 학교에 다녔다)가 되네요. 그럼

여기서 '어제'라는 표현인 'yesterday'를 추가해주면 문장이 완성이 되겠네요. 그렇죠? 보통의 경우 '어제,오늘,지금'등의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은 문장의 맨끝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답은 결국,

 

'I went to school yesterday'가 됩니다. 
 

그러면 'I am going to school'(나는 학교에 가는 중이다)를 과거형으로 바꾸면 무슨뜻이 될까요?

 

자, am의 과거형이 was이므로 문장은 'I was going to school'이 되겠구요. 뜻은 '나는 학교에 가는 중이었다'가 되겠네요.

 

11장 본문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형 문장은 거의 대부분 'yesterday'(어제), 'last night'(어젯밤), 등과 같은

'과거의 일정 시점'을 나타내는 표현과 같이 사용됩니다. 사실 한국말도 마찬가집니다. '나는 석달전에 제대했어', '그런데

제대 다음날 입대 하는꿈 꿨어' 등등..처럼 말이죠..ㅎㄷㄷ

 

보통의 경우 동사의 현재형과 달리 과거형은 현재형 끝에 'ed'가 붙습니다. (예:played, wanted 등) 하지만 예외가 되는 

단어들도 적지 않은데요. 그러한 단어들이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단어들을 무작정 외우려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 그렇게 외운다고 해도 금방 까먹게 될 거 구요. 하지만 

'Dr.끈끈군 따라잡기'의 내용 중 '영어일기 쓰기'와 '소설책 재미있게 읽기'를 꾸준히 하신다면 불규칙 과거형 동사를 익히고 또 기억을 유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출처] [UNIT 11] Worked, got, went, etc. (Simple Past:과거시제) (토익만점, '닥터끈끈'의 영어 울렁증 치료 연구소(닥치소)) |작성자 닥터끈끈
이번장에서는 과거시제의 부정문과 의문문에 대해서 배워 보겠습니다.

 

그전에 먼저 복습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여가 시간에 뭐하니?'란 질문에 '난 기타를 쳐'란 대답은 영어로 어떻게

됐었죠?.. 네,

 

'I play the guitar'입니다. 그러면 이문장의 부정인 '난 기타를 안쳐'는?.. 'I don't play the guitar'입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울 내용을 위해 'I play the guitar'를 과거형으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하지만 과거형은 일반적으로 '과거의

일정 시점'을 나타내는 단어와 같이 쓰이기 때문에 '나는 어제 기타를 쳤다'를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I played the guitar yesterday'가 됩니다. 동사원형인'play'에 'ed'가 붙어서 과거시제인 'played'가 되었고 'yesterday'를 

문장의 끝에 붙여놓아서 완전한 문장이 되었습니다.그렇죠? 그럼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입니다.

 

'나는 어제 기타를 치지 않았다'는?.. 어떻게 될까요.. 동사(played)앞에 don't(do not)의 과거시제인 didn't(did not)를

붙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점은 didn't 뒤의 동사(played)는 항상 동사의 원형(play)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입니다. 기억 

하시나요?..(don't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문장은.. 

 

'I didn't play the guitar yesterday.'가 됩니다.  
 

그러면 이번엔 의문문을 만드는 법을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e plays the guitar'(그는 기타를 쳐)를 의문문으로 '그는 기타를 치니?'하면 어떻게 되었죠?..네, 그렇죠..

 

'Does he play the guitar'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He/she/it의 경우는 'do'가 아니라 'does'가 쓰이는 것과 'does' 다음에는 'plays'가 동사의 원형인 'play'로 

바뀌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배울 부분인 'He played the guitar yesterday'(그는 어제 기타를 쳤다)를 의문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Did he play the guitar yesterday?'(그가 어제 기타를 쳤어?)가 됩니다. 
 

과거형이니 'does'가 과거시제인 'did'로 바뀌었네요.. 그러면, '그는 어제 기타를 치지 않았다'는..

 

'He didn't play the guitar yesterday'입니다. 이것을 다시 의문문인 '그가 어제 기타를 치지 않았니?'로 바꾸면..

 

'Didn't he play the guitar yesterday?'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문장에 'why,where,how'등의 의미를 첨가하는 법을 살펴 보겠습니다. 

 

바로 위의 문장 'Didn't he play the guitar yesterday?'(그가 어제 기타를 치치 않았니?)를 '그는 왜 어제 기타를 치지 
않았니?'로 바꿔보겠습니다.. 한번 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 나셨나요?..

 

네, 정답은 'Why didn't he play the guitar yesterday?'입니다. 
 

그냥 'why'가 문장 맨앞에 첨가 되는것 말고는 구성이 똑같군요. 참..다행인가요? ㅎㅎ

 

그러면 '너는 어제 어디서 기타를 쳤니?'를 마지막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정답은 댓글에 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자, 이번 13장에서는 과거진행형에 대해 배워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그전에 우리가 수차례 배웠던 현재진행형의 의미에 대해 다시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현재진행형이란? 간단히 말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이야'에 해당되는 표현 입니다.  'I'm cooking'(나는 요리중이야), 'I'm reading a novel'(나는 소설책을 

읽는 중이야) 'I'm playing baseball'(나는 야구하고 있는 중이야)등 다양한 문장이 있을 수 있겠죠..

 

과거진행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쉽게말해 '~하는 중이었어'라는 표현입니다. 어렵지 않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북과 장구를

동시에 치고 있어..쫌 고난도ㅋㅋ)

 

그런데 우리가 배웠듯이 현재진행형의 경우 얘기되는 시점은 '지금','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과거진행형의 경우도 

기준이 되는 어떤 '시점'이 있어야 겠죠? 예를들어, '너 어제 저녁 아홉시에 뭐하고 있었어? 전화해도 안받던데?'라는 질문을

받았을 경우 우리는 '어제 저녁 9시'를 그 '시점'으로 놓고 얘기를 나누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때 과거진행형으로

'나 샤워하고 있었어'라고 답변을 해야 되겠죠.. 이와같이 과거진행형은 일반적으로 과거의 어떤 '기준 시점'에서 '나는 ~을
하고 있었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럼 방금 예로 든 '나 샤워하고 있었어'를 영어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먼저, 현재진행형의 공식은 am/is/are + ~ing(동사의 ing형)이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진행형의 경우는 am/is/are를 과거형으로

바꾼 'was/were + ~ing'입니다. 그래서 '나 샤워하고 있었어'는,

 

'I was taking a shower.'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난 니가 어제 전화했을때 나는 샤워를 하고 있었어'는
 

'I was taking a shower when you called me yesterday'가 됩니다.
 

 뒷문장은 아직 배우지 않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해가 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

 

(참고로 일기를 쓰시거나 작문을 하실때 '샤워하다'란 뜻을 찾으시려면 먼저 'shower'를 사전에서 찾으신 후 예문을 보시면 

샤워하다란 뜻으로 'take a shower'란 예문을 찾으실 수 있을겁니다. 작문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grammar in use

에서 배우신 '어법'과 사전만으로도 얼마든지 문장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사전을 찾아보시고 익힌 표현은 완전히 

자기것이 되겠죠?)

 

과거진행형의 부정문과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은 am/is/are를 과거형 was/were로 바꿔주는 것을 빼고는  현재진행형의 그것과 

동일합니다. 교재를 통해 좀 더 많은 표현들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

 

  

[출처] [UNIT 13] I was doing(Past continuous:과거 진행형) (토익만점, '닥터끈끈'의 영어 울렁증 치료 연구소(닥치소)) |작성자 닥터끈끈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ㅎㅎ 지난주만 해도 제친구들만 가입했던 까페가 요며칠새 회원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

회원님들이 많이 찾아 오셔서 기쁘기도 하지만 까페의 내용이 아직 그다지 알차지 못한 것 같아서 회원님들께 죄송스런

마음도 듭니다.. 모쪼록 부지런히 움직여서 좀 더 많은 자료들 올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장은 '과거 진행형과 과거시제'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장에서 배웠듯이 과거진행형은 과거 어떤시점을 기준으로 그 당시에 어떤일이 '진행되고 있었음'을 뜻합니다. 그 반면 

'과거시제'는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서술할때 쓰입니다. 자, 그럼 연인사이인 '태히와 제석'의 대화로 공부를

해볼까요? ^^ 

 

 

김태히: I called you last night. But, you didn't answer. What were you doing? 
          Were you dating with 선얘?... 
 
유제석: Of course not!.. I heard the phone ring. But, I was doing something important at that time. 
          So, I wasn't able to answer your phone call.
 
김태히: Oh.. I misunderstood you.. I'm sorry honey~! So..what were you doing then?
 
유제석: I was dating with 소히....
 
김태히: get out
 

 

매번 너무 간단한 문장을 쓰는것 같아서 이번엔 좀 길게 만들어 봤습니다. 문장이 모두 '과거시제'와 '과거진행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어떤 문장은 '과거시제'고  또 어떤 문장은 '과거진행형'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그럼 하나씩 살펴 보겠습니다. 태히가 먼저 'I called you last night'(나는 어젯밤에 너한테 전화했었어)라고 했습니다. 

단순한 과거의 사실을 얘기하고 있으니 '과거시제'.. 문제 없죠? 만약에 'I was calling you last night'라고 과거진행형으로 

얘기한다면 '나는 어제 너에게 전화하는 중이었어'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But, you didn't answer'(그런데 너 전화 안받았어) 역시 문제가 없죠? (참고로 '전화받다'는 'answer the phone'

입니다.) 만약 과거진행형으로 고치면 '너는 전화를 안받는 중이었어'가 되어서 말이 안됩니다.

 

그 다음에 태히는 'What were you doing?'(너 뭐하고 있었어?)라고 말합니다. '과거시제'로 사용할 경우 'What did you do?'

(너 뭐했어?)가 되어서 한국말로 하면 언뜻 말이 될것도 같아 보이지만 태히가 묻고있는 것은 '내가 전화했을 시점에 너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이기 때문에 과거진행형을 사용하는게 맞겠죠..? 

 

그리고 다시 'Were you dating with 선얘?' (너 선얘랑 데이트 하고 있었던 거야?).. 역시 같은 맥락으로 진행형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제석이의 답변을 보겠습니다. 'Of course not! I heard the phone ring'(당연히 아니지~!나 전화소리 들었어).. 

만약 진행형으로 고치면 '나는 전화소리를 듣고 있었어'가 되는데 역시 어색하죠?.. 

 

'But, I was doing something important at that time..'(그런데 나는 그때 중요한 어떤일을 하고 있었어).. 진행형으로써 과거 어떤시점(전화가 왔을때)에서 자신이 중요한 어떤일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So, I wasn't able to answer your phone call.(그래서 나는 너의 전화를 받을수가 없었어.) 과거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할 수 없었다'는 표현인 'be able to'를 사용하여 문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초급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이니 그냥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시 태히가  'Oh.. I misunderstood you..'(오, 내가 너를 오해했구나) 과거시제.. 진행형은 '내가 너를 오해하는 중이었어'..안되겠죠? ^^

 

마지막으로 태히가 묻습니다. 'I'm sorry honey~! So..what were you doing then?'(미안해 자기~ 그럼 뭐하고 

있었던거야?)

 

제석이의 대답....'I was dating with 소히....'(소히랑 데이트 하는 중이었어..)

 

태히.. '꺼져'

 

 

 

이미 현재진행형과 현재시제의 차이점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이해하시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으실거라 생각합니다. ^^ 혹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질문 주시구요~ '저기..실화 인가염?' , '둘이 헤어졌삼?' 이런질문은 사절입니다......

 

교재로 좀 더 많은 문장들을 공부 하시기 바라구요.. 한 장을 마치시면 그 장의 모든 문장들을 큰 소리로 10번 읽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출처] Grammar in use [UNIT 14] 김태히와 유제석의 대화 (I was doing and I did) (토익만점, '닥터끈끈'의 영어 울렁증 치료 연구소(닥치소)) |작성자 닥터끈끈
Unit 15에서는 'used to'에 대해 배워 보겠습니다. 'used to'는 과거형으로만 쓰이며 'use to'등의 표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쉽게말해 'used to'는 '예전에 ~하곤했다.'라는 뜻입니다. 바꾸어말하면 지금은 더이상 ~하지 않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럼 제석과 허허의 대화로 'used to'의 용법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제석: Do you know 원더걸스? 
 

허허: Oh,yes. Sure I know. I used to like them.
 

제석: What about 소녀시대 then? Do you like them?
 

허허: Yes, I do. l like 소녀시대 much more than 원더걸스.
 

제석: Why?
 

허허: There are nine girls in 소녀시대 but only 4 in 원더걸스.
 

제석: I see....
 

해석이 다 되셨나요? ^^ 'used to'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문장의 형태만 이해만 해주시면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것 같네요.(문장의 형태는 '주어 + used to + 동사원형'입니다.)

 

그럼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석: Do you know 원더걸스?(니 원더걸스 아나?).. 어려운거 없죠?

 

허허: Oh,yes. Sure I know. I used to like them.(그래. 당연히 알지. 내 걔들 좋아했었다 아이가).. 하지만 이제는
      좋아하지 않나 보군요.
 

제석: What about 소녀시대 then? Do you like them?(그럼 소녀시대는 어떻노? 니 걔들 좋아하나?)

 

허허: Yes, I do. l like 소녀시대 much more than 원더걸스.(어 그래. 나는 원더걸스 보다 소녀시대가 훨씬 좋다)..아직

        배우시지 않은 문장이니 이해가 가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은 89장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제석: Why?(와?).. 제석이 궁금한가 봅니다.

 

허허: There are nine girls in 소녀시대 but only 4 in 원더걸스.(소녀시대에는 소녀들이 9명이 있잖아. 근데 원더걸스는 4명밖에 

        없다.)..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there is/are ~'는 '~가 있다.'란 표현입니다.

 

제석: I see....(아..그렇구나..)

 

 

이해 가셨나요? ^^ 문장중에 아직 배우지 않은 내용이 있으니 이해가 가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럼 이번장의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bye~ 

[출처] Grammar in use [UNIT 15] I used to... (토익만점, '닥터끈끈'의 영어 울렁증 치료 연구소(닥치소)) |작성자 닥터끈끈
안녕하세요? 닥터끈끈 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번장에서 보실 내용은 '현재 완료' 입니다. 현재완료와 같은 말하기 방법은 사실

한국어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어렵게 다가오는 부분일 겁니다. 뭐 그래봤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안전띠 매시고~(fasten your seat belt!) 시작해 볼까요?.. 

 

보통 '현재완료의 정의란?'.. '과거의 어떤일이 현재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것이다'라는 말을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럼 그말이 무슨뜻인가?.. 제가 좀 더 쉽게 정의를 내린다면 저는 '현재완료'를 '과거가 포함된 현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문장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1. I lived in Britain 4 years ago.(나는 4년전에 영국에 살았었다.)
 

2. I live in Britain now.(나는 지금 영국에 살고있다)
 

1번문장의 경우 오직 과거의 사실만을 나타내는 '과거시제' 그리고 2번문장의 경우는 오직 현재의 사실만을 나타내는

'현재시제'입니다. 우리가 배웠듯이 '과거시제'는 오직 과거의 일만을, '현재시제'는 오직 현재의 일만을 나타냅니다.

여기까진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면 '나는 4년째 영국에 살고있다' 와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영국에서 살았다.'는 어떻게 영어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한번 곰곰히 생각해 보시고 문장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틀리셔도 좋습니다. 아니 배우신적이 없으니 당연히 틀릴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한번 스스로 고민을 해보십시요.. 2분의 시간을 드릴테니 연습장에 여러분들 각자의 고민의 흔적을 

담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반드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

.

1분 경과

.

.

1분 30초 경과

.

.

1분 59초 경과

.

.

1분 59초의 반초 경과 

.

.

 

네.. 말씀 드린 2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문장을 직접 볼수 없는 관계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내용만으로 작성 가능한 문장중 '최선의 답변들'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문장 '나는 4년째 영국에 살고있다'

 

1. I live in Britain for 4 years.(현재시제)
 

2. I lived in Britain for 4 years.(과거시제)
 

3. I am living in Britain for 4 years.(현재진행형)
 

4. I was living in Britain for 4 years.(과거진행형)
 

이렇게 총 4가지의 답변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 4가지 밖에 배우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번엔 위의 문장들이 과연 어떠한 뜻을 전달하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초보자 분들은 쉽지 않으시겠지만..한국어와 

영어는 다른 언어이니 만큼 '어법'또한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위의 4문장은 모두 틀린 문장이지만 한국어로 해석을 할 

경우 문제가 없는 문장처럼 들릴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한국어에 집중을 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영어 '어법'에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 I live in Britain for 4 years.(나는 4년동안 한국에 산다.) '현재시제'인 live는 현재의 사실만을 나타내는데 '4년동안' 

    이라는 말이 붙으면서 '과거'도 포함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

 

2. I lived in Britain for 4 years.(나는 4년동안 영국에 살았다.) 문법적으로는 맞죠? 하지만 이 문장은 '과거시제'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사람이 영국에 살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선 아무것도 얘기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뜻인 '4년전부터 지금까지 영국에 살고있다'라는 뜻을 전달해 줄순 없군요.. 그렇죠?

 

3. I am living in Britain for 4 years.(나는 4년동안 지금 영국에 살고있다.) 현재진행형은 '지금','말하는 순간'에만 

    해당하는 사실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4년동안 이라니..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입니다.

 

4. I was living in Britain for 4 years.(나는 4년동안 영국에 살고 있는중이었다) 현재진행형과 마찬가지로 

    과거진행형은 과거 어느시점에서 진행되는 사실을 나타내는데 4년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서 역시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입니다. 이해가시죠?

 

자..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모든 시제를 동원하여 '나는 4년째 영국에 살고있다.'란 문장을 표현하려 해 봤으나.. 도저히

표현을 할 수 없군요. 그럼 도대체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느냐? 그 표현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울 '현재완료'입니다.

 

자..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 2분의 시간을 가지며 작문을 해 보신분들은 무언가 깨달음이 있었을겁니다.

그렇지 않고 스스로의 고민없이 그냥 제가 설명하는 내용만을 들으신 분들은 설사 제 설명에 대해 완전히 이해를 하셨다

할지라도 그것을 완벽하게 체득했다고 할 순 없을 겁니다.

 

교재를 통해 문법을 배울때는 문법을 알기위해 문장을 봅니다. 하지만 작문을 하게되면 문장을 알기위해 문법을 보게됩니다.

이렇듯, 문법을 통해 문장을 배우는 것이 '서울-부산'간 열차라면, 문장을 알기위해 문법을 보는것은 '부산-서울'간 열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적으로 '문법과 문장'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어느 한쪽만을 향하는 '편도티켓'이 아닌 교재를 통한

문법(어법)공부와 작문을 동시에 아우르는 왕복티켓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때문에 교재(grammar in use)를 통해 '어법'을

배워 나가심과 동시에, 힘드셔도 영어일기를 쓰셔야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이 조금 빗나갔군요.. 서울로 가야되는데 삼천포로 빠졌습니다...^^;

 

자, 그럼 다시 '현재완료'로 돌아 가겠습니다. 위에 보셨듯 '나는 4년째 영국에 살고있다'라는 표현은 '현재','과거','현재진행'

,'과거진행'.. 그 무엇으로도 표현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의미(과거가 포함된 현재)가 현재완료라고 했습니다.

 

그럼 문장으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I have lived in Britain for 4 years.'(나는 영국에서 4년째 살고있다)
 

위에 보시듯이 현재완료는 'have + p.p(과거분사)'의 형태로 나타냅니다. '4년동안'이라고 하지않고 제가 굳이 '4년째'라고

한 이유는.. '4년동안'이라고 하면 'for 4 years'를 쉽게 떠올리지만 '4년째'라고 하면 의외로 '어..째는 영어로 뭐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문을 하실때나 번역을 하실때 한국어 단어 하나하나에 집중하시기 보다는 

그 전체적인 의미를 떠올리시고 '영작'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들어, '나는 영국에서 4년째 살고있다'와 같은 경우,

 

'음..4년전부터 지금까지 영국에서 살고 있다는 내용이군 그러면 '과거가 포함된 현재'이니 현재 완료를 쓰고 기간은 4년이니 

'for 4 years'라고 하면 되겠군'.. 이런식으로 생각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너무 아무것도 아닌것처럼 얘길 하나요? ^^;;

 

자, 그럼 다시 '현재완료'로 돌아와서.. 조금전의 두번째 문장,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영국에서 살았다.'를 영어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I have lived in Britain since I was born.'(since:~부터)
 

두문장을 살펴보니 'for'와'since'가 쓰였습니다. 그러고보니.. 문법책에서 배우신 'for'와 'since'는 현재완료와 같이 쓰인다는 

내용 기억나시나요? ^^.. 어떻습니까? 무슨 '법칙','공식'과 같이 들리던 내용들이 우리가 직접 작문을 해보니 너무도 당연한 내용들이 되는군요. 한마디로, 제대로 해석을 할줄 알면 해석만으로도 많은 문법 문제들을 풀 수 있습니다.

 

음.. 오늘은 강의가 제법 길어지네요.. 자, 그럼 이제 교재에 나와있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Have you been to Japan?'... '일본에 가본적이 있니?'라는 뜻입니다. '과거를 포함한 현재'를 말하고 있으니 

현재완료가 쓰였군요.. 그럼 그 기간은 얼마를 얘기하는 걸까요? '태어나서 지금까지'입니다. 교재의 'ever'는 강조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구요..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은,

 

'I have been to Japan'(나는 일본에 가본적이 있어.) 혹은,
 

'I haven't been to Japan'(나는 일본에 가본적이 없어.)로  하게 됩니다.
 

초급이기 때문에 더 깊이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그냥 '아~ ~에 가본적이 있어?는 저렇게 말을 하는구나'..하고 알아 두시면 

되겠습니다.

 

휴.. 제가 지금까지 올려드린 강의 중 가장 오랜 시간이 걸렸네요.. 부디 이번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이 '현재완료'에 대해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지금까지 닥터끈끈이었습니다.  

[출처] Grammar in use [UNIT 16] Have you ever..?(Present perfect:현재완료) (토익만점, '닥터끈끈'의 영어 울렁증 치료 연구소(닥치소)) |작성자 닥터끈끈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16장까지 해설을 올려 드렸는데 공부에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도움이 되셨으리라 믿고

오늘도 꿋꿋이 17장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16장에서 현재완료에 대해 배웠는데요. 그럼 이번장 에서는 현재완료와 다른 시제들(현재시제,현재진행형)과의 비교를 통해

현재완료에 대한 이해의 폭을 좀 더 넓힐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R u ready? Here we go~

 

현재완료의 한 예로써 지난 시간에, 

 

'I have lived in Britain for 4 years'(나는 영국에서 4년째 살고있다.) 에 대해 배웠습니다.그러면 '너는 영국에서 4년째 

살고있니?'를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지요?.. 배우지는 않았지만 회원님들 각자가 한번 예상답안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매번 말씀 드리지만 이 과정은 아주 중요합니다! 스스로 고민해 보는 것과 그러지 않는것은 한마디로 배움의 

'질'이 다릅니다.

 

네, 정답은 'Have you lived in Britain for 4 years?'입니다. 
 

'과거를 포함한 현재'(현재완료)의 문장(4년동안 넌 영국에서 살아왔니?)으로 질문을 할때는 Have가 문두로 

나오는 군요. 간단하죠? ^^ 또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배우신 문장들은 '일기쓰기'와 '영어책 재미있게 읽기'를 통해 그 개념을

더욱 확실히 이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넌 얼마나 오래 영국에서 살아왔니?'라는 표현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참고로  기간을 나타내는 

'얼마나 오래'라는 표현은 'how long'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정답은..

 

'How long have you lived in Britain?'입니다. 
 

현재완료형 의문문 'Have you lived in Britain?'(너는 영국에서 살아왔니?)의 문두에 'how long'이 첨가 됐네요.. 별거 없습니다. 

그죠? 이 문장을 열번만 소리내어 읽어 보세요. 아마 '문장의 어감'이 머리속에 어느정도 각인이 될겁니다.

 

자 이번엔 현재시제와 현재완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현재시제 문장 하나를 예로 들어 볼까요?..

 

'I am single'(single:독신의 *married:기혼의). '나는 독신이다'라는 뜻의 문장입니다.

 

그럼 이문장을 '나는 40년째 독신이다'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1분 드리겠습니다.ㅋㅋ

 

현재완료의 형태는 'have + p.p(past participle:과거분사)'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러면 주어는 'I',로

동일하고 동사는 'am'을 'have + p.p'로 바꿔주면 'have been'(be동사의 p.p는 been)이 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for forty years'(40년 동안)이라는 표현을 붙여주면.. 아래와 같은 문장이 완성 됩니다.

 

'I have been single for 40 years'.. 제가 예로 든 문장이지만 좀 안습이긴 하네요..40년째 독신 ㅜㅜ 
 

현재시제와 현재완료 와의 차이를 좀 이해 하시겠나요? 앞장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현재시제는 단순히 현재사실만을 얘기하지만

현재완료는 위의 예와 같이 '과거가 포함된 현재'(40년전부터 지금까지 독신)를 나타냅니다.

 

그럼 '너는 얼마나 오랫동안 독신이어 왔니?'란 표현은 어떻게 될까요?..한번 적어 보세요.. 네..정답은

 

'How long have you been single?'이 됩니다. 
 

이렇게 한번씩 작문을 직접해 보시면 확실히 이해의 폭이 훨씬 넓어집니다...그러니까 영어일기를 ^^;;; 

 

 

자, 그럼 마지막 설명을 위해 이번엔 아래의 두 진행형 문장을 살펴 보겠습니다.

 

1.'I'm playing baseball.(나는 야구하고 있다) : 현재진행 
 

2.'I have been playing baseball for 5 hours'(나는 5시간 동안 야구를 하고있다.) : 현재완료진행
 

첫번째 문장은 배우신대로 현재 진행형 입니다.(be + ~ing) 말하는 순간, 지금 '야구를 하고있다'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두번째 문장은? 'have been ~ing'로 ~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왔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사실, 예외인 경우도 있지만 초급에서는 현재완료진행을 따로 다루지 않는 관계로 그냥 이정도만 알아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완료진행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중급 9장을 참조 하시구요..

 

이와같이 현재완료진행은 '과거부터 ~을 계속 해왔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그럼 '현재완료진행'은 '현재완료'와 어떻게 다르냐? 

 

간단히 설명드리면 '현재완료'는 과거부터 계속되어 온 행위의 현재 '결과'를 강조하는 '어법'이라면 '현재완료진행'은 현재의

'결과'보다는 과거부터 계속되어 온 그 '행위'자체에 촛점을 나타낸 표현입니다. 중급에서 다시 배우게 될테니 이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구열에 불타 오르고 계신분은 미리 중급 내용을 보셔도 되구요 ^^

 

그럼 이번장은 여기까지~! bye~ 

[출처] Grammar in use [UNIT 17] How long have you...? (토익만점, '닥터끈끈'의 영어 울렁증 치료 연구소(닥치소)) |작성자 닥터끈끈
자 이번엔 열여덟장입니다.--;; 이번장은 감히 숫자로 말씀드리기가 힘드네요 ㅋㅋ

 

이번장은 제목처럼 'for', 'since' 그리고 'ago'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사실 이번장의 내용은 이미16,17장에서 언급을 드린

내용입니다. 제가 앞장에서 말씀 드렸듯이 이 단어들을 사용하는 데는 어떤 공식이 있는것이 아니라 이 단어들의 뜻을 알고

문장을 만들어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장은 그 이름(18)과는 사뭇 다르게 회원님들이 아주 편하게

이해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답변을 유도하고 있어..ㄷㄷ)

 

먼저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각 단어들의 기본 뜻에 대해 알아 보면 각 단어들은,

 

 

for : ~동안(기간) , 예: for 5 years(5년 동안)
 

since : ~부터, ~이래(기간) , 예: since I was born(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ago : ~전에 , 예: 5 years ago(5년전에)
 

 

위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복습하는 의미에서 '과거시제'는 어떤 경우 사용이 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단순한 과거만의 사실을 얘기할때

사용이 됩니다. 그럼 위의 세 단어 중에서 그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ago'밖에 해당이 되지 않군요. 문장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I saw 김태히 two days ago.'(나는 이틀전에 김태히를 봤어).. 

 

그럼 이번에는 'for'와 'since'에 대해 복습해 보겠습니다. 그전에 '현재완료'와 '현재완료진행'의 공통점이 뭐였는지 기억

나시나요?.. 네.. 조금의 차이는 있었지만 두 표현 다 '과거를 포함한 현재'를 나타낸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만들어 보면 너무나도 당연히 'for'와 'since'와 같이 사용됨을 알 수 있었는데요. 다시 문장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I have played the guitar for 3 hours'(나는 세시간 동안 기타를 쳤어.) 

 

'I have been learning English for 10 years'(나는 10년 동안 영어공부를 해오고 있어.)

 

'I have played the guitar since I woke up'(나는 일어나서 부터 지금까지 기타를 쳤어)

 

'I have been learing English since 2002'(나는 2002년 부터 영어를 배우고 있어)

 

어떻습니까? 문장들이 이해가 가시나요?..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영작문제 3문제를 내어 드림으로써 이번장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1. 나는 3년전에 그녀를 만났다.
 

2. 나는 7시간 동안 이책을 읽었다.(현재완료 사용)
 

3. 나는 고등학생 때부터 기타를 쳐오고 있다.(현재완료진행 사용)
 

 

정답은 댓글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Grammar in use [UNIT 18] For, since, and ago (토익만점, '닥터끈끈'의 영어 울렁증 치료 연구소(닥치소)) |작성자 닥터끈끈
이번 19장에서는 현재완료와 과거시제의 차이점에 대해 배워 보겠습니다.

 

지난 장에서 현재완료는 '과거의 행위가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간단히 말하면 '과거를 포함한 현재'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에반해 '과거시제'는 단순한 과거만의 사실을 서술할때 사용한다는 것도 배우셨습니다. 그럼 그 두 표현의 차이점을 아래의

문장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I took a shower.(과거시제)
 

2. I have taken a shower.(현재완료,taken:took의 과거분사)
 

먼젓번에도 언급 드렸다시피 한국어에 영어의 '현재완료'에 해당되는 표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문장을 번역하면

똑같이 '나는 샤워를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두문장 사이에는 어떤 의미차이가 존재할까요?..자, 고민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요?^^ 

 

먼저 2번 문장을 살펴 보겠습니다. '현재완료'는 '과거를 포함한 현재'라고 했으니 이 문장이 담고있는 뜻은 '나는 샤워를 

조금전 부터 지금까지 했고(과거), 그래서! 깨끗하다.(현재)'라는 뜻입니다. 샤워를 한것은 과거인데 '현재완료'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도 말해주기 때문에 샤워를 한 후의 현재는.. 아직 물기가 촉촉하고 깨끗해진 상태겠죠?.. 

 

자, 그럼 그에반해 1번 문장은 '과거시제'이므로 오직 과거에 '샤워를 했다'는 사실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화자가 

깨끗한지 더러운지에 대해선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I took a shower'란 문장뒤에 '그런데 나는 그 이후에 막노동을

해서 지금 이렇게 더러워'라고 얘기 할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럼 좀 더 많은 예들을 들어 보겠습니다.

 

I spilt coffee on my shirt.(나는 셔츠에 커피를 쏟았어).... : 지금도 셔츠가 더러운지 아닌지는 모름.
 

I have spilt coffee on my shirt.(나는 셔츠에 커피를 쏟았어)... : 그래서 지금 옷이 더러워.
 

 

I lost my dog.(나는 내 강아지를 잃어버렸어)... : 그 이후 찾았는지 못 찾았는지에 대해서는 알 방법이 없음.
 

I have lost my dog.(나는 내 강아지를 잃어버렸어)... : 그래서 지금 강아지와 같이 있지 않아.
 

자, 차이점을  아시겠나요?.. 이렇듯 단순한 과거의 사실을 얘기하는 '과거시제'와는 달리 '현재완료'는 과거의 
행위가 항상 현재의 결과와 연관지어 집니다.
 

또한 현재완료는 '과거를 포함한 현재'를 말하고 있기때문에 'last night', 'yesterday'등 과거의 어느 한 시점만을 얘기하는 

단어들과는 같이 쓰여질 수 없습니다. 당연하지~ ^^


 

욕보셨습니다. 그럼 저는 20장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라고 말씀 드렸지만... 제가 알고 있던 위의 내용은 영국문법 입니다. 제가 영국에서 연수를 한 관계로 ^^;;  하지만 지금 사용하는 

교재'Basic grammar in use'는 미국문법 교재인데요. 뭐 영국문법과 미국문법의 대부분은 동일 합니다만 '현재완료'부분에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영국이 '현재완료'를 보다 엄격히 지키며 미국의 경우는 위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 
'과거시제'를 그냥 사용한답니다.(쉽게말해 대충대충 쓰는거죠~^^) 제가 교재를 보지않고 해설을 적다보니 이런일이 ㅜㅜ 

예전에는 알았던 부분인데 깜박하고 있었네요. 그러면 더 쉽습니다. 그냥 현재완료를 써야 될 경우라도 보통 미국에서는 

'과거시제'를 적용한다고 알아 두시면 되겠습니다. ^^

 

그럼 진짜 안녕~! ^^ 

[출처] Grammar in use [UNIT 19] I have done and I did(현재완료와 과거시제1) (토익만점, '닥터끈끈'의 영어 울렁증 치료 연구소(닥치소)) |작성자 닥터끈끈
이번 20장에서는 현재완료와 현재시제에 관한 두번째 시간으로써 just, already 그리고 yet의 용법에 대해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just에 대해 살펴 보면.. just는 exactly(정확히), only(단지)등의 뜻도 있지만 우리가 이번장에서 살펴볼 내용은 

'방금전','막'등의 의미입니다. 그럼 문장을 한번 볼까요?..

 

1. I have just finished my homework.(나는 이제 막 숙제를 끝냈다.) 

 

2. I just finished my homework.(나는 이제 막 숙제를 끝냈다.)

 

앞장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두 문장의 뜻은 달라야 하지만 2번 문장에서 보는것 처럼 '과거시제'에 'just'가

포함된 문장의 경우는 '현재완료'와 같은 뜻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앞장에서 배웠던 문장들을 보겠습니다.

 

1. I took a shower.
 

2. I have taken a shower.
 

앞장에서 설명 드렸듯이 이 두 문장은 뜻이 달랐지만 1번문장에 'just'(방금 막)를 포함해서 'I just took a shower'라고 할 경우

2번문장의 뜻 '나는 샤워를 했고 그래서 지금 깨끗하다'와 같은 뜻의 문장이 됩니다. 이해 하시겠죠~?

 

 

'just'의 용법과 마찬가지로 'already'와 'yet'또한 '현재완료'와 '과거시제' 모두에 쓰일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먼저 already에 대해 살펴보면.. 'already'는 '생각보다 빨리, 벌써,이미'란 뜻입니다. 문장을 한번 볼까요?

 

1. I have already taken a shower.(나는 이미 샤워를 했어. 그래서 깨끗해)

 

2. I already took a shower.(나는 이미 샤워를 했어. 그래서 깨끗해)

 

두 문장은 같은 뜻입니다. '과거시제'인 2번문장에 'already'가 쓰임으로써 1번 문장과 같은 뜻을 가지게 되었군요.

 

 

마지막으로 'yet'에 대해 살펴보면 'yet'은 보통 부정문이나 의문문에서 '아직~않다'라는 뜻으로 사용 됩니다.

 

1. I haven't taken a shower yet.(나는 아직 샤워를 하지 않았어.)

 

2. I didn't take a shower yet.(나는 아직 샤워를 하지 않았어.)

 

역시 두 문장은 같은 뜻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현재완료가 조금 어려운 내용이다 보니 다음장(21장)도 현재완료에

관한 내용이군요. ㄷㄷㄷ 수고하셨습니다. ^^

  

[출처] Grammar in use [UNIT 20] (Just ,already, and yet)(현재완료와 과거시제2) (토익만점, '닥터끈끈'의 영어 울렁증 치료 연구소(닥치소)) |작성자 닥터끈끈
이번장은 현재완료와 과거시제 3편입니다.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ㅋㅋ

 

사실 이번장의 내용은 앞의 1,2편에서 다 언급 된 내용입니다. 그래도 뭔가 설명을 드리긴 해야겠죠? (아니라고..괜찮다고 

..충분하다고 말해줘..제발)

 

먼저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last year'(지난해,작년), 'yesterday'(어제,비틀즈 히트곡),'등 이미 지난 

'과거의 시점'은 '과거시제'하고만 사용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회원님들?(빨리 그렇다고

말해줘..)

 

아.. 사실 오늘만 벌써 5장째 해설을 올려 드리고 있는데요.. 힘이 좀 듭니다 ^^;; 아.. 저녁먹고 해야지 힘이 넘 부치네요 ㅎㅎ

 

식사하고 와서 다시 올려 드리겠습니다.

 

(40분경과)

 

식사하고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왔습니다. 무척 사실적이지 않습니까? 고품격 리얼 버라이어티 영어해설! 독도에 노트북

들고가서 밤새도록 까페에 Grammar in use 해설만 올리다 돌아오는 '무박~2일!' --;;;; 저도 상근이가 있었으면 싶은

오늘입니다. 강아지 말고 제 대신 타자쳐줄 상근예비역 '상근'이 말입니다...나는 옆에서 불러주기만 하고....이런 job소리를.. ^^;;;

 

편집할 수도 있지만 제 해설이 '리얼'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편집하지 않겠습니다.

 

근데..교재를 다시봐도 이미 다 설명 드린 부분이네요..예전 기억에 선생님들 수업하기 싫으면 맨날 무슨 쪽지셤보자 그러던데....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얼마나 소화들 하셨나 확인차.. 쪽지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이건 다 여러분들을 위한겁니다.

 

연습장 꺼내시고 교재 방문밖에 갖다놓고 오세요. 의지력이 약하신분은 엄마한테 잠깐 맡겨 두셔도 좋습니다. 의지력이 더욱

약하신분은 아빠한테 맡;;;;;;;;

 

 

자, 그럼 문제 나갑니다. 아래의 내용을 영어로 쓰시오.(15분)
 

 

1. 너는 오늘 학교에 어떻게 갔니?(힌트:How)
 

2. 너는 지금 어디서 테니스를 치고 있니?(힌트:Where)
 

3. 나는 책을 그리 자주 보지 않는다.(힌트:very often)
 

4. 나는 일년전에 샤워를 했어!(힌트:a year)
 

5. 나는 3시간동안 김태히와 데이트를 했어.(현재완료사용할것)
 

6. 너는 소히를 만난적이 있니?
.

.

.

.

.

.

.

.

.

정답
 
1. How did you go to school today?
 
2. Where are you playing tennis now?
 
3. I don't read books very often.
 
4. I took a shower a year ago.
 
5. I have dated with 김태히 for 3 hours.
 
6. Have you (ever) met 소히?
 

 

-------------------------------------------------------------------------------------------------------------------

 

 

몇 문제나 맞추셨나요? ^^ 굳이 평가를 하자면,

 

5~6문제 : 참 잘했어요!
 
3~4문제 : 좀 잘했어요!
 
1~2문제 : 좀 잘하세요!
 
0문제 : 참~ 잘하셨네요... ^^;;
 

이렇게 위와같이 나눌 수 있겠네요.. 1문제 이상 맞추신 분들은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그게 왠지 어색하신
분들은 옆사람에게 부탁하셔도 됩니다.) 안타깝게도 한문제도 맞추지 못하신 분들은 '알았어!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언젠가는 '참 잘했어요!' 도장을 받을꺼야!'라고 오기를 가지시고 더욱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메이져리그의 전설적인 포수 요기 베라는 이런말을 했습니다. '경기는 끝날때까지 끝나지 않았다.'..
"It ain't over till it's over".. 경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마지막 타석까지 전타석 삼진을 당하고도 마지막 9회말 
2아웃에서 끝내기 홈런을 날릴수도 있는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힘내자구요~!
 

 

ps: 평가내용도 저번에 중급반에서 올려드린 '학습 성취도 평가편' 내용글을 인용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
 

 

 

 

 

 

 

 

  

[출처] Grammar in use [UNIT 21] I've lost my key. l lost my key last week.(현재완료와 과거시제3) (토익만점, '닥터끈끈'의 영어 울렁증 치료 연구소(닥치소)) |작성자 닥터끈끈
회원님들 그간.... 안녕하셨쎄요? ㅋㅋ 저는 주인장 끈끈입니다.

 

이번장에서 배울 내용은 '수동'입니다. 사실 제 친구놈 이름입니다..(아무상관 없잖아..) 제가 여러분들이 많이 접해 보셨을

'수동태'라는 단어를 놔두고 '수동'이라고 한 이유는 '수동태'하면 학교에서 배웠듯이 뭔가 공식적이고 딱딱한 학문적 느낌이 

들어섭니다..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가요?..(응)

 

그럼 이제부터 수동형 문장에 한번 빠져 볼까요~? ^^

 

먼저 '수동'을 배우기에 앞서 영작 문제를 하나 내어 보겠습니다. 단, 회원님들이 지금까지 배운 표현만 사용해서 최대한 문제의

뜻에 가깝게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분의 시간을 드릴테니 한번 직접 고민해보시고 영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스스로 문장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매번 말씀 드리지만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럼 문제 나갑니다.

 

'내 셔츠들은 매주 일요일마다 세탁된다.'(wash,Sundays사용)
.

.

.

.

다 해보셨나요?.. 회원님들에 따라 답은 여러가지가 나올 수 있겠지만, '수동형'을 배우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내용만으로 최대한 답에 가까운 문장을 만들어 보면 아마 아래와 같은 문장이 될 것입니다.

 

'My shirts wash on Sundays.'
 

문장을 한번 가만히 드려다 보세요..어떻습니까? 어디가 어떻게 틀렸는지 꼬집어~ 말할 순 없지만 뭔가 찝찝하고..말로 형용하기
힘든 드러운 기분이 드시지 않습니까?...^^;;
 

저 문장을 억지로 해석해보면 '내 셔츠들이 매주 일요일 마다 세탁한다'..(여기서 'Sundays'는 '매주 일요일 마다'라는 뜻이며

요일이나 날짜앞에는 'on'이 붙습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보니 지금까지 배운 표현들(능동) 만으로는

여기서 우리가 나타내고자 하는 뜻을 표현 할 방법이 없군요.. 

 

이렇듯 '~가 한다'(능동)가 아니라 '~가 된다'(수동)라는 뜻을 표현하기 위한 문장이 바로 '수동'입니다.. 사실 한국어에도 

수동의 표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단어 자체의 의미는 모두들 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영어에서 '수동'의 뜻을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 배워 보겠습니다.

 

영어에서 수동은 am/is/are(be동사) + p.p(과거분사)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글에서든 이와같이 

be동사 + p.p 형태의 문장을 만나게 되면 수동의 의미로 해석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의 '내 셔츠들은 매주 일요일마다 세탁된다'라는 문장은,

 

'My shirts are washed on Sundays.'가 되겠네요. 

 

빨래가 누군가에 의해 세탁 되고 있다는 의미인데 그럼 '나'에 의해 세탁된다 라는 문장은 어떻게 될까요? '~의해'라는 표현은 'by'로써 나타낼 수 있으니 그럼 문장은,

 

1. 'My shirts are washed by me on Sundays.'가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on Sundays'를 한번 빼보면,

 

'My shirts are washed by me.'(내 셔츠들은 나에의해 세탁된다)..가 되어서 어디서 많이~봤던 형태의 문장이군요! 

학교에서 수동태, 능동태 변환할때 많이 보셨던 형태의 문장 아닌가요? ^^

 

자 그럼 이번엔 좀 평범한 문장(능동)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는 매주 일요일 내 셔츠들을 세탁한다'.. 이러한 문장은 

앞에서 많이 배우셨죠?.. '일반적인 사실'이므로 '현재시제'를 사용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2. 'I wash my shirts on Sundays'.. 네..우리는 순서를 거슬러 왔지만 2번문장을 수동태로 변환하면 1번문장이 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기본적인 '어법'을 배워 놓으니 변환이고 뭐고 필요없이 바로바로 '수동형' 문장을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어를 제대로 배우는 방법이며 또한 살아있는 영어를 배우는 법입니다. 만약 우리가 '수동'형 문장을 '능동'에서

'수동'으로 변환하는 식의 방법으로 배웠다면 그건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도저히 써먹을 수

없는 죽은 영어가 되는 겁니다.

 

그럼 계속 진도 나가겠습니다..

 

1번문장 '내 셔츠들은 매주 일요일마다 세탁된다'는 일반적인 '사실'에 대해 말하고 있으므로 '현재시제'로 표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수동'임과 동시에 '현재시제'입니다.. 자 그러면 아래의 예문을 보시고 한글로 된 부분을 영어로 한번

바꿔 보시기 바랍니다.

 

엄친아(엄마친구 아들) : Mom! I can't find my shirt. Have you seen it?(or Did you see it?)

 

엄마친구 : 그 셔츠는 지금 세탁되고 있다.

 

1분의 시간을 드릴테니 한번 저 문장을 영작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조금 어려우니 틀리셔도 좋습니다. 그러니 한번 해보세요.

 

정답은,

 

'The shirt is being washed.' 입니다.. 맞추신분 계신가요? 브라보~..머리한번 쓰다듬어 주세요 --;;; 

 

우리가 배웠듯이 '현재진행형'은 'be동사 +~ing'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입니다. 수동은 여러분이 자주 접해본

유형의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낯설어 보이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이해를 돕기위해 윗 문장을 '현재시제'꼴로

만들어 보면,

 

'The shirt is washed'이렇게 될겁니다.(문법적으론 틀린문장입니다.) 

 

그럼 여기서 주어는 'The shirt'이므로 be동사는 'is'가 오고 그 다음에 동사의ing 형이 와야 되는데 문장을 보니 동사가 

'is'이군요..  모든 be동사(am/is/are)의 ing형은 'being'입니다. 그러므로 문장을 완성해보면, 위와같은

 

'The shirt is being washed'이라는 문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별로 어렵지 않죠? ㅎㅎ

 

그럼 윗 문장 'The shirt is being washed'의 부정형 '그 셔츠는 지금 세탁되고 있지않아'는 어떻게 될까요? 간단하죠?..

 

네, 'The shirt is not being washed'입니다. 앞에서도 많이 언급했듯이 'be동사'가 포함된 문장은 항상 'be동사'뒤에

'not'을 붙여 줌으로써 부정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뭐 대강 이정도로써 '수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은 거의 다 언급이 된 것 같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반복해서

말씀 드렸듯이 실제 본인이 영어일기 등을 통해 작문을 해보고, 또 '소설책 재미있게 읽기'를 통해 이와같은 문장들을 반복해서

만나게 될때 '어법'들은 자연스럽게 몸에 녹아들게 됩니다. 이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You guys have to trust on me!

 

I'll see you next time. Bye~!

 

 

ps. 처음과는 달리 회원님들이 제 까페에 머무시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설마 제 까페에 오셔서 주무시고 가시는건

     아니겠죠?.....ㄷㄷㄷ 

[출처] Grammar in use [UNIT 22] Is done and was done(Passive:수동1) (토익만점, '닥터끈끈'의 영어 울렁증 치료 연구소(닥치소)) |작성자 닥터끈끈
앞장에서 '수동'의 뜻과 수동형 문장을 만드는 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수동'의 좀 더 많은 예들에 대해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앞장에서 배운 문장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1. 'The shirt is being washed'(그 셔츠는 세탁되고 있어) 
 

2. 'I am washing the shirt'(나는 그 셔츠를 세탁하고 있어)
 

 

두 문장 모두 '내가 셔츠를 세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 가능한 표현들 입니다. 2번문장의 경우는,

 

태히: 'What are you doing?'(너 지금 뭐하고 있어?)
 

제석: 'I am washing my shirt'(나는 내 셔츠를 세탁하고 있어)
 

위와같이 사용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1번문장은 어떤 경우에 사용될 수 있을까요?.. 그럼 예문을 들어 볼까요~

 

제석: 'Have you seen my shirt?(Did you see my shirt?)...(내 셔츠 못봤어?)
 

너경은: 'Your shirt is being washed'(너의 셔츠는 지금 세탁되고 있어)
 

이런식으로 사용 가능 하겠네요.. 어렵지 않죠? ^^

 

그러면 내가 셔츠 세탁을 끝냈을 경우 '나는 그 셔츠를 다 씼었어'를 한번 영작해 볼까요?.. 노트 꺼내시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모두다~ 널 위한거다~ 너도 어른이 되면~ 이해 할꺼다~ 오~오~오~ 전부 그런식이지~ㅋㅋ

 

'I've washed the shirt.' (나는 그 셔츠를 다 씼었어.)... 

 

그럼 이제 아주 입기좋게 깨끗해 졌겠군요~ 그렇죠?..자, 그럼 다시..위의 상황과 똑같은 상황에서 이번엔 '그 셔츠는 다 세탁
되었다'를 영어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왼쪽 전두엽 하단이 저려오시고 십이지장 16분의5 지점이 쓰려오시나요?^^ 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The shirt has been washed'(그 셔츠는 다 세탁 되었어)...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앞장에서 이미 '수동'의 기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추가로 이정도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영작 두 문제를 내어 드리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번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Bye~

 

 

1. 태히가 제석이를 차버렸다.(dump:차다,관계를 끝내다,현재완료사용)
 

2. 제석이는 태히한테 차였다.(현재완료사용)
 

 

정답은 댓글에...

  

[출처] Grammar in use [UNIT 23] Is being done and has been done(Passive:수동2) (토익만점, '닥터끈끈'의 영어 울렁증 치료 연구소(닥치소)) |작성자 닥터끈끈
어느덧 24장입니다. 회원수가 적을때는 좀 널럴했는데 최근들어 많은 분들이 가입러쉬를 하시는 바람에 제가 똥줄이 바짝바짝

타네요 ㅋㅋ 뒤에서 누가 자꾸 쫓아 오는 느낌..ㅎㄷㄷ 암튼 부지런히 진도를 빼야 될 것 같습니다. ^^

 

이번장은 동사의 현재형과 과거형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지금까지의 해설 중간중간에 모두 설명을 드렸던 부분

입니다. 기억 다 나시죠?...(아니)

 

그렇다면 어쩔 수 없군요.. 지금까지의 과정을 복습하는 의미로 쪽지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게 난 젤 편해 ㅋㅋㅋ

 

연습장을 꺼내시고 교재를 엄마나 아빠한테 맡겨 두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두분다 부재중이실 경우 옆집 아줌마 한테

맡기셔도 됩니다. 그럼 문제 나갑니다..참고로 '~와 데이트하다'는 'date with'란 표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쪽지시험 (시간 20분)
 

아래의 붉은 부분으로 된 문장을 영작하시오.
 

 

*허허에게 자랑하는 제석:
1. 나 방금 소히랑 데이트를 했어.(just,과거시제 사용)
 

*구체적으로 자랑하는 제석:
2. 나는 소히랑 3시간 동안 데이트를 했어.(현재완료 사용)
 

*태히의 '너 좀전에 왜 전화 안받았어? 소히랑 데이트하고 있었던것 아냐?!'란 질문에 대한 제석의 거짓말:
3. 나는 소히랑 데이트를 하고 있지 않았어.(3시간 전)
 

*태히의 '그럼 너 지금까지 3시간 동안 도대체 뭐하고 있었어? 선예 만나고 있었지!! ?!!'란 태히의 유도심문에 
 넘어간 제석의 충격고백:
4. 나는 소히랑 데이트하고 있었어.(3시간 전부터 지금까지)
 

*허허의 얘기를 전해들은 횽철의 확인사살:
5. 너 어제 소히랑 데이트 했어?
 

*태히에게 충성을 다짐한 제석의 동문서답:
6. 나는 소히를 좋아하지 않아.
 

 

-------------------------------------------------------------------------------------------------------------------

 

 

정답:
 

1. I just dated with 소히.(방금전에 데이트를 했다는 뜻)
 

2. I have dated with 소히 for 3 hours.(3시간 전부터 지금까지 데이트를 했다는 뜻)
 

3. I wasn't dating with 소히.(과거 어느 시점에 소히랑 데이트를 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과거진행형'사용)
 

4. I have been dating with 소히.(3시간 전부터 지금까지의 데이트를 하고 있었던 '행위'를 나타내기 위해 
   '현재완료진행' 사용)
 

5. Did you date with 소히?(과거의 사실을 묻는 상황. 과거시제)
 

6. I don't like 소히.(현재의 사실을 얘기함. 현재시제)
 

 

 

 

자,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회원님들이 배우신 '어법'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똑같은 문장들로 문제를 구성해 봤습니다. 모든 문제들을 맞추셨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지만 단 한문제를 맞추셨다고

해도 위의 내용들을 한번더 고민해 보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쪽지시험의 평가는..

 

24장까지 한장도 빼놓지 않고 열심히~공부해 오신 모든 분들께 '참 잘했어요' 도장을 찍어 드리고 싶습니다. 쿵~! ^^

[image: image3.jpg]



  

[출처] Grammar in use [UNIT 24] Be, have, and do in Present and Past tenses. (토익만점, '닥터끈끈'의 영어 울렁증 치료 연구소(닥치소)) |작성자 닥터끈끈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어떻게 공부 열심히들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꾸준히 방문들 해주시고 또 조회수도 올라가고 

있는걸 봐선 분명 글을 읽는 분들은 계신것 같은데 아무런 반응들이 없으시니...ㅜㅜ 글보시고 나면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 

해주세요~~ 저혼자 떠드는 것 같아 사실 많이 심심합니다..쩝.. 이곳은 저혼자만의 까페가 아니라 저와 회원님들이 함께

공부하고 만들어 가는 공간이니 모쪼록 많은 리액션! 피드백!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__)

 

이번장은 동사의 변형에 관한 장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문장을 만드는 법을 배우면서 동사의 '현재형', '과거형', 그리고 

'과거분사'(p.p,past participle)를 사용 했었습니다.. 기억이 다 나시나요? ㅎㅎ

 

그럼 'take'를 예로 들어 '현재형,'과거형' 그리고 '과거분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 I take a shower everyday.(나는 매일 샤워를 한다). 'take:현재형'
 

2. I took a shower yesterday.(나는 어제 샤워를 했다). 'take의 과거형'
 

3. I have taken a shower.(나는 샤워를 다했다). 'take의 과거분사'
 

4. This picture was taken 2 years ago.(그 사진은 2년전에 찍혔다.). 'take의 과거분사'
 

1번과 2번 문장은 보시다시피 '현재시제'와 '과거시제'입니다. 그래서 각각 'take'와 'took'가 사용 되었습니다. 여러번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3번과 4번 문장의 'taken'은 'take'의 '과거 분사' 입니다. 흔히 우리가 p.p(past participle)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미 배우셨다시피 과거분사는 3번문장과 같은 '현재완료형' 문장과(have + 과거분사) 4번문장과 같은 '수동형' 문장에서

(be동사 + 과거분사) 사용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현재완료형' 문장과 '수동형' 문장의 구성과 의미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게 끝입니다. 너무 간단한가요?.. 

 

'과거분사'에 대해 아주 복잡한 설명들을 해놓은 책들이 많습니다. 그런 책들을 보고있으면 왠지 그런 내용을 다 공부해야 할 것

같고 그 부분을 모르고 넘어가면 왠지 영어의 중요한 부분을 지나치는 기분이 드실수 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쉬운 

문장을 써서 쉽게 쉽게 설명을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필요한 부분들을 생략한채 대충대충 가르쳐 드린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과거분사에 관해서 위의 내용이면 이미 충분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제 해설을 통해 영어를 배우기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모든 내용들을 배워 오셨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위에서 동사의'현재형,'과거형' 그리고'과거분사'(형)에 대해 배워 보았는데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단어를 외울때.. 

예를들어 take의 경우 'take','took','taken'이렇게 세개로 나눠서 암기하곤 합니다.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동사들은 '현재형'에 'ed'만 붙여 줌으로써 '과거형'과 '과거분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지 꼴리는대로 변하는 '동사계의 슈레기' '불규칙 동사'입니다. 그럼 불규칙 동사는 어떻게 외우느냐?....

 

'닥치고 암기'..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ㅜㅜ 그렇다고 단어나 숙어만 죽~ 나와있는 책을 보시면서 단어를 암기하는 건
절대 추천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아..물론 공무원등 시험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예외 입니다.) 

 

언젠가 이 말씀도 드리고 싶었는데... 회원님들 중에 '단어암기'가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제가 생각하는

단어암기의 가장 쉬운 방법은 '따라잡기'의 '소설책 재미있게 읽기' 입니다. 평소에 다른 방법들로 익힌 단어들을 이 방법을

통해 책을 읽는 도중에 반복적으로 만나게 되니 그 뜻과 사용용법이 자연스럽게 몸에 익게 됩니다. 그러니 누누이 말씀 드리지만

틈틈이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의 영어책을 '독서'하듯 보십시오. '공부'가 아닌 '독서'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따라잡기'

게시판 글을 참조 하시구요..

 

아무튼 뭐 이 정도면 제가 드릴 수 있는 설명은 어느정도 다 된것 같습니다. '과거분사' 별거 없죠? 

 

'현재완료와 수동형에 쓰이는그거?' , '현재완료는 과거의 행위에 대한 현재의 결과고 수동형은 말그대로 수동의 
 의미아냐?'
 

바로 이번 해설의 핵심 문장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출처] Grammar in use [UNIT 25] Regular and Irregular Verbs(규칙,불규칙 동사들) (토익만점, '닥터끈끈'의 영어 울렁증 치료 연구소(닥치소)) |작성자 닥터끈끈
까페가 개설되고 보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처음 까페가 개설되고난 후 모든 회원들이 친구들이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멤버수가 '143'명이네요..^^ 가입하신지 하루만에 벌써 20장까지 보시고 업데이트를 기다리고 계신분도 계시고..ㅜㅜ

아무튼 점점 제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안그래도 제 어깨가 중력의 영향을 과도하게 받아서 아래로 좀 쳐져서 키가

작아 보인다는 얘기를 듣는데...ㅎㅎ 평소에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챙겨보는 무릎팍 도사도 제껴놓고 한장이라도 더

진도를 빼기위해 이렇게 글을 씁니다. 뭐 몸은 좀 피곤하지만 회원님들이 그래도 제 해설을 보고 공부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많이들 해주시니 나름 보람을 느낍니다. ^^ 그럼 또 달려 볼까요~

 

이번장은 be동사(am/is/are) + ~ing(동사의ing형)의 또 다른 용법에 대해 배워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눈치 채셨나요?.. '또 다른' 용법 이라고 했습니다. 네~ 앞에서 배웠던 '현재진행형' 기억하시죠?..무조건 하셔야 됩니다..제가

몇번을 말했는데ㅜㅜ

 

'I am playing baseball'(나 지금 야구하고 있어)라는 표현.. 기억나시죠? '말하는 순간','지금' ~을 하고있다. 라는 말을 할때

사용되는 바로 그 '지금진행형'(현재진행형)입니다.

 

그런데 같은 형태인 be동사 + ~ing가 미래의 일을 나타낼때도 사용됩니다. '헉..이게 무슨 후덜덜한 소리야..'라고 

생각하시고 계신가요? ^^ 아마 대부분의 회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미래를 나타내기 위한 표현은 'will'과'be going to'일 겁니다..

 

저도 사실 'will'과 'be going to'에 대해 먼저 해설을 해드리고 싶은데 교재의 순서가 저를 시험에 들게 하는군요.. 

그래도 뭐.. 캠브리지의 깊은 뜻이라고 생각하고 '깨갱'하고 설명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이글을 쓰기전에 잠시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현재와 관련된 표현이 미래를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걸

회원님들께 쉽게 설명을 드릴수가 있을까..'..그래서! 자, 그럼 아래의 한국어 문장들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 '나는 지금 영화보러 간다'
 
2. '나는 내일 영화보러 간다'
 
3. '나는 내일 영화보러 갈거야'
 

어떻습니까? 어색함이 없는 완전한 문장들이죠?.. 자, 그럼 이 문장들을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문장은 '지금 영화보러 가고있다'는 뜻의 '현재진행형'의 의미로 '간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2번문장을 보니

분명히 미래(내일)의 일을 얘기하고 있는데도 현재를 의미하는 단어인 '간다'를 사용 하는군요. 사실 일반적인 미래시제의

표현은 3번문장 처럼 '~할거다','~갈거다'와 같은 표현이지만.. 이렇듯 한국어 에서도 '현재시제'로 '미래'를 표현하는 경우가

있듯이 영어도 마찬가지의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나요?.. 

 

그럼 이번엔 2번문장과 3번문장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떤 문장이 더 '이미 결정된 일' 처럼 들리십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두 문장 중 어떤 것이.. '나는 이미 친구랑 내일 몇시 영화를 보기로 결정했어'라는 의미에 가깝게 

들리십니까?.. 

 

네, 의미의 차이가 크진 않지만 2번문장이 좀 더 '이미 결정된  일'이라는 의미에 가깝게 느껴집니다. 모르긴몰라도

아마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울땐 이 둘의 이러한 미세한 차이에 대해 문법적으로 배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의식중에

그 둘의 차이를 구별해서 쓰고 있는 걸 꺼구요. 

 

자, 그럼 이제 어느정도 이해가 가시나요?..^^ 오늘 우리가 배울 표현은 2번문장과 거의 동일한 case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영어로 된 문장을 하나 봐줘야 겠죠?ㅎㅎ 

 

'I am going to a movie theater tomorrow.'.. '나는 내일 영화보러 간다'라는 문장입니다.

 

형태는 '현재진행형'과 똑같으니 'tomorrow'만 살짝 들어내면 '나는 지금 영화보러 간다'는 문장이 됩니다. 그럼 이러한

형태의 문장이 'will','be going to'와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별로).. 그러한 차이는 위에서 예로든

 

2. '나는 내일 영화보러 간다' (I'm going to a movie theater tomorrow.)
 
3. '나는 내일 영화보러 갈거야' (I'm going to go to a movie theater tomorrow.)
 

바로 이 두문장이 나타내는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be going to'의 경우가 3번의 경우처럼 '영화를 보러 가겠다'고 

결정을 내린 상태라면, 이번장에서 다루고있는 'be동사 + ~ing'의 경우는 2번문장 처럼 이미 영화관에 가기로 결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따른 계획(몇시 영화를 보기로 약속했거나, 티켓을 예매해 놓은상태)을 이미 수립해 놓은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사실, 외국인들이 보기에 이 둘의 차이는 그리 크게 느껴지지 않는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표현을 혼용해서 쓰더라도 

의미를 전달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 두 문장의 차이에 대해서 너무 깊이 파고들진 마시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번장의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의 형태는 이미 '현재진행형'에서 배운 내용이라 그 뜻만 이해

하신다면 문장을 만드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벌써 1시가 훌쩍 넘었네요.. 저도 이제 그만 DB 자야겠습니다 ㅋㅋ 여러분도 좋은꿈 꾸시길.. Good night~!

 

 

 

 

 

 

 

 

  

[출처] Grammar in use [UNIT 26] What are you doing tomorrow? (토익만점, '닥터끈끈'의 영어 울렁증 치료 연구소(닥치소)) |작성자 닥터끈끈
다시 하루가 밝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진도를 빼러 글쓰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럼 진도를 빼봅시다..^^

 

이번장에서 배울 내용은 'be going to'입니다. 뭐 개략적인 뜻은 앞장에서 언급해 드렸듯이 미래에 '~할것이다'는 

'결정을 내린 상태'를 뜻합니다. 그럼 앞장에서 배운 문장들을 다시 한번 볼까요?..

 

1. I am going to watch a movie tomorrow.(be going to)
 

2. I am watching a movie tomorrow.(be + ~ing)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이번장에서 배울 내용인 1번 문장의 경우 '영화를 볼것이다'는 '결정을 내린 상태'를 나타내는 반면 

2번 문장의 경우는 이미 결정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표를 예매 해놓은 등의 '구체적인 계획까지 잡혀있는 상태'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면 우리는 'be going to'를 미래에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결정을 내린 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번엔 'be going to'와 'will'의 차이점에 대해 간단히 살펴 보겠습니다. 

 

아래는 '닥치소' 고정 재연전문 배우 '태히와 제석'의 대화입니다.(장소협찬: 스타복스)

 

 

태히 : What would you like to drink? (너 뭐 마시고 싶어?)

 

제석 : Wow, this place is fantastic! I have never been here before! 

         Well..I will have 스타복스 coffee, because I have heard that it is really good. 

         (와 여기 넘 좋다~ 나 여기 한번도 안와 봤는데! 음..나는 스타복스 커피 먹을래 왜냐면 진짜 괜찮다고 들었거든.)

 

태히 : Have a green-tea. (녹차마셔.)

 

제석 : Why?.. You know I don't really like green-tea... (왜?.. 너 알잖아 나 녹차 별로 안좋아 하는..)

 

태히 : Shut up and have 스타복스 coffee with 소히. (닥치고 스타복스 커피는 소히랑 마시든지)

 

제석 : I love green-tea.(나는 그린티를 사랑해)

 

웨이러 : Can I take your order please? (주문 받아도 될까요?)

 

제석 : We're going to have two cups of green-tea... (녹차 두잔이요...)

 

 

자, 그럼 위의 대화 내용을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히 : What would you like to drink? (너 뭐 마시고 싶어?)
* 'would you like...?' 박거성이 즐겨 쓰시는 표현으로 '~ 하고싶니?' 라고 정중하게 상대방의 의사를 물을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35장에서 배울 예정이니 이정도만 알아 두시면 됩니다. 

 

제석 : Wow, this place is fantastic! I have never been here before! 
        Well..I will have 스타복스 coffee, because I have heard that it is really good. 
        (와 여기 넘 좋다~ 나 여기 한번도 안와 봤는데! 음..나는 스타복스 커피 먹을래 왜냐면 진짜 괜찮다고 
        들었거든.) 
* 'I have never been here before!'(나는 전에 한번도 여기 와 본적이 없어!).. 우리가 배웠던 '현재완료'로서 

   'I have not been here before!'와 같은 뜻의 문장입니다.(never는 not보다 훨씬 부정의 의미가 강합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와본적이 없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으니 '현재완료'를 사용하는게 맞겠죠?.. 이해 가시죠? 

   'Well..I will have 스타복스 coffee.'(음..나는 스타복스 커피 마실거야.).. 말하는 순간에 결정을 했으니 'will'을 

   사용했습니다. 이와같이 'will'은 'be going to'와는 달리 말하기 전에 '이미 결정 되어있던' 사실이 아닌 말하는 순간에 결정된   

   사실을 얘기할때 사용합니다.

 

태히 : Have a green-tea. (녹차마셔.)
* 주어가 생략된 '명령형' 문장입니다. 별거없죠?..^^

 

제석 : Why?.. You know that I don't really like green-tea... (왜?.. 너 알잖아 나 녹차 별로 안좋아 하는..)
*'I don't really like green-tea'(나는 녹차를 정말 좋아하진 않는다)는 표현으로 '일반적인 사실'을 나타낼때 사용하는 

  '현재시제'이군요. 역시 문제없죠?..

 

태히 : Shut up and have 스타복스 coffee with 소히. (닥치고 스타복스 커피는 소히랑 마시든지)
* 'Shut up'역시 주어가 생략된 명령형이네요.. 'Have 스타복스 coffee with 소히'..역시 마찬가지.  

 

제석 : I love green-tea.(난 그린티를 사랑해.)
 

웨이러 : Can I take your order please? (주문 받아도 될까요?)
 

제석 : We're going to have two cups of green-tea... (녹차 두잔이요...)
* 조금전 둘은 이미 커피 대신에 녹차를 마실것이라고 결정을 내렸죠. 그래서 '이미 결정된 사실'을 표현하기 위해 'will'이 

   아니라 'be going to'를 사용했군요.. 아시겠습니까?.. 

 

그나저나 이번장에서 예로 든 '태히와 제석'의 대화가 너무 어렵지나 않을런지 모르겠네요.. 걔들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우신

말만 해야되는데... 싼 맛에 쓰다보니 애들이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ㅋㅋ 널리 양해해 주시리라 믿구요 ^^

 

그럼 저는 다음장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끈끈 이었습니다. See you!

   

  

[출처] Grammar in use [UNIT 27] I'm going to...(be going to) (토익만점, '닥터끈끈'의 영어 울렁증 치료 연구소(닥치소)) |작성자 닥터끈끈
자 이번 시간에는 장에도 좋고 위에도 좋은 'will'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will'을 포함해 앞선 장에서

배우신 'be going to'와 'be ~ing'의 해설을 할려고 하니 상당히 힘이 듭니다. 모두다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인데다 또 어떤

경우에는 어느것을 써도 상관이 없을 정도이니.. 설명을 드리기가 참 까다롭네요.. 빨리 후딱후딱 해치워야 겠습니다. ㅎㅎ

 

그럼 시작해 볼까요?..^^

 

앞장에서 우리는 'will'이 말하기전에 결정된 사실이 아닌 '말하는 순간'에 결정된 사실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 What would you like to drink?'(너 뭐 마실래?)

 

' Well.. I will have a green-tea'(음.. 나 녹차 마실래)
 

그렇죠?.. 사실 'will'의 뜻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will'은 '미리 결정되고 계획 된 사실이 아닌 말하는 순간에 
결정된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몇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I will be in Britain this time next year.' (나는 영국에 있겠지. 내년 이맘때쯤엔)
* 이미 정해진 사실을 얘기 한다는 어감보다는 그냥 미래의 일어날 일을 얘기한다는 뉘앙스입니다.

 

'You have been working hard. You will win this game' (너는 열심히 해왔어. 니가 이 게임을 이기게 될거야)
* 여기서 'will'대신에 'be going to'를 쓰면 승리는 '이미 정해져있는 사실'이라는 뜻이 되어 좀더 확신에 찬 느낌이 됩니다.

 

'I'll probably go away  for several days.' (나는 아마 몇일간 떠나 있을 것 같아)
* 역시 미래의 일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미 '결정된 사실'이라는 의미와는 거리가 있죠?..

 

그리고 그 외에 교재에서 언급하고 있는 'will'의 다른 용법들에 대해 살펴보면,

 

It's dangerous at night. I will send you home, 소히. (밤에는 위험해. 내가 집에 바래다 줄게 소히야:제안)
 

It's freezing today. I think I will wear a coat. (오늘은 졸라 춥군. 내생각에 나는 코트를 입어야 겠어:결정)
 

I will not let you down, I promise. (널 실망시키지 않을게. 약속해:약속)
 

위 세가지 경우를 들 수 있겠는데요.. 사실 교재에서는 '제안, 결정,약속'이라고 'will'의 용법을 규정해 놓긴 했지만, 사실

위의 문장을 해석해 보면 위에서 제가 언급했던 will의 개념인, '미리 결정되고 계획 된 사실이 아닌 말하는 순간에 결정된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에 그대로 해당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제안','결정','동의'..'약속'등의.. 용법을 외우시지 않으셔도 기본적인 개념만 이해를 하신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 첫번째 문장 'It's dangerous at night. I will send you home, 소히'에서 'will'대신에 'be going to'를 써서

 

'It's dangerous at night. I am going to send you home, 소히'라고 표현을 하면 원 문장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will'이 들어간 문장은 말하는 순간에 '어두우니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의미가 강하지만 후자의 경우는,

그말을 하기전 부터 뭔가 '소히'를 바래다 줘야겠다는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던 늬앙스가 풍기겠네요. 뭐 그만큼 배려심이

많은 남자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정반대로.. 그날 소히를 만나기 전부터 '오늘은 꼭 소히 손 잡아 봐야지 후훗'이렇게 생각

했을 수도 있구요ㅋㅋ

 

이렇게 문법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점점 둘을 혼용하는 추세랍니다.. 그러니 너무 크게 부담은 가지지 마시고 제가 설명 드린

부분만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hall'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shall'은 점점 'will'로 대체하여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크게 신경쓰지 마시고

'Shall I~?'(내가 ~해도 될까요?) 'Shall we~?'(우리 ~해도 될까요?) 등의 허락을 구하는 의문문에 많이 쓰인다는 사실만

알아 두시면 됩니다.

 

 휴.. 또 한장을 마쳤습니다.. 전 그럼 좀 쉬었다가 다시 달려 보겠습니다. ^^ 

[출처] Grammar in use [UNIT 28,29] Will(1,2) (토익만점, '닥터끈끈'의 영어 울렁증 치료 연구소(닥치소)) |작성자 닥터끈끈
자! 이번시간엔 'might'에 대해서 배워 보겠습니다. 흔히들 'might'는 'may'의 과거형이다 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might'가 'may'의 과거형일 뿐이라면 왜 이번장의 타이틀이 'may'가 아니고 'might'인 걸까요?.. 사실 'might'가 'may'의 

과거형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며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서 'might'는 'may'와 마찬가지로 '~할수도 있다'는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오히려 사용빈도는 'may'보다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상황이 아닌 가상의 상황(가정법)을 얘기할때는 'may'가 아닌 'might'를 써야하지만 그 부분은 본 교재에서 다루고

있지 않으니 '중급'레벨에서 설명 드리기로 하구요.. 지금 단계에서는 'might'와 'may'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번장을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나는 내년에 영국에 갈수도 있다'라는 문장을 영어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2분의 시간을 드릴테니 여러분이 한번 직접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우신 표현으로만 영작한다면

아마도..

 

'I go to Britain next year'.. 가 아마 최선의 답변이 될겁니다.  물론 틀린 문장이지요.. 아마 방금 스스로 작문을 해보신

분이라면 '어?..~할수도 있다는 뜻은 어떻게 표현하지?'라고 고민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서두에서 말씀 드렸듯이 바로

그러한 '추측','가능성'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might'입니다. 

 

그리고 'might'의 뜻을 여러분 스스로가 사전을 통해 찾았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might'의 뜻에 대해 알았습니다. 

이제 남은건 'I go to Britain next year'에 'might'를 끼워넣는 일만 남았네요.. 그럼 도대체 'might'를 어디다 넣어야 될지

고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처음 'might'를 접하시는 분이라면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과정입니다. 'might'는 항상 동사앞에

놓습니다. 그리고 'might' 뒤에는 항상 동사원형이 오구요. 그래서 문장은,

 

'I might go to Britain next year.'가 됩니다. 

 

조동사가 어떻고.. 이런거 굳이 모르셔도 상관 없습니다.

 

'might'의 뜻이 뭐고 또 그것을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부분만 아시면 'Game Over'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영어를
배우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래도 '조동사'라는 용어에 대해 설명 드리자면.. 한문장에서 동사는 두개가 연달아서 올수 없는데 동사의 의미를 가진 단어인

'might'(may,can,could,will,등)가 go 앞에 쓰여서 go가 가진 뜻을(가다) 다른형태로 바꿀수 있게(갈수도 있다) 도와준다는

의미로 생각해서 '조동사'라고 불리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might'를 설명하는게 왜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몇시간째 글을 쓰고 지우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쉽게 머릿속이 정리가 되지 않네요.. 휴식이 필요한 것인가..^^;;

 

스크롤을 쭈욱~ 올려보니 지금까지 고작 한문장 배웠군요.. 'Oh, my god~!' 자,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might'의 기본적인 용어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니 예문을 몇개 더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might win a lottery someday' (나는 언젠가 복권에 당첨될 수도 있어.)
 

'제석 might be in 소히's house now'(제석은 지금 소히집에 있을수도 있어.)
 

두 문장모두 '100%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럴수도 있다'라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might'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부정문을 한번 볼까요?

 

'제석 might not be in 소히's house now'(제석은 지금 소히집에 있지 않을수도 있어.)
 

부정문에서는 'might' 다음에 'not'이 오는군요.. 뭐 별로 어려운것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위에서 

예로 든 모든 문장에, 같은 뜻으로서 'might'대신에 'may'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앞에서 말씀 드렸던대로 둘다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표현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might'의 가능성은 'may'의 그것보다 조금 떨어집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건 아니니 그냥 

참고로 알아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장의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번장에서 너무 고생을 해서....ㅜㅜ  

[출처] Grammar in use [UNIT 30] Might (토익만점, '닥터끈끈'의 영어 울렁증 치료 연구소(닥치소)) |작성자 닥터끈끈
이번장에서는 'can' 과 'could'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단어에 대해 Basic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아래의 문장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I play the guitar' (난 기타를 연주해)
 

앞장에서 현재시제 현재시제에 대해 배울때 예로 들었던 문장입니다. 다들 기억 나시는거 맞죠? ^^ 위와 같은 답변을 얻기 위한

질문이라면 '너는 자유시간에 뭐하니?', '너의 취미는 뭐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배웠구요..

 

그럼 '나는 기타를 연주할 수 있다.'를 한번 영작해 보겠습니다. '연주하다'란 표현 'play'은 알고있는데 '연주할 수 있다'라는

표현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것들 로는 '연주할거다'(will play), '연주할 가능성이 있다.(might play)'

등이 있습니다. 두 표현 모두 'will'과 'might'가 'play'앞에 붙음으로써 '미래'의 뜻과 '추측'의 뜻을 각각 'play'에 덧붙여 

줬는데요..

 

'play'앞에 놓여서 '~할수 있다'란 뜻을 덧붙여 주는 단어가 바로 'can'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타를 연주할 수 있다'는 문장은,

 

'I can play the guitar'가 되겠네요.. 그러면 '내가 어렸을때 나는 피아노를 연주할 수 없었다'는 어떻게 될까요?..

'can'의 과거는 'could'이기 때문에 정답은,

 

'When I was young, I couldn't play the guitar'가 됩니다. (couldn't: could not)

 

그리고 'can' 과 'could'의 또다른 중요한 용법은 의문문에서 뭔가 상대방에게 '~해줄수 있겠니?'라고 부탁을 할때 사용 됩니다.

 

'Can you pass me the salt?'..(그 소금 좀 건내 주시겠습니까?)란 표현입니다.

 

위에서 말씀 드린데로 같은 의미로'can'대신 'could'를 사용하여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could'가 꼭 'can'의 

과거형으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극히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초급 교재에서는 빠진 내용이지만 'could'는 'can'보다 정중한 표현입니다. 나중에 가정법을 배우시면 아시겠지만

'실제상황'이 아닌 있을수 없는 '가상의 상황'을 얘기할때는 'can'대신 'could'가 사용됩니다. 그러면 'can'대신 'could'를

사용하면 어떻게 문장의 뜻이 정중하게 바뀌는지 한번 볼까요?..

 

'Could you pass me the salt?'..(그럴리는 없겠지만 혹시 소금을 건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어떻습니까? '그럴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가상의 상황)는 표현이 붙으니 문장이 훨씬 정중한 문장이 됩니다.. 그렇죠?

 

반면에 같은 이유로 'could'는 'can'보다 듣는이로 하여금 자신감이 떨어져 보이게 할수도 있습니다.

 

'I can get it done.'(나는 그걸 해낼수 있어.)
 

'I could get it done.'(나는 그걸 해낼수도 있을것 같아.)
 

위에 한글 해석을 기억하시려 하기 보다는 위와 같은 문장의 경우 'could'가 'can'보다 확신이 좀 떨어져 보이는 구나..라고만

알아 두시면 됩니다.

 

'can'과 'could'는 이정도면 왠만큼 설명을 다 드린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없으니까 다들 잘 이해하셨으리라 믿구요.

 

Bye~!

  

[출처] Grammar in use [UNIT 31] Can and could (토익만점, '닥터끈끈'의 영어 울렁증 치료 연구소(닥치소)) |작성자 닥터끈끈
이번장에서는 Must에 대해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must도 별거 없습니다. 그냥 맘 편하게 해설을 보시면서 이해해 

나가시면 됩니다. 준비 됐나?!! 됐나?!! ㅋㅋ 그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만에 복습이나 한번 해 볼까요? ^^ 앞에서 우리는 '제석이가 지금 소히의 집에 있을 수도 있어'라는 문장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의부증이 심한 여성 회원분이 미국에 가서 생활하게 되실경우 꼭 필요한 생활영어 입니다...네..

 

'제석 might be in 소히's house now'.. 기억나시죠?..

 

그런데.. 위 문장이 왜 'might be'가 되는지 아시겠습니까?..그러니까.. 'be'가 어디서 나왔는지.. 아시죠?..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니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석 is in 소히's house now'... 무슨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석이는 지금 소히의 집안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문장에 '추측'의 뜻을 포함 시키려면 'might'를 포함 시켜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might','will','can'등과

같은 동사는 동사앞에 놓여서 동사의 뜻을 '추측','미래'..'등으로 보완해 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위의 문장에서 동사는 'is'군요.

 

그러면 'might is' 순으로 되는데 'might' 다음에는 항상 동사의 원형을 써야 된다고 했으니 'might be'가 되겠네요..

 

그래서 전체 문장은 '제석 might be in 소히's house now'가 되겠네요..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100% 확신할 수 없는 가능성'을 나타낼때는 'might'를 사용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100% 확신','틀림없다' 에 대한 표현도 배워 봐야겠죠?..

 

태히의 친구 이영에가 태히에게 전화를 해서 '제석이가 방금 소히집에 들어가는 걸 봤어'라고 얘기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럴경우

태히는 '제석이는 지금 틀림없이 소히집에 있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다시..

 

'제석이는 지금 소히집에 있다'는 

 

'제석 is in 소히's house'.. 이므로 '틀림없다', '100% 확실하다'라는 표현인 'must'를 문장에 포함시켜 주면 되겠군요.

 

앞에서 배웠듯이 must와 같은 성질의 단어는 동사 앞에다 놓는다고 배웠으니 문장은..

 

'제석 must be in 소히's house'가 되겠네요.. 이제 독고영재가 들이닥치는 일만 남았나요.. 오늘은 어째 분위기가 

'스캔들'삘이..

 

별거없죠? 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이렇게 설렁설렁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ㅎㅎ

 

 

자, 그럼 지금까지 must 는 '확신'을 나타낼때 사용되는 표현이라는 것을 배웠구요.. 지금부터는 must의 또다른 뜻에 대해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알고 있는 뜻인 '반드시~해야만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must'는 '확신'을 나타낼때도 있고 '반드시~해야만 한다'는 뜻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반면 'have to'는 비가오나 눈이오나 항상~ '반드시~해야만 한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나름대로 주관이 뚜렷한 넘입니다..

 

그럼 'must'의 또다른 뜻인 '반드시 해야만 한다'를 사용해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지요? 그렇지요?..(괜찮다는 답변을

유도하고 있어..)

 

그러면..'너는 내일 반드시 일찍와야 한다'를 문장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번 느그들이 직접 해보세요..^^

 

'You must come early tomorrow.'
 

'You have to come early tomorrow.'
 

똑같은 뜻입니다. 'must'와 'have to'가 쓰이는 경우가 조금씩 다를 경우도 있는데.. 그런거 몰라도 됩니다.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없고 재수좋으면 토익만점도 받을 수 있습니다.ㅎㅎ 그래서 '반드시 ~해야한다'는 'must'나 'have to'나 같은 의미이다

라고 생각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점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must'가 '확신'과 '반드시 ~해야한다'는 두가지 뜻이 있다면 문장에서 둘 중

어느 뜻으로 해석을 해야만 하는가 하는 의문이 생길수도 있겠죠?.. 그건 'must'가 들어가있는 문장의 앞이나 뒷문장의

뜻을 해석해 보시면 자연스럽게 아실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문맥을 파악하면 자연스럽게 해석이 될 수 있다는 말인데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그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뭔가 적절한 속담이 아닌거 같아...)

 

1. This place is really dangerous. You must be careful.
 

2. You haven't eaten all day. You must be hungry.
 

'must'가 두가지 뜻이 있다는 걸 배운 상태에서 위의 두개의 문장을 한번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석이 자연스럽게 되는지

아니면 두가지 뜻 중 어떤 뜻을 적용해야 될지 몰라서 똥꼬가 저려오는지.. 한번 해보세요..^^

 

해석은 적지 않겠습니다. 아마.. 큰 어려움 없이 해석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수고 많으셨구요.. 그럼 전 다음장에서 뵙겠습니다. ^^

 

  

[출처] Grammar in use [UNIT 32] Must (토익만점, '닥터끈끈'의 영어 울렁증 치료 연구소(닥치소)) |작성자 닥터끈끈
아.. 어제 오늘 벌써 글을 세개나 날려 먹었습니다. 이넘의 빌어잡수실 나베르(naver).. 이런적이 없었는데 어제부터 갑자기 

한참 글쓰고 있는데 창이 사라져 버리네요.. 글이 하나 날아 가버리면 정신적으로 받는 데미지가 큽니다.. 대충대충 생각나는데로

쓴것 같아도 사실 제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하면서 글을 적거든요..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는게 좋을까? 어떤 예문을

선택하는게 더 이해하기 쉬울까?.. 그렇게 심혈(?)을 기울인 글이 통째로 날아가 버렸을 때의 아픔이란... 요새 연달아 글을

몇개 날려먹고 나니 이런 걱정까지 듭니다. 

 

'나베르가 해킹 당해서 까페글 다 날라가면 어떡하지?...'... 진심입니다.. 살기 싫을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꼭 저장을 하면서 글을 써야 겠네요.. 요새는 모든것이 십년전으로 되돌아 가는 느낌입니다... 

 

자, 어두일미하고 이번장에서 배울 내용은 다름아닌 'should'입니다.(거두절미 겠지...)

 

앞장에서 'must'에 대해 배웠는데요. 우리가 배웠다시피 'must'라는 넘은 앞뒤가 꽉민히고 고지식한 넘입니다. 자기가 하는말은

'무조건, 반드시 해야한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should'란 애도 입바른 소리 잘하긴 하지만 그래도 'must'보다는 좀

부드러워서, 조언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것이 '좋을것 같다', '좋지 않을것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It's a really nice place. I think you should go there.' (그곳은 정말 나이스한 곳이야. 내생각에 너 거기 가봐야해.)
 

2.'My parents want to see you. You must go there tomorrow.' (부모님이 너 보고싶어 하셔. 너 내일 반드시 가야돼.)
 

두 문장에서 'should'와 'must'의 어감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1번문장의 경우 speaker가 어떤 나이스한 장소를 다녀온 후  친구에게 그 장소를 추천하는 내용입니다. 

 

좀 더 자연스럽게 문장을 적어보면 '와 거기 죽이더라. 니 진짜 거기 가봐야 된다.' 이런식의 어감입니다. speaker가 

'~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거기에 가지 않더라도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speaker가  생각하기에 그곳에 가는것이 '좋을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반면에 2번문장의 경우는 부모님이 오신다는데 만약 그곳에 가지 않는다면 어떤식으로든 '문제'가 발생하겠죠..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아주 간단히 얘기하자면 'must(강)' : 'should(약)' 이렇게 말씀 드릴수 있겠네요.

 

그리고 앞장에서 'have to'는 'must'와 같은 뜻(~해야된다.)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have to'와 'should'도

당연히 뜻이 다르겠네요..

 

'ought to'는 'should'와 거의 같은 뜻으로 사용되지만 사용빈도면에서는 'should'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이정도 얘기하고 나니 사실 'should'와 관련해서는 더 할만한 얘기가 없네요.. 글을 두번째 쓰는거라 힘들기도 하고..^^;;

 

그럼 마지막으로 'should' 부정문을 만들어 보는 것으로 이번장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 ' I must not date with 소히. Oherwise, 태히 is going to kill me. ' (나 절대 소히랑 데이트 하면 안돼.그렇지 않으면
    태히가 날 죽일거야.)
 

2. ' I am meeting 소히 tonight. I should not date with 소히. ' (나 오늘밤에 소히랑 만날거야. 나 소히랑 데이트 하면 
    안되는데..)
 

1번 문장의 경우는 소히랑 데이트를 한다면 필연적으로 '문제'(살인사건?ㅋㅋ)가 발생할 거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하면 안된다.'라는 뜻인 'must not'을 사용한 거구요. 그리고 'be going to'를 쓴 이유는 충분히 태히가 나를 죽일것
같다고 믿는 이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태히가 그 문제에 아주 민감해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
 

그리고 2번 문장은 'am meeting'(be ~ing)을 사용해서 이미 소히와 만날 약속을 다 잡아놨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나 소히랑 만나면 안되는데..'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한마디로 소히를 그만만날 생각은 전혀 없음에도
이와같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should'는 강제력이 많이 약한 편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니 큰 어려움이 없으실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이만 자야겠네요. ^^ Bye~!

  

[출처] Grammar in use [UNIT 33] Should (토익만점, '닥터끈끈'의 영어 울렁증 치료 연구소(닥치소)) |작성자 닥터끈끈
이번장에서는 'have to'에 대해 배워 볼텐데요.. 앞에서 'must'를 설명 드리면서 'have to'는 'must' 거의 같은 뜻(~해야한다)

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만.. 그래도 뭔가 설명을 더 드려야 겠지요?..^^

 

그럼 문장을 하나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I have many things to do. So, I have to get up early tomorrow.'(난 할일이 많아. 그래서 내일 일찍 일어나야만 해)
 

위의 문장에서 'have to'는 일찍 일어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될 것이라는 뜻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일찍 

일어나야 한다는 뜻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have to '대신 'should'를 넣는다면 문장의 뜻이 어떻게 

바뀔까요?..

 

'I have many things to do. So, I should get up early tomorrow.'

 

이럴경우 일찍 일어나야 될 정도로 할일이 많긴 하지만 첫번째 문장처럼 '반드시' 일찍 일어나야 한다는 의지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할일많아서..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정도의 어감쯤 되겠네요. 이해 가시나요?..

 

역시 조금 헷갈리신다면... 간단히 말해서 'have to'(강) : 'should'(약)으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사는데 별 지장 

없습니다ㅋㅋ

 

자, 다음으로 배울것은 'have to'의 부정형 인데요.. 앞에서 'have to'는 'must'와 뜻이 같다.(~해야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안타깝게도 부정문에서 둘은 그 뜻이 달라집니다..

 

'You must not call 소히'(너는 절대 소히에게 전화해선 안돼!)
 

'You don't have to call 소히'(너는 소히에게 전화할 필요가 없어)
 

이렇듯 'have to'의 부정형인 'don't have to'는 ~할 필요가 없다로 해석되며 'don't need to' 와 같은 뜻이 됩니다.

 

'You don't need to call 소히'(넌 소히에게 전화할 필요가 없어).. 
 

'아..뭐 이렇게 복잡해..ㅡ.,ㅡ'.. 혹시 이런 생각 하시나요?ㅋㅋ.. 별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곱셈, 뺄셈 배울때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몇번 하다보면.. 어느새 아무것도 아닌게 되는 것처럼 영어도 마찬가지 입니다.

 

여러분께 저는 지금 수학으로 따지면 문제를 푸는 법에 대해 가르쳐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여러 분들이 많은 문제를 풀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뭐?.. 무슨 말씀인지 이제는 다 아시죠?..^^ 어렸을적

곱셈,뺄셈을 배우는 마음으로 공부하셈...

 

그럼 간만에 작문 문제를 내어 드리면서 이번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나는 내년에 영국에 반드시 가야만 한다.

 

2. 너는 영국에 절대 가서는 안된다.

 

3. 너는 영국에 갈 필요가 없다.

 

 

 

 

 

 

 

 

 

 

정답 : (풍운님께서 펼치기 기능을 사용해 보라고 말씀하셨는데..블로그에만 그 기능이 있다네요ㅜㅜ)
 

1. I have to go to Britain next year.(혹은 must)
 

2. You must not go to Britain.
 

3. You don't have to go to Britain.(혹은 don't need to)
 

  

[출처] Grammar in use [UNIT 34] I have to... (토익만점, '닥터끈끈'의 영어 울렁증 치료 연구소(닥치소)) |작성자 닥터끈끈
이번장에서는 무한도전 공식지정 영어표현인 'Would you like..?'에 대해 배워 보겠습니다. 만약 제 설명만으로 완전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이 표현만 40년째 쓰고 계시는 would you like 계의 '달인' 박거성님께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분께서 친절한 답변을 주실지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Would you like...?'는 'Do you want'와 거의 같은 뜻인 동시에 보다 '정중한 표현'입니다. 별거 없습니다. 이걸로 끝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볼까요?..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너는 어떤 마실 것을 좋아하겠니?'.. 많이 들어 보셨죠? ^^
 

여기서 drink앞에 왜 'to'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배우셨죠?.. 한문장에서 동사는 하나밖에 쓰일수 없는데 앞에 'like'라는

동사가 있으니 drink를 그대로 쓸수가 없어서 drink 앞에 'to'를 붙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would you like'를 사용해서 영작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너 커피한잔 좋아하겠니?'를 영어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커피한잔은 'a cup of coffee'입니다.

 

네, 'Would you like a cup of coffee?'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번엔 같은 표현으로 '나는 커피한잔 좋아요'는 어떻게 될까요?..

 

'I would like a cup of coffee.'가 됩니다. 
 

그러면 이번엔 마시다(drink)는 뜻을 첨가해서 '나는 커피한잔 마시고 싶어요'는 'would like'를 쓰면 어떤 문장이 될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고 노트에 끄적거려 보시기 바랍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먼저 '나는 ~좋아하겠다'는 표현은 'I'd like'.. 그리고 커피한잔 마시다 라는 표현은 'drink a cup of coffee'(이해를 

돕기위해 have가 아닌 drink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이 표현을 조합하면 문장이 완성 되겠네요. 그럼 한번 합체해 볼까요? 

 

'I'd like drink a cup of coffee.'
 

자.. 두 표현을 그대로 붙여보니 위와 같은 문장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쓸려고 보니 문제가 있네요.. 발견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like', 'drink' 이렇게 한 문장에 동사 두개가 쓰였군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네. 이럴때 쓰라고 'to'가

있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like to drink'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문장은..

 

'I'd like to drink a cup of coffee.'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would like'라고 하기 보다는 'would like to'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시.. '너 커피한잔 마시는게 좋아하겠니?'를 영작 해 보면..

 

'Would you like to drink a cup of coffee?'가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Would yo like'와 'I'd like'는 실생활에서 관용적으로 아주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니 위에 배운것 처럼 사용법을 익혀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엄마한테 가셔서 배웠던 표현을 써먹어 보시기 바랍니다. 영어 복습도 하고 엄마랑 대화하는 시간도 갖고

조삼모사 겠지요?...(1박2일이겠지...) 

 

'Mom~! I'd like a cup of coffee.'
 

그러면 엄마께서는 살갑게 구는 예쁜 아들,딸이 반가우셔서 사랑이 담긴 목소리로 이렇게 답변을 하실 겁니다. ^^

.

.

.

.

'니가 타다먹어 2年아'
 

 

지금까지 끈끈군이었습니다. 그럼 전 다음시간에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 

[출처] Grammar in use [UNIT 35] Would you like...? I'd like... (토익만점, '닥터끈끈'의 영어 울렁증 치료 연구소(닥치소)) |작성자 닥터끈끈
이번장에서 배우실 내용은 'I'd rather' 입니다. 그럼 사설없이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딱히 

쓸말도 없;;;

 

'I'd rather'는 '~하기보다는 차라리 ~하겠다'라는 표현으로 보통 두가지 것중에 하나를 '더 선호함'을 나타 내는 표현입니다.

같은 표현으로 'I'd prefer'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예문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태히: 'Would you like to have a cup of coffee?'(커피 한잔할래?)
 

제석: 'I'd rather have a green-tea.'(나는 차라리 녹차를 마시면 좋을거 같아.)
 

위의 대화에서 제석이는 커피를 마시는거 보다는 녹차를 더 마시고 싶다는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가시나요?..

 

'I'd rather'는 'I would rather'의 줄임말 입니다.. 앞장에서 'might'를 설명 드릴때 'might'가 있을것 같지 않은 '가상의 상황'을

뜻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may'보다 정중한 표현이라고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는 'would','could'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가정해서 얘기를 함으로써 'will'이나 'can'보다 정중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I'd rather'의 원뜻을 그대로 나타내면 '~하기는 힘들겠지만.. 나는 차라리~ 하고 싶다.'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의 대화에서 만약에 제석이,

 

'I will have a green-tea'(난 녹차 마실거야).. 라고 대답을 했다고 가정하면.. 그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엔 'I'd prefer'를 사용해서 같은 표현인 '나는 차라리 녹차를 마시면 좋을거 같아.'를 한번 영작해 보겠습니다.

 

1.'I'd prefer to have a green-tea'.. 이와같이 표현 됩니다.. 그런데 잠깐..! 아까 문장과는 조금 다르군요..
 

2.'I'd rather have a green-tea.'
 

'prefer' 다음에는 'to have'인데 rather 다음에는 걍 'have'이군요.. 왜 그런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prefer'는 '~를 더 좋아하다'는 동사인 반면에 'rather'는 '오히려,차라리'라는 뜻의 부사입니다. 똥꼬 찌릿찌릿?..ㅋㅋ

괜찮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심호흡 한번 하시면서 똥꼬를 이완해 주세요..후......

 

자, 그럼 이제 처음부터 다시 1번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는 녹차를 마시면 더 좋을것 같아'

 

'~를 더 좋아하다'는 표현은 'I'd perfer'.. '녹차를 마시다'라는 표현은 'drink a green-tea'..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자, 그럼 이제 두 문장을 합쳐 봅시다.

 

'I'd prefer drink a green-tea.'..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니 'prefer'와 'drink'.. 동사가 둘이군요. 그래서 어떻게?.. 

너무 걱정마세요..우리에겐 'to'가 있으~니까..^^ 그래서 문장은,

 

'I'd prefer to drink a green-tea.' 이렇게 완성이 되는겁니다..
 

여기까진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그럼 이번엔 2번문장을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I would rather'... 'rather'가 '오히려,차라리'라는 뜻의 부사라 했으니.. '녹차를 마시다' 라는 뜻의 'drink a green-tea'와

연결해 보면,

 

'I would rather drink a green-tea' 어떻습니까?..
 

 'prefer'때와는 달리 동사도 'drink'하나밖에 없으니 'to'를 사용할 필요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지요?...

 

그러면 이번엔 위의 두문장을 부정문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는 녹차를 안마시는 것이 더 낫겠어.'

 

'I'd prefer not to drink a green-tea.'
 

'I'd rather not drink a green-tea.'
 

두 문장 다 'prefer'와 'rather'다음에 'not'을 붙이는 구나... 하고 알아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엔 '나는 커피를 마시는 것보다 녹차를 마시는것이 더 좋을거 같아'를 영작해 보겠습니다.. 찌릿찌릿..ㅋ

 

'I'd rather have a green-tea than have a coffee.'
 

'I'd prefer to have a green-tea rather than to have a coffee.'
 

자.. 복잡해 보여도 한번 천천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rather'(오히려,차라리), 'than'(~보다), 'rather than'(오히려 

~보다).. 이렇게 단어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문장을 천천히 살펴 보시면 그 뜻이 이해 가시리라 생각합니다.

 

추가로 설명 드리고 싶은 부분이 더 있긴 하지만 지금 레벨에서는 이정도 내용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출처] Grammar in use [UNIT 36] I'd rather... (토익만점, '닥터끈끈'의 영어 울렁증 치료 연구소(닥치소)) |작성자 닥터끈끈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글을 적고 있는 오늘은.. 일요일 입니다. 다들 휴일 잘 보내시기 바라구요~ 일요일이

아닌날에 이글을 보시는 분들은.....그냥 하던거 하시기 바랍니다. ㅋㅋ 이제 'Basic'교재의 3분의1 정도까지 해설을 마쳤는데요..

회원님들의 공부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열심히해서 업데이트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달려 볼까요~? 

 

이번 장에서 배우실 내용은 명령형 문장과 권유형(청유형) 문장입니다. 용어는 모르셔도 되구요.. 쉽게말해 '~해라' 와 

'~하자'에 해당되는 표현들을 배워보겠습니다.

 

'~해라'(명령형)에 해당되는 표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언급을 드린적이 있는데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네요.

 

제석이 '난 스타복스 커피마실래'라고 했을때 태히가,

 

'Have a green-tea'(녹차 마셔)..라고 하며 엽기적인 그녀 놀이 하신거 기억나시죠?..^^

 

일반적인 문장은 '주어 + 동사...'로 구성되어 있지만 위의 문장에서는 보시다시피 '주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동사'로

시작하는 문장은 명령조로 '~해라'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그럼 몇가지 예를 더 들어 볼까요?...

 

'Shut up!'(닭치삼!)

 

'Have fun!'(재미 봐!, 재밌게 놀아!)

 

'Please help me with this'(이거 나 좀 도와줘)

 

'Don't talk about 소히'(소히에 관해선 말하지마)

 

위의 문장은 전부 상대방에게 '~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령형이라고 해서 전부 후덜덜한 거친 표현들은 

아닙니다. '일찍 자거라', '밥 먹어라, '좋은 주말 보내라' 등 도 명령형이지만 모두 살벌한 문장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

 

 

자 그럼 지금까지 '~해라'라는 표현을 살펴 봤으니 이번엔 '~하자'라는 표현에 대해 배워 보겠습니다. 

 

'Let's go!'..(가자~!)

 

'Let's not play baseball. It might rain.'(야구하지 말자. 비올수도 있어.)

 

첫번째 문장은 '국민영어'라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모르시는 분 안계시죠? ㅎㅎ 이와같이 '~하자'라고 상대방에게 권유할때 

'Let's + 동사원형'(부정문은 Let's not + 동사원형)을 사용합니다. 어려운거 없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let's'와 'let'은 전혀 다른 표현 입니다. 'let'은 '~을 허락하다'라는 뜻인데요.. 예를들어, 

 

어떤 할머니께서 무거운 짐을 들고 가시는 것을 보고 '제가 들어 드릴게요'라고 했다면.. 이것을 영어로는,

 

'Let me carry this'..(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이것을 들고 가는것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장에서는  그냥 이런게 

있구나..하는 정도만 알아 두시면 됩니다. ^^

 

이번장은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출처] Grammar in use [UNIT 37] Do this! Don't do that! Let's do this! (토익만점, '닥터끈끈'의 영어 울렁증 치료 연구소(닥치소)) |작성자 닥터끈끈
이번장에서 다루게 될 내용은 'there is'(there are)입니다. 'there'가 단독으로 쓰일때는 '거기'라는 뜻을 나타내지만,

 

'I will go there,소히'(내가 거기로 갈게 소히야)

 

'there is' 혹은 'there are'로 쓰일때는 뜻이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그 뜻에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오랜만에 영작 문제 하나

풀어 볼까요?..^^

 

'나의 집 근처에는 서점이 하나있다'... 를 영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2분 드리겠습니다. 마우스에서 손떼시죠? --+

 

'나의 집'은 'my house'... '근처','가까이'는.. 'near'라는 표현을 쓸 수 있으니 '나의집 근처'는 'near my house'가 되겟네요.

하나의 서점은 'a bookstore'이구요. 그러면 이제 '~있다.'라는 표현만 남았는데... 왠지 'It is'가 땡기는데.. 한번 해볼까요?

 

'It is a bookstore near my house'..(내집근처에 그것은 서점이다).. 'it is'는 '그것은' 이라는 뜻이므로 우리가 나타내고자

하는 문장과는 전혀 다른 뜻이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표현으로 '~있다'라는 뜻을 나타낼 수 있느냐? 바로 이번장에서

배우실 'there is/are'입니다.. 그러면 문장은,

 

'There is a bookstore near my house'가 됩니다. 'bookstore'가 단수이기 때문에 'there is'가 사용되었구요.
 

자, 그럼 몇가지 예문을 더 들어 보겠습니다.

 

'There are 9 girls in 소녀시대.'..(소녀시대 안에는 9명의 소녀들이 있다.)

 

'There is not a movie theater here'..(여기에는 영화관이 없다.)

 

'Are there many people there?'.. (거기 많은 사람들이 있니?)

 

첫번째 문장의 경우 'girls'가 복수이기 때문에 'there are'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문장의 경우는 'not' 이 첨가되면서

'~없다'라는 뜻이 되었구요. 마지막 문장의 경우는 'there are'가 의문문에서 'Are there'가 되었고 마지막에 'there'는 '거기'

라는 뜻입니다. 다 이해가시죠?..^^

 

그러면 끝으로 'there is'와 'it is'의 차이점에 대해 배워보고 이번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언급 드렸던대로 'there is'가 '~있다'라는 뜻인데 반해 'it is'는 '그것은 ~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

'there is'는 어떤 것을 '처음' 언급 할때 사용하고 'it is'는 이미 언급한 내용에 대해 말할때 사용 합니다. 예문을 들어보면

좀 더 명확해질 겁니다.

 

'There is a bookstore near my house. (내 집근처에 서점이 하나 있어.)
 

 'It's really small, but I love that place.' (그것은 아주 작지만 나는 그 곳이 너무좋아.)
 

이해 가시죠? 네..우리말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아닐거라 생각합니다. 

 

욕보셨구요~ 이번장은 여기서 접겠습니다. 바이바이~! 

[출처] Grammar in use [UNIT 38] There is/are (토익만점, '닥터끈끈'의 영어 울렁증 치료 연구소(닥치소)) |작성자 닥터끈끈
자 이번장은 지난장에 이어 'there is'에 관련된 표현들에 대해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우셨던

시제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하고 계신다면 이번장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

지난장에서 'there is'는 '~있다'라는 표현을 나타낼때 사용된다고 배웠습니다. 배웠던 문장을 한번 다시 가져와 볼까요?

 

'There is a bookstore near my house.'(내 집근처에 서점 하나가 있다.)
 

자, 그럼 오늘 배울 표현들로 위의 문장을 한번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뜻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 볼까요?..

 

'There was a bookstore near my house several years ago.' (내 집 근처에는 몇년전 서점이 하나 있었다.)
 

'There has been a bookstore near my house for 50 years.' (내 집 근처에는 50년동안 서점이 있어왔다.)
 

'There will be a bookstore near my house next year.' (내 집 근처에는 내년에 서점이 있을거다.)
 

어떤가요?.. 시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다 배웠던 내용들이죠?.. 첫번째 문장은 과거의 사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is'가'was'로

두번째는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사실을 얘기하고 있으므로 'is'가 'has been'(현재완료)로,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미래의 일을

뜻하므로 'is'가 'will be'로 바뀌었습니다. 이해가시나요?..

 

이렇게 각 '시제'와 'there is'의 뜻(~있다)을 정확히 알고 계신다면 이번장의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실것

같습니다. 

 

그러면..오늘 배우신 세가지 표현 들 중에 '현재완료'에 해당하는 'there has been'에 대해 좀 더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태히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제석이 소히의 집에 몰래 놀러가자 이사실을 알게된 태히가 격분한 나머지 제석이를 

두들겨 팼다고 가정합시다. 코피를 흘리며 '난 소히와 영어공부를 했을 뿐이야..ㅜㅜ'라고 울먹이는 제석.. 이때 지나가던

행인3이 구경꾼2에게 '저기..이제 뭔일 이에요..?' 라고 묻자,

구경꾼2가 '싸움이 있었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싸움이 있었어요.'.. 영어로 어떻게 표현 할 수 있을까요?..

 

한국말로 '싸움이 있었어요'라고 하니 '과거시제'에 해당되는 듯 합니다. 그럼 먼저 '과거시제'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There was a fighting'..(싸움이 있었어)라는 뜻입니다.
 

'과거시제'로 단순히 과거의 일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제석이가 코피를 흘리며 울먹이고 

있는것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과거의 사실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과거시제'가 아닌 '과거의 행위가 야기한 

결과'를 뜻하는 '현재완료'를 써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There has been a fighting.'이 되는 겁니다. 

 

자, 나머지 부분들은 충분히 쉽게 이해 하실수 있을거라 믿고요.. 교재를 통해 다른 표현들도 보시고.. 교재를 큰소리로 10번

읽어주시는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재 내용을 암기할 수 있다면 쵝오지만.. 그럴 수 없다면 큰소리로 10번 읽는것이 짱입니다. 반복해서 문장을 읽게되면

'암기'하는 것에 가까운 효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아시겠죠? ^^

 

자, 그럼 전 이만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내방에서'... '닥치소 해설'... 끈끈군 이었습니다.

  

[출처] Grammar in use [UNIT 39] There was/were, There has been, There will be (토익만점, '닥터끈끈'의 영어 울렁증 치료 연구소(닥치소)) |작성자 닥터끈끈
이번장에서 배울내용은 'it'입니다. it의 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중, 이미 언급한 내용을 다시 언급할때 'it'을 사용한다는

것을 앞장에서 배웠습니다.

 

'There is a bookstore near my house. It's really small.'(내집근처 에는 서점이 하나 있어. 그것은 조낸 작아.)
 

그렇죠? 위의 문장에서 'It'은 '내 집 근처의 서점'을 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말할때 마다 '내 집 근처의 서점'은

어떻고 저떻고.. 이럴순 없는 거니까요..ㅋㅋ

 

자, 그럼 it의 또다른 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예문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 볼까요?..

 

'To have a girl friend like 김태히 is really happy'(김태히 같은 여자친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다.)
 

위의 문장은 태히가 화가 나있을때.. 제석이가 태히 들으라고 일부러 자기 친구들에게 큰 목소리로 얘기하는 문장입니다.

 

여기서 주어는 붉은색으로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왜 '김태히 같은 여자친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To have a girl friend like

김태히'가 되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위의 문장에서 '김태히 같은'은 'like 김태히'입니다. 여기서 'like'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를 좋아하다'는 뜻의

'like'가 아니고 '~같은'이라는 뜻의 형용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나는 김태히 같은 여자친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I have a girl friend like 김태히'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울 '김태히 같은 여자친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Have a girl friend like 김태히'...가 될까요?.. 이 문장은 우리가 배운 유형의 문장인데 기억 나십니까?..

 

네, 동사의 원형이 문장 맨앞에 와있는 걸 보니 명령형의 문장이군요. 그래서 위의 문장은 '김태히 같은 여자친구를 가져라'가

됩니다..(너무 무리한 요구를..후덜덜) 

 

이와같은 경우 우리는 명령형의 문장과 구분짓기 위해 우리는 'have'의 형태를 바꿀 필요가 있겠군요.. 그래서 이와같은

경우 'to'를 붙여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문장은

 

1.'To have a girl friend like 김태히 is really happy'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문장을 가만히 보니..어떻습니까? 주어가 좀 길군요.. 뭐 저같은 경우는 주어가 좀 길어도 기분이 나쁘거나

그러진 않은데 영국인들은 주어가 긴 문장을 호환 마마보다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긴 주어들을 싫어한 나머지 문장 뒤로

보내버리고 대신 주어 자리에 'it'을 떡하니 앉혀 놓았습니다.. 

 

2.'It is really happy to have a girl friend like 김태히.'..(김태히 같은 여자친구를 가지는 것은 정말 행복한 거다.)
 

이러한 형태로 사용되는 'it'은 위의 문장에서 보듯이 따로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경우 1번보다 2번과 같은 유형의 

문장을 훨씬 많이 사용합니다. 그럼 또 다른예를 하나 더 들어 볼까요?

 

'It's really difficult to pass that kind of exam' (그런 종류의 시험을 패스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워.)
 

자 이해가셨나요?..^^ 그 외에 'it'은 시간, 거리, 날씨 등을 나타낼 때도 사용됩니다. 이 부분은 교재를 참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전 이만~ Bye!

  

[출처] Grammar in use [UNIT 40] It... (토익만점, '닥터끈끈'의 영어 울렁증 치료 연구소(닥치소)) |작성자 닥터끈끈
지금 시간이 일요일 오후 6시 32분 입니다. 40장을 쓰다가 너무 집중한 나머지 '1박2일' 할 시간을 지나쳐 버렸습니다..ㅜㅜ

저는 혼자서 자취를 하는데(김치좀..굽신굽신ㅋㅋ) 자취방에 tv가 없어서 '아프리카'로 tv를 보거든요.. 빨리 41장 써놓고

재방송 봐야겠네요 ^^

 

자 이번장에서 배우실 내용은 대화중에 똑같은 단어를 반복하기 보다는 'I am', 'I don't'등의 표현으로 대신하는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이게 뭔말인가 싶으시죠? 네..압니다.. 그래서 예문을 들어 볼려구요 ㅋ

 

'My parents are not that tall, but I am' (나의 부모님들은 그렇게 크지 않으시다. 하지만 나는 크다.)
 

위의 문장에서 'that'은 '그렇게'라는 뜻으로 사용되었구요.. 문장을 보시면 앞의 문장에서는 'tall'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뒤의 문장에서는 'tall'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but I am'이라는 문장으로 '하지만 나는 키가 크다'라는 뜻을 나타 

내었습니다. 이해가시죠?.. 이것이 이번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언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혼돈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사소통하기 가장 편한 방법으로 발달 되어 왔을 겁니다.

그리고 이는 영어뿐만 아니라 어떤 언어도 마찬가지 일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장에서 배울 내용도 그 중 일부이구요..

 

그럼 다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허허 : 'You must not date with 소히 any more, Otherwise 태히's going to kill you man!'(너 더이상 소히랑 데이트 해선 
         절대 안돼 그렇지 않으면 태히가 널 죽일거야 맨!)
 

제석 : 'I shouldn't, but I just can't stop.'(나도 그러면 안되는데.. 하지만 멈출수가 없어)
 

허허가 제석이에게 '너는 더이상 소히랑 데이트 해선 안된다'고 얘기하자 제석이는 'I shouldn't date with 소히 any more'

(나 더이상 소히랑 데이트 하면 안되는데..)라는 표현을 'I shouldn't'로 나타냈습니다. 사실 한국말로 바꿔보면 바로 이해가

가실겁니다. 이미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고 있는 상황에서 똑같은 표현을 반복하는 것은 '혀'에게 죄를 짓는 행위

입니다.^^;;

 

교재에 나와있는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위의 내용과 같은 맥락의 내용들입니다. 그럼 이번장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

 

  

[출처] Grammar in use [UNIT 41] I am, I don't etc. (토익만점, '닥터끈끈'의 영어 울렁증 치료 연구소(닥치소)) |작성자 닥터끈끈
이번장에서 배우실 내용은 상대방의 얘기에 관심과 놀라움을 표시하는.. 한마디로 맞장구를 치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여러분이 잘아시는 '부가의문문'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설명을 위해 예문을 하나 데려와 보겠습니다.

 

제석 : I met 소히 yesterday. (나 어제 소히 만났어.)
 

허허 : You did? What did you do? (그랬어? 뭐했는데?)
 

허허의 'You did?'는 특별한 의미 없이.. 그저 제석의 얘기를 관심있게 듣고있다는 뜻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did'는 'met'를 뜻하는데요. 이렇게 의문문의 경우처럼, 일반동사일 경우에는 현재의 경우 'do', 과거일 경우에는 'did'가 

일반동사를 대신합니다. 그리고 'You did?'를 'Did you?'라고 표현해도 무방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좀 더 많은 얘들을 

들어 보겠습니다.

 

제석 : I am late again. (나 또 늦었어)
 

허허 : You are? You must be in a hurry then. (그래? 그럼 급하겠구나.)
 

같은 내용입니다. 제석이 'I am'이라고 말을 던졌기 때문에 허허가 'You are?'라고 받았습니다.

 

제석 : I can't play the guitar (난 기타를 치지 못해)
 

태히 : You can't? Why don't you learn it then?' (그렇니? 그럼 한번 배워보는게 어때?)
 

역시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실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이 문법시간에 많이 들어 보셨을 '부가 의문문'에 대해 배워 보겠습니다.

 

먼저 예문을 하나 들어봐야 겠죠?..^^

 

'She's really nice, isn't she?' (그녀는 정말 나이스해요. 그렇지 않나요?)
 

위의 예문처럼 부가의문문은 평서문의 끝에 의문문의 형태(동사+주어)로 덧붙여져서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부가의문문은 위의 예문에서도 보듯이 형태는 의문문의 형태를 띠고 있음에도 '질문'이라기 보다는 '동의'를 구하는 

표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위의 질문에 상대방이 만약 '아뇨. 그녀는 나이스 하지 않아요'라고 대답한다면 질문자는 아마도 

상당히 놀랄 것입니다.

 

그리고 부가의문문의 형태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문장의 형태가 '긍정형'이면 부정형의 부가의문문을..반대로 문장의 형태가

'부정형'이면 부가의문문은 '긍정형'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의 예문에서도 문장이 'She is'로 시작했기
때문에 부가의문문은 부정형인 'isn't she'로 된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이번장의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 교재를 보시면 아마 충분히 이해가 가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 가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출처] Grammar in use [UNIT 42] You have?/have you? (토익만점, '닥터끈끈'의 영어 울렁증 치료 연구소(닥치소)) |작성자 닥터끈끈
이번장에서 배우실 내용은 '나 역시 ~하다', '나 역시~하지않다'라는 표현입니다. 간단한 표현들이니 아마도 찌릿찌릿 

하실일은 없을거라 생각됩니다. ^^

먼저 'too'와 'either'에 대해 배워 볼건데요.. 둘 다 용법은 같지만 기본적으로 'too'는 긍정문에 'either'는 부정문에 

사용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럼 예문을 한번 봐야겠죠?.. 

 

'I'm smart.' (난 똑똑해)
 

'I'm smart too.' or 'I am too' (나도 똑똑해)
 

위에서 말씀 드린대로 '긍정문'이기 때문에 'too'가 사용되어 '나도 역시 그렇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부정문도 한번 봐야겠죠?..

 

'I can't live without 닥치소'(난 닥치소 없이 살수없어)
 

'I can't either.' or 'I can't live without 닥치소 either'(나 역시 닥치소 없이 살수없어)
 

위의 문장은 부정형이기 때문에 'too'가 아닌 'either'가 쓰여서 '나도 역시 ~하지 않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번에는 '나 역시 ~하다' 혹은 '나 역시 ~하지않다'라는 뜻을 나타낼 수 있는 또다른 표현들에 대해 배워 보겠습니다.

 

'I'm smart.'(난 똑똑해)
 

'So am I.'(나도 똑똑해)
 

위와같이 긍정문의 경우에 'too'라는 표현 외에도 'So + 동사 + 주어'의 형태로 '나 역시 ~하다'라는 뜻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 볼까요?..

 

'I have a girl friend.'(나 여친있어.)
 

'So do I'(나도 있어.)
 

여기서도 '의문문'의 경우와 같이 'have'와 같은 일반동사의 경우 'do'가 대신해서 쓰였군요.. 자, 그럼 이번엔 부정문에 

해당하는 표현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I can't live without 닥치소.'(난 닥치소 없이 살수 없어.)
 

'Neither can I.'(나도 닥치소 없이 살수 없어.) or 'I can't live without 닥치소 either.'
 

'neither'는 'not..either'란 뜻으로 기본적으로 'not'이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either can't I '라고 할 경우

'not'의 의미가 2중으로 포함되어 틀린 문장이 됩니다. 이런이유로 'neither'다음에는 절대 부정형이 올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의 문장에서도 'Neither can I'가 되는 거구요.

 

이번장을 이해하시는데 이정도 설명이면 아아 충분할것 같습니다. 교재 내용 한번 보시고  큰소리로 10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출처] Grammar in use [UNIT 43] Too/either and so am I/neither do I (토익만점, '닥터끈끈'의 영어 울렁증 치료 연구소(닥치소)) |작성자 닥터끈끈
이번장은 부정문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다른 내용들을 설명 드리면서 부정문의 형태도 같이 설명을

드려왔기 때문에 이번장은 딱히 설명드릴 부분이 많지 않을것 같습니다.

 

교재의 내용중에서 지금까지 언급되지 않았던 부분을 살펴 보자면.. 'do'와 'don't 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는 'do'와 'don't'가 각각 의문문에서 일반동사를 대신하거나 ,부정문에서 일반동사를 도와서 부정의 뜻으로

만들어 준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예로..

 

'Do you have a job?'(당신은 직업이 있으신가요?)... 제가 백수라서 이 문장이 제일 처음 떠올랐는지도...--;;
 

'I don't have a job.'(나는 직업이 없습니다.).. 청년실업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문장입니다. ㅋ
 

위와같은 문장을 들수 있겠네요. 위와같은 용법 외에도 기본적으로 'do'와 'don't는 '~하다', '~하지않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예를 들어 볼까요?..

 

'Do your best!'(너의 최선을 다해라!)
 

'Don't call 소히!'(소히에게 전화하지마!)
 

별로 어렵지 않죠? ^^ 이번장은 44장 중에서 가장 널럴한 장이 될듯 합니다. ㅋㅋ 아~좋네요 ㅋㅋ

 

그럼 전 가벼운 발걸음으로 다음장인 45장으로 향하겠습니다. 거기서 다시 뵙도록 하지요. I'll see you again!

  

[출처] Grammar in use [UNIT 44] isn't... haven't... don't...etc (토익만점, '닥터끈끈'의 영어 울렁증 치료 연구소(닥치소)) |작성자 닥터끈끈
널널한 장을 마치고 왔더니 또 널럴한 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군요..ㅋㄷㅋㄷ

 

앞장의 '부정문'에 관한 내용에 이어 이번장에서는 '의문문'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지금까지 배워오신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하신 분들께는 이번장은 비교적 쉬운 내용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제 해설에서 이번장에서 다루고 있는 거의 모든 내용들을 언급을 드렸었지만 그냥 넘어가려니 왠지 화장실 

갔다가 양말한쪽 쓰고 나온 느낌이 들려고 하니.. 딱 한가지만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너의 여동생은 어제 여기에 오지 않았니?'라는 문장을 한번 영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너의 여동생은 어제 여기에 오지 않았다.'를 영작해 볼까요?..

 

'Your sister didn't come here yesterday.'..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번에는 '너의 여동생은 어제 여기에 오지 않았니?'를 영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겠 습니까?

 

'Didn't your sister come here yesterday?'.. 그렇죠?.. 
 

이제 마지막으로 '왜 너의 여동생은 어제 여기에 오지 않았니?'를 영어로 하면... 

 

'Why didn't your sister come here yesterday?'.. 이런 문장이 됩니다. 바로 윗문장에 'Why'가 첨가 됐군요..
 

자.. 이정도가 이해가신다면 의문문에 대해서는 별로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수업 끝~! 

[출처] Grammar in use [UNIT 45] Is it...?, Have you...?, Do they...?, etc (토익만점, '닥터끈끈'의 영어 울렁증 치료 연구소(닥치소)) |작성자 닥터끈끈
자 이번장에서 배울 내용은 ................. 뭐라고 표현을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예문 하나를 데리고와 보겠습니다.(존말할때 일루와보렴 --)

 

'제석 dated with 소히 yesterday.'(제석이는 어제 소히와 데이트를 했다.)
 

그럼 여기서, '어제 제석이가 누구랑 데이트를 했어?'를 영작해 보면.. 이 부분은 배우신 부분이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은 'Who did 제석 date with yesterday?' 가 됩니다. 
 

과거라서 'did' 그리고 'did'때문에 'dated'가 동사원형(date)으로.. 그리고 'who'가 문장 맨앞으로 갔네요.

 

그럼 이번엔 '어제 누가 제석이하고 데이트를 했어?'를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바로 위의 질문에서는 '제석'이가 주어였지만

이번 질문에서는 '누가'(who)가 주어입니다. 그래서 문장형태도 위의 문장과 달라져야겠죠?.. 그래서 문장은..

 

'Who dated with 제석 yesterday?'가 됩니다.
 

차이점 아시겠나요?.. 이번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 입니다. 교재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예들을

만나 보시면 위의 용법들을 어렵지 않게 이해 하실 수 있을거라 믿습니다.

 

이번장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 

[출처] Grammar in use [UNIT 46] Who saw you? Who did you see? (토익만점, '닥터끈끈'의 영어 울렁증 치료 연구소(닥치소)) |작성자 닥터끈끈
회원여러분 안녕하셨쎄요~? 철지난 유행어인가.. ㅋㅋ 이번장에서 배울 내용은 '조금 헷갈리는 의문문'입니다.(제가 방금

개발한 문법용어 입니다.) 의문문에 전치사(with, to, of, in등)가 포함되어 보는 사람의 체온상승 및 심할경우 홍조반응

(얼굴이 붉게 변하는 반응)까지 야기하게 되는 무서운 의문문 인데요.. 사실 46장에서 제가 사용한 예문이 바로 'with'가 포함 된 

'조금 헷갈리는 의문문'이었습니다. 그럼 자료화면 보시죠.

 

'Who did 제석 date with yesterday?'(조금 헷갈리는 의문문).. 네 바로 이겁니다. 
 

혹시나 제가 저 문장으로 회원님들을 '충격과 공포'의 도가니 속으로 회원님들을 내몬건 아닌지 조금 죄스러운 마음 입니다. 

사실 그렇게 많이는 아니구요..

 

자 그럼 '조금 헷갈리는 의문문'을 보시기 전에 먼저 일반적인 의문문인 '별로 안 헷갈리는 의문문'의 예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Where are you going?'(너 어디가니?)
 

'What's your name?'(니 이름은 뭐니?)
 

'What did you do yesterday?(니 어제 뭐하셨어요?)
 

어떻습니까?.. 별로 헷갈리지 않으시죠?..혹시 헷갈리는것 같기도 하고 안 헷갈리는 것 같기도 하신분은 온도계를 1분간

사용해서 체온 상승이 플러스 마이너스 0.5도 이내인 경우는 별로 안 헷갈린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닥치소 연구소 팀에 의해

검증된 정확도 23%의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조금 헷갈리는 의문문'에 대해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Who did 제석 date with ?'(제석이가 누구랑 데이트 했어?) 
 

쉬운 설명을 위해(뭐야 이거..) 'yesterday'를 뺐습니다.. 자 사실 우리는 이미 지난장에서 이 문장이 어떻게 완성되었는지 

살펴 보았는데요.. 그때 우리가 처음으로 봤던 문장이 바로 아래의 문장이었습니다.

 

'제석 dated with 소히'(제석이는 소히랑 데이트 했었다.)

 

그럼 이 문장을 의문문으로 '제석이는 소히랑 데이트 했었니?'라는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Did 제석 date with 소히?'..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까진 문제 없으시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제석이가 '소히'랑 데이트 했다는 사실을 모를 경우에 가능한 질문인 '제석이는 누구와 데이트 
했니?'라는 의문문으로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히'라는 단어를 빼주고 '누구'라는 표현인 'who'를 문장에 포함시켜 주면 되겠네요. 그런데 'where, how, who,

when'등의 의문사는 항상 문장 맨앞으로 간다고 했었죠?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Who did 제석 date with?'가 되게 됩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리고 만약 이 문장에 어제(yesterday)라는 표현을 넣고 싶으면 문장의 맨 마지막에 'yesterday'를 넣어서..

 

'Who did 제석 date with yesterday?'가 되는 거구요. 체온 37.5도 유지하고 계신거지요?..
 

이렇게 '조금 헷갈리는 의문문'에 'with'라든지 전치사가 포함된 이유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 전치사가 빠지면 '문장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른 예문 하나를 더 들어 보겠습니다.

 

'I am afraid of height.' (나는 높이가 무서워).. 한마디로 '고소공포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문장을 '너는 고소공포증이 있니?'로 바꿔 보겠습니다. 연습장을 꺼내서 한번 직접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Are you afraid of height?'(너는 높은데 올라가면 ㅎㄷㄷ 하니?)... 그렇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고소공포증'이 있는 상대방에게 '너는 뭐가 무섭니?'라고 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공포증'이 빠지고 '무엇'(What)이 들어가면 문장이 완성되겠네요. 그런데 'what'은 문두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What are you afraid of?'(너는 뭐가 후덜덜 하니?)..라는 문장이 완성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런데 이렇게 '조금 헷갈리는 의문문'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생략한채 위의 '의문문'만 보게 된다면 'of..저자식은 뭔데 

저기있어..ㅎㄷㄷ' 이렇게 순간적으로 두려움에 휩싸일 수도 있는 거지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이 모든 과정을 이해하셨으니

그런 사태는 다시 발생하지 않을거라 믿습니다.

 

이번장은 예상외로 길어지네요.. 자 이제 그럼 마지막 남은 표현에 대해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문을 보시죠!

 

'I found an english cafe named '닥치소' in naver yesterday.'(난 어제 나베르에서 '닥치소'라는 한 영어 까페를 발견했어.)
 

'What is it like?'(그거 어떻던데?).. 그거 뭐 같던데?.. 어떤지 얘기해봐..란 뜻의 문장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What is it like?'도 '조금 헷갈리는 의문문'의 형태를 하고 있군요.. 그럼 이문장도 한번 분석해 봐야겠죠?

 

먼저 'What is it like?'를 아래와 같은 평서문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It is like shit'(그것은 똥 같아).. 여기서 'like'는 '좋아하다'는 뜻의 동사가 아니라 '~같은','~와 비슷한'이라는 뜻의 전치사

 입니다.. 그리고 이문장을 '그것은 무엇과 같니?'라는 의문문으로 만들어 보면.. 'shit' 대신 'what'을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What is it like?'(그것은 어떻던데?)..라는 문장이 되는 거구요. 
 

보통 위와같은 상황에서 사용되는 문장중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문장은 'How is it?'(그거 어떻니?)이지만 'like'를 포함한 

문장에서는 위에 서술한 이유때문에 'how'가 아닌 'what'을 사용하는 겁니다.(그것은 무엇과 같니? 그것은 똥과같아.)

이해 가시나요? 

 

이상으로 우리는 어떤 경로를 거쳐서 'What is it like?'라는 문장이 나오게 되는지에 대해 배웠습니다. 문장의 생성과정에

대해 이해를 했으니 결론적으로는

 

 'What is it like?'는 'How is it?'과 같은 표현이라는 걸 알아 두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장까지 널럴한 장 두개가 연속으로 나왔는데.... 어쩐지 오늘은 운수가 좋더라니만..

 

그럼 이번장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출처] Grammar in use [UNIT 47] Who is she talking to? What is it like? (토익만점, '닥터끈끈'의 영어 울렁증 치료 연구소(닥치소)) |작성자 닥터끈끈
오랜만의 해설입니다..제 해설과 함께 Grammar in use를 공부하시는 회원님들을 위해 최대한 빨리 업데이트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장에서 배우실 내용은 'what'과 'which'의 용법과 'how'입니다. 그럼 먼저 'what'부터 살펴 볼까요?..

 

'what'은 지금까지 배운장에서 설명 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의문문에서 '무엇'이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예문을 한번 

 봐야겠죠?

 

'What is your favorite movie?'(니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는 뭐니?)
 

지금까지 많이 보셨던 '별로 안헷갈리는 의문문'의 형태입니다. 여기까진 다 알고 계실거라 믿고요. 제가 좀 사람을 잘 

믿습니다..--;; 그리고 이문장은 다시.. 

 

'What movie is your favorite?'(니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무슨영화니?)이렇게 'what + 명사'형태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which'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which'도 'what'처럼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which + 명사'의 형태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Which movie do you prefer, 색계 or 꿀벌 대소동?(무슨 영화가 더 좋니? 색계 아님 꿀벌 대소동?)
 

그러면 위에서 살펴본 'what + 명사'와 'which + 명사'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사실 저도 오늘 새롭게 알았습니다.--+)

 

바로 위의 문장에서 보듯이 'which + 명사'는 적은 갯수 중(색계와 꿀벌대소동)에서 하나를 선택할때 사용되지만 

'what + 명사'는 다수(모든영화)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때 사용됩니다.(원래 알았던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ㅎㄷㄷ) 

 

그럼 또다른 예를 하나 들어 볼까요?

 

'What color is your favorite?'(니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무슨색깔이니?)
 

'Which color do you prefer, blue or red ?'(무슨 색깔을 너는 더 선호하니? 파란색 아님 빨간색?)
 

두 문장의 차이점에 대해 아시겠죠? 위의 문장은 수많은 색깔중에서 하나를 얘기하고 있지만 아래의 문장에서는 파랑,빨강

두가지의 색깔중에서 하나를 묻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뭐 사실 둘을 혼용해서 사용한다고 해도 의미전달에는 큰 문제점이

있을것 같진 않습니다. 그러니 크게 신경 쓰시진 않아도 될 것 같긴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how'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잘아시는 'how'가 단독으로 사용되는 문장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How could you do this to me?'(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수가 있어?)
 

나쁜남자에게 본능적으로 끌리시는 여자분이 꼭 알아 두셔야 할 표현입니다..자, 'how'가 의문문에서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를 

살펴봤는데요.. 'what'이 'what + 명사'의 형태로 쓰일수 있듯이 'how'는 'how + 형용사/부사'의 형태로도 사용이 가능

합니다. 역시 예를들어 봐야겠죠?..

 

'How old are you?'(너는 얼마나 늙었니?) '나이가 몇살이니?'라는 뜻으로.. 초등학생도 완벽히 구사하는 국민영어입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이 질문을 사생활 침범으로 받아들이므로 사용에 주의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how'가 

'how + 형용사/부사'의 형태로 쓰이면 '얼마나'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 볼까요?

 

'How often do you date with 소히?'(너는 얼마나 자주 소히와 데이트 하니?)
 

이해 가시죠? 그럼 이제 우리는 'what'은 명사와 같이 사용되고 'which'는 형용사나 부사와 같이 사용된다고 외워야 할까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은 드렸지만 직접 문장을 만들어보면 당연히 'how'다음에는 명사가 오지 

못하고 'what' 다음에는 형용사나 부사가 오지 못한다는 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해를 돕기위해 'what + 형용사'의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what old'(무엇 늙은), 'what often'(무엇 자주), 'what many'(무엇 많이).. 어떻습니까? 형용사를 넣어보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후덜덜한 표현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듯 굳이 'what + 명사', 'how + 형용사'라고 외우지 마시고 그냥 단순하게 'what'과 'how'는 의문문에서 다른 단어와

같이 쓰일수도 있다 라고만 알아 두셔도 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번장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출처] Grammar in use [UNIT 48] What...?, Which...?, and How...? (토익만점, '닥터끈끈'의 영어 울렁증 치료 연구소(닥치소)) |작성자 닥터끈끈
근래에 회원님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나셨습니다. 주인장으로서 물론 기분 좋기도 하지만.. 확실히 예전보다 문장 하나하나

설명 하나하나에 대한 부담감 또한 그에 비례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글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저는 영어의 모든것을

알지 못합니다. 혹시나 제가 쓴 글중에서 틀린 부분이 있으면 망설이지 마시고 지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살살요.. ^^)

 

자 이번장에서 배울 내용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다'에 대한 표현들 입니다.

 

그럼 먼저 '그것은 두시간 걸린다'라는 표현을 한번 영어로 해볼까요?..아직 배우시지 않으셨는데 정답은,

 

'It takes two hours'가 됩니다.
 

이렇게 '시간이 걸리다'라는 표현으로 'take'를 사용합니다. 자, 그럼 이번엔 '거기 도착하는데 두시간이 걸린다'라는 표현을

만들어 볼까요? '도착하다'라는 표현은 몇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get'이라는 동사를 써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노트를 꺼내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제 설명을 들으시면 훨씬 많은 부분을 배우실 수 있을겁니다.

 

'두시간이 걸리다'라는 표현이 'It takes two hours' 이니.. 이 문장에다가 '거기 도착하다'라는 뜻인 'get there'를 덧붙여 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한번 두 문장을 합체해 보겠습니다.

 

'It takes two hours get there.' 혹시 조금전 노트에 이런 문장을 적으신 분이 계십니까?.. 

 

위의 문장은 틀린 문장입니다. 잘 한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가 틀렸는지 아시겠습니까?.. 앞에서도 몇번 설명 드린 

부분인데요.. 위의 문장을 보시면 동사가 두개가 존재합니다.(take,get) 한 문장에 동사 두개가 존재할 수 없다고 말씀 드린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get'은 어떤식으로든 형태를 바꿔줘야 하는데 이런 경우를 위해서 'to'가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문장은..

 

'It takes two hours to get there.'(거기 도착하는데 두시간이 걸린다.)..이렇게 되겠군요. 이해 가시나요?
 

그럼 이번엔 '내 사무실에 도착하는데 두시간이 걸린다' 라는 문장은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It takes two hours to get to my office'..인데요.. 
 

여기서 'to'는 'get'앞에 쓰인 'to'와는 다른 종류의 'to'입니다. 장소앞에 붙어서 '~까지'라는 뜻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예: from~to,~부터~까지) 이렇게 '~에 도착하다'는 뜻을 나타낼때 'here'(get here), 'there'(get there), 'home'(get home)

앞에는 'to'가 붙지 않지만 그외 나머지 장소를 나타내는 단어들 앞에는 'to'를 붙여줘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번엔 위의 문장을 의문문으로 바꿔서 '너의 사무실에 도착하는데 두시간 걸리니?'라는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번 노트위에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제로 노트에 써보시면서 하시는 분이 계시긴 한건가요? ㅡ.,ㅡ 장담하건데 혹시 

그런분이 계시다면 그렇지 않으신 분들보다 훨씬 많이 배우실 겁니다.자.. 아무튼 의문문을 만들어 보면..

 

'Does it take two hours to get to your office?'.. 문제 없으시죠? 
 

'takes'가 'take'로 바뀐 이유는 'does'다음엔 무조건 동사의 원형이 와야 되기 때문입니다.(it은 무시) 

 

자, 그럼 이번엔 '너의 사무실에 도착하는데 얼마나 길게 걸리니?'를 영작해 보겠습니다. 지난장에서 'how'가 다른 단어와

같이 쓰여서 '얼마나 ~'라는 뜻을 나타낸다고 배웠죠? 그래서 '얼마나 길게'는 'how long'으로 나타냅니다. 그러면 정답은?..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o your office?'이렇게 되겠네요.'how long'이 문두로 갔네요. 'two hours'는 당연히 빠졌구요.
 

이해 가셨나요?.. 이렇게 해서 이번장에서 우리가 배울 표현이 완성 되었습니다. 그럼 위의 표현을 바탕으로 몇가지 유사한

표현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너의 집에서 부터 너의 사무실에 도착하는데 얼마나 걸리니?'를 영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터 ~까지' 라는 표현은 'from ~ to ~'에 해당합니다. 그럼 위의 문장에 너의집에서 부터라는 뜻의 'from your house'를 

넣어주면 되겠군요. 그래서 정답은,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from your house to your office?' 이런 문장이 완성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럼 또 여기에 '차를 타고'라는 표현을 넣어 볼까요? 교통수단 앞에는 'by'라는 전치사가 붙습니다. 그러면..문장은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from your house to your office by car?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이런식으로 문장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일일이 설명드리는 이유는 말이든 글이든 처음에는 이와같은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 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식으로 문장을 만들어 가듯이.. 익숙해 지시기 전까지는 작문을 하던 영어일기를 쓰던

위와같이 영작을 해가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반복해서 하시다 보면 저런 과정 없이도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마시구요 ^^ 언젠가 '아~ 쟤는 그냥 간단히 설명하지 왜 다아는걸 저렇게 설명해--+'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의 영어실력은 

그만큼 향상되었다는 뜻이 될겁니다. ㅋㅋ

 

수업 끝나는 분위긴데 아직 끝 안났습니다 ㅡ.,ㅡ

 

마지막으로 살펴볼 문장을 위해 앞에서 배웠던 문장을 다시 데려와 보겠습니다.

 

'It takes two hours to get to my office'( 내 사무실 까지 두시간이 걸린다.) 
 

그럼 마지막으로 'Jane이 그녀의 사무실까지 가는데 두시간이 걸린다'를 영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직접

해보세요..

 

어떻습니까? 'Jane'이라는 단어를 어디에 넣어야 되는지 고민이 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정답을 보시면

 

'It takes Jane two hours to get to her office.'.. 이런 문장이 됩니다.
 

아마 방금 작문을 해보신 분이라면 '아.. 사람은 takes 다음에 들어가는구나'라고 깨달음을 얻으셨을 겁니다.

 

그럼 이번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출처] Grammar in use [UNIT 49] How long does it take...? (토익만점, '닥터끈끈'의 영어 울렁증 치료 연구소(닥치소)) |작성자 닥터끈끈
자 다시 하루가 밝았습니다.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 인데요~ 회원님들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네요ㅋㅋ 저는 약 두달간은

꼼짝말고 Grammar in use  해설이나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정말 이거 다 하고나면 엄청 뿌듯할 듯~ ^^

 

자, 이번장에서 배우실 내용은 'where', 'how', 'what', 'when'..등의 의문사가 문장 가운데에 사용되는 경우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의문문에서 위의 의문사들은 모두 문장 맨 앞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1.'Where are you plyaing the guitar?' (너는 어디서 기타를 치고 있니?)
 

2.'What did he eat yesterday?' (그는 어제 뭐 먹었어?)
 

이렇게 의문사가 문장 맨 앞에 가는 의문문들을 배웠는데요.. 이번장에선 1번문장을 '니가 어디서 기타를 치고 있는지 내게 말해 줄 수 있니?' 라는 좀 더 긴 문장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만에 '찌릿찌릿' 하신가요?ㅋㅋ.. 할만합니다 ^^ 한번볼까요?

 

'내게 말해 줄 수 있니?'(Can you tell me)와 '너는 어디서 기타를 치고 있니?'(Where are you playing the guitar?)  두 문장을

일단 한번 그대로 합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Can you tell me where are you plyaing the guitar?'(내게 말해줄 수 있니? 너는 어디서 기타를 치고 있니?)
 

위와 같은 문장이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한글 번역 부분만 보셔도 뭔가 문장이 제정신이 아니다 라는 것을 느낄수가 있으시죠?

 

이렇게 두개의 의문문의 형태가 결합이 될때는 둘 중 하나를 평서문의 형태로 바꿔줘야지만 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는 걸 

알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에서는 위와 같은 경우 'where'등 과 같은 의문사를 포함한 문장을 평서문의 형태로 전환해

주는데요.. 바로 여러분이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Can you tell me where you are playing the guitar?'(니가 어디서 기타를 치고 있는지 내게 말해 줄 수 있니?)
 

이렇게 'where are you..'로 시작되는 의문문을 평서문의 형태인 'where you are'로 전환시킴으로써 그 뜻을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여러분이 2번문장을 '너는 그가 어제 무엇을 먹었는지 알고있니?'라는 문장으로 바꿔 보시기 바랍니다. 연습장

꺼내시고.. 2분의 시간을 드릴테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차 말씀 드렸듯이 2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크롤을

내리게 될 경우 최첨단 디지털 시스템에 의해 컴퓨터가 종료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해보셨겠죠?.. 문장을 만드는 법은 위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너는 알고 있니?'(Do you know?)와 '그는 어제 무엇을

먹었니?'(What did he eat yesterday?)를 그대로 결합하면 아래와 같은 문장이 됩니다.

 

3.'Do you know what did he eat yesterday?'(너는 알고 있니? 그는 어제 무엇을 먹었니?)
 

역시 의문문의 형태가 두개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의문사 'what'이 포함된 문장을 평서문의 형태로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문장이 되겠네요.

 

4.'Do you know what he ate yesterday?'(너는 알고있니? 어제 그가 무엇을 먹었는지)
 

맞추신분 계신가요?..머리 쓰다듬어 주세요ㅋㅋ 여러분이 '의문문'에서 배우셨듯이 3번문장의 'did'는 일반동사가 들어간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빌려온 표현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평서문으로 돌아가면 'did'는 사라지고 'eat'가 과거시제인

'ate'로 바뀌면서 4번과 같은 문장이 만들어 졌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러면 이번엔 '나는 그가 어제 무엇을 먹었는지 모른다'를 영작해 보겠습니다.

 

'나는 모른다'는 'I don't know.'.. '그가 어제 무엇을 먹었니?'는 'What did he eat yesterday?'인데 그럼 일단 둘을 그래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I don't know what did he eat yesterday.'(나는 모른다 그는 어제 무엇을 먹었니?)
 

자 이렇게 해놓으니 어떤가요? 우리가 나타내고자 하는 형태는 평서문인데 의문문의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what'이 포함된 의문문을 평서문의 형태로 바꿔줘야 겠네요.. 그러면 앞의 문장들과 같은 논리로,

 

'I don't know what he ate yesterday.'(나는 모른다. 그가 어제 무엇을 먹었는지.).. 이와 같은 문장이 완성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의문사(what,where,when,how..등)가 포함된 의문문이 다른 문장과 결합될때의 경우에 대해서 살펴 보았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 'Do you know?'와 결합될때의 경우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Do you know?'(너는 아니?)라는 문장과 'Is he Korean?'(그는 한국인?)이라는 문장을 결합해서 '그가 한국사람 인지 너는 

 아니?'란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두 문장을 그대로 결합해 주면..

 

'Do you know is he Korean?'(너는 아니? 그는 한국인이니?) 이렇게 되는데요. 의문문은 두개인데 '의문사'는 없군요. 그러면

뒤의 문장을 평서문으로 바꿔줘 보겠습니다. 그러면..

 

'Do you know he is Korean?'(너는 그가 한국 사람인지 아니?)이런 문장이 됩니다..어떤가요? 자연스러운가요?...

 

이대로 사용이 된다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에서는 위와같은 경우 의문사를 대신해 'whether'(~인지 아닌지)를

문장에 포함시켜서 '너는 그가 한국 사람인지 아닌지 아니?'란 문장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문장은..

 

'Do you know whether he is Korean?'.. 이런 문장이 됩니다. 그리고 거의 동일한 뜻으로 'if'를 대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와같은 법칙은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 'I don't know'와 결합 할때도 마찬가지 인데요.. 

 

그러면 '나는 그가 기타를 칠 수 있는지 모르겠다'를 영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필요한 부분은 다 배우셨으니 하실 수 

있을겁니다. 정답은 아랫쪽에 달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는 부분을 제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한번 풀어 보았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번장도 꽤 길어졌습니다. 그럼 전 다음장에서 뵙겠습니다. Bye~!

 

 

 

 

 

 

정답 : 'I don't know whether he can play the guitar.' or 'I don't know if he can play the guitar.'
 

  

[출처] Grammar in use [UNIT 50] Do you know where...?, I don't know what...etc (토익만점, '닥터끈끈'의 영어 울렁증 치료 연구소(닥치소)) |작성자 닥터끈끈
자, 이번장은 51장입니다. 이번장에서 배우실 내용은 'say'와 'tell'의 차이점입니다. 뭐 비교적 간단한 내용이구요.. 그럼 바로

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He said that he was sleepy.'(그는 그가 졸립다고 말했다.)
 

'He told me that he was sleepy.'(그는 나에게 그가 졸립다고 말했다.)
 

둘 다 거의 같은 표현 입니다. 그리고 두 문장의 차이점은 보시는 그대로 'say'(said)의 경우는 뒤에 '사람'이 오지않고 바로 

말한 내용이 올 수 있지만 'tell'(told)의 경우는 '사람'(me)없이 바로 문장이 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위의 문장들에서 'that'은 

모두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say' 다음에 '사람'을 쓰기위해서는 'to 사람' 이렇게 'to'를 넣어서 사용한다는거 

알아 두시구요.

 

자, 그럼 이번엔 문법책에서 흔히 얘기하는 직접화법과 간접화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예전 강의 어딘가에서

언급을 해드린 기억이 나는데 어느장이었는지 도저히 찾을수가 없네요...다시 설명을 드릴려니 귀차니즘의 영향이...ㅋㅋ

 

그래도 다시 설명 드려야죠 뭐~! ^^ 그럼 먼저 예문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1.He said, "I am sleepy ."(그는 "나 졸려"라고 말했다.) 라는 문장입니다.. 어려운거 없으시죠?..
 

자, 그럼 위의 문장은 잊고.. 이번엔 '그는 그가 졸리다고 말했다'를 영어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는 말했다'는 'he said' '그는 졸렸다'는 과거의 일이므로 과거시제(was)를 써서 표현하면 'he was sleepy.'..그러므로 정답은

 

2.He said that he was sleepy.(그는 그가 졸리다고 말했다)이렇게 되겠네요..그렇죠?
 

위의 1,2번 문장은 각각 직접화법과 간접화법입니다.. 어려운거 없습니다. 그냥 직접화법은 따옴표를 사용해서 그 사람이 했던

말 그대로를 적어주지만 간접화법은 따옴표 없이 서술하는 형태입니다.

 

어떻습니까?.. 문법책에서는 흔히 간접화법이라 불리는 2번문장을 만들때 직접화법인 1번문장을 먼저 만들어 놓고 2번 문장으로

고치는데요.. 실제 2번문장을 만들어 보니 어떻습니까? 1번문장과는 전혀 관계없이 문장을 만들수가 있는겁니다.

 

교재에 나와있는 예문들 또한 지금까지 배우신 문법을 제대로 익히셨다면 큰 어려움없이 이해하실 수 있는 문장들이라 생각

합니다.

 

교재를 통해서 좀 더 공부해 보시구요~ 전 그럼 이만 물러 가겠습니다. ^^ 

[출처] Grammar in use [UNIT 51] She said that... He told me that... (토익만점, '닥터끈끈'의 영어 울렁증 치료 연구소(닥치소)) |작성자 닥터끈끈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이번 52장은 제게는 아주 고마운 장입니다^o^ 이번장의 내용들이 이미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들

이거든요ㅋㅋ 아 넘 좋네요 ㅋㅋㅋ

 

이번장 넘겨보고 넘 좋아서 담배한대 피러갔다가 불현듯 몇년전에 봤던 넘 우낀 사진이 생각이 났었드랬습니다. 그래서 

나베르양(naver)에게 물어봤더니 친절하게도 그 사진을 제게 다시 보여주더군요. 넘 고마우신 나베르양 ㅜㅜ

 

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교재를 충실히 봐오셨던 분들께도 이번장은 쉬어가실 수 있는 장이 될겄 같습니다. 그 사진을 올려

드릴테니 한번 웃으시고 다음장으로 고고씽~ 하자구요. ^^

 

[image: image4.jpg]



 

* 왠지 운전을 조심해야 될것 같은 마음이 절로 듭니다..ㅋㅋ

 

ps. 혹시 이미 이사진을 보신적이 있으신 분들은... 쓴웃음이라도 어떻게 좀..굽신굽신.. ^^

  

[출처] Grammar in use [UNIT 52] work/working, go/going, do/doing (토익만점, '닥터끈끈'의 영어 울렁증 치료 연구소(닥치소)) |작성자 닥터끈끈
자 지난장을 편하게 지나왔으니 이번장부터 다시 빡세게 한번 달려 보겠습니다. But..116장 까지 해설을 할 생각을 하니

솔직히 좀 까마득 합니다만.. 여러분이 영어공부를 하시는 것 처럼 저도 하루하루 꾸준히 하다보면 언젠가 끝이 보이겠지요?..^^

 

이번장에서 배우실 내용은 한문장에 동사가 두개가 올 경우에 두번째 동사의 형태의 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문장에 동사는 하나밖에 오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동사가 두개가 쓰이게 될 경우에 두번째 동사앞에 'to'를

사용하여 형태를 변화시켜 준다라고 설명을 드렸던거 기억하시죠?.. 지금까지 해설 중간중간에 그러한 내용을 언급해 드렸구요..

그외에도 제가 예전에 '영어 공부법' 게시판에 올려 드렸던 글중에 이번장과 관련된 글이 있는데 링크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한번

가볍게 읽어 보신다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http://cafe.naver.com/drggn/8
 

자.. 그럼 이번장의 내용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 '한문장에 동사가 두개가 포함된다'는 의미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간단히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난 널 원해'라는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I want you'(난 널 원해).. 보시다시피 동사가 'want'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난 널 만나길 원해'를 영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원한다'는 표현인 'I want..'와 '너를 만난다'는 표현인 '..meet you'를 결합시키면 되겠죠?..그대로 한번 합쳐보면..

 

'I want meet you'라는 문장이 됩니다. 

 

위의 문장을 보면 '원한다'는 뜻의 'want'와 '만나다'는 뜻의 'meet'..이렇게 두개의 동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문장을 만들다 보면 두개 이상의 동사가 포함될 수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럴 경우에 제일 주가 되는 동사 외의 다른

단어들은 다른 형태(to + 동사원형, ~ing 등)로 바꿔주게 되는데요.. 지들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저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어떤 경우에는 'to + 동사원형'이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ing'로 바뀌는 걸까요?.. 사실 형태가 다른만큼 그 뜻에

있어서도 차이점이 존재하긴 합니다.. 그 점은 글 뒷 부분에서 간단히 언급하기로 하구요..

 

자.. 그럼 'to + 동사원형'의 형태를 이끄는 동사들 부터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want to learn English.'(난 영어를 배우고 싶어.)
 

'원하다'(want)와 '배우다'(learn)라는 두개의 동사가 겹치면서 'learn'가 'to learn'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She refused to marry me.'(그녀는 나와 결혼하는 것을 거절했다.)
 

역시 'refuse' 와 'marry' 가 겹치면서 'to marry'가 되었습니다..

 

'My parents are expecting to see you.'(나의 부모님들은 널 보는걸 기대하고 계셔)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see'가 'to see'로 바뀌었네요..

 

그외에도 많은 단어들이 'to 동사원형'의 표현을 이끄는데요.. 그럼 'want','refuse','expect'와 같은 단어들을 외워야 되느냐?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ing'형태를 취하는 동사가 훨씬 적기 때문에 그 단어들을 외우시는게 훨씬 편합니다..

 

그럼 이번엔 '~ing'(동사의 ing형)를 취하는 동사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I enjoy learning English'(나는 영어를 배우는 것을 즐긴다.)
 

'즐긴다'(enjoy)와 '배우다(learn) 가 겹쳤지만 'to + learen'이 아니라 'learning'이 되었네요..

 

'I stopped smoking 25 minutes ago.'(난 25분 전에 담배를 끊었다.)... 제가 즐겨쓰는 표현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to smoke'가 아니라 'smoking'이 되었습니다.

 

'We can go out when I finish doing my homework.'(내가 숙제하는것을 끝내면 우리는 밖에 나갈수 있어.)
 

'finish'와 'do'가 겹치면서'doing'이 되었구요..

 

위의 단어들 외에도 'mind','suggest','avoid'등의 동사 뒤에는 'to + 동사원형'이 아니라 '~ing'형이 오게 됩니다.

 

자, 사실 위의 '~ing'를 이끄는 동사들만 외워도 영어를 하는데 있어서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도 앞에서 말씀 드렸던 'to + 동사원형'과 '~ing'의 차이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다만 지금부터 드릴 

설명은 굳이 모르셔도 상관 없습니다. 아래의 설명 때문에 원인모를 '체온상승'이나 '안면홍조반응'이 나타난다면 그냥 

다음장으로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위에서 예로 들었던 두 문장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I want to learn English.'(난 영어를 배우고 싶어.)
 

'I enjoy learning English'(나는 영어를 배우는 것을 즐긴다.)
 

한번 두 문장을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키보드에 혀대지 마세요.. --+

 

두 문장 모두에 사용되고 있는 'learn'이란단어에 어떤 의미차이가 느껴 지지 않으십니까?..(아니).. 응..그래

 

첫번째 문장에서 '나'는 아직 영어를 배우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반면에 두번째 문장에서 '나'는 영어를 이미 배워 본
상태이군요..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기본적으로 'to + 동사원형'은 아직 하지않은 미래의 일에 대한 표현인 반면에 '~ing'는 이미 경험한 과거의 일이라는

늬앙스가 강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to + 동사원형'과 '~ing' 모두를 이끌 수 있는 단어를 예로 들어보면 더욱 명확히 들어 납니다. 

 

'I regret to tell you this.But you're fired' (내가 이걸 너에게 얘기하게 되서 유감입니다.. 하지만..넌 짤렸어요.)
 

'I reget telling you the secret.'(난 네게 그 비밀을 얘기해준걸 후회해..)
 

어떤가요? 두문장 모두 'regret'이 포함되어 있지만.. 미래의 일을 나타내느냐 과거의 사실을 나타내느냐에 따라 각각 

'to + 동사원형'과 '~ing'를 사용했습니다. 첫번째 문장의 경우 앞으로 할 얘기가 유감스럽다는 표현인데 반해 두번째 문장의

경우는 이미 과거에 그 비밀을 얘기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론 이러한 차이점이 있지만 그게 모든 경우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차이도 있구나'라고 가볍게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너무 깊이 생각하시면 건강에 해로울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 드립니다. ^^;;

 

이정도면 이번장의 기본적인 내용은 어느정도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생각외로 엄청 길어졌네요..--+

 

다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물론 저도 좀 수고 했구요..쓱쓱~ 그럼 다음장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Bye~!

 

* 그리고 제가 'to부정사'나 '동명사'라는 말을 쓰지 않은것은 그런 표현들을 몰라도 얼마든지 문법을 배우고 영어를 배울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그것 때문에 역으로 헷갈리시는 분이 계실까봐 이렇게 노파심에 한줄 적어 봅니다.(두줄

  이잖앗!..) ^^ 

[출처] Grammar in use [UNIT 53] To(I want to do)... and ing(I enjoy doing) (토익만점, '닥터끈끈'의 영어 울렁증 치료 연구소(닥치소)) |작성자 닥터끈끈
자.. 그럼 이번엔 54장을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53장을 적다보니 어느새 저녁을 건너뛰었네요.. 54장 해설을 마치고 오늘은

이만 퇴근해야 겠습니다ㅋ 제가 학교 컴실에서 작업을 하거든요. 오늘은 토욜이라 집에가서 아프리카로 무한도전 재방도 

좀 보구요.. 자, 그럼 해설을 또 시작해 볼까요~!

 

제가 지난장에서 올려 드린 '문장 만들기 실습'글을 보신 분이라면 이번장에서 배우실 내용이 낯설지 않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그럼 그 글에서 사용했던 예문으로 이번장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의 직업을 가지길 원한다.'라는 문장을 영작하면 아래와 같이 됩니다.

 

'I want to have a job.'.. 이미 우리가 지난장에서 배운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번엔 '나는 니가 하나의 직업을 가지길 원한다'라는 문장을 영어라 하면 어떻게 될까요?..네..

 

'I want you to have a job.'..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제가 엄마한테서 자주 듣는 표현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니가' 무엇을 하길 원한다.. 라고 할때 'I want you' 이렇게 그 대상을 바로 언급한 후에 할말(직업을 가져)을 합니다. 
 

그럼 이번엔 여러분께서 '태히는 내가 소히와 데이트 하는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표현을 한번 영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히 doesn't want me to date with 소히.'.. 그렇죠?.. 윗 문장과 같은 원리 입니다.
 

그럼 이번엔 'tell'(told)에 대해 배워 살펴 보겠습니다. 예문을 하나 볼까요?
 

'I told you to call him.'(내가 너보고 그에게 전화하라고 했잖아.)..라는 문장입니다.
 

'want'의 경우와 거의 흡사하죠? 'told' 다음에 '사람'이 바로 오고.. 'told'와 'call' 동사가 두개 이기 때문에 'call'을
'to call'로 바꿔 주었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이런식으로 사용될 수 있는 단어들이 나와 있으니 한번 읽어 보시구요..
 

그러면 이번엔 위의 표현들의 부정문에 대해서 알아 보기위해 위에서 예로 들었던 문장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I want you to have a job.'(나는 니가 직업을 가지길 원한다.)
 

그럼 이문장을 '나는 니가 직업을 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I don't want you to have a job.'..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번엔 '나는 니가 직업을 가지지 않기를 원한다.'는 어떻게 영작할 수 있을까요?.. 직접 해보시겠습니까?..^^
 

정답은.. 'I want you not to have a job.'..입니다..
 

두 문장의 차이점에 대해서 아시겠습니까? 위의 문장은 '원하지 않는다'로 '원한다'는 뜻인 'want'를 부정하기 위해
'don't'를 사용하였습니다. 반면에 아래의 문장은 '가지지 않기를'으로 '가진다'(to have)를 부정하기 위해 'to have'
앞에 'not'을 붙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부정하고자 하는 단어 앞에 '부정어'를 붙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시는데 무리가 없을듯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make'와 'let'에 대해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장에서 동사가 두개가 겹칠경우 뒤의 동사가 'to + 동사원형' 혹은 '~ing'형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 배웠는데요.. 'make'와

'let'다음에 오는 동사는 예외적으로 '동사원형'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럼 'make'의 경우부터 살펴 볼까요?..

 

'I made her cry yesterday.'(나는 어제 그녀를 울게 만들었다.)
 

'make'는 물건등을 '만들다'는 뜻 외에도 다른 '사람'을 강제로 '~하게 만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보통 '~하게 시키다' 라는

 뜻을 많이 사용하는데 저는 여러분이 좀 더 기억하기 쉽도록 '~하게 만들다'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ㅋ

 

위의 문장을 보시면 'made'(make)의 경우도 위에서 살펴본 다른 단어들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바로 다음에 오지만 

동사가 두개가 겹칠 경우(made, cry) 'to + 동사원형'이나 '~ing'가 아닌 '동사원형'을 이끕니다.. 

 

'to + 동사원형', '~ing', 그리고 '동사원형'까지.. 종류가 넘 많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동사원형'과 '~ing'형을 이끄는 단어들은 별로 많지가 않으니 그 단어들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할만 합니다. ㅋㅋ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let'에 대해 살펴 봐야겠죠~

 

'make'가 강제로 '시키는 느낌'이었다면.. 'let'은 ~하도록 '허락하는 느낌'의 단어입니다. 'make'가 터프가이 라면

'let'은 저처럼 부드러운 남자라고나 할까요...(나베르 알리미 : 신고 5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Please let me go!'(부디 저를 가게 허락해 주세요.)
 

보시다시피 문법적인 부분은 'make'와 동일하게 '동사원형'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해 하셨나요?..

 

자, 그럼 이번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고향만두나 사서 집에가서 궈 먹어야 겠습니다. 맛있겠다~ㅋㅋㅋ

 

혹시..부러우십니까?.. 부러우면 부럽다!(I envy you) '이만두가 내만두다' (This 만두 is mine)고 왜 말을 못햇!!!
 

배가 많이 고팠나 봅니다....--+ 

[출처] Grammar in use [UNIT 54] I want you to... and I told you to... (토익만점, '닥터끈끈'의 영어 울렁증 치료 연구소(닥치소)) |작성자 닥터끈끈
안녕하세요 닥치소 회원님들~ ^^ 새로운 한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부터 한번 빡세게 달려 보겠습니다.ㅋㅋ 

 

이번장에서 배우실 내용은 어떤 행위의 '목적'을 뜻하는 '~하기 위해'라는 표현 입니다. 그럼 예문으로 바로 고고씽 

해보겠습니다..

 

'Why did you go to Britain in 2002?'(2002년도에 넌 왜 영국에 갔어?)
 

위와같은 물음에 대한 답변으로써 '영어를 배우기 위해'라는 답변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영어를 배우다'

라는 표현은 'learn English'(or study English)인데요. 그러면 여기에 '~하기 위해'라는 뜻을 첨가 시켜줘야 겠지요?.. 바로

'to + 동사원형'이 이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문장은,

 

'To learn English.'(영어를 배우기 위해서야')..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나는 영어를 배우기 위해 영국으로 갔어'라는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I went to Britain.'(나는 영국으로 갔어.)와 'to learn English'(영어를 배우기 위해서)라는 표현을 그대로 합쳐주면..

 

'I went to Britain to learn English.'(나는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영국으로 갔어.)라는 문장이 완성 되는군요.. 
 

혹시 동사가 두개가 쓰였는지 여부를 살펴 보니.. 'went' 와 'to learn'으로 나타나 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군요. 그렇죠?..

 

이렇게 'to + 동사원형'이 '~하기 위해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위의 문장을 만들어 봤는데요. 사실 이 부분을

배우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지난장까지 우리과 배웠던 'to'의 용법인 '한 문장에서 동사 두개가 존재하는 것을 막기위해 
두번째 동사를 'to + 동사원형'의 형태로 바꿔준다'라는 부분만 알고 있으시면 위의 문장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I went to Britain'(나는 영국으로 갔어)와 'learn English'(영어를 배우다)를 한번 그대로 붙여 보겠습니다. 그러면

 

'I went to Britain learn Englsih.' 라는 문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동사 두개(went, learn)가 겹치죠?.. 그래서 'learn' 앞에 'to'를 넣어서 'to learn'으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I went to Britain to learn English.'(나는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영국으로 갔다) 이렇게 제대로된 문장이 완성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문장을 만드는 기본적인 원리를 알고 계신다면 '어법'을 이해 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엔 'for'에 대해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went to Britain to learn English.'(나는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영국으로 갔다)
 

이 문장을 '나는 영어를 위해서 영국으로 갔다'라고 나타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라는 

표현에서 '배우다'라는 동사가 빠진 문장입니다. 그렇다면 위의 문장에서 처럼 'to + 동사원형'(to learn'의 형태는 사용이

불가능 하겠군요.. 그렇죠?.. 이렇게 동사가 없이 '명사'만 존재할 경우에 '~를 위해'라는 표현을 만들어 주기위한 단어가

'for'입니다. 

 

'I went to Britain for English.'(나는 영어를 위해서 영국으로 갔다.).. 이런 문장이 되겠군요..
 

'to learn English'와 'for English'... '동사'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럼 이해를 돕기위해 영작을 해보겠습니다. 3분의 시간을 드릴테니 연습장 꺼내셔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 나는 사장(the boss)을 만나기 위해 거기에 갔었다.
 

2. 나는 돈 때문에 거기에 갔었다.
 

해보셨습니까?..ㅋㅋ 이건 뭐 확인할 길이 없으니..--+ 저 좋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았삼? ^^

아무튼 정답은..

 

1. I went there to meet the boss.
 

2. I went there for money.
 

1번의 경우 '사장을 만나다'라는 표현에 '만나다'(meet)라는 동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to + 동사원형'을 사용한 반면 

2번의 경우에는 'money'라는 명사에 '~를 위해'라는 표현을 덧붙여 주기위해 'for'를 사용했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럼 이번엔 '~을 (위해) 기다리다'는 표현인 'wait for'라는 표현을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I was waiting for you'(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라는 문장입니다. 
 

그러면 이 문장에 다시 '너의 남자친구에 대해 얘기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을 덧붙이면 어떤 형태의 문장이 될까요?..네..

 

'I was waiting for you'(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라는 문장에 'talk about your boy friend'(너의 남자친구에 대해 얘기하가)

라는 문장을 그대로 붙여보면,

 

'I was waiting for you talk about your boy friend.'라는 문장이 되는데 동사가 두개이니(was,talk) 'talk'를 'to talk'로 

바꿔주면 되겠군요.. 그러면

 

'I was waiting for you to talk about your boy friend.'..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되겠네요~ 이해가시죠? ^^

 

자, 그럼 이번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출처] Grammar in use [UNIT 55] I went to the store to... (토익만점, '닥터끈끈'의 영어 울렁증 치료 연구소(닥치소)) |작성자 닥터끈끈
이번장은 'go'와 관련된 표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제목을 보니 '4 go'를 불렀군요.. 그럼 3배니 대박;;;;;

 

제목은 대박인데.. 내용을 보니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되나 한숨이 나오는 군요..ㅡ.,ㅡ 

 

'go to'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표현들 모두가 '~하러 가다'는 표현들 인데요..비슷한 뜻에서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현들에 

가까우니 교재를 통해서 눈으로 익혀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go to'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을 드려 볼까요?.. (젤 만만한거만 고르고 있어...--+)

 

여기서 'to'는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한문장에 동사가 두개가 되는것을 피하기 위한 'to + 동사원형'에서의 그 'to'가 아니구요.

'~에 가다'라는 표현을 할때 '장소'에 해당되는 단어 앞에 놓여서 '~에'라는 뜻을 나타내기 위한 단어(전치사) 입니다. 

 

'I am going to school'(나는 학교에 가고있다.)
 

그렇다고 'to'는 '~에'라는 뜻이구나 라고 외우시진 마시구요.. '~에 가다'라고 할때 '장소'앞에 사용되는 단어가 'to'구나.. 

라고 기억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얘기드린 바 있지만 '영어'와 '한국어'는 다른 언어인 만큼 문법적으로도 완전히 

일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영어와 한글을 연관지어 생각하시기 보다는.. '이런 경우엔 이렇게 사용하는 구나'라고 그대로 

받아 들이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

 

이렇게 대부분의 경우 '~에 가다'라는 표현을 나타낼때 장소 앞에 'to'가 붙지만 예외에 해당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I am going home.'(나는 집에 가고있어.).. 이렇게 '집에 가다'라는 표현은 관용적으로 'go home'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번장을 끝내려고 했더니 'go on'이 눈에 밟히는 군요...ㅜㅜ 그럼 간단히 'go on'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go on'은 이번장에서 사용된 '~에 가다'라는 뜻 외에도 여러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먼저 이번장에서 사용된 뜻에 대한 예문을

 하나 살펴 보겠습니다.

 

'I want to go on a trip with 소히'(나는 소히와 여행가기를 원해.)
 

'go on '은 이렇게 명사와 함께 사용되어 '~하러 가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것 외에도 '동사'와 같이 사용되어 
'~을 계속하다'라는 뜻으로도 사용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영작문제를 한문제 내어 드리면서 이번장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계속 일할거야'라는 표현을 'will' 과 'go on'을 써서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배우셨던 '어법'이면

충분히 완성하실 수 있는 문장입니다.

 

이번장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

 

 

 

정답 :
 

'I will go on working.'(나는 계속 일할거야.) 
 

'go on'(계속 ~을하다)뒤에 'work'(일하다)라는 표현이 오면서 'working'으로 바뀌었습니다. 앞에서 배우셨던 

'at, in, on, of, to'등의 전치사 뒤에 동사가 오면 '~ing'형으로 바뀐다고 말씀 드렸던 내용을 잊으신건 아니겠죠? ^^ 

[출처] Grammar in use [UNIT 56] Go to... go on... go for... go~ing (토익만점, '닥터끈끈'의 영어 울렁증 치료 연구소(닥치소)) |작성자 닥터끈끈
자~ 이번장에서 배우실 내용은 'Get'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신 단어일텐데요..'get'으로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 중 대표적인 내용들을 이번장에서 다루고 있구요.

 

영어단어를 공부하실 때는 그 단어의 뜻에 대응되는 한국어를 외우시는 것보다는 그 단어가 갖는 어감을 외우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어를 공부할때는 '영영사전'으로 공부를 하는게 좋다고 얘기들을 하는거구요. 영영사전으로 공부를 

하시면 단어를 영어로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기때문에 때로는 그 단어가 한글로 어떤 단어에 해당하는지 잘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단어가 어떤식으로 사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기 마련인데요. 반면에 영한사전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영어단어에 대응되는 한글로 바로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단어를 활용함에 있어서도 그 단어의 한글뜻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영영사전으로 공부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한달 정도는 힘드시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익숙해 지실겁니다. 사전을 찾아보시는 것 자체가 공부가 될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영어표현에 대한 예문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단어의 정확한 용법을 익히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갈길이 급한데 또 사설이 길어 졌군요..ㅜㅜ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get'은 교재에 나와있는대로 다양한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을 얻다', '~되다', '도착하다' 등등.. 다양한 표현으로 활용이

되는데요.. 교재에 나와있는 뜻을 외우는 것도 물론 중요 하겠지만 'get'이 포함된 문장들을 보면서 'get'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어감'을 익히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는 비단 'get'뿐만 아니라 다른 단어들을 익힐때도 적용되는 내용인데요.. 그러면 'get'은 어떤 어감을 가지고 있을까요?

 

교재내의 문장들을 한번 훑어보니.. 'get'은 어떤 상태의 변화를 의미하는 어감이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원래 없었는데

'얻었다'.. 원래 그렇지 않았는데 '~되다'.. 그리고 도착하는 것도 상태가 변화하는 것이라고 볼수가 있겠구요.. 그렇죠?

 

이렇게 'get'은 기본적으로 '~을 얻다'라는 느낌과 '상태가 변화했다' 라는 어감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아래 해설을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예문을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드뎌 예문ㅜㅜ)

 

'I got it'(난 그걸 얻었어).. 직역하면 '그것을 얻었다'라는 표현이지만 보통 '나 그거 이해했어'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해'를 얻은 상태로의 변화.. 그렇죠?.. 다음 예문을 볼까요?..

 

'My shirt has got dirty.'(내 셔츠는 더러워졌어)..현재 완료(has got)를 사용해서 지금 셔츠가 더러워졌음을 얘기하고 있네요.
 

이문장 역시 깨끗항 상태에서 '더러운' 상태로 변화되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또 다음 예문을 보실까요?..

 

'I'll get to your office at 10:00.'(열시에 니 사무실에 도착할거야)
 

'도착하다'는 뜻으로 사용되었는데.. 이 역시 위에서 설명드렸던 'get'의 기본뜻에 가까운 표현으로 느껴지시죠?.. 그리고 

여기서는 'get to + 장소'로써 '~에 도착하다'라는 뜻을 표현했는데 'to'을 생략한채 'get + 장소'로 사용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앞장에서 설명드린적이 있는것 같은데 기억을 하실런지 모르겠네요. 

 

'get home', 'get there', 'get here' 가 바로 그 예외적인 표현들입니다.. 기억해 두시구요~

 

그다음에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get in', 'get out', 'get on', 'get off' 인데요.. 'get'이 가지는 기본적인 의미

(상태의 변화)에 각각의 전치사(in,out,on,off)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뜻을 덧붙여서 생각해 보시면 어렵지 않게 그 뜻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get in'은 '안으로 들어가다', 'get out'는 '밖으로 나가다', 'get on'은 '위로 올라타다', 'get off'는 '아래로 내리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많은 예문들이 교재에 나와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끈끈군 이었습니다.^^

  

[출처] Grammar in use [UNIT 57] Get (토익만점, '닥터끈끈'의 영어 울렁증 치료 연구소(닥치소)) |작성자 닥터끈끈
이번장은 'do'와 'make'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이정도는 대부분의 회원님들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그런가요? ^^

 

아시다시피 'do'는 '~을 하다' 라는 뜻이고 'make'는 '~을 만들다'라는 뜻으로 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번장에서 배우실 

내용도 두 단어들의 이러한 기본적인 뜻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그럼 간단하겠죠? 

 

자.. 그럼 'do'부터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앞장에서 'do'의 세가지 용법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무슨 내용들인지 기억 나십니까? ^^ 그럼 잠들어 있는

기억을 깨우기 위해 예문을 한가지씩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Do you like baseball?'(너 야구 좋아해?) 일반동사(like)가 포함된 문장을 의문문으로 만들어 주기위해 'do'가 사용되었네요.
 

'I don't like Enlish.'(나는 영어 좋아하지 않아.) 공감한다고 고개 끄덕이고 계시면 안됩니다.--+ 
 

일반동사(like)가 들어간 문장을 부정문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 'do not'이 쓰여진 문장입니다.

 

'I did my home work 2 hours ago.'(난 두시간전에 숙제를 했어).. 'do'의 기본 뜻인 '~을 하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죠?..
 

이렇게 세가지 경우를 들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do'가 사용되는 관용적인 표현을 하나 들어본다면..

 

'What do you do?'(당신은 무엇을 하십니까?)..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위의 문장은 보시다시피 '현재시제'로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항상' 혹은 '거의 항상' 사실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 질문을

하고 있군요.. 그래서 위의 문장은 '당신이 항상 하고 있는 일은 무엇 입니까?'..라는 뜻으로 곧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사용됩니다. 이해 하시겠죠?

 

그외에도 'do the dishes'(설겆이를 하다)등의 'do'를 사용해서 나타내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표현들을 한글로

직역할 경우 한글표현과는 맞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들어 'do the dishes'를 직역하면 '접시들을 하다'라고 직역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 단어 하나하나를 끊어서 받아 들이시기 보다는 '설겆이 하다'는 'do the dishes'

이렇게 통으로 받아 드리시는 게 중요합니다. 앞에서도 말씀 드렸다시피 외국어를 배우는데 있어서 이는 아주 중요한 

사고방식입니다. 

 

자..그럼 이번엔 'make'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다들 잘 아시다시피 'make'는 기본적으로 '~을 만들다'라는 표현입니다. 

 

'I made this a year ago.'(일년전에 내가 이것을 만들었어.)
 

'Who made this movie?'(누가 이영화를 만들었어?)
 

이렇게 '~을 만들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것 외에도 'do'의 경우처럼 '한글'로 직역했을 경우 그 뜻이 정확히 어울리지

않는 표현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교재를 통해서 한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러한 표현들을 어떻게 다 외우느냐?.. 

 

아무래도 가장 좋은 방법은 실제 생활에서 본인이 직접 써먹어 보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만.. 여건상 그러기 힘드시니..

제가 책읽기를 계속 추천해 드리는 겁니다. 책을 읽으시다 보면 위와같은 표현들이 꾸준히 반복 됩니다. 그러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용법들이 자연스럽게 인지가 되는 거구요..

 

자.. 그럼 이번장은 여기서 접겠습니다. 욕보셨습니다. ^^

 

  

[출처] Grammar in use [UNIT 58] Do and make (토익만점, '닥터끈끈'의 영어 울렁증 치료 연구소(닥치소)) |작성자 닥터끈끈
이번장은 제목이 아주 깔끔합니다. 'have'.. 아주 맘에 듭니다. ㅋㅋ 

 

'have'와 'have got'에 대해서는 지난 9장에서 배우신 적이 있으신데요.. 모두 기억하고 계신가요? ^^

9장에 이어 이번장에서는 'have'와 함께 사용 가능한 보다 다양한 표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들을

한글로 번역 할 경우에는 '가지다', '마시다', '먹다', '보내다' 등 다양한 뜻으로 번역이 가능하겠지만 'get'에서 그랬던

것처럼 'have'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감'을 몸으로 느끼실 수 있다면(교재에 몸대지 마세요...ㅡ.,ㅡ) 좀 더 쉽게 접근이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have'는 기본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강합니다.. 그리고 실제 '가지다'는 뜻만으로도 교재 내의

문장들의 뜻을 무리없이 유추하실 수 있을겁니다. 그러니 일단 교재의 예문들을 한번 훑어 보시고 10번정도 크게 소리내어

읽어 주신다면 'have'의 용법을 어느정도 몸에 익히실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9장에서 올려 드린 내용에 추가적으로 내용을 덧붙여서 중급반에 올려 드렸던 해설인데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9장은 I have와 I have got(I've got)에 관한 내용입니다.

 

둘다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제가 알기론 전자는 미국에서 후자는 영국에서 많이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여동생이 하나 있다' 라는 문장을 예로 들어보면, 각각..

 

'I have a sister' 와 'I've got a sister' 로 표현 되어집니다. 
 

그냥 단순히 (have=have got)이렇게 생각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두 문장을 부정문으로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첫문장의 경우 'I don't have a sister'가 되지만, 두번째 문장은 'I don't have got a sister'가 아니라 
 

'I haven't got a sister'가 됩니다. 
 

'I don't have a sister'의 경우 6장에서 설명 들었던 '단순현재'를 부정으로 만드는 경우에 해당되지만, 두번째 문장 

'I haven't got a sister'의 경우는 아직 배우지 않은 현재완료형 (have + p.p)의 문장을 부정형으로 만드는 법에 해당 됩니다. 

그러니 이번장에서는 그냥 '아.. have got을 부정으로 하면 haven't got이 되는구나'..하는 정도만 알아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부정문에 이어 이번엔 의문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I have a sister'를 의문문으로 만들면.. 일반동사인 'have' 대신에 'do'가 문장 맨앞으로 나온다고 배운거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안나신다면.. 복습하는 의미에서 7장의 내용을 한번 퍼와 봤습니다.

 

-------------------------------------------------------------------------------------------------------------------

 

'I am Jane'(난 제인이야)를  의문문으로 바꾸면 'Am I Jane?'(내가 제인이야?)이었으니..
 
'I go to school'을 의문문으로 바꾸면 'Go I to school?'이 될까요?... 앞장에서 우리는 be동사(am/is/are)가 들어간 문장과
일반동사(play,go,eat등등)가 들어간 문장의 부정문의 형태가 다르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의문문도 형태가 다르겠죠?..
 
네, 그렇습니다. 'Go I to school?'이 아니라 'Do I go to school?'이 됩니다. 4장에서 의문문의 경우 '주어+동사'어순이
'동사+주어'로 바뀐다고 했었는데.. I Go(주어+동사)가 Go I(동사+주어)로 바뀌는것이 아니라 'Do'란 넘이 나타나서 'go'대신에 앞쪽으로 나가 주는군요..영어계의 '대신맨'인가요?..ㅋㅋ 그래서 'Do'가 문법용어로 '대동사'(동사를 대신함)라 불리나 봅니다.
 

-------------------------------------------------------------------------------------------------------------------

 

자, 그래서 'I have a sister'를 의문문으로 바꾸면 'Do I have a sister?'가 되겠네요..
 

그러면 'I have got a sister'를 의문문으로 하면..? 'Have you got a sister?'가 됩니다. 
 

나중에 '현재완료'에서 다시 배울 내용이니 그냥 한번 눈으로만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장은 뭐 이정도 설명이면 충분할 것 같네요..ㅋㅋ(대충..하려 하고있어..) 

 

그럼 전 10장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See ya~

 

 

-------------------------------------------------------------------------------------------------------------------

 

 

보셨듯이 초급에서는 'have'와 'have got'은 거의 같은 표현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중급에서는 이제 'have'대신에 

'have got'을 쓸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 배워 보겠습니다.

 

그럼 아래의 문장들을 한번 볼까요?..

 

'I have a house.' (나는 집을 항채 가지고 있다.)-------------------------> ' I have got a house.'
 

'I have a younger brother.' (나는 나보다 어린 동생을 가지고 있다.)  ------>' I have got a younger brother.'
 

위의 문장들에서 'have'는 모두 '~을 가지고 있다'는 '소유'의 의미입니다. 이렇듯 'have'가 '소유'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have' 대신에 'have got'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아래의 문장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1. 'I will have a cup of coffee.' (나는 커피 한잔 마실래)
 

2. 'I had a bad dream last night' (나는 지난밤에 나쁜 꿈을 꾸었어)
 

위의 두문장에서 'have'는 앞선 문장에서와는 달리 '~를 가지고 있다'는 '소유'의 의미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have'가 '~을 가지고 있다'는 '소유'의 의미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는 'have'대신에 'have got'을 쓸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것저것 다 귀찮으시면 그냥 'have'만 쓰시면 실수 할 일은 없습니다 사실 ㅎㅎ 그리고 누가 'have got'이라고 하면

'have'의 뜻으로 알아 들으시면 되는거구요..^^

 

그리고 'have'가 '소유'의 뜻으로 쓰일때는 '현재진행형'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사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렸었는데 기억 

나시죠?..^^

 

그럼 이번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욕보셨습니다. ^^

 

 

-------------------------------------------------------------------------------------------------------------------

 

 

교재내의 내용들은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으니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정말 욕보셨습니다. ^^ 

[출처] Grammar in use [UNIT 59] Have (토익만점, '닥터끈끈'의 영어 울렁증 치료 연구소(닥치소)) |작성자 닥터끈끈
이번장에서 배우실 내용은 제목에서 보시는 그대로 입니다.. 저는 이번장에서 배울 내용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예로 들었왔던 수많은 문장들에 오늘 배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부분을 모르고 계셨던 분들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래서 사실.. 제가 제 공부법에서도 한번 언급 드렸다시피 저는 개인적으로 'Grammar in use'를 자세히 한번 보는 것 보다는 

빨리빨리 두세번 보는방법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방법은 절대적인 방법이 아니며 분명히 사람마다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정도 문법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교재내의 예문들을 이해하시는데 크게 무리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꼼꼼히 보셔도 괜찮지만 오히려 문법지식이 부족한 분일수록 빨리빨리 진도를 나가면서 일단 문법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게 

좋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앞에서 이해가 가지 않던 내용이 뒷 부분의 내용을 보고나서 이해가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럼에도 제가 일단 해설을 끝내지 못한 상태라 그런 말씀을 적극적으로 드리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 열심히 하고

계시는 여러 회원님들을 위해서 제가 최대한 빨리 업데이트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제가 혹시나 게을러

지는 것 같으면 가차없이 제 엉덩이에 채찍을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찰싹!찰싹!..(아..좋아..ㅋㅋ--+)

 

자.. 그럼 이번장의 내용을 한번 살펴 봐야겠죠?..^^

 

1.'I love her'(나는 그녀를 사랑해)
 

2.'She loves me'(그녀는 나를 사랑해)
 

1번 문장에서 주어는 'I', 2번 문장에서 주어는 'She'입니다. 그리고 1번 문장의 목적어는 'her'이고 2번 문장의 목적어는 

'me'이죠..

 

이렇게 'me'는 'I'의 목적격으로 보통 '나를, 나에게'등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He gave it to me'(그가 나에게 그걸 줬어.)
 

'She likes me'(그녀는 나를 좋아해.)
 

이해를 돕기위해 한국어에 해당되는 뜻을 설명 드리긴 했지만 그렇다고 '목적격'은 '~에게' 나 '~를'로 해석이 된다고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부분 역시 다른 어법들과 마찬가지로 문장을 많이 보시다 보면 자연스레 해결되는 부분 이거든요.

 

그리고 위의 문장들에서 보시다시피 영어의 일반적인 어순(주어 동사 목적어)과 한국어의 어순(주어 목적어 동사)은 차이가

있습니다. 영어는 주어 다음에 동사가 바로 나오는데 반해서 한국어의 경우에는 주어 다음에 목적어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영어의 어순에 익숙해지고 영어로 문장을 떠올리기 위해서는 평소에 일기를 쓰시거나 스피킹을 하실 때 주어 다음에 

바로 동사를 넣어주는 연습을 많이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 드리면 1형식,3형식등 이렇게 문장을 다섯가지 형식으로 나눠서 문법을 가르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거 몰라도 문장을 해석하시고 만드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저도 그거 모르거든요 ^^

 

위에서 설명드리지 않은 'you','they'..등에 해당되는 '목적격' 표현들은 교재를 참고 하시면서 익혀 보시기 바랍니다.

 

갈수록 제가 추가로 설명 드려야 할 부분이 적어지는 느낌이네요.. 좋은건지 나쁜건지..ㅋㅋ

 

그럼 이번장 설명도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장에서 뵙겠습니다. ^^

  

[출처] Grammar in use [UNIT 60] I/me, he/him, they/them, etc (토익만점, '닥터끈끈'의 영어 울렁증 치료 연구소(닥치소)) |작성자 닥터끈끈
음.. 지난장에 이어 이번 61장 또한 제게는 축복받은 장이군요! 쉬카카!! ㅋㅋ

 

이번장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나의', '너의', '그의', '그녀의' 등등에 해당하는 '소유격'에 대한 표현들 입니다. '소유격'은

말그대로 '누구의 소유'인지를 나타내는 표현이구요.. 

 

이 부분을 61장에서야 언급을 하시다니... 캠브리지님의 깊은 뜻이 있으실거라고 믿습니다..

 

그래도 그냥 해설없이 넘어갈 순 없으니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드리고 다음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격을 설명 드리기 위해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는 너의 차가 좋다'라는 문장을 한번 영작해 볼까요?..

 

'I like your car'(나는 너의 차가 좋다) 
 

이렇게 문장에서 '누구의'(여기선 너의)에 해당되는 표현을 '소유격'이라고 합니다...뭔가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데.. 더 이상

할말이 없습니다. ㅜㅜ 죄송합니다..ㅡ.,ㅡ

 

다른 부분은 교재를 보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구요.. 그럼 이번엔 교재 마지막 부분에 나와있는'its' 와 'it's'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I love my car. I think its design is almost perfect.'(난 내차가 정말 좋아. 난 그것의 디자인이 거의 완벽하다고 생각해 )
 

2.'I have driven my car for 3 years. It's a fantastic car'(난 내차를 3년째 몰고있어. 그것은 환타스틱한 차야)
 

위에서 보시다시피 1번 문장의 'its'는 'it의 소유격'으로써 '그것의'라는 뜻입니다. 반면 2번문장의 'it's'는 'it is의 줄임말'
로써 '그것은'이라는 표현이구요.. 한번 문장을 잘 살펴 보시면 이해가 가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장에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who'(누구)의 소유격인 'whose'입니다. 그럼 어느 상황에서 'whose'가

필요한지 예문으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my car'(이것은 나의 차다.)
 

그러면 이번엔 위의 대답을 얻을 수 있는 질문인 '이것은 누구의 차니?'라는 문장을 영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의 차'를 표현하기 위해선 '누구'(who)라는 단어의 소유격 형태인 '누구의'라는 표현이 필요하겠죠?.. 이것이 바로 'whose'입니다. 그래면 '누구의 차'(whose car)라는 표현이 문장 맨앞으로 가고 'this is'의 어순을 바꿔주면 되겠군요..

그러면..아래와 같은 문장이 완성됩니다.

 

'Whose car is this?'(이것은 누구의 차니?).. 이해 가셨나요?... 이해가 가긴갔는데... 안드로메다로 가면 안되거든요...--+
 

제가 설명 드릴 부분은 여기까진 것 같습니다. 설명 드릴 부분이 없으니 편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론 좀 서운하기도 하네요 ㅋㅋ

 

아무튼 전 그럼 다음장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

  

[출처] Grammar in use [UNIT 61] My/his/their,etc (토익만점, '닥터끈끈'의 영어 울렁증 치료 연구소(닥치소)) |작성자 닥터끈끈
지난장에서 우리는 '나의', '너의','그녀의','누구의'...등에 해당하는 '소유격'에 대한 표현을 배워보았습니다. 

그러면 '나의것','너의것','그녀의 것', '누구의 것'에 대한 표현도 한번 배워봐야겠죠?.. 네.. 바로 이번장에서 배우실 내용

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꺼','니꺼','그녀꺼', '누구꺼'에 대한 영어식 표현을 배우신다고 생각하시면 맘이 좀 편하실것 

같습니다. ^^

 

앞장에서 '이것은 내차야'라는 표현인,

 

'This is my car'라는 문장을 배우셨는데요.. 같은 뜻으로 '이것은 내꺼야'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럼 한번 해볼까요~

 

'This is mine'(이건 내꺼야).. 'my car'(나의 차)를 'mine'(내꺼)로 바꾸어서 문장이 완성 되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그럼 다음 설명을 위해 간만에 상황극 하나 해볼까요? ^^  

 

제석과 허허가 똑같이 까만색 포르쉐(비싼차)를 뽑았다고 가정합시다. 차가 출차 된날 시승식도 할겸 삐까뻔쩍 광이나는 차를

몰아 둘이 같이 동해안으로 회를 먹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회를 먹고 나와서 차를 타려고 보니 어느차가 자기차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차가 내꺼야?'.. 영어로 어떻게 될까요?..네..

 

'Is this car mine?'.. 이렇게 됩니다. (상황극에 비해 대답이 너무 짧아...)
 

'This car is mine'(이차가 내꺼야)라는 평서형 문장에서 주어(this car)와 동사(is)를 바꿔 줌으로써 의문문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번엔 같은 상황에서(상황극으로 뽕을 뽑으려 하고있어 ㄷㄷ) '이차가 내꺼야 아니면 니꺼야?'라는 표현은 어떻게

될까요?.. 어렵습니까?..^^ 정답은..

 

'Is this car mine or yours?' 이렇게 됩니다. 
 

'아니면' 이라는 단어에 집착 하셨다면 'or'를 떠올리기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not'을 떠올린분도 계실수도 있겠네요.

 

앞에서도 계속 말씀 드렸듯이 영작을 하실때는 단어 하나하나에 집중 하시기 보다는 전체적인 상황을 떠올리시고 그것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 할 것인가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합니다. 그러면 위와 같은 경우 '내꺼야 아니면 니꺼야'라고 표현을 했지만 상황 자체를 놓고 그에 적당한 영어표현을 생각해보면 'mine or yours'라는 표현을 생각해 낼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이 처음부터 쉽게 이루어지진 않기 때문에 너무 orz 하시진 마시구요..^^

 

그러면 다시.. 제석의 위와 같은 질문에 허허가 '이것이 나의차야. 저것이 니꺼야'라고 했다면.. 어떻게 영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2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해보셨나요?.. 최첨단 디지털 시스템 아시죠?..네..ㅋㅋ 정답은,

 

'This is my car. That is yours'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사실 'yours'를 'your car'라고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단지 좀 아동틱해 보일뿐.. 본인이 나름 귀여운 컨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후자를 택하시면 컨셉을 일관되게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아니면 혼자 밥먹게 되거나..--+

 

다음에 배우실 표현은 'a friend of mine'으로.. '내 친구중 하나'가..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린 여기서.. 'my friend'라는 아주 간단한 표현을 놔두고 왜 도대체 저런 긴 표현을 배워야 하는가에 대해 진지한 물음을

던져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예문으로 그 물음에 대한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My friend came to my house yesterday.' (내친구가 어제 내 집에 왔었다.)
 

그렇습니다. '내 친구중 하나'라는 표현을 쓰지않고 '내친구'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상대방은 '얘 친구가 하나밖에 없나보다..ㄷㄷ'

..이렇게 충격에 휩싸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나요?..아..물론 친구가 한명밖에 없으신 분은 어렵게 'a friend of mine'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친구가 두명이신 분은 간편한 영어활용을 위해 이번 기회에 그 중 한명과 

절교를 선언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듯합니다.

 

자.. 아무튼 그러면 'a friend of mine'이란 표현으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죠?..

 

'A friend of mine told me that story'(내친구 중 하나가 그 얘기를 내게 해줬어.)
 

상당히 자주 쓰이는 표현이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누구꺼'라는 표현에 대해 배워 보겠습니다. 앞장에서 '누구의'에 해당하는 표현인 'whose'를

배우셨는데요.. 다행스럽게도 '누구꺼'라는 표현 또한 'whose'입니다. 그럼 예문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hose car is this?'(이것은 누구의 차야?)
 

'Whose is this?'(이것은 누구꺼야?)
 

보시다시피 위의 문장에서는 'whose'가 '누구의'라는 뜻으로, 그리고 아래에서는 'whose'가 '누구꺼'라는 뜻으로 사용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럼 이번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타 설명 드리지 않은 단어들은 교재를 참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이상 '닥치소' 끈끈군 이었습니다.

 

  

[출처] Grammar in use [UNIT 62] Whose is this? It's mine/yours/hers,etc (토익만점, '닥터끈끈'의 영어 울렁증 치료 연구소(닥치소)) |작성자 닥터끈끈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월요일.. 그리고 이번장은 제가 오늘 올려 드리는 8번째 해설입니다.. 중간에 '쉬어가는 장'이

있었음에도 제가 인기폭발 유명인이라도 되는냥 피곤함이 떼를지어 제게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놈의 인기는..후훗 --+

 

그런데 다행히 이번장도 쉬어가는 장이라 불릴만한 장이군요..우헤헤 --^

 

이번장의 제목에서도 보시다시피 이번장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다 배운 내용들 입니다. 회원님들도

뿌듯하시죠? ㅋㅋ

 

자, 그래서 이번장에서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만에 쪽지시험을 한번 봐볼까 싶습니다.

 

아시죠? 교재를 각자의 방문 밖에 놔두고 오시거나.. 남들보다 소량의 참을성과 인내력을 보유하고 계신다고 판단 되시는 분은 

엄마나 아빠한테 교재를 맡겨 두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들 제가 시키는대로 하셨겠지요?.. 그럼 회원님들을 믿고 문제를 오픈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10문제 (시간:30분)

 

 

1. 이 노트는 누구꺼니?
 

2. 나는 너의 오빠를 사랑해.
 

3. 이것들은 그들의 의자들이니?
 

4. 누가 그를 봤니?
 

5. 나는 어제 그녀에게 내꺼를 줬어.
 

6. 내 친구중 하나가 그것을 나에게 그 비밀을 말해줬어.(tell)
 

7. 나는 니차가 어디있는지 몰라.
 

8. 그것은 그의것이야.
 

9. 나는 니가 너의 차를 내게 주길 원해.(want)
 

10. 난 숙제를 다했어.(그래서 밖에 나갈수 있다는 뜻)
 

 

 

 

 

 

 

 

 

 

1. Whose is this note?[UNIT 62]
* 누구꺼라는 뜻인 'whose'를 사용하여 완성된 문장입니다. 이해가 잘 가지 않으신다면 '이 노트는 내꺼다'라는 평서문

'This note is mine.'을 먼저 만들어 놓으신 후 그 문장에서 'mine'(내꺼)에 해당하는 부분을 'whose'(누구꺼)로 바꾸신 후

의문문의 형태로 고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의문사(whose)가 문두로 나가고 'this note is'가 'is this note'로 어순을 

바꾸게 되면 위와 같은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여기서 주어는 'this note'이기 때문에 this note를 하나의 단어처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2. I love your older brother.
* 나보다 나이가 더 많은(더 늙은) 오빠는 'older brother'로 나이가 더 어린 남동생은 'younger brother'로 나태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급(older,younger)을 쓰시지 않고 'old'와 'young'을 쓰게되면 '늙은 형제', '젊은 형제'라는 뜻이 되어 

버려서 틀린 뜻이 됩니다.

 

3. Are these their chairs?
* '이것들은 그들의 의자들이다'(These are their chairs.)를 의문문으로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쉬울겁니다.

 

4. Who saw him?[UNIT 46]
* 이문장에서는 '누가'가 주어이기 때문에 위와같은 문장이 되었습니다.

 

5. I gave her mine yesterday.[UNIT 2]
* 혹은 I geve mine to her yesterday도 가능합니다. 두 문장을 잘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gave 다음에 'her'나 'it'은 

전치사 없이 바로 오지만 그다음에 다시 '사람'(her)이 올때는 'to'를 붙여준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6. A friend of mine told me the secret.[UNIT 62]
* '내 친구중 하나' 라는 뜻인 'a friend of mine' 과 나에게 그 비밀을 얘기했다는 표현인 'told me the secret'을 모니터에 혀를

대지 않은채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7. I don't know where your car is.[UNIT 50]
* '나는 모르겠다'라는 표현인 'I don't know'와 '너의 차는 어디에 있니?'라는 뜻인 'Where is your car?'를 합치면

'I don't know where is your car'가 되지만 '의문사'가 포함된 문장은 문장 가운데 가면 항상 평서문으로 바꿔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where is your car?'를 평서문으로 'where your car is'(where + 주어 + 동사)로 바꿔주면

위와 같은 문장이 나옵니다.(여기서 주어는 your car 입니다.)

 

8. It's his.[UNIT 62]
* '그의'와 '그의것'은 모두 'his'입니다.

 

9. I want you to give your car to me. 혹은 I want you to give me your car.[UNIT 54]
* 나는 '니'가 무엇을 하길 원한다고 할때 '니'라는  단어는 항상 'want' 바로 뒤에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문장의 

차이점은 위의 5번 문장과 동일합니다.

 

10. I have done my homework.[UNIT 19]
* 숙제를 다 한 결과로 밖에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완료'로 나타 내었습니다. 

 

 

 

문제가 상당히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첨부터 그럴려고 그런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평가를 하긴 해야겠죠?..

 

 

10개~ 6개 : 참 잘했어요!
 

5개~3개 : 좀 잘했어요!
 

1개~2개 : 좀 잘하지요!
 

0개 : 왜 그랬어요! --+
 

 

혹시 한문제도 맞추지 못하신 분들.. 농담이니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 문제가 엄청 어려웠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니 몇문제를 맞추신 분은 엄마한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엄마가 엄마친구에게 얘기하실 거고 그럼 다시 엄마친구는

자기 아들 딸에게 이렇게 말씀 하실겁니다...'얘..내친구 아들(딸)은 63장 쪽지셤 몇문제 맞췄다더라'.. 그럼 여러분도 이제

 

'엄친아' or '엄친딸' ㅋㅋ

  

[출처] Grammar in use [UNIT 63] I, me, my, and mine (토익만점, '닥터끈끈'의 영어 울렁증 치료 연구소(닥치소)) |작성자 닥터끈끈
이번장에서 배우실 내용은 'myself', yourlself'.. 등의 흔히 '재귀대명사'라고 불리는 표현들 입니다.

 

자.. 그럼 바로 해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래의 예문을 한번 보실까요?..

 

1.'She killed him last night.'(그녀는 어젯밤에 그를 죽였어.)
 

일어난지 얼마되지 않아서 인지 이런 살벌한 문장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ㅜㅜ  이해 가셨나요?.. 자, 그러면 '자살하다'는 뜻인

'그녀는 그녀를 죽였다'라는 문장은 어떻게 나타낼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배우신 문법대로라면..

 

2.'She killed her last night.(그녀는 어젯밤에 그녀를 죽였어.)이런 문장을 생각해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되면 우리가 나타내고자 했던 '자살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녀가 '자신'이 아닌 '타인'(her)을 죽였다는 뜻의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1번문장 처럼 주어(she)와 목적어(him)가 다른 경우가 아닌 '자살했다'처럼 문장속에서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인물인 

경우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목적어로 'myself', 'herself' 등의 'self'가 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2번 문장은

 

'She killed herself last night'(그녀는 자살했다.).. 이렇게 나타내어 집니다. 
 

이렇게 'herself'를 써서 표현하면 듣는 사람입장에서도 'she'와 'herself'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또 다른 예를 들어 볼까요?..

 

'I am in love with her.'(나는 그녀와 사랑에 빠졌어.) 라는 표현인데요, 그러면 '난 나와 사랑에 빠졌어'는 어떻게 될까요?..네,
 

'I am in love with myself.'(난 나와 사랑에 빠졌어.) 이런 문장이 되겠네요..
 

'자뻑 증후군'으로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께 꼭 필요한 표현 입니다...--;; 어느정도 이해를 하셨죠?.. 네,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재귀대명사의 또 다른 용법들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Who has done your homework?'(누가 니 숙제를 했니?)
 

'I've done it myself.'(내가 스스로 그것을 했어)
 

'myself'가 포함된 두번째 문장을 보시면.. 'myself'가 생략되더라도 문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문장입니다. 'I've done it'
(내가 그것을 했어) 그렇죠?.. 이와같이 'myself'는 위에서 살펴 봤듯이'목적어'로 사용되는 것 외에도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내 스스로'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 됩니다.. 이해 가셨나요?..

 

또다른 예를 들어 볼까요?..

 

'She cleaned her room herself.'(그녀는 그녀의 방을 스스로 청소했어.)
 

이 문장 역시 'herself'가 생략되어도 의미 전달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She cleaned her room.'(그녀는 그녀의 방을 

청소했어.).. 그럼 'herself'의 역할은 '그녀 스스로'라는 강조의 의미이겠군요.. 이해가시죠?..^^

 

자.. 그럼 또 다른 용법 설명을 위해 아래 예문을 보시겠습니다.

 

'He came to Korea by himself.'(그는 혼자서 한국에 왔다.).. 이렇게 'by ~self'는 '혼자서' 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He came to Korea alone.'(그는 혼자서 한국에 왔다.)
 

'He came to Korea on his own.(그는 혼자서 한국에 왔다.)
 

위에서 보시듯이 'by himself', 'alone', 'on his own'은 모두 '혼자서'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참고로 봐 주시구요~^^

 

자, 그러면 이번엔 마지막으로 'themselves'와 'each other'의 차이점에 대해서 배워보는 것으로 이번장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They love themselves.'(그들은 그들을 사랑한다.)
 

'They love each other.'(그들은 서로를 사랑한다.)
 

첫번째 문장은 나베르 '자뻑 단체 모임' 회원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들 모두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뜻이구요.. 두번째 문장의 'each other'은 '서로 ~하다'라는 뜻으로써 서로 상대방을 좋아한다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번장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끈끈군이었습니다. ^^

  

[출처] Grammar in use [UNIT 64] Myself/yourself/themselves,etc. (토익만점, '닥터끈끈'의 영어 울렁증 치료 연구소(닥치소)) |작성자 닥터끈끈
자.. 이번장에서 배우실 내용은 '소유'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미 앞에서 'my', 'his', 'her', 'their'등과 같이 어떤 사람의

'소유'를 나타낼때 사용되는 '~의'라는 표현들을 배우셨는데요. 이번에는 's를 사용하여 같은 뜻을 나타내는 표현들을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his bicycle.'(이건 그의 자전거야)
 

'This is Michael's bicycle.'(이건 마이클의 자전거야) 미국의 '국민이름'인 마이클입니다 ㅋㅋ
 

위의 문장에서 보듯이 '그의', 그녀의'..라고 표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직접 언급할때는 그 사람의 이름 뒤에다가 's를

붙여서 소유격으로 사용합니다. 별거 없습니다ㅋㅋ

 

그러면 '그것은 내 여자친구의 휴대폰(cell phone)이야'라는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It's my girl friend's cell phone.'(그건 내 여친의 휴대폰이야)
 

이 문장에서 보듯이 'Michael'(마이클)처럼 이름 뿐만 아니라 '내 여자친구'와 같이 직접적으로 그 사람을 언급하는 표현을 

사용할때도 역시 's를 붙여서 소유의 의미로 사용합니다. 이해가시죠?..

 

이와같이 's는 '~의'라는 의미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또한 '~의 것'이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가능한데요..예문을 한번 봐야겠죠?

 

'This is Michael's bicycle.'(이건 마이클의 자전거야.)
 

'This is Michael's'(이건 마이클꺼야.)
 

그러면 '그건 내 여자친구 꺼야'라는 표현은 'It's my girl friend's'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요.. 네.. 아주 쉽습니다. ^^

 

지금까지 위에서 예로 들었던 단어들은 모두 '단수'였습니다.. 그러면 단수 끝에 s가 붙어서 '복수'를 의미하는 단어의 

'소유격'은 어떻게 표시가 되는지도 한번 알아 봐야겠죠?..

 

'This is my wives' bus'(이것은 내 와이프들의 버스야.)... --+

 

와이프가 많아서 전용버스를 가지고 있다는 문장인데요.. 중동에서나 가능한 표현입니다.. 아무튼 's를 붙여서 소유격으로

사용하려고 보니 'wives'가 복수를 나타내는 단어이군요. 그래서 이럴경우에는 's가 아닌 그냥 '만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wives'처럼 s가 붙은 복수단어의 소유격을 나타낼때 s를 생략한채 '만으로 복수형을 만들어 주는 이유는 아무래도

발음상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번 시험삼아 'wives's'라고 발음을 해보시면 뭔가 좀.. 아크로바틱하지 못하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겁니다. ^^

 

자.. 지금까지 사람을 직접 언급할때 소유의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으로써 's에 대해 배워 봤는데요.. 그럼 이번엔 사물에 관하여

소유의 의미를 나타낼때 사용하는 표현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I like the story line of this movie'(나는 이 영화의 줄거리가 좋아.)
 

'You are the meaning of my life'(당신은 내 삶의 이유입니다.)
 

위의 두문장에서 보듯이.. 사물의 '소유'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of'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들에서 'of'는 '~의'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정도 내용이면 이번장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어느정도 커버했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으니 교재를

한번 읽어보시면 무리없이 이해하실 수 있을 듯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출처] Grammar in use [UNIT 65] 's(Kate's camera/my brother's car) (토익만점, '닥터끈끈'의 영어 울렁증 치료 연구소(닥치소)) |작성자 닥터끈끈
자.. 드디어 '관사'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영어에 있어서 '관사'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제게도 마찬가지인데요.. 공부하고 나면 돌아서서 까먹고.. 아무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임에는

틀림없는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나마 다행인점은 '관사'의 경우는 기타 다른 문법들처럼 틀리더라도 '대세'에는 크게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번장에서 배우실 내용은 관사 중에서도 부정관사 'a'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법시간에 많이 보셨을텐데 다들 잘 기억하고 

계신거겠죠?..ㅋㅋ

 

'a'와 같은 표현은 한국어 문법에는 없는 표현입니다. 예를들어 우리는 '나는 차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영어의 경우는

 

'I have car'라고 해서는 안되고... 'I have a car'(나는 차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주어야만 합니다.
 

위의 문장에서 'a'를 어떤 식으로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시기 보다는 단순히 '나는 차를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은 영어로

 

'I have a car'로 나타내는 구나.. 라고 생각하시는게 좋습니다. 

 

이처럼 부정관사 'a'는 셀수 있는 명사(가산명사)의 단수형에 사용 됩니다. 그래서 위의 'car'같은 경우도 한대, 두대.. 이렇게

셀 수 있는 명사이니 앞에 'a'를 붙여줘서 'a car'라고 표현을 한거구요..

 

그리고 뒤에서 배우시겠지만 부정관사 'a'와 정관사 'the'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자면.. 정관사가 그 이름에서도

느껴지듯이 '특정한' 어떤 것을 규정짓는 반면에(그) 부정관사는 단순히 많은것들 중의 '하나'(어떤)를 지칭 합니다. 예문을

한번 들어보면...

 

'I like a boy.'(나는 어떤 소년을 좋아해)
 

'I like the boy.'(나는 그 소년을 좋아해)
 

대략적인 뜻이 이해되시지요?...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서 'a'가 셀수있는 명사 앞에 사용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예문을 좀 더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re is a suspicious man in front of my house.'(나의 집앞에 수상한 남자가 있어.) : suspicious(수상한)
 

'It's a great movie.'(그거 정말 멋진 영화야)
 

위의 두 문장에서 'man'과 'movie'가 모두 가산명사 이기 때문에 부정관사인 'a'가 사용 되었습니다. 그렇죠?..

 

또한 'a'는 어떤 사람의 직업이나.. 어떤 사물의 종류에 대해 나타낼 때도 사용 되는데요.. 교재에 예문이 나와 있으니 한번

읽어 보시구요.. 

 

그리고 제가 이번장에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an'인데요.. 뒤에 오는 단어의 '발음'이 모음으로 시작될 경우에는

'a'가 아니라 'an'이 사용됩니다. 여기서 주의 하실 부분은 '스펠링'이 아니라 '발음'이라는 점입니다.

 

'I finished my work an hour ago.'(나는 한시간전에 일을 끝냈다.) 
 

위에서 보듯이 'hour'는 스펠링이 'h'로 시작됨에도 'a'가 아닌 'an'이 사용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위에서 말씀 드린대로

'hour'의 발음이 '모음'(a)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럼 왜 그냥 모든 단어에 'a'를 쓰지않고 굳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단어앞에는 'an'을 사용하느냐..

 

아마도 발음을 좀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a hour', 'a apple'
 

'an hour', 'an apple'
 

한번 위의 두 발음을 직접해보시고 비교를 해보시면 아래쪽 표현의 발음이 더 부드럽게 이어진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겁니다.

혹시 '별로 그런거 같지않아..ㄷㄷ'이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 달지 마시고 속으로만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ㅋㅋ

 

자.. 그럼 이번장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저는 끈끈군이었습니다.  

[출처] Grammar in use [UNIT 66] A/an... (토익만점, '닥터끈끈'의 영어 울렁증 치료 연구소(닥치소)) |작성자 닥터끈끈
자 이번장은 단수와 복수에 대한 장입니다.. 입가에 미소를 흘리고 계신 회원님들이 계실지도..ㅋㅋ

사실 이러한 기본적인 표현들이 왜 60장이 넘어서야 언급이 되는지 의아하긴 합니다.. 조금 더 빨리 언급되면 교재의 

예문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들지만.. 캠브리지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셨을까 싶습니다. ^^

 

여기서 '단수'란 물이 끊겨서 머리 감기 힘들어지는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뜻합니다.. 물론 다 아시겠지만 ㅋㅋ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가산 명사들의 형태는 거의 대부분이 '단수' 입니다.

 

예를들어, 'car', 'boy', 'girl', 'computer', 'fox' 등등..

 

그러면 단수의 형태를 복수형태로 바꾸는 방법도 알아 두셔야겠죠?.. 그게 바로 교재의 첫부분에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부분은 설명이 필요없이 닥치고 암기하셔야 할 부분인데요.. 사실 저도 외우고 있지 않습니다.. 영어를 많이 접하다 보면

자연스레 몸에 익기 때문이기도 하고.. 토익등의 시험에도 나오지 않으니 필요성을 많이 못 느꼈던 이유도 있겠지요.. 그리고

영작을 하거나 일기를 쓸 경우에 혹시 기억이 잘 안나면 사전을 찾아보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야 물론 그렇지만 회원님들 중에는 중,고등학생 분들도 계시고.. 공무원 시험을 봐야 할 분도 계실지 모르니.. 각자의 필요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위에서 '우리가 알고있는 대부분의 가산명사는 단수의 형태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단수형은 존재하지 않는.. 그 자체로서 '복수'형인  단어들입니다.

 

적을려고 하다가.. 교재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귀차니즘이..--^ㅋㅋ 교재에 나와있는 단어들을 쭉~ 살펴 보시면 전부 

'하나이면서도 둘'인 물건 들입니다. 그렇죠? 안경은 눈이 두개고.. 가위는 날이 두개고.. 그래서 이러한 단어들은 애초에

'복수' 단어로 취급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These are my glasses'(이것은 나의 안경이다).. 이런 뜻이지만 직역하면 '이것들은 나의 안경이다' 이렇게 되는군요.
 

그래서 이러한 동사들을 셀 때에도 'a pair of'(한쌍)나 'some'(몇개)을 사용해야 합니다.

 

'I want to buy a pair of jeans.'(나는 청바지 하나를 사길 원해)
 

'I want to buy some jeans.'(나는 청바지 하나를 사길 원해)
 

"그러면 실수로 'I want a jeans'라고 하면 한쪽 다리만 잘라 주나요ㅜㅜ?'...이런 질문은 사양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수형의 단어들 중에는 단어끝에's'가 붙지 않는 불규칙 가산 명사들이 있는데요.. 역시.. 따로 설명드릴 부분은

없습니다.. 교재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번장에서 다뤘던 '복수'를 완전히 내것으로 만들고 싶다는 의욕을 불태우고 계신분은 박찬욱 감독의 '복수는 나의것'을

보시면 혹시 진짜 내것으로 만들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전 아직 안해봐서--^

 

자.. 그러면 이번장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닥치소에서 끈끈군이었습니다. ^^ 

[출처] Grammar in use [UNIT 67] Flower(s) and bus(es) (단수와 복수) (토익만점, '닥터끈끈'의 영어 울렁증 치료 연구소(닥치소)) |작성자 닥터끈끈
자 지난장에서 가산명사의 단수형과 복수형을 나타내는 방법들에 대해 배워 보셨는데요.. 이번장에서는 셀 수 있는 '가산명사'와

셀 수 없는 '불가산 명사'와 함께 쓰일 수 있는 표현들에 대해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산명사와 함께 사용될 수 있는 표현들에 대해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장에서 배웠듯이 셀 수 있는 가산명사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대표적으로 'apple'의 예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I have an apple.'(나는 사과를 가지고 있다.)
 

앞장에서도 말씀 드렸다시피 모든 가산명사의 단수 앞에는 'a'나 'an'을 붙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는 'apple'의 발음이 '모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an'을 사용한거구요..

 

'I have some apples.(나는 몇개의 사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확한 숫자가 아닌 '몇개'라고 표현할때 'some'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수이기 때문에 'apples'가 됩니다..

 

'I have many apples.'(나는 많은 사과를 가지고 있다.)
 

위의 문장에서 보듯이 가산명사 앞에서 '많다'라는 뜻을 표시 할때에는 'many'가 사용 됩니다.. 배우신적 있으시죠?..

 

그리고 교재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가산명사와 함께 쓰일 수 있는 표현으로 'few'와 'a few'가 있습니다.

 

1.'I have few apples.'(나는 사과가 거의 없다.) : few(거의 없다)
 

2.'I have a few apples.'(나는 사과가 조금 있다.) : a few(조금 있다)
 

어떤 회원님들은 위의 문장을 보고 이런 의문을 가지실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few와 a few를 나누는 기준은 도대체

몇개지?..'.. 

 

어떤 수치를 기준으로.. 몇개 이하는 'few'이고 몇개 이상은 'a few'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되는 것은 'speaker'의
마음입니다.. --+ 그게 뭔소리냐 하면.. 어떤 두사람이 똑같이 사과를 '3개'씩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위의 1번 문장처럼

'난 사과가 거의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난 사과를 조금 가지고 있어' 이렇게 2번 문장처럼 얘길

할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좀 되셨나요? ^^

 

 

자.. 그럼 이번에는 '불가산 명사'와 함께 사용되는 표현들에 대해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가산 명사는 말 그대로 

'한개, 두개' 이렇게 셀수 없는 명사들을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교재에 그 종류들이 나와있죠?..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money'를 가지고 불가산 명사와 함께 사용되는 표현들을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I have some money.'(나는 돈이 조금 있어)
 

위에서 '가산 명사'와 함께 사용될 수 있다고 배웠던 'some'이 불가산 명사와도 쓰일 수 있습니다. 참 사랑스런 넘입니다. ^^

하지만 가산명사때와는 달리 'some'과 함께 쓰였음에도 'money' 다음에 's'를 붙이지 않았죠?.. 네.. 셀 수 없는 명사이니 당연히

단수, 복수를 나눌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 드리면... '천원짜리는 침 발라서 셀수 있지 않나요?'.. 라고 

물으실 분이 분명 계실것 같습니다.. 물론 '지폐' 나 '동전'은 한장,두장.. 한개,두개.. 이렇게 셀수도 있지만 'money'라는 것은

그것들을 총칭하여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불가산 명사로 취급을 합니다.

 

'I don't have much money.'(나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앞에서 가산명사와 함께 '많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단어는 'many'였지만 같은 뜻을 불가산 명사와 함께 나타내는 단어는

'much'입니다.

 

그 다음에 역시 교재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가산명사와 함께 사용되는 'a few'와 'few'에 대비되는 'a little', 'little'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I have litte money'(나는 거의 돈이 없어.) : little(거의 없다)
 

'I have a little money.(나는 돈이 조금 있어.) : a little(조금 있다)
 

이 부분 역시 위의 'few'와 'a few'의 차이점을 설명할 때 말씀 드린것 과 마찬가지 입니다. 'little'과 'a little'을 나누는 기준은

speaker의 정신상태에 달려 있습니다..ㅋㅋ

 

자.. 이상으로 가산명사와 불가산 명사와 함께 사용되는 표현들에 대해서 알아 봤는데요.. 교재를 통해서 좀 더 많은 표현들을

만나보시고 다음장인 69장에서 추가적인 부분들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욕 봤습니더 ^^

 

  

[출처] Grammar in use [UNIT 68] A car, some money(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 1 ) (토익만점, '닥터끈끈'의 영어 울렁증 치료 연구소(닥치소)) |작성자 닥터끈끈
자.. 이번시간엔 지난시간에 이어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 '2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편만한 2편이 없다는 말처럼

저도 2편은 왠지 별로 하기가 싫군요.. 역시 옛말중엔 틀린말이 하나도 없나 봅니다.(별로 적절한 예가 아냣!)

 

음.. 내용을 보니 앞장에서 이미 설명드린 부분이 많군요.. 불가산 명사의 경우 단어의 특성에 따라 'a piece of'(한 조각)

'a bottle of'(한 병), ' a glass of'(한 잔)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교재에 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교재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가산명사'로 오해하기 쉬운 '불가산 명사'들이 있는데요..

 

그 중 몇개를 예로 들어보면..

 

'furnituere'(가구) 같은 경우 장롱하나 탁자하나 의자하나 이렇게 셀수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furniture'는

앞에서 예로든 장롱,탁자, 의자 등을 다 함께 어우르는 대표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불가산 명사'로 취급 합니다. 앞에서 배우신

'money' 기억 나시죠?..

 

교재를 읽어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표현들을 모두 정확히 알아 두시면 좋겠지만

억지로 외우실 필요는 없으니 너무 부담을 가지시진 마시구요.. 일단 한번 눈으로 익혀 두기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전 이만 물러 가겠습니다. ^^ 

[출처] Grammar in use [UNIT 69] A car, some money(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 2) (토익만점, '닥터끈끈'의 영어 울렁증 치료 연구소(닥치소)) |작성자 닥터끈끈
이번장에서는 부정관사 'a'와 정관사 'the'의 차이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앞장에서 'a'와 'the'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기억하시죠?..^^

 

다시한번 설명 드리자면.. 'the'가 '그'란 뜻으로 특정한 사물을 규정짓는 의미라면 'a'는 '하나, 어떤'이란 의미로 단순히 

많은 것 중의 하나를 의미합니다. 그럼 예문을 한번 들어 볼까요?..

 

'I am in love with a girl at the moment.'(나는 지금 어떤 소녀와 사랑에 빠졌어.) : at the moment(now)
 

'The girl is Chinese.'(그 소녀는 중국사람이야.)
 

첫번째 문장에서 speaker는 많은 소녀 중에 한 소녀와 사랑에 빠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반면 두번째 문장에서는.. 'the girl'

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내가 사랑에 빠진 '그 소녀'라고 규정지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성 때문에

일반적으로 처음 얘기하는 대상에 대해선 'a'를 사용하고 이미 얘기해서 알고있는 것에 대해 말할때는 'the'를 사용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말도 마찬가집니다.. 한국어에서도 '그'라는 표현은 'the'와 마찬가지로 듣는 사람이 그 사물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사용되는 표현이죠..

 

그리고 위에서 설명드린 'the'의 용법과는 달리.. 이전에 언급되어진 바는 없지만 speaker가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명백한

경우에도 'the'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We need to have the ceiling fixed.'(우리는 사람을 사서 천장을 수리받을 필요가 있어)
 

이 문장과 같은 경우 이 문장 이전에 '그 천장'을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speaker가 어느 천장을 언급하고 있는지 비교적

명확하기 때문에 'a ceiling' 이라고 하지않고 'the ceiling'이라고 나타내었습니다. 설마 이 얘길 듣고..'어느 천장을 말하는

거야?.. 옆집 천장?'이라고 얘기할 사람은 없겠지요ㅋ 이해가시나요?

 

그리고 위의 문장의 문법적인 부분을 언급하자면 'have the ceiling fixed'는 'have 무엇 p.p'에 해당되는 표현으로 

사람을 시켜서 무엇인가를 'p.p'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엇'은 '그 천장'..'p.p'는 'fixed'(고쳐지다)이므로

'사람을 시켜서 천장을 고쳐지게 해야겠다' 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초급에서는 아직 배우시지 않은 내용이니 그냥 이런

표현도 있다는 것을 알아 두시면 되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위의 'the ceiling'과 같이 사용될 수 있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장 해설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출처] Grammar in use [UNIT 70] A/an and the (토익만점, '닥터끈끈'의 영어 울렁증 치료 연구소(닥치소)) |작성자 닥터끈끈
앞장에 이어서 'the'의 용법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장에서 배우셨던 'the'의 용법에 대해 정리를 해보면...

 

1. 이전에 이미 언급 되었던 내용을 다시 언급할때 사용된다.
 

2. 이전에 언급이 되지 않았던 내용이라 할지라도 speaker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명백한 경우에는 'the'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두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아직 배우시지 않으셨지만 '최고로~하다'는 최상급 표현에도 'the'가 붙습니다. 예문을 한번 보실까요?..

 

'This is the highest building in Korea.'(이것은 한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 입니다.)
 

여기서 'the highest'는 흔히 말하는 '최상급'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킹왕짱'이란 뜻인데요.. 위의 문장의 경우 '한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은 단 하나밖에 없으니.. 말하는 바가 명백하므로 'a'가 아닌 'the'를 사용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same'은 거의 일반적으로 'the'와 함께 사용됩니다. 예문을 한번 데려와 보겠습니다.

 

'His name is the same as mine'(그의 이름은 나의 것과 같다.).. 'the same as'..~와 같다.. 본적이 있는 표현 이신가요? ^^
 

그 외에도 해, 달, 바다 등..세상에 단 하나 밖에 없는 사물에도 'the'가 사용된다는거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재 마지막에는 'the'와 함께 사용될 수 없는 표현들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훑어 보시구요..

 

장을 마치기 전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 드렸다시피 'the'는 기본적으로 speaker가 말하고자 하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규정 짓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next week', 'last week' 과 같은 표현에서 'next'와 'last'는 speaker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미 명확하게 규정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 '지난 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the'를 덧붙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자..그럼 이번장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 셨습니다. ^^ 

[출처] Grammar in use [UNIT 71] The... (토익만점, '닥터끈끈'의 영어 울렁증 치료 연구소(닥치소)) |작성자 닥터끈끈
지난장으로 'the'는 끝이났다고 생각했는데 74장까지 'the'가 이어지는 군요..ㅎㄷㄷ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제가 약한

파트라서 저도 공부를 해가면서 설명을 드리고 있긴한데 쉽진 않네요..^^;;

 

교재를 보시면 'the'와 함께 사용되는 표현과 그렇지 않은 표현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도 다 외우고 있지 않은터라 뻔뻔하게 다 외우시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ㅋㅋ

 

교재에 나와있는 부분을 보시면서 눈에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한번에 다 익히시긴 어려우니 일단 눈으로 익혀 두시고 점차

다른 공부를 해 가시면 서 '일기쓰기', '소설책 읽기', '큰소리로 읽기' 등을 꾸준히 해 나가신다면 억지로 외우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몸에 체득 될거라 생각됩니다.

 

그래도 아무런 설명없이 그냥 다음장으로 넘어가긴 좀 죄송스러우니 하나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서 'the'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나와있는 부분도 'the'를 사용할때가 있습니다. '이런..젠장ㄷㄷ'.. 네.. 이해 합니다..--

그럼 예문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I am going to school.'(나는 학교 가고있다.)
 

'I am going to the school.'(나는 학교 가고있다.)
 

두 문장 모두 가능한 문장입니다. 그러면 왜 교재에서는 'school'에는 'the'를 사용할 수 없다고 했느냐?... 이 교재가 초급

이어서 그렇습니다...ㅜㅜ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학교에 등교하고 있다'는 뜻은 첫번째 문장으로 나타내는게

맞습니다. 만약 그러한 뜻으로 두번째 문장을 사용한다면 틀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두번째 문장은 무슨 뜻일까요?..

 

두번째 문장의 뜻은 학교에 가고 있지만 '공부를 하기위해서'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부모님이 선생님을

만나러 가시고 계신 걸 수도 있을거고.. 졸업생이 학교에 성적증명서를 떼러 갈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학교'라는 곳의 기본

목적(공부하는 곳)과 다른 목적으로 학교를 방문하는 경우 'the school'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해가시나요?..

 

자.. 그럼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 볼까요?..

 

'I'm going to church.'(나는 교회에 가고 있어.)
 

'I'm going to the church to see someone.'(나는 누굴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가고있어.)
 

위에서 배운 내용을 적용해보면 이 두 문장의 차이점을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첫번째 문장은 말그대로

'교회'라는 곳의 기본 목적인 '예배'를 드리러 가고 있다는 의미인 반면 아래의 문장은 'church' 앞에 'the'가 붙으면서 

'예배'가 아닌 다른 목적인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교회로 가고있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럼 이 설명을 끝으로 이번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출처] Grammar in use [UNIT 72] Go to work, go home, go to the movies (토익만점, '닥터끈끈'의 영어 울렁증 치료 연구소(닥치소)) |작성자 닥터끈끈
자 이번장에서도 'the'와 관련된 표현을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젠 아주 'the'자만 들어도 지겹습니다. ㅋㅋ

하기 싫어도 해야겠죠?...ㅜㅜ

 

교재에서 제일먼저 다루고 있는 내용은 모든 세부사항을 포함하는 가장 큰 카테고리의 경우엔 'the'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뮤직, 고기, 야채, 물, 삶, 시험.. 등등 여러가지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스포츠의 경우도 마찬가지 'th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장에서 줄기차게 예로 들었던..

 

'I am plyaing baseball.'(나는 야구하고 있어.).. 이 문장 기억 나시죠?..^^
 

참고로 앞에서 배우셨다 시피 '악기'의 경우에는 아래의 예문처럼 'the'를 붙여서 사용합니다.

 

'I am plyaing the guitar.'(나는 기타를 치고 있어.) 이 문장도 지겹도록 보셨죠?..ㅋㅋ
 

그리고 '과목명'에도 'the'를 사용하지 않구요..

 

하지만..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the'를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도 'the'를 붙여서 사용할 때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일반적인

사물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아닌 '특정한 사물'을 구체적으로 언급할때는 예외적으로 'the'를 붙여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봐야겠죠?..

 

'I don't really like fruits, but the fruits in Korea was fantastic!'(난 과일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하지만 한국의 그 과일들은
 정말 환상적이었어.)
 

이 문장에서 'fruits'은 일반적인 의미의 '과일'이지만 'the fruits'은 speaker가 한국에서 맛봤던 바로 '그' 과일들을 뜻합니다.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럼 이 정도면 이번장의 개략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끝난 듯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출처] Grammar in use [UNIT 73] I like music. I hate exams. (토익만점, '닥터끈끈'의 영어 울렁증 치료 연구소(닥치소)) |작성자 닥터끈끈
자 드디어 이번장으로서 'the'에 관한 내용이 끝이 납니다. ^o^ 만쉐이~ ㅋㅋ

 

자자.. 후딱후딱 해치워야 겠습니다.. ㅋㅋ 

 

보통 국가명 앞에는 'the'를 붙이지 않는데요.. 다만 국가명이 'republic'(공화국), 'states'(연방), 'kingdom'(왕국) 들과 같은

단어와 함께 사용될 경우에는 'the'가 붙습니다.

 

'Korea'(한국)
 

'the republic of Korea'(대한민국 연방 공화국).. 쯤으로 번역하면 될까요..
 

그리고 강이나 바다와 같은 단어들에도 'the'를 붙여서 사용합니다.

 

'the Han river.'(한강)
 

'the East sea'(동해)
 

이렇게 한강과 동해를 영문으로 기억해 두시면 활용하기 편하겠죠?..^^

 

그리고 복수형태로 된 나라나 섬 그리고 산의 이름에도 'the'를 붙여서 사용합니다.

 

'the Phileppines'... '필리핀'을 기억해 둘까요?.. 그리고 'Phileppines'는 발음에 주의해야 되는데요.. 'p' 발음이 아니라 'f'발음

입니다.. 쉬운예로 'phone'(전화기)이 있구요.. 이렇게 'ph'로 시작하는 단어는 모두가 'f' 발음이라고 알아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외국같은 경우는 작은길에서 아주 작은 골목길까지 길의 '이름'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도 한장만 있으면 정말

길을 찾기가 편합니다. 집 주소 같은 경우도 '무슨길 몇번째 집'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중국집 아저씨

들이 길 찾아 오시는거 보면 신기할 정도 입니다. ㅋㅋ 아무튼 이렇게 길이름이나 광장의 경우는 'the'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외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길이나 광장, 그리고 나라이름 들을 우리가 지어내서 사용 할 것도 아니고 있는 이름

그대로 읽어주기만 하면 되는데 이런거 힘들게 외워서 얼마나 써먹겠습니까?.. 교재를 만드는 사람입장에서는 그래도 명색이

영어 문법 교재이니 이런 부분들까지 언급을 해야되는 건 뭐 당연할 꺼구요.. 배우는 사람 입장에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알아서 패스해가면서 공부를 하면 되는겁니다.. 그러니 넘 신경쓰지 마세요~^^

 

그 외에도 몇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냥 한번 주~욱 읽어 보시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호텔명에 'the'붙고 안붙고가 중요해봤자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the'자 빼고 'Hilton hotel'이라 한다고 알아들을꺼 못알아 듣는것도 아니고 호텔가면 건물밖에

큰 글씨로 이름도 적혀 있으니.. 힘들게 안 외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단.. '동시통역사'나 '영문학과 교수'가 꿈이신 분들이나 혹시 새 나라를 건국해보겠다는 야심을 품고 계신분을 제외입니다.

건국 후 국명을 영어로 공포 했는데 문법적으로 틀리게 된다면 악플러 들의 공격으로 부터 자유롭지 못할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로써 장장 5장에 걸쳐서 다루웠던 'the'에 대한 내용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정말 징글징글한 넘이었네요..ㅋㅋ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오늘은 이만 퇴근을 해야겠네요.. 그럼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출처] Grammar in use [UNIT 74] The...(Names of Places) (토익만점, '닥터끈끈'의 영어 울렁증 치료 연구소(닥치소)) |작성자 닥터끈끈
자 이번장에서 배우실 내용은 '이것', '저것'과 그들의 복수형인 '이것들', '저것들' 입니다.

 

75장에서 이것, 저것이 나오니까 넘 당황스럽습니다.--; 앞장에서 배우신 예문들에서 계속 나왔던 표현 들인데..ㄷㄷ

 

그래도 한번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드려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문을 한번 보셔야겠죠?..

 

'This is a book.'(이건 책이야.)
 

'This book is great.'(이책은 킹왕짱이야.)
 

위의 예문처럼 'this'는 'this + 명사'로도 사용될 수 있고 명사없이 단독으로도 사용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거 없죠?..^^

 

그리고 'that'(저것) 또한 위의 'this'(이것)와 같은 용법으로 사용 가능하구요..'this'와 'that'의 복수형은 각각 'these'(이것들)와 

'those'(저것들)로 나타내어 집니다.

 

'Who are these people?'(이사람들은 누가야?)
 

'Those bags are all mine.'(저 가방들은 전부 내꺼야.)
 

복수형이기 때문에 be동사는 'are'가 사용되었구요.. 과거시제라면 'were'가 되겠네요.. 이상 없으시죠?..ㅎㅎ

 

자.. 그럼 이번장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해서 좋네요 ^^ 

[출처] Grammar in use [UNIT 75] This/these and that/those (토익만점, '닥터끈끈'의 영어 울렁증 치료 연구소(닥치소)) |작성자 닥터끈끈
자.. 쉴새없이 달려왔더니 어느새 76장 까지 왔습니다. 배운장이 배울장 보다 훨씬 많아 졌군요.. 불과 지난주 까지만 하더라도

'이걸 언제 끝내나...' 앞이 막막했었는데 어느새 'the finishline'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일이 그렇듯 영어를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끝이 안보이고 막막해도 한걸음 한걸음 멈추지 않고 나아가도 보면 어느새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숨이 턱 밑까지 차 올라오고 심장이 터져버릴 것만 같아서 멈춰버리고 만 싶을때..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또 해설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장에서 배우실 내용은 'one'입니다. 'one'은 '타르1mg'의 담배로써 순한 담배를 

선호하는 사람들로 부터 많은 사랑을 받..... --+ (그럼 ones는 한보루를 뜻하냐..).. 죄송합니다. (__)

 

바로 예문으로 들어가 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 보여 주시죠!

 

'I prefer this one to that one.'(나는 저것보다 이것이 나을것 같아.) : prefer A to B(B보다 A를 선호하다.)
 

'This red doesn't suit me very well. Can I have another one.'(이 빨강은 나에게 잘 안어울려요. 다른 것을 가져봐도 될까요?)
 

이렇게 'one'은 '하나의 사물'을 나타내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one'의 복수형은 'ones'입니다. 어려운 개념은 아니니 

교재에서 예로 들고 있는 문장들을 보신다면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장도 여기서 접겠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져야 하는데 이상하게 점점 더 쉬워지고 있는 기분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수고많으셨습니다. ^^

  

[출처] Grammar in use [UNIT 76] One/Ones (토익만점, '닥터끈끈'의 영어 울렁증 치료 연구소(닥치소)) |작성자 닥터끈끈
자 이번 시간에는 'some' 과 'any'에 대해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법책에서는 보통 'some'은 긍정문에 사용되고 'any'는 부정문, 의문문 등에 사용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둘의 용법은 왜 그런 차이를 보일까요?.. 그 이유는.. 한마디로 둘의 뜻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들이

의미하는 '늬앙스'를 이해 하신다면 굳이 힘들게 '어느것은 어디에 사용된다' 이렇게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some'과 'any' 사이에는 어떤 '의미'차이가 있을까요..? 

 

이미 'some'과 'any'에 대해 공부를 해보신 분이라면.. 구체적인 말로써 설명하긴 힘들지만.. 뭔가 가슴속으로 느껴지는 '차이'를

어느정도 인식하고 계실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도 잠시 고민을 했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을 어떻게 말로써 전달할 수 있을까..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some'이 '얼마의', '어떤' 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반면 'any'는 '조금이라도', '어떤 ~라도'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차이점을 생각하시면서 아래의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Do you have some money?'(너 돈 좀 있니?)
 

'Do you have any money?'(너 돈이 조금이라도 있니?)
 

어떠신가요?.. 두 단어가 나타내는 늬앙스의 차이에 대해 감이 좀 오시나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 아마 어렴풋이 나마

둘의 차이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부하시면서 더 많은 문장들을 접하신다면 이해도가 점점 높아

지리라 생각하구요..

 

그리고 'some'과 'any'에 각각 'thing'(사물), 'body'(사람)를 붙여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somebody'(어떤사람)와 

'anybody'(그 어떤누구)가 된다고 해도 앞에서 설명드린 늬앙스의 차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면 아래에 좀 더 많은 예문들을 올려 드려 보겠습니다.

 

'I don't have any money. Could you lend me some?(난 돈이 조금도 없어. 힘들겠지만 니가 내게 조금 빌려줄 수 있어?)
 

'I asked her some questions, but she didn't say anything.'(난 그녀에게 약간의 질문을 했지만 그녀는 어떤것도 말하지 
 않았어.) 
 

'Did you see somebody? I didn't see anybody.'(너는 누군가를 봤니? 난 어떤누구도 보지 못했어.)
 

자..이렇게 늬앙스의 차이를 익혀 두시면 굳이 'some'은 긍정문에 쓰이고 'any'는 부정문, 의문문에 사용된다.. 이렇게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황마다 필요한 단어를 골라서 사용 하시면 맞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럼 교재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예문들을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 끈끈군이었습니다. ^^ 

[출처] Grammar in use [UNIT 77] Some and any (토익만점, '닥터끈끈'의 영어 울렁증 치료 연구소(닥치소)) |작성자 닥터끈끈
앞장의 'some'과 'any'에 이어서 이번장에서는 'any'와 기타등등..에 대해 배워 보겠습니다.. 'no'와'none'이 신고할려나..--;

 

자.. 그럼 이번장의 내용을 설명드리기 위해 간만에 영작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뒤로'버튼 눌르지 마세요--+

 

'나는 조금의 시간도 없다.'
 

앞장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떠올리시면서 한번 노트를 꺼내셔서 문장을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4주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ㅋ

 

'I don't have any time.'(나는 조금의 시간도 없다.).. 이런 문장이 되겠네요.. 어떻게 다들 맞추셨습니까?..
 

혹시 'I don't have some time.'이라고 쓰신 분 계신가요?.. 만약 저렇게 나타낸다면 '나는 약간의 시간이 없다'라는 뜻이 

되어서 의미적으로 어색한 문장이 됩니다. 그렇죠?..

 

바로 위에서 우리가 영작한 문장이 이번 시간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not + any'라는 형태로 부정문을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인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some'과 'any'의 의미를 알고 있으니 이 부분을 배우지 않고도 문장을 만들수가 있군요..

 

자 그럼 다음 설명을 위해 다시 위의 문장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I don't have any time.'(나는 조금의 시간도 없다.)
 

위의 문장은 바꿔 말하면 '나는 시간이 하나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위의 문장은 다시 아래와 같은 문장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I have no time.'(나는 시간이 하나도 없다.)
 

한마디로 나는 '제로'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주의 하실점은 뒤에 'no'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have'를

쓰셔야지 'don't have'를 쓰시면 안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럼 위의 표현을 다시, 'I don't have a time'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time'은 하나,두개..이렇게 셀 수 있는 명사가 아니니

'a time'이라고 표현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time'과 같은 불가산 명사가 아닌 '가산명사'라면 'a + 가산명사'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겠네요.. 

 

'I don't have a boy friend.'(나는 남친이 없어.).. 그렇죠?.. 남친은 한명,두명 셀수있;;;
 

자 그러면 이번엔 'none'에 대해서 배워 보겠습니다.

 

'Do you have time to talk?'(얘기할 시간 있으신가요?) 
 

'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자주하는 표현입니다. 갑자기 '도'라는 얘기가 나오니 예전에 어디선가 들었던.. 

'도에 관심이 있으십니까?'를 물리치는 방법이 불현듯 떠오르는 군요. 한번 얘기를 드려 볼까요? ㅋㅋ

 

'도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아니'
 

초반부터 '난 도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반말'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하지만 미처 예상치 

못한 반말에 잠시 당황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이내 충격을 회복한 후 집요하게 도에 대해 얘기를 나눌 것을 권유할 경우엔..

 

'그럼 어디가셔서 차나 한잔 하시면서 잠시 얘기나 나누시지요.'
 

'니가 쏘나?'
 

어차피 저처럼 백수인 회원분이시라면 이렇게 위기를 기회로 바꿀수 있는 기지가 있으셔야 합니다..

 

 

네.. 계속 수업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none'에 대해 설명하려다 말았군요.. 자, 그럼 다시 봅시다.

 

'Do you have time to talk?'(얘기할 시간 있으신가요?) 
 

이 질문에 대해 '시간이 없다'라는 대답은 위에서 보신것처럼..

 

'No time.' 이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none'이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처럼 'none'은 '0'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who'가 들어간 의문문에서는 'none'을 사용 하실수가 없는데요..

 

'Who wanted to go there?'(누가 거기 가고싶어 했지?)
 

이와같은 질문에선 '몇명'에 대해서 묻고 있는것이 아니라 '누구'에 대해서 묻고 있기 때문에 '0'을 뜻하는 'none'을 사용하기 

보다는 '아무도 없다'라는 뜻인 'no one' 혹은 'nobody'라고  해야 합니다.

 

조금 헷갈리시나요?.. 실제 대화에서 써보면 별거 아닌데 항상 이렇게 글로 설명을 하자면 뭔가 대단한게 있는것 처럼 느껴

지는 것 같습니다. ^^

 

이번장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출처] Grammar in use [UNIT 78] Not + any, no, and none (토익만점, '닥터끈끈'의 영어 울렁증 치료 연구소(닥치소)) |작성자 닥터끈끈
이번장에서는 'anybody'와 'nobody' 그외 기타등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그럼 아래의 예문으로 해설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Nobody seems to like me.'(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 *seem to + 동사원형 : ~처럼 보이다. ~인것 같다.
 

여기서 'nobody'는 '아무도 ~않다'라는 뜻으로 위의 문장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보인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nothing'에 대해 살펴 볼까요?..

 

'Nothing is impossible.'(불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위의 'nobody'가 사람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면 'nothing'은 사물을 의미하는 '아무것도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위의 

문장은 '불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nowhere'는 '아무곳도 ~않다'라는 뜻이겠군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엔 'anybody'와 'anything'에 대해서 한번 배워 보겠습니다.

 

'I'm exhausted. I don't want to do anything at the moment.'(난 완전 지쳤어. 난 지금 어떤것도 하고싶지 않아.)
 

여기서 'anything'은 '그 어떤것도'라는 뜻으로 사용 되었습니다. 앞에서 배우셨던 'any'의 뜻에 사물의 의미(thing)가

포함된 것으로 보시면 이해가 어렵지 않으실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의 문장은 다시 아래와 같이 'nothing'을 사용하여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I'm exhausted. I want to do nothing at the moment.'(난 완전 지쳤어. 난 지금 아무것도 안하는 걸 원해.)
 

이처럼 'nothing'은 'not + anything'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위의 문장에서 'nothing'을 'anything'으로 바꿔주면 

어떤 뜻이 될까요?..

 

'I want to do anything at the moment.'(나는 지금 그 어떤것이라도 하길 원해.)
 

그게 무엇이든.. '뭐라도 하고 싶다'라는 의미의 문장이 됩니다. 'nothing'과 'anything'의 차이점 이해가시죠?..^^

 

'nobody'와 'anybody' 역시 나타내는 것이 '사물'이 아닌 '사람'이라는 점만 다를 뿐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I'll keep this secret. I won't tell anybody.'(나 이 비밀을 지킬게. 나 어떤사람에게도 말하지 않을게.)
 

'I'll keep this secret. I will tell nobody.'(나 이 비밀을 지킬게. 나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거야.)
 

이해가 좀 되시나요?.. 이렇게 'nobody' 와 'nothing'은 그 자체의 의미에 부정의 의미가 포함 되어 있기 때문에 'not', 'don't'

등의 다른 부정어와 함께 사용될 수 없다는 것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anybody'와 'nobody'는 각각 'anyone'과

'no one'으로 바꿔 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정규방송 관계로 이번장의 해설은 여기서 마쳐야 될것 같습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구요. 지금까지 해설에 끈끈군이었습니다. 

[출처] Grammar in use [UNIT 79] Not + anybody(anyone)/anything and Nobody.. (토익만점, '닥터끈끈'의 영어 울렁증 치료 연구소(닥치소)) |작성자 닥터끈끈
자.. 이번장에서 다루고 있는내용은 77장부터 79장까지 3장에 걸쳐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몇 가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이번장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장도 역시 예문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can't afford to buy this. Have you got anything cheaper?'(내가 이것을 살 여유가 안되네요.좀 더 싼건 없나요?)
 

이 문장에서 'cheaper'는 'anything'의 뒤에 사용이 되면서 'anything'에 대해 부연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좀 더 싼' 

어떤 것.. 이해가시나요?.. 예문을 하나 더 들어볼까요?..

 

'I'm fed up with that story. Tell me something new.'(난 그 얘기에 질렸다. 새로운 뭔가를 얘기해봐라.) be fed up : 질리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new'가 'something'이 어떠한 성질의 것인지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something', 'anybody'등의 표현이 '형용사'와 함께 위의 형태로 사용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구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장의 마지막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아래의 예문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I don't have anybody to work with.'(나는 같이 일할 어떤 사람도 없어.)
 

'I have nothing to say about that matter. It's all my fault.'(난 그문제에 대해 아무런 할말도 없어. 그건 모두 내 잘못이야.)
 

위의 예문처럼 'anybody', 'nothing' 등과 같은 표현은 'to + 동사원형'과 결합하여 사용될 수 있습니다.. 교재의 내용도 한번

읽어 보시구요..

 

자.. 그럼 이번장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해설에 끈끈군이었습니다. ^^

 

  

[출처] Grammar in use [UNIT 80] Somebody, anything, nowhere (토익만점, '닥터끈끈'의 영어 울렁증 치료 연구소(닥치소)) |작성자 닥터끈끈
끝이 보이지 않던게 불과 며칠전 이었던것 같은데 어느덧 80장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제 약 3분의 1정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열심히 해서 최대한 빠른시간내에 해설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

 

자.. 이번장에서 배우실 내용은 'every' 와 'all' 이구요.. 예문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very employee has to attend the meeting tonight.'(모든 직원들은 오늘 밤 미팅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이렇게 'every'는 '모든'이라는 의미로 사용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항상 '단수' 명사(employee)와 '동사'(needs)와 함께 사용 

됩니다.. 그리고 위의 문장은 다시 'all'을 사용하여 같은 뜻의 문장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All employees have to attend the meeting tonight.'(모든 직원들은 오늘 밤 미팅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every'와 달리 'all'의 경우는 '복수'형의 '명사'(employees)와 '동사'(have)를 사용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every'와

'all'이 가지는 의미차이와 관련이있습니다. 한번 위의 예문들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 볼까요?..

 

위의 예문들에서 'all'이 단순히 '직원 모두'를 가르킨다면 'every'는 직원 한명, 한명..'매 직원 모두' 미팅에 참석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every'는 '모두'라는 의미임에도 '단수'를 사용한다고 이해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예문을 보시겠습니다.

 

'I read books every day.'(나는 매일 독서를 한다.)
 

'Yesterday, I read books all day.'(어제 나는 하루종일 독서를 했다.)
 

첫번째 문장에서 'every day'는 '매일'이라는 표현인데요.. 그말은 곧 하루도 거르지않는.. '모든 날'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위의 'every employee'의 'every'와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반면에 'all day'는 무슨 뜻일까요?.. 'all'임에도 불구하고 복수형(days)이 아닌 '단수'(day)와 함께 사용되었군요.. 그러면

하루의 모든 시간을 뜻하는 '하루 종일' 이라는 뜻이겠네요.. 어렵지 않죠?..

 

자.. 나머지 부분들은 교재를 읽어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 끈끈군은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Bye~! 

[출처] Grammar in use [UNIT 81] Every and all (토익만점, '닥터끈끈'의 영어 울렁증 치료 연구소(닥치소)) |작성자 닥터끈끈
자.. 이번장은 'all', 'most', 'some' 그리고 'any' 등과 같은 단어들의 용법에 대해 배워 보겠습니다.

 

그럼 이번장에서 배울 내용에 앞서 이전장에서 배우셨던 예문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I don't really like fruits, but the fruits in Korea was fantastic!'(난 과일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하지만 한국의 그 과일들은
 정말 환상적이었어.)
 

이 문장에서 'fruits'은 일반적인 의미의 '과일'이지만 'the fruits'은 speaker가 한국에서 맛봤던 바로 '그' 과일들을 뜻합니다.

앞에서 배우셨던 'the'의 용법 기억하시죠?..

자.. 그럼 이번장의 내용을 설명 드려 보겠습니다.

 

'All children need praise and encouragement.'(모든 어린이들은 칭찬과 격려가 필요하다.)
 

'All (of) the children in this country are well protected.'(이 나라의 모든 어린이들은 잘 보호받고 있다.)
 

위의 두 문장을 보시면 일반적인 의미인 'children' 과 구체적인 대상을 언급하고 있는 'the children'이 각각 'all'과 함께 

사용될때의 형태가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of'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요. 첫번째 문장의 'all children'은 이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을 뜻하지만 두번째 문장에서는 '이 나라안의 모든 어린이들'로 구체적인 대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대부분의' 라는 뜻의 'most'의 경우를 한번 살펴 볼까요?..

 

'Most books are useful.'(대부분의 책들은 유용하다.)
 

'Most of the books in this library are related to English.'(이 도서관의 대부분의 책들은 영어와 관련이 있다.)
 

역시 'all'의 경우와 마찬가지 형태입니다. 그리고 'some'도 이러한 형태로 사용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두번째와 같은 형태의

문장의 경우 'all'의 경우와는 달리 반드시 'of'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all', 'most', 'some'등의 표현들을 'them', 'you'등의 대명사와 함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Take as many as you can. You can take all of them if you want.'(할수있는 만큼 가져가. 원하면 그것들을 다 가져가도 돼.)
 

'all'이 'the children'과 같은 '명사'와 사용될 때는 'all the children' 또는 'all of the children'과 같이 나타낼 수 있지만 'them'과

같은 대명사와 함께 사용될 경우는 반드시 가운데 'of'를 넣어서 'all of them'이라고 표현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식으로 

기억하시기 보다는 'all of them'을 입에 익혀 두시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실제 생활에서 

써먹을수도 있는 거구요.. 그러니 부디 소리내어서 많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Thanks. I'll take some of them.'(고마워. 그것들 중 몇개를 가져갈게.)
 

'I've done most of them. but none of them were easy.'(나는 그것들 대부분을 했어.그런데 어느것도 쉽지 않았어.)
 

"I can't find any of you. Where are all of you?"(난 너희들 중 어떤 누구도 찾을수 없어. 너희들 모두 어디에 있니?)
 

그리고 이러한 형태는 보시다시피 'any'와 'none' 등도 사용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장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출처] Grammar in use [UNIT 82] All, most, some, any, and no/none (토익만점, '닥터끈끈'의 영어 울렁증 치료 연구소(닥치소)) |작성자 닥터끈끈
자 이번장에서는 'both', 'either' 그리고 'neither'에 대해 배워 보겠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두개' 혹은 '두명'의 사물이나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 사용되는 표현들 이라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both'는 '둘다'.. 'either'는 '둘중에 하나' 그리고 'neither'는 '둘다 X'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예문을 들어 보겠습니다.

 

1.'I have two girl friends and I love both of them.'(나는 여친이 둘이야. 그리고 난 둘다 사랑해.) 예문은 그저 거들뿐..--+
 

2.'I have two boy friends and I don't want to lose either.'(나는 남친이 둘인데 둘 중 어느 하나도 잃고 싶지 않아.)
 

3.'I have two cars but neither car is expensive.'(난 차가 두대가 있지만 그 중 어느 차도 비싸지 않다.)
 

단어들의 기본 뜻을 이해하시고 문장을 보신다면 그렇게 이해하기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주의 하실점은 'both'의 경우에 '단수'의 형태로 사용되는 'either'과 'neither'과 달리 '복수'로 취급을 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교재를 보시면서 배워 보시기 바라구요. 그러면 이번장의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끈끈군이었습니다. ^^ 

 

  

[출처] Grammar in use [UNIT 83] Both, either, and neither (토익만점, '닥터끈끈'의 영어 울렁증 치료 연구소(닥치소)) |작성자 닥터끈끈
자.. 이번 시간에는 84,85장에 걸쳐서 다루고 있는 표현들에 대해서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표현들은 '가산명사 와 불가산 명사'편에서 이미 다룬적이 있는 표현들인데요.. 그러면 그때 배운 부분과 추가되는 부분을

합쳐서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 지난장에서 가산명사의 단수형과 복수형을 나타내는 방법들에 대해 배워 보셨는데요.. 이번장에서는 셀 수 있는 '가산명사'와

셀 수 없는 '불가산 명사'와 함께 쓰일 수 있는 표현들에 대해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산명사와 함께 사용될 수 있는 표현들에 대해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장에서 배웠듯이 셀 수 있는 가산명사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대표적으로 'apple'의 예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I have an apple.'(나는 사과를 가지고 있다.)
 

앞장에서도 말씀 드렸다시피 모든 가산명사의 단수 앞에는 'a'나 'an'을 붙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는 'apple'의 발음이 '모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an'을 사용한거구요..

 

'I have some apples.(나는 몇개의 사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확한 숫자가 아닌 '몇개'라고 표현할때 'some'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수이기 때문에 'apples'가 됩니다..

 

'I have many apples.'(나는 많은 사과를 가지고 있다.)
 

위의 문장에서 보듯이 가산명사 앞에서 '많다'라는 뜻을 표시 할때에는 'many'가 사용 됩니다.. 배우신적 있으시죠?..

 

그리고 교재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가산명사와 함께 쓰일 수 있는 표현으로 'few'와 'a few'가 있습니다.

 

1.'I have few apples.'(나는 사과가 거의 없다.) : few(거의 없다)
 

2.'I have a few apples.'(나는 사과가 조금 있다.) : a few(조금 있다)
 

어떤 회원님들은 위의 문장을 보고 이런 의문을 가지실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few와 a few를 나누는 기준은 도대체

몇개지?..'.. 

 

어떤 수치를 기준으로.. 몇개 이하는 'few'이고 몇개 이상은 'a few'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되는 것은 'speaker'의
마음입니다.. --+ 그게 뭔소리냐 하면.. 어떤 두사람이 똑같이 사과를 '3개'씩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위의 1번 문장처럼

'난 사과가 거의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난 사과를 조금 가지고 있어' 이렇게 2번 문장처럼 얘길

할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좀 되셨나요? ^^

 

 

자.. 그럼 이번에는 '불가산 명사'와 함께 사용되는 표현들에 대해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가산 명사는 말 그대로 

'한개, 두개' 이렇게 셀수 없는 명사들을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교재에 그 종류들이 나와있죠?..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money'를 가지고 불가산 명사와 함께 사용되는 표현들을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I have some money.'(나는 돈이 조금 있어)
 

위에서 '가산 명사'와 함께 사용될 수 있다고 배웠던 'some'이 불가산 명사와도 쓰일 수 있습니다. 참 사랑스런 넘입니다. ^^

하지만 가산명사때와는 달리 'some'과 함께 쓰였음에도 'money' 다음에 's'를 붙이지 않았죠?.. 네.. 셀 수 없는 명사이니 당연히

단수, 복수를 나눌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 드리면... '천원짜리는 침 발라서 셀수 있지 않나요?'.. 라고 

물으실 분이 분명 계실것 같습니다.. 물론 '지폐' 나 '동전'은 한장,두장.. 한개,두개.. 이렇게 셀수도 있지만 'money'라는 것은

그것들을 총칭하여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불가산 명사로 취급을 합니다.

 

'I don't have much money.'(나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앞에서 가산명사와 함께 '많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단어는 'many'였지만 같은 뜻을 불가산 명사와 함께 나타내는 단어는

'much'입니다.

 

그 다음에 역시 교재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가산명사와 함께 사용되는 'a few'와 'few'에 대비되는 'a little', 'little'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I have litte money'(나는 거의 돈이 없어.) : little(거의 없다)
 

'I have a little money.(나는 돈이 조금 있어.) : a little(조금 있다)
 

이 부분 역시 위의 'few'와 'a few'의 차이점을 설명할 때 말씀 드린것 과 마찬가지 입니다. 'little'과 'a little'을 나누는 기준은

speaker의 정신상태에 달려 있습니다..ㅋㅋ

 

자.. 이상으로 가산명사와 불가산 명사와 함께 사용되는 표현들에 대해서 알아 봤는데요.. 교재를 통해서 좀 더 많은 표현들을

만나보시고 다음장인 69장에서 추가적인 부분들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욕 봤습니더 ^^

 

 

-------------------------------------------------------------------------------------------------------------------

 

 

자.. 그럼 'much'라는 표현부터 설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위에서 예로 들었던 문장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I don't have much money.'(나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렇게 'much'는 부정적인 늬앙스의 문장에서 주로 사용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가산명사' 와 '불가산 명사' 모두에 사용될 수 있는 '많다'라는 표현을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I'm not busy at all. I have a lot of time.'(나는 전혀 안바빠.. 난 시간이 많아.)
 

'I went to a party and there were a lot of people.(나는 파티에 갔었는데 사람이 정말 많이 있었어.)
 

위의 'a lot of'는 '많다'라는 뜻이며.. 'a lot of' 대신 'lots of', 'plenty of'를 거의 같은 뜻으로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모두다 '가산 명사' 와 '불가산 명사'를 가리지 않고 사용해 주니 참으로 고마운 표현들 입니다. ^^

 

뭐 이정도면 어느정도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교재를 한번 읽어 보시구요..

 

그럼 저 끈끈군은 다음장에서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 

[출처] Grammar in use [UNIT 84,85] a lot, much, many, little, few (토익만점, '닥터끈끈'의 영어 울렁증 치료 연구소(닥치소)) |작성자 닥터끈끈
이번장은 형용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지금에 와서야 '형용사'를 다루고 있는 이유가 뭔지 사뭇 궁금해 집니다..

이미 앞장의 예문들에는 수많은 형용사가 등장했었는데요.. 바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제가 가급적이면 교재를 빠른 속도로

한번 보시라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개개인의 공부 방법이 있으니 '설렁설렁'은 절대 용납 못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러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자기자신에게 맞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형용사'에 대해서는 회원님들께서 어느정도는 알고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어시간 뿐만 아니라 국어시간에도 '동사',

'명사','형용사'.. 등의 품사에 대해 배우셨을테니 말이죠..

 

그럼 '형용사'는 어떻게 정의 할 수 있을까요?.. 복잡한 문법적인 설명 말고 간단히 정의 하자면.. 어떤 사물의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 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I feel tired and blue.'(나는 피곤하고 우울해.)
 

2.'It's freezing today.'(오늘 얼어붙을 듯이 추워)
 

첫번째 문장에서 'tired'(피곤하게 된) 와 'blue'(우울한)는 'I'의 상태가 어떠한 가를 나타내주는 형용사 입니다. 두번째 문장의

'freezing'(얼어붙듯 추운) 역시 'it'(날씨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주어)으로 나타내어진 '날씨'의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는

형용사입니다.

 

다만 같은 형용사 임에도 'tired'는 'p.p'형으로 나타내어 지고 'freezing'은 '~ing'형으로 나타내어 졌는데요.. 이는 그 의미가

'수동'(p.p)이냐 '능동'(~ing)이냐의 차이입니다. 

 

먼저 'tired'에 대해 살펴 보자면.. 원래 형태인 'tire'(동사)는 '~를 피곤하게 하다', '지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tire'의 '~ing'형인 'tiring'은 '피곤하게 하는'이라는 뜻이고 'p.p'형인 'tired'는 '피곤해 졌다'라는 뜻이 되겠군요.. 

예문을 들어 볼까요?..

 

'I am tired.'(난 피곤해) : 수동
 

'My boss is so tiring.'(내 사장은 진짜 피곤해) : 능동
 

둘다 한국어로는 '피곤해'라고 나타 났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둘의 의미가 완전히 같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첫번째 문장의 경우는 '나는 피곤해졌다.' 라는 뜻인 반면에 두번째의 경우는 '사장은 진짜 피곤하게 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차이점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러면 다시 2번 문장의 'freezing'에 대해 살펴 보면.. 'freeze'(동사)는 '얼게하다', '얼음이 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freezing'이라고 하면 '얼음을 얼게하는' 이라는 뜻이 되겠군요.. 그래서 위의 2번 문장은 '얼음을 얼릴 정도의 날씨'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freeze'의 'p.p'형인 'frozen'은 어떤 뜻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얼게하다'의 '수동'의 의미이니.. '얼어붙은'..

'냉동된' 정도의 뜻이 되겠군요.. 그렇죠?.. 그러면 아래의 표현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freezing winter.'(얼어붙게 만드는 겨울)
 

'frozen food'(얼어붙은 음식)
 

첫번째 표현은 '능동'의 표현인 'freezing'이 사용되어서 모든 것을 얼려 버릴것 같은 '추운 겨울'이라는 뜻이고 두번째는

'얼어버린', '냉동된' 이라는 뜻의 'frozen'이 'food'과 함께 사용된 '냉동 식품'이라는 표현입니다.. 이해 되시나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ing'형과 'p.p'형에 관한 퀴즈를 하나 내어 드리면서 이번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bore'(지루하게 하다, 따분하게 하다.)의 능동형인 'boring'과 수동형인 'bored'를 가지고 아래의 문장을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I don't have anything to do. I am ( bored, boring ) : 난 어떤것도 할것이 없어. 난 지루해. 
 

'He always talks aoubt nothing but philosophy. He's so ( bored, boring ) : 그는 늘 철학에 대한 얘기만 해. 정말 지루해.
 

이부분은 영어공부를 함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들 해보셨나요?..^^

 

'I don't have anything to do. I am ( bored, boring ) : 난 어떤것도 할것이 없어. 난 지루해. 
 

'He always talks aoubt nothing but philosophy. He's so ( bored, boring ) : 그는 늘 철학에 대한 얘기만 해. 정말 지루해.
 

어떻게 다들 맞추셨습니까?..^^ 

 

'bore'(지루하게 하다)의 '능동'(~ing)형인 'boring'은 '지루하게 하는'이라는 뜻이 될것이고.. '수동'(p.p)형인 'bored'는

'지루하게 된','지루해진' 이라는 뜻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첫번째 문장에서의 답은 'I'가 '지루하게 하는'것이 아니라 '지루해진' 것이기 때문에 'bored'인 반면 두번째

문장에서의 답은 'he'가 '지루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boring'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다들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러셨을 거라고 믿고 일단 이번장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p.p'형과 '~ing'형의 형용사에 대해서는 '초급'과정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내용은 아님에도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려

봤습니다.. 그러니 혹시나 지금 머리를 쥐어 뜯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일단은 교재의 내용만 이해를 하시는 선에서 이번장을

마무리 지으셔도 괜찮습니다. ^^ 

 

자.. 수고 많으셨구요.. 저는 끈끈군이었습니다. ^^

  

[출처] Grammar in use [UNIT 86] Old, nice, interesting, (형용사) (토익만점, '닥터끈끈'의 영어 울렁증 치료 연구소(닥치소)) |작성자 닥터끈끈
또 다른 한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토, 일요일은 제가 해설작업하는 학교 인터넷실이 쉬는 날이라 저도 푹 쉬었습니다.ㅎㅎ

자.. 그럼 또 달려 봐야겠죠?..고고씽 해볼까요 ^^

 

지난장의 '형용사'에 이어 이번장에서는 '부사'에 대해서 배워 보겠습니다.. '부사'의 기본적인 정의에 대해서는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요?.. ^^

 

다들 잘 아시다시피 '부사'는 어떤 행위가 '어떻게' 발생하고 있느냐에 대한 표현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Could you speak a little more slowly,please?'(죄송하지만 조금 만 더 느리게 말씀해주실수 있으신가요?)
 

'She's extremely angry now.'(그녀는 지금 몹시 화가났어.)
 

보시다시피 두 문장에서 '부사'(slowly,extremely)는 행위가 '어떻게'일어나고 있느냐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느리게 말하다', '몹시 화가났다'... 그렇죠?.. 두 문장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부사'에 대한 개념이 어느정도 잡히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위의 문장을 자세히 보시면 'slowly'와 'extremely' 모두 부사이지만 'slowly'가 꾸미는 단어는 'speak'(동사)인데 반해 

'extremely'(부사)는 'angry'(형용사)를 꾸미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부사'는 '동사','형용사', 또는 '부사'를

꾸민다는 식의 설명을 많이들 하는데요..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부사를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왜냐하면 한국어나 영어나 부사는 같은 형태로 활용되기 때문이죠.. 

 

'느리게 말하다.'
 

'몹시 화가났다.'
 

만약 위와같이 한글로 된 문장을 보여드리면서 '부사'를 찾아 보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마 대부분의 회원님들이 어렵지 않게

'느리게'와 '몹시'가 부사임을 아실 수 있을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걸로 끝입니다만.. 굳이 이것을 '말하다'(speak)는 

'동사'이고 '화가났다'(angry)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부사'는 '동사'와 '형용사' 모두를 수식한다.. 이런식으로 대부분의 

문법책에서 설명들을 하고 있는데요.. 

 

굳이 위와같은 내용을 외우지 않으셔도 '부사'는 어떤 행위가 '어떻게' 발생하고 있느냐에 대한 표현이라는 사실만 이해하고 

계신다면 부사가 포함된 문장을 활용하시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계속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사는 '형용사'에 'ly'가 붙은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위에서 예로든 두 문장에서도 형용사인 'slow' 와 'extreme'에

'ly'가 붙으면서 '부사'의 형태로 나타난것을 알 수 가 있습니다.

 

그리고 'fast', 'hard' 등과 같이 '형용사'와 '부사'의 형태가 같은 단어들도 있는데요..

 

'Mathematics is so hard.'(수학은 정말 어렵다.) * hard(형용사) : 어려운
 

'He studies hard.'(그는 열심히 공부한다.) * hard(부사) : 열심히
 

그렇죠?.. 같은 'hard'이지만 각각 다른 뜻으로 사용된 것을 볼수가 있습니다. 'hard'에 'ly'가 붙은 'hardly'라는 표현도 있긴 

하지만 전혀 다른 뜻인 '거의 ~하지않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문을 한번 보실까요?

 

'I hardly read a book.'(나는 거의 책을 읽지 않아.)..그렇죠?..
 

그리고 그외 'good'과 'well'처럼 형용사와 부사의 형태가 완전히 다른 표현들도 있는데요..

 

단순히 'good'은 형용사이고 'well'은 부사이다.. 이렇게 무작정 외우시기 보다는 문장을 많이 보시고 또 읽으시면서 그들이 

문장속에서 사용되는 어감을 입과 귀를 통해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영어를 배우고 활용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교재를 통해서 좀 더 많은 표현들을 만나보시구요.. 그럼 이번장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구요.. 저는 끈끈군이었습니다. ^^

 

  

[출처] Grammar in use [UNIT 87] Quickly, badly, suddenly, etc (부사) (토익만점, '닥터끈끈'의 영어 울렁증 치료 연구소(닥치소)) |작성자 닥터끈끈
자.. 88장과 89장에 걸쳐서 흔히 말하는 '비교급'에 대해 배워 보도록 할텐데요.. '비교급'이란 쉽게 말해서 무엇인가를 비교할때 사용되는 표현인 '더~ 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럼 예문을 통해서 이번장에서 배울 표현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She looks young.'(그녀는 젊어 보인다.) *look : ~ 처럼 보인다.
 

'young'이 '젊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문장인데요.. 그러면 '더 젊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그녀는 더 젊어 보이길 원한다'는 

표현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She wants to look younger.'(그녀는 더 젊어 보이길 원한다.)
 

'젊다'는 뜻인 'young'만으론 '더 젊다'는 뜻을 나타낼수 없기 때문에 'younger'(더 젊다)라는 표현이 필요 한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들이 바로 여러분이 이번장에서 배우실 내용입니다.

 

위에서 보셨듯이 일반적으로 '더 ~하다'는 뜻은 해당 형용사에 'er'을 붙여서 나타내어 집니다. 

 

'This is very expensive. Do you have anything cheaper?'(이건 너무 비싼데요.. 더 싼 거 있나요?)
 

역시 'cheap'(싸다)이라는 단어에 'er'이 붙으면서 '더 싼' 이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1음절 단어일 

경우 단어끝네 'er'이 붙으면서 '더 ~한'이라는 뜻을 나타내지만 2음절 이상의 단어일 경우에는 'er' 대신 단어앞에 'more'라는 

표현을 붙여서 비교의 의미를 전달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We can't keep going like this. We have to find a more effective way.'(우리는 이런식으로 계속 할순 없어.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만 해.)
 

'effective'가  2음절이기 때문에 'more'를 사용함으로써 '더 효율적인'이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해가시나요?.. 혹시

음절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으시는 분은.. 교재의 단어들을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음절의 단어와 2음절 이상의 단어의

차이점에 대해서 어느정도 이해가 가실거라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어딜가도 규칙대로 안하고 자기 맘대로 할 꺼 다하는 넘들이 있기 마련이듯이.. 비교급을 만들때도 남들과 똑같이 

변하기를 거부하는 넘들이 있습니다. 자료하면 보시죠~!

 

'I want to be a better person.'(나는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The situation's getting worse.'(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어.)
 

위의 문장에서 'better'와 'worse'는 각각 'good' 과 'bad'의 비교급인데요.. 하여튼 튀는것을 좋아하는 넘들입니다. ^^

 

자.. 그럼 이것으로써 이번장에 대한 해설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는 끈끈군이었습니다. ^^ 

[출처] Grammar in use [UNIT 88] Old/older and expensive / more expensive(비교급) (토익만점, '닥터끈끈'의 영어 울렁증 치료 연구소(닥치소)) |작성자 닥터끈끈
자.. 지난 장에서 '더 ~하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표현법에 대해서 배워 보았는데요.. 이번장에서는 비교되는 대상을 포함한 

문장인 '~보다 더 ~하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배워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난장에서 배우신 예문을 하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This is very expensive. Do you have anything cheaper?'(이건 너무 비싼데요.. 더 싼 거 있나요?)
 

위의 두번째 문장에 '이것보다' 라는 의미를 덧붙여서 '이것보다 더 싼 거 있나요?'라는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Do you have anything cheaper than this?'(이것보다 더 싼 어떤것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렇게 'than'을 사용해서 '~보다'라는 뜻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번엔 '나는 너보다 나이가 많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직접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

 

'I am older than you.'(나는 너보다 나이가 많아.)
 

'더 나이가 많다'라는 뜻인 'older'와 '너보다' 라는 표현인 'than you'가 함께 사용되면서 우리가 나타내고자 하는 비교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조금 응용된 문장을 살펴 볼까요?.. 아래의 예문을 보시고 이 문장이 의미하는 바가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I want to be a better person than I used to be.'
 

'I want to be a better person.'(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지난장에서 배우신 표현입니다. 그리고 'used to' 또한

'과거'에 ~하곤 했다라는 표현으로써 앞에서 배우신 바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그러면 'than I used to be'는 '내가 과거에

그러했던 것보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위의 문장의 뜻은..

 

'I want to be a better person than I used to be.'(나는 내가 과거에 그러했던 것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싶다.)
 

이렇게 됩니다.. 초급에서 조금 어려운 문장인가요?..^^; 자 그러면 이번엔 조금 쉬운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그것은 내가 
생각했던 것 보다 더 좋았다.'라는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2분의 시간을 드릴테니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더 좋았다'는 'it was better'.. '내가 생각했던 것 보다'는 'than I thought'.. 그렇죠?.. 그리고 이 두 표현을 합치면..

 

'It was better than I thought.'(그것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았어.)라는 문장이 완성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위의 문장에 다시 '훨씬' 이라는 표현을 첨가 시켜서 '그것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았다.'라는 표현을

나타내는 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It was much better than I thought.'(그것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았어.)
 

간단하죠? 'better'앞에 'much'를 넣어줌으로써 '훨씬'에 해당하는 강조의 뜻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아래의 

예문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It was a little better than I thought.'(그것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좋았어.)
 

앞에서 'a little'이 불가산 명사와 함께 쓰여서 '조금'이라는 뜻을 나타낸다고 배우신 거 기억나십니까?.. 'a little'은 위의 

경우처럼 비교급과도 사용되어 '조금'이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 가 있습니다. 기억해 두시구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more than'과 'less than'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이번장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More than 20,000 people were injured during the war.'(2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전쟁중에 부상을 당했다.)
 

이렇게 'more than'은 '~이상'이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면 'less than'은 '~이하'라는 뜻이겠네요.. 

 

자.. 그럼 교재를 보시면서 이해의 폭을 좀 더 넓히시기 바라구요.. 

 

저 끈끈군은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출처] Grammar in use [UNIT 89] Older than and more expensive than (비교급) (토익만점, '닥터끈끈'의 영어 울렁증 치료 연구소(닥치소)) |작성자 닥터끈끈
이번장에서는 'as ~ as'에 대해서 배워 보겠습니다. 'as ~ as' 역시 많이 들어본 표현이시죠?.. 뭐 한번도 들어보신 적이

없다고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끈끈군의 해설 속으로 빠져~봅시다. ^^

 

앞장에서 배우신 표현인 '나는 너보다 더 나이가 많다'라는 표현 기억하십니까?.. 하셔야 됩니다.. --+

 

'I'm older than you.'(나는 너보다 더 나이가 많아.)
 

이렇게 'older'(더 늙었다)와 'than you'(너보다)를 사용하여 이러한 표현을 나타낼 수 있었는데요.. 그럼 이번시간에는 

'as ~ as'를 써서 '나는 너만큼 나이가 많아.', '나는 너만큼 늙었어.'라는 표현에 대해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I am as old as you.'(나는 너만큼 나이가 많아.)
 

이렇게 'as ~ as'는 '~만큼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위의 문장에서 'as old as you'는 '너만큼 늙었다.'라는 

뜻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리고 위의 문장은 다시 아래의 문장으로도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I am as old as you are.'(나는 너만큼 나이가 많아.) 
 

자..그러면 이번엔 '나는 너만큼 젊지 않아.'라는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께서 직접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2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해보셨나요?.. ^^ 단언하건데 직접 고민해보신 분들은 그만큼 더 얻는게 있을겁니다..

 

'I am not as young as you.'(나는 너만큼 젊지 않아.).. 맞추신분 축하드립니다..짝짝!
 

무거운거를 들거나 힘들일을 해야할때 나이어린 동생들에게 써먹기 좋은 표현입니다..(그러니까 니가 하렴..--+)

 

자.. 그러면 이번엔 저처럼 백수이신 회원분들이 필수적으로 알아두셔야 할 표현인 '난 너만큼 부자가 아니야'란 표현을 

만들어 볼까요?.. 

 

'I am not as rich as you.'(난 너만큼 부자가 아니야.) 그리고 이 문장은 다시..아래와 같은 문장으로도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I don't have as much money as you.'(난 너처럼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간만에 생긴 친구들과의 모임자리에서 친구들의 눈물샘을 자극하여 공짜로 맛있는 술과 음식을 드실수 있게하는 표현이니

백조, 백수 여러분들 께서는 반드시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위의 두 문장에서 나온 단어는 아마 여러분들이 전부 알고 계신 단어들 일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문장 구조를 잘~ 한번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보어, 목적어 이런거 다 필요없습니다. 'as ~ as~'로 '~만큼 ~하다'라는 뜻을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하는구나.. 하는것만 알아두시면 게임 끝입니다. 문장구조를 어느정도 이해하고 나신 뒤에는 위의 문장들을 소리내어서 열번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장의 형태를 여러분의 몸이 기억을 해 줄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마지막으로 '~와 같다'는 표현인 'the same as'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His car is the same as mine.'(그의 차는 나의 것과 같다.)
 

'I live in the same apartment as 김태히.'(나는 김태히와 같은 아파트에 산다.)
 

위의 문장을 여러번 읽어보시면서 구조를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끈끈군이었구요.. 저는 다음장에서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출처] Grammar in use [UNIT 90] Not as ... as (토익만점, '닥터끈끈'의 영어 울렁증 치료 연구소(닥치소)) |작성자 닥터끈끈
자.. 앞장에서 '~보다 더 ~하다', '~만큼 ~하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배워 보셨는데요.. 그러면 '쵝오로 ~하다'라는 표현도 배워

봐야겠죠?.. 네.. 바로 이번장에서 배우실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복습하는 의미에서 '나는 너보다 크다'라는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직접 노트에 끄적거려

보시기 바랍니다. ㅎㅎ

 

1.'I'm taller than you.'(나는 너보다 크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번엔 이번장에서 배우실 표현인 '나는 우리반에서 가장 크다'라는 문장을 한번 영작해 보겠습니다.

 

2.'I'm the tallest in my class.'(나는 우리반에서 쵝오 크다.)
 

1번문장의 경우 'tall'에 'er'을 붙여서 '더 크다'(taller)라는 뜻으로 사용된 반면 2번문장에서는 'the' + '~est'로 '가장 크다'

(the tallest)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뭐 간단합니다.. 자.. 그럼 예를 하나 더 들어 볼까요?..

 

'He has the most expensive car in the world.'(그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차를 가지고 있다.)
 

역시 최상급의 표현(가장 비싼)이 사용된 문장이지만 표현의 형태는 2번 문장의 그것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2음절

이상의 단어를 최상급의 표현으로 만들경우 앞에 'the most'를 붙여서 사용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다음 설명을 위해서 아래의 예문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She is the most beautiful woman I've ever seen.'(그녀는 내가 지금까지 봤던 여자중에 가장 아름다운 여자야.)
 

위의 문장에서 처럼 최상급의 표현(the most beauiful)과 현재완료(I've ever seen)를 결합해서 사용하여 '지금까지 
~했던것 중에 가장~ 하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같은 문장은 한국어로도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죠?

 

그러면..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플레이 해 본 것중 가장 최고의 게임이다.'라는 문장을 한번 직접 영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It's the best game I've ever played.'(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뛰어본 것 중 가장 최고의 게임이다.)
 

이해가시나요?.. 자.. 그러면 이번장의 해설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더 많은 예문들이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구요.. 저 끈끈군은 다음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

 

  

[출처] Grammar in use [UNIT 91] The oldest and the most expensive(최상급) (토익만점, '닥터끈끈'의 영어 울렁증 치료 연구소(닥치소)) |작성자 닥터끈끈
이번장의 제목은 아주 깔끔합니다. 'enough'.. 아주 맘에 드는 제목입니다. ㅋㅋ 자.. 그럼 바로 설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enough'의 뜻은 아마도 대부분의 회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문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We don't have enough time to finish it before the deadline.'(우리는 그것을 마감전에 끝내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없다.)
 

이렇게 'enough' + 'time'(명사)으로 '충분한 시간'이라는 뜻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money'를 사용해서 

'우리는 이집을 살 충분한 돈이 없다'라는 표현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한번 직접 문장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 문장을 만들기 위한 모든 내용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충분한 돈이없다'는 'we don't have enough money.'.. '이집을 사다'는 'buy this house' 그리고 이 두표현을 

그대로 합쳐보면...

 

'we don't have enough money buy this house.' 그런데 문장내에 'have'와 'buy' 동사가 두개가 있군요.. 그래서 

두번째 동사인 'buy'를 'to buy'로 바꿔주면.. 아래와 같은 문장이 완성됩니다.

 

'We don't have enough money to buy this house.'(우리는 이집을 살 충분한 돈이 없다.)
 

어떻게 다들 맞추셨나요?..^^ 이렇게 'enough'는 '명사'(time,money 등)의 앞에 놓여서 '충분한' 이라는 뜻으로 사용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러면 이번엔 'enough'의 또 다른 용법에 대해서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I think he is tall enough to be a basket ball player.'(내 생각에 그는 농구선수가 되기에 충분하게 커.)
 

'His score was good enough to pass the exam.'(그의 점수는 그 시험을 통과하기에 충분하게 좋았다.)
 

위의 두 문장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문장과는 달리 '형용사'(enough,good) + 'enough'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별거없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enough + 명사', '형용사 + enough'..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외워 두시는 것도 좋지만.. 실제 문장을 반복해서 

읽으심으로써 그 어감을 몸에 익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공부 방법입니다. 그러니 위에 언급해 드린 문장들과 교재내의 내용들을

10번씩 큰소리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장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구요.. 저는 끈끈군이었습니다. ^^

  

[출처] Grammar in use [UNIT 92] Enough (토익만점, '닥터끈끈'의 영어 울렁증 치료 연구소(닥치소)) |작성자 닥터끈끈
이번장에서 배우실 내용은 'too' 인데요.. 지난장의 'enough'에 이어 역시 깔끔한 제목입니다..ㅎㅎ 'too'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다 시피 'me too'라는 표현속에서 '역시 그렇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too'의 이러한 뜻은 너무나 

초급스럽기 때문에 중급교재에서는 아예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존심 상한다 이거죠.. --^

 

자.. 그럼 먼저 위에서 언급했듯이 'too'가 '역시 그렇다'라는 뜻으로 사용될때의 예문을 하나 들어보고 'too'의 또다른 용법에

대해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I'm smart.' (난 똑똑해)
 

'I'm smart too.' or 'I am too' (나도 똑똑해)
 

보시다시피'긍정문'에 'too'가 사용되어 '나도 역시 그렇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부정문의 경우는 어떨까요?..

 

'I can't live without 닥치소'(난 닥치소 없이 살수없어)
 

'I can't either.' or 'I can't live without 닥치소 either'(나 역시 닥치소 없이 살수없어)
 

위의 문장은 부정형이기 때문에 'too'가 아닌 'either'가 쓰여서 '나도 역시 ~하지 않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그러니까 무조건 'too'만 갖다 붙이면 되는게 아니라 긍정문은 'too'를 부정문에선 'either'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이런.. 대충 설명한다는 것이 이만큼이나 길어져 버렸습니다.. ㄷㄷ 

 

자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장에서 배울 내용을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장에서 배우실 'too'는 '너무 ~하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예문을 한번 보실까요?..

 

'These jeans are too short for me.'(이 청바지는 내게 너무 짧아.)
 

'Be careful! You're driving too fast.'(조심해! 너 너무 빨리 운전하고 있어. ㅎㄷㄷ)
 

위의 문장들에서 보시듯이 'too'는 '너무 ~하다'란 뜻으로 문장속에서 사용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다시 위의 문장을 보시면.. 첫번째 문장의 경우 'too'가 수식하는 것은 '형용사'(short)이지만 두번째 문장의 'too'는

'부사'(fast)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제가 이제야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러한 내용을 몰라도.. 'too'의 기본 뜻

(너무 ~하다)과 위의 예문 만으로도 'too'의 용법을 이해하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많은 문장들을 보시는 가운데 문장 속에서 단어들의 사용법을 자연스럽게 익혀 가시는 것 만큼 좋은 문법 공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디 책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책이든 영어로 된 관심분야의 책을 골라서 '독서' 하듯이 

꾸준히 읽으시다 보면 이러한 문법아닌 분법들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몸에 익게 될 것 입니다..

 

이제 이런 잔소리 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 해설 업데이트가 완료되거든요 캬캬캬 --^

 

자.. 그러면 마지막 설명을 위해 아래의 문장을 보시겠습니다.

 

'You're too late.'(너는 너무 늦었어.)
 

자 그러면 'get in'(들어가다)을 써서 위의 문장을 '너는 들어가기엔 너무 늦었어'란 문장으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1.'You're too late to get in.'(너는 들어가기엔 너무 늦었어.)
 

'You're too late.'(너는 너무 늦었어.)와 'get in'(들어가다)이 합쳐 지면서.. 'get'이 'to get'으로 바뀐 문장 형태 입니다.

그래서 해석하면 '너는 들어가기엔 너무 늦었어'라는 의미의 문장이 되는군요.. 이해가시죠?..

 

자.. 그러고보니 위의 문장은 우리가 자주 들어보았던 'too ~ to ~'형 문장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배운 'too ~ to'는

'너무나 ~해서 ~할 수 없다'라는 뜻이였을 겁니다. 그러면 위의 문장은...

 

2.'You're too late to get in.'(너는 너무 늦어서 들어갈 수 없어.) 이런 뜻이 되겠군요... 그렇죠?.. 
 

물론 맞는 뜻입니다. 다만 'too ~ to~'를 그대로 해석하면 1번 문장의 해석처럼 자연스러운 해석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해서 ~할 수 없다'라고 외울 필요가 있을까? 하는 말입니다. 문장을 보면 부정어에 해당하는 'not'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뜻을 외워 둔다면.. 그것은 문장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뜻을 외우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죠..

 

자.. 아무튼.. 그러면 이번엔 정말 마지막으로 '그것은 내가 이해하기에 너무 어렵다'는 문장을 영작해 봄으로써 이번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해설도 얼마 안남았는데 제가 하라 그럴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ㅋㅋ

 

'It is too difficult for me to understand.'(그것은 내가 이해하기에 너무 어렵다.)
 

자.. 많이 봐왔던 형태의 문장이죠?.. 아마 지금까지 제 해설을 꾸준히 봐오신 분이라면 그렇게 낯설지 않은 문장일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장을 보시면... 

 

"음.. 'It is too difficult'(그것은 너무 어렵다).. 다음에 사람은 'for me' 이렇게 나타내는 구나.. 그리고 이해하다는 

'understand' 인데 동사가'is', 'understand' 이렇게 두개니까 'to understand.' 이렇게 되는거네.."... 이런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뭐 목적어니, 명사절이니.. 이런거 모르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식으로 언어를 배우시면 문장 

활용능력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언어는 언어로 배우셔야지.. 무슨 분석을 통해 배우신다면 배우기도 더 어려울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도 먼저 '분석'을 거친다음에야 문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회화에서도 적용을 하기가 극히 

힘든 겁니다.. 아시겠죠? ^^

 

자.. 그럼 이번장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끈끈군이었습니다. ^^
  

[출처] Grammar in use [UNIT 93] Too (토익만점, '닥터끈끈'의 영어 울렁증 치료 연구소(닥치소)) |작성자 닥터끈끈
자.. 94장과 95장에서는 어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서야 어순에 대한 내용이 나오다니... 사실 지금까지 교재를

충실히 공부해오신 분들이라면 어순에 대해 어느정도 이해를 하고 계실꺼라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까지의 

예문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힘드셨을테니까요.. 

 

아무튼 그럼 이번장의 해설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I love you so much.'(나는 너를 엄청 사랑해.)
 

'I study English every day.'(나는 매일 영어를 공부한다.)
 

위의 문장들을 보시면 문장이 '주어'(I) + '동사'(love,study) + '목적어'(you,English)의 어순으로 되어 있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동사'와 '목적어'는 붙어서 사용된다는게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것 처럼 위와같은 내용을 그냥 암기하는 것 보다 더 좋은 공부방법은 끊임없이 많은 

문장들을 소리내어 읽고.. 또 소설책 등을 다양한 문장들을 만나보고.. 또 일기를 통해 직접 문장들을 만들어 보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어순이 몸에 익혀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 해설을 봐오신 분이라면 아마 지겹도록 들으신 얘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ㅎㅎ

 

자.. 그러면 또 다른 예문을 한번 보실까요~?..

 

'I went to Britain in 2002.'(나는 2002년에 영국으로 갔다.)
 

'He was born in Busan 10 years ago.'(그는 10년전 부산에서 태어났다.)
 

위의 예문을 보시면 '장소'에 해당하는 표현인 'Britain'과 'Busan'이 '시간'에 해당되는 표현들(2002, 10 years ago)보다 앞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일기를 꾸준히 써오셨거나 많은 글을 읽어 오신분들은 이번 교재의 내용을 배우신 적이 없다 하더라도 아마 자연스럽게

위와같은 어순의 문장을 사용하시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자..그러면 이번장의 설명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는 끈끈군이었습니다. ^^ 

[출처] Grammar in use [UNIT 94] He speaks English very well. (어순 1) (토익만점, '닥터끈끈'의 영어 울렁증 치료 연구소(닥치소)) |작성자 닥터끈끈
자.. 이번장에서는 'always', 'usually' 등의 '얼마나 자주'에 해당하는 빈도를 나타내는 표현들의 어순에 대해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I usually get up at 9 o'clock.'(나는 보통 9시에 일어난다.)
 

'I am usually in the library during the daytime.'(나는 낮시간에 보통 도서관에 있어.)
 

자.. 여러분이 만약에 공부를 하시면서 위와같은 문장들을 마주치게 되신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usually'가 어느 위치에 

사용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봐주셔야 합니다..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곧 단어를 어떤 식으로 배열해 나가는가를 배우는

것이니까요.. 다만 이러한 어순을 배움에 있어서 문법적인 용어들을 아셔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usually'는

'일반동사' 앞에.. 'be동사' 뒤에 사용된다는 걸 알아 두시면 그걸로 끝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머리로 기억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이러한 어순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많은 문장들을 소리내어 읽으신다면 저절로 이러한 

어순을 익히실 수 있으실 거구요..

 

그럼 'usually'를 일부러 잘못된 위치에 넣은 문장을 한번 살펴 볼까요?..

 

'I get usually up at 9 o'clock.'
 

'I usually am in the library during the daytime.'
 

위의 두 문장을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문장이 끊어지는 듯 하고 웬지 모를 낯설음이 느껴지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면.. 좀 더 많은 문장들을 접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부터라도 큰소리로 읽기 와 소설책 읽기를 꾸준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계속 설명을 드려 볼까요?..

 

'I've always been loving you.'(나는 항상 너를 사랑해 왔어.)
 

'I'll always love you.'(나는 언제나 너를 사랑 할거야.)
 

자.. 위의 두 문장에서도 어순에 대해서 배우셔야 할 내용들이 있죠?..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떤 문장이든

처음 보는 형태의 문장이 나온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씩 배워 나가야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 부탁 드리건데.. 평소에 영어 문장을 보실때 지금까지 보아오지 않은 형태의 문장들이라면 그 문장들이 어떤 형태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의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I've been loving you.'(나는 너를 사랑해 왔어.)
 

지금까지 이러한 형태의 현재 진행형 문장만 보아 오다가.. 어느날 책속에서 아래와 같은 문장을 만났을때..

 

'I've always been loving you.'(나는 항상 너를 사랑해 왔어.)
 

그냥 'always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니 '항상'이라는 뜻이 추가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아.. always는 have 다음에 이렇게 사용되는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습관만 몸에

익히신다면 언어를 배우는 것은 'a matter of time'.. 단지 시간문제 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영어 뿐만 아니라 모든 

외국어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반드시 제가 지금 말씀 드린 내용을 기억하시고 생활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해설이 마지막을 향해 갈수록 잔소리가 길어 지고 있습니다.. 제가 단기 기억 상실증이 있어서.. 아마도 했던 얘기를 무한

반복 해왔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모두 회원님들께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 드린 말씀이오니 너무 지겨워 하시진

마시구요.. ㅋㅋ

 

자.. 그러면 이번장의 해설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는 끈끈군이었습니다. ^^

  

[출처] Grammar in use [UNIT 95] Always/usually/often, etc. (어순 2) (토익만점, '닥터끈끈'의 영어 울렁증 치료 연구소(닥치소)) |작성자 닥터끈끈
자.. 이번장에선 'still', 'yet', 'already'에 대해서 배워 보겠습니다.. 저는 이들이 부사인지 뭔지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언어학자가 아니라 단지 말을 배우는 사람에 불과하니 이들의 뜻만 알고 문장 어느곳에 사용되는지만 익히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자.. 그러면 먼저 'still'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I still love you.'(난 널 여전히 사랑해.)
 

'I'm still loving you.'(난 널 여전히 사랑하고 있어.)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still'은 '여전히'란 뜻입니다.. 'still'이 사용되는 위치를 주의깊게 봐주시고 위의 문장들을 큰소리로 

10번 정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거 없으시죠?..^^

그럼 이제 'yet'에 대해 알아 볼까요?..

 

'She hasn't arrived yet.'(그녀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
 

이렇게 'yet'은 일반적으로 문장끝에 사용되어 '아직'이란 뜻으로 사용됩니다. '아직 ~아니다'라는 뜻인 'not yet'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표현이죠?.. 그 외에도 'yet'은 의문문에서 '벌써'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Has she arrived yet?'(그녀가 벌써 도착했니?)
 

역시 문장끝에서 사용되고 있는걸 알수가 있습니다.. 그냥 걔네들이 그렇게 사용하겠다니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already'에 대해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She has already arrived.'(그녀는 이미 도착했어.)
 

'She was already there.'(그녀는 이미 거기에 있었어.)
 

자.. 'already'역시 앞에서 배우셨던 'usually'등과 같은 위치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교재내의 문장들을 통해 좀 더 많은 표현들을 만나보시기 바라구요.. 큰소리로 10번씩 읽으시면서 어감을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전 끈끈군이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출처] Grammar in use [UNIT 96] Still, yet, and already (토익만점, '닥터끈끈'의 영어 울렁증 치료 연구소(닥치소)) |작성자 닥터끈끈
이번장은 'give'를 비롯한 'lend', 'send'등의 수여동사에 대해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give'에 대해서 분명히

어디선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아무리 찾아도 찾을수가 없네요..ㅜㅜ

 

자.. 그러면 예문으로 이번장의 해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he gave me her car.'(그녀는 내게 그녀의 차를 주었다.)
 

문장을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gave me'.. 내게 주었다.. 'her car'.. 그녀의 차를.. 

 

그리고 위의 문장은 다시 의미차이 없이 아래와 같이 표현 할 수 도 있습니다.

 

1.'She gave her car to me.'(그녀는 그녀의 차를 내게 주었다.)
 

'gave her car'.. 그녀의 차를..  'to me' 나에게 주었다.. 한글 해석 부분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기는 했지만 위의 두 문장은 

같은 뜻을 가진 문장입니다. 'give' 다음에는 바로 '사람'이나 '사물'이 올 수 있는데 중간에 '사물'에 해당하는 표현이 먼저 올

경우 '나에게'란 표현은 'to me'가 되는군요.. 그렇죠?.. 

 

이런식으로 알아 두신 상태에서 문장을 반복적으로 읽으시면서 어감을 익혀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She gave her car me'라고 읽었을 경우 뭔가 어색하다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give'처럼 이러한 형태로 사용될 수 있는 동사들이 교재에 나와 있구요.. 그 중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볼까요?..

 

'I'll send you a car.'(내가 너에게 차를 한대 보내줄게.)
 

역시 위에서 봤던 것처럼 'send you'.. 너에게 보내다.. 'a car'..차 한대를.. 이라는 형태의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을

다시 같은 표현으로 바꿔 볼까요?..

 

2.'I'll send a car to you.'(내가 차 한대를 너에게 보낼게.)
 

'send a car'.. 차 한대를 보내다.. 'to you'.. 너에게.. 그렇죠?..

 

이렇게 'give'(주다), 'send'(보내다), 'show'(보여주다) 등과 같은 단어들은 '너에게'라는 표현과 연계되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1,2번 문장과 같이 'to'(~에게)를 사용하여 'to + 사람'의 형태로 사용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다음 설명을 위해 2번의 문장을 약간 바꿔 보겠습니다.

 

'I'll send it to you.'(내가 그것을 너에게 보낼게.)
 

이렇게 'a car'와 같은 명사가 아닌 'it' 이나 'them'같은 대명사가 문장에서 사용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형태의 문장으로

나타낼 수 없습니다.

 

'I'll send you it.'.. 이 문장에서 'I'll send you a car'라는 문장에서는 느껴지지 않는 뭔가 어색함이 느껴지십니까?.. 

 

아무튼 위와같은 문장의 형태로는 사용할 수 가 없다는 것 알아 두시구요..

 

자 그러면 이번엔 'buy'의 예를 한번 들어 볼까요?..

 

'I bought her a ring.'(나는 그녀에게 반지를 사줬어.)
 

'I bought a ring for her.'(나는 그녀를 위해 반지를 샀어.)
 

첫번째 문장의 경우는 위에서 살펴본 'give' 등의 단어들과 같은 형태로 사용되고 있지만 두번째 문장에서는 'to her'가 아닌

'for her'라는 표현이 사용된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는 'buy'가 '사다'라는 뜻으로 '너에게 사다'라는 뜻보다는 '널 위해 사다'
라는 뜻에 더 가깝기 때문에 'for + 사람'의 형태로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네요.. 이는 

어디까지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이니 태클 없으시기 바랍니다. ^^

자.. 그럼 이번장의 설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렇듯이 저는 끈끈군이었습니다. ^^

  

[출처] Grammar in use [UNIT 97] Give me that book! give it to me! (토익만점, '닥터끈끈'의 영어 울렁증 치료 연구소(닥치소)) |작성자 닥터끈끈
자.. 이번시간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들과 함께 쓰이는 'at', 'on', 'in'등의 전치사에 대해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잔말말고 먼저 'at'에 대해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아래의 예문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I usually get up at 8 o'clock.'(나는 보통 8시에 일어나.)
 

'I go to bed at midnight.'(나는 자정에 잠자리에 든다.)
 

'I'm going to Britain at the end of this month.'(나는 이번달 말에 영국으로 간다.)
 

위의 예들에서 보시는 것 처럼 'at'은 비교적 짧은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들과 함께 사용 됩니다.. 이해 되시죠?.. 

 

자.. 그러면 이번엔 'on'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I clean my room on Sundays.'(나는 일요일마다 방을 청소한다.)
 

'The Beijing Olympics will open on August 8.'(북경 올림픽은 8월 8일에 열린다.)
 

'What are you planning to do on your birthday?'(너는 생일에 무엇을 할 계획이니?)
 

이와같이 'on'은 '요일'이나 '날짜'를 나타낼때 사용되는데요.. 여기서 'on'은 생략될수도 있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next'(this, last, every)와 같은 단어와 함께 사용될 때에는 'on'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I'll see you next monday.'(다음주 월요일에 봐.)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배우실 'in'은 'the morning', 'month',  'year'등의 비교적 긴 시간과 함께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I enjoy skying in winter.'(나는 겨울에 스키 타는것을 즐긴다.)
 

'I went to China in 2003.'(나는 2003년에 중국에 갔다.)
 

'I am used to getting up early in the morning.'(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에 익숙하다.)
 

그리고 'on'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의 표현들이 'next'등의 단어와 함께 사용될때는 'in'을 생략한채 사용합니다.

 

자.. 이상으로 'at', 'on', 'in'에 대해서 살펴 보셨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을 배우시고 난 뒤에는 많은 문장을 보시면서

위의 표현들을 자연스럽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야겠죠?.. 길게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

 

수고 많으셨구요.. 이상 끈끈군이었습니다. ^^ 

[출처] Grammar in use [UNIT 98] At 8 o'clock, on Monday, in April, etc (토익만점, '닥터끈끈'의 영어 울렁증 치료 연구소(닥치소)) |작성자 닥터끈끈
자.. 이번시간에는 '기간'을 나타내는 표현들에 대해서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끝이 보인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더 힘들어지는 듯한 느낌입니다.. 제가 끈기가 좀 약해서..--^ ㅋㅋ 그래도 이 악물고 또 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 이번장에서 처음으로 배우실 표현은 '~부터 ~까지'라는 뜻의 'from ~ to ~' 입니다. 예문으로 만나 보시죠~!

 

'I go to the library from Monday to Saturday.'(나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도서관에 간다.)
 

'from'(~부터)과 'to'(~까지)를 사용하여 어떤 기간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 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이번엔 '~까지'라는 뜻의 'until'(till)에 대해서 배워 보겠습니다.

 

'This library will be closed until Thursday.'(이 도서관은 목요일까지 문을 닫을 것이다.)
 

'I was so tired yesterday. So I slept until 11 o'clock.'(나는 어제 너무 피곤했어. 그래서 11시까지 잤어.)
 

이와같이 'until'은 어느 시점 까지 행위가 '계속'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첫번째 문장의 경우 목요일까지 '계속 문을 닫는다'는 

뜻이고 두번째의 경우는 11시까지 '계속 잠을 잤다'는 의미입니다.. 이해가시나요?..

 

 

그러면 역시 '~까지'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by'는 'until'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You have to come back home by 10 p.m.'(너는 밤 10시까지 집에 와야만 해.)
 

이 문장에서의 'by'역시 '~까지'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위에서 예로 든 'until'과는 달리 어떤 행위가 '계속'됨을 나타내고

있는것이 아닌 어떤 시점까지(10시) 행위가 '완료'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10시까지 계속 집에 갈 순

없는 거니.. 그렇죠?.. 

 

이렇게 'until' 과 'by'를 구분함에 있어서 어떤 시점까지 행위가 '계속'됨을 나타내는 경우는 'until'을.. 그렇지 않은 경우는 

'by'를 사용 한다고 알아 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

 

 

자.. 그럼 이번엔 'since' 에 대해서 배워 보겠습니다. 'since'는 'since + 과거시점'의 형태로 사용되면 '과거시점' 부터 

지금까지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since'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과거를 포함한 현재'의 의미를 전달하는 '현재완료'등과 함께 

사용 되는 것이구요.. 그러면 예를한번 들어 볼까요?..

 

'I have lived in Busan since I was born.'(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부산에서 살았다.)
 

여기서의 '과거시점'은 'I was born.'(나는 태어났다)..즉 '내가 태어났을 때' 입니다. 그래서 'since I was born'은 내가 

'태어났을때 부터 지금까지'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해가시나요?.. 예문을 하나 더 들어 보겠습니다.

 

'I have been studying English since 2000.'(나는 2000년 부터 지금까지 영어공부를 해오고 있다.)
 

이렇게 'since' 다음에는 '문장'(I was born)이 올 수도 있고 '명사'(2000)가 단독으로 올 수 도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구요..

 

그러면 '나는 학교를 떠나고 부터 지금까지 영어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문장은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요?..

 

'I haven't studyed English since I left school.'.. 이런 문장이 되겠네요..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이번엔 마지막으로 'for'에 대해서 배워 보겠습니다.

 

'I have livend in Busan for 30 years.'(나는 부산에서 30년을 살았다.)
 

'I want to go away for a while.'(나는 얼마동안 떠나있고 싶다.) * for a while : 잠시
 

이렇게 'for'는 얼마간의 기간을 나타내는데요.. 'since'가 과거의 특정 '시점'을 나타내는 표현과 함께 사용되는 반면 'for'는 

'기간'을 나타내는 표현과 함께 사용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앞에서 현재완료 등을 배우시면서 'for'와 'since'에 대해서도 배우셨기 때문에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이해하기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 ^^

 

자.. 그러면 이번장의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턴가 해설이 딱딱해진 느낌이 드는군요.. 음.. 너무 스피드에만 집중을 했나..--^

 

아무튼 지금까지 끈끈군이었습니다. ^^

  

[출처] Grammar in use [UNIT 99] From...to, until, since, and for (토익만점, '닥터끈끈'의 영어 울렁증 치료 연구소(닥치소)) |작성자 닥터끈끈
자.. 어제는 총선 선거 때문에 해설을 올려 드리지 못했습니다.. 공휴일에는 학교 인터넷실이 문을 닫거든요.. 자취방에 노트북이

있기는 하지만 책상이 없는 관계로 컴을 오래하면 허리가 넘 아프거든요..--+ 암튼 이제 또 부지런히 해설을 해봐야 겠죠~

 

이번장에서 배우실 내용은 before, after, during 그리고 while 입니다. 그럼 먼저 'before'에 대해 알아 볼까요?..

 

1.'We have to finish this before midnight.'(우리는 이것을 자정 이전에 끝내야만해.)
 

2.'I'll give you a call before I leave here.'(내가 여길 떠나기전에 네게 전화할게.)
 

3.'I'll call you before leaving here.'(내가 여길 떠나기전에 네게 전화할게.)
 

1번문장의 경우 'before' 다음에 'midnight'(자정)이라는 '명사'가.. 2번의 경우엔 'before' 다음에 '주어 + 동사'를 갖춘 

'문장'이 ..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 문장에는 'before' + '~ing'형이 사용된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일기를 쓰시거나 작문을 해보신 분이라면 위의 내용을 쉽게 받아 드리실 수 있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면 위의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와닿지 않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그럼 이부분을 'after'의 경우를 통해서 한번 살펴 볼까요?..

 

'after' 또한 'before'와 마찬가지로 '명사', '문장', '~ing'형 모두 사용 가능한데요.. 

 

그렇다면 '나는 저녁식사를 한 뒤에 자러갔어.'라는 표현을 영작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문장을 어떻게 영어로 나타낼 수

있을지.. 가능한 몇가지의 방법이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장이 다루고 있는 내용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선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자.. '나는 저녁식사를 한 뒤에 자러갔어.'라는 문장을 나타내기 위해선 먼저 'I went to bed.'(나는 자러 갔어.)라는 표현에

'저녁식사를 한 뒤에'라는 표현을 덧붙여 주면 되겠네요..그렇죠?.. 그리고 '~한 뒤에'라는 표현은 다시 'after'라는 단어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after' 다음에 'dinner'라는 '명사'를 붙여서 'after dinner'라고 나타내느냐.. 아니면,

'I had dinner'라는 주어 + 동사를 갖춘 '문장'을 사용하여 'after I had dinner'라고 나타내느냐.. 그것도 아니면 '~ing'형을

사용하여 'after having dinner.'라고 하느냐.. 만 결정을 해주면 되겠군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고민해야 되느냐?.. 그냥 셋 중에 아무거나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는 의문을 가지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 물음에 대한 답이 이번장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얘기를 하기위해서 이렇게 돌고 

돌아 왔는데요.. 'before'나 'after'와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3가지 경우를 다 사용하실 수 있지만 밑에서 배우게 되실

'during'과 'while'과 같은 단어들은 그 사용에 있어서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개나소나 위의 3가지 형태를 다

사용할 수 있는게 아니란 말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 드리고 다시 'after'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I went to bed after dinner.'(나는 저녁식사 후에 자러갔어.)
 

'I went to bed after I had dinner.'(나는 저녁식사 후에 자러갔어.)
 

'I went to bed after having dinner.'(나는 저녁식사 후에 자러갔어.)
 

그렇죠?.. 'before'의 경우처럼 '명사', '문장' 그리고 '~ing'형 3가지 모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during'과 'while'에 대해 배워 봐야겠죠?.. 그러면..'그녀는 저녁식사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라는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She didn't say a word.'(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에 '저녁식사 동안'이라는 표현을 덧붙여 주면 문장이

완성이 되겠군요. 그런데 'during'은 '명사'하고만 사용될 수 있는 반면 'while'은 '문장'과 함께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문장을 만들 수 있겠네요..

 

'She didn't say a word during dinner.'(그녀는 저녁식사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She didn't say a word while she was having dinner.'(그녀는 저녁을 먹는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자.. 'during'과 'while'외에 'for'의 경우도 한국어로 '~동안' 이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다만 'during', 'while'과는 다르게

'2시간', '3년', '5달'등의 '기간'을 나타내는 표현과 함께 사용 됩니다.

 

'I have been reading this book for 3 years.'(나는 이책을 3년동안 읽고있어.).. 이런 분 계시면 안됩니다..--+
 

이제 제가 언급을 드리지 않더라도 이 문장을 보시면서 'for'는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와 함께 사용된다는 것을 스스로 체크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장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저는 끈끈군이었습니다. ^^

  

[출처] Grammar in use [UNIT 100] Before, after, during, and while (토익만점, '닥터끈끈'의 영어 울렁증 치료 연구소(닥치소)) |작성자 닥터끈끈
자.. 이번장에서 배우실 내용은 장소와 함께 사용되는 'in', 'at', 그리고 'on'에 대한 부분들 입니다. 이번장의 내용은 명확히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할수 있는데까지 한번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on'에 대해서 살펴 볼까요?.. 'on'은 잘 아시다시피 어떤 것의 표면 '위에' 있다는 표현입니다.

 

'Who has taken the key on the table?'(누가 그 탁자위에 있던 열쇠를 가지고 갔지?)
 

'My office is located on the first floor of this building.'(내 사무실은 이 건물의 1층위에 자리잡고 있다.)
 

그렇죠?.. 'on'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러면 이제 'in'과 'at'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 볼까요?..

 

먼저 'in'의 경우를 살펴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in'은 일반적으로 어느장소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There are many books in the blue bag.'(그 파란 가방안에는 많은 책들이 있어.)
 

'She's in her office at the moment.'(그녀는 지금 그녀의 사무실 안에 있어.)
 

또한 'in'은 아래의 예들처럼 어떤 평면적인 공간내부를 나타내는 의미로도 사용 됩니다.

 

'I prefer to live in a big city.'(나는 큰 도시에서 사는것을 선호한다.)
 

'I used to stay in China.'(나는 중국에서 머물렀던 적이 있어.)
 

 

반면에 'at'은 'in'이 어느장소의 '안에'있다는 느낌에 비해 어느 '지점'을 나타내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I came across her at a funeral several days ago.'(나는 며칠전 장례식장에서 그녀를 우연히 만났다.) 
 

'I was at school when you called me yesterday.'(니가 어제 전화했을때 나는 학교에 있었어.)
 

 

자.. 그러면 'in'과 'at'의 차이점에 대해 좀 더 알아볼까요?.. 아래의 예문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He's in school.'(그는 학교에 재학중이야.)
 

'He's at school.'(그는 학교에 있어.)
 

'at school'은 말 그대로 그가 있는 '지점'이 어딘지를 나타내 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있다'라는 뜻이구요. 첫번째

문장의 'in school'은 '재학중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또다른 예문을 살펴 볼까요?..

 

'I had a car accident last week and  I am in the hospital now.'(나는 지난주에 차사고가 났어. 그래서 지금 입원중이야.)
 

'I am at the hospital to take care of my father.'(나는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 병원에 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in the hospital'은 '입원 중이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반면 'at the hospital'은 무슨 이유인지는 

상관 없이 지금 있는 지점이 '병원'이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해가시나요?..

 

이런 차이점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 두시구요.. 제 개인적으론 이러한 부분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표현을 쓰더라도 의사 소통에는 크게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시험에는 출제가 되나요?.. 음..

 

자.. 이렇게 기본적인 뜻을 알아 두시고 교재내의 예문들을 보시면 이해도를 더 높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영어책등을 통해 위의 단어들이 포함된 많은 문장들을 접해 보신다면 이들의 의미가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각인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너무 자세하게 이해할려고 하지 마시고 이번장을 통해서 이들의 대략적인 의미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장의 설명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끈끈군이었습니다. ^^ 

[출처] Grammar in use [UNIT 101,102] In, at, and on (장소 1) (토익만점, '닥터끈끈'의 영어 울렁증 치료 연구소(닥치소)) |작성자 닥터끈끈
자.. 이번장은 지난 장에 이어서 장소 앞에 사용되는 전치사들에 대한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in'과 'at'에 대해서는 지난장에서 설명을 드렸구요.. 이번에는 'to'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I went to China in 2003.'(나는 2003년도에 중국에 갔다.)
 

'I go to school at 8 :00.'(나는 8시에 학교에 간다.)
 

이렇게 'to'는 장소 앞에 붙어서 '~에'라는 뜻으로 사용 됩니다. 어렵지 않죠?..

 

하지만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것 처럼 'home', 'here,' 그리고 'there'는 다른 단어들과 달리 'to'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I want to go home now.'(나 지금 집에 가고싶어.)
 

'Why don't you come here and have dinner with us?'(여기와서 우리랑 같이 저녁을 먹는게 어떻겠니?)
 

'I will go there to see you.'(내가 너 보러 거기 갈게.)
 

그렇죠?.. 참고로 알아 두시구요..

 

반면에 '집에 있다'라는 표현을 나타낼때는 'at'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arrive'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When will you arrive at the airport?'(너 언제 공항에 도착할거니?)
 

'When I arrived in Britain, it was raining.'(내가 영국에 도착했었을때 비가 오고 있었다.)
 

두번째 문장의 경우처럼 도시나 나라 등에 '도착하다'는 뜻으로 사용될 때는 'arrive in'을.. 첫번째 문장처럼 그외의 장소들에는

'arrive at'을 사용한다고 알아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를 통해 좀 더 많은 표현을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는 끈끈군이었습니다. ^^ 

[출처] Grammar in use [UNIT 103] To, in, and at (장소 3) (토익만점, '닥터끈끈'의 영어 울렁증 치료 연구소(닥치소)) |작성자 닥터끈끈
이번장에서는 방향을 나타내는 표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부분의 표현들은 교재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하구요.. 조금 헷갈릴수 있는 표현들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in front of'와 'across from'의 차이점은 교재에서 보시다 시피.. 단순히 '앞'에 있느냐 아니면 '맞은편'에 있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under'와 'below'의 경우는 대개의 경우 '관용적'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굳이 둘을 구분 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under'는 어떤 부피가 있는 물건의 '아래'라는 뜻이고 'below'는 어떤 기준선 보다 '아래'라는 뜻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러한 표현들은 말로써 설명을 한다고 해도 그 사용법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니 'under'와 

'below'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만 알아 두시고 나중에 다른 책들을 통해서 해당 표현들을 만날때 마다 하나씩 배워 

나가시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런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갈수록 내용이 별로 재미가 없네요..--; 암튼 그럼 저는 다음장에서 뵙겠습니다. ^^

  

[출처] Grammar in use [UNIT 104] Next to, between, under, etc (토익만점, '닥터끈끈'의 영어 울렁증 치료 연구소(닥치소)) |작성자 닥터끈끈
이번장에서 배우실 내용은 진행방향을 표현할때 사용되는 단어들 입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교재를 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구요..

몇가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nto'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out of'는 반대로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He just got into the building.'(그는 방금 빌딩 안으로 들어갔다.)
 

'Shut up! and get out of here!.'(닥치고 여기서 나가!)
 

'nice and easy'한 표현 들이죠?..^^  아마 어렵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on'과 'off'에 대해 간단히 살펴 보겠습니다.

 

'He just got on the bus.'(그는 막 버스에 올랐다.)
 

'We need to get off here.'(우리는 여기서 내려야해.)
 

위의 예문에서 보시다시피 'on'은 어떤 표면 위로 '올라가다'는 의미가 있는 반면 'off'는 어떤 표면 아래로 '내려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 두시구요..

 

다음은 'up'과 'down'에 대한 예문을 보시겠습니다.

 

'Put your hands up!'(손을 위로 들어!).. 마땅한 예가 떠오르지 않아서 --+
 

'Put your gun down!'(총 아래로 내려놔!)
 

이렇게 'up'과 'down'은 각각 '위로', '아래로'의 방향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over'와 'under'는 각각 어떤 사물을 '넘어서'라는 뜻과 '밑으로'라는 뜻이고 'through'는 ~을 '가로질러서', 

'around'는 '돌아서'라는 표현들 입니다.

 

또 'along'은 ~을 '따라서'.. 'across'는 '건너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past'는 ~을 '지나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 교재의 예문을 보시면서 익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장의 설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는 끈끈군 이었습니다. ^^

  

[출처] Grammar in use [UNIT 105] Up, over, through, etc. (토익만점, '닥터끈끈'의 영어 울렁증 치료 연구소(닥치소)) |작성자 닥터끈끈
자 이번장은 각종 전치사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참 설명할게 별로 없는 장이기도 하구요..이번 장과

같은 내용은 문장을 많이 접하시면서 조금씩 습득해 나가시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예를들어 'on'의 사전적인 뜻을 찾아보면

10가지 정도의 뜻이 있을 겁니다.. 그 모든 뜻을 기억하면서 이 단어를 활용한다는 건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뜻을 모두

기억한다고 할지라도 그 뜻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어느상황에서 활용을 해야할지가 명확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이번장의

내용을 공부하면서 각각의 예문에서 전치사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에 집중하시기 보다는 그냥 그렇게 쓰인다는 것을 맘편히

받아들이시고 어감을 익히는데 포커스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그냥 넘어가긴 서운하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on'에 대해서 살펴 볼까요..

 

'휴가중이다'라는 표현으로 'on vacation'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on holiday'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티비에서, 라디오에서 라는 표현으로 'on tv', 'on the radio' 라는 표현이 있구요.. 'on fire'는 '불위에' 무엇이 있으니.. 

'불타고 있다'는 뜻이겠군요..그리고 'on time'은 '정시에'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in time'은 '시간 내에'라는 뜻이구요.. 

 

'They started the meeting on time.'(그들은 정시에 미팅을 시작했다.)
 

'Don't worry. I'll get there in time.'(걱정마 내가 시간내에 거기에 갈게.)
 

이해가시죠?.. 자.. 그럼 이번엔 'at'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교재에서 보시다시피 'at'은 '나이', '속도', '온도' 등을 나타낼때 사용됩니다.. (이거 설명 끝인거야?).. 네. 끝입니다. ㅡ.,ㅡ

 

그리고 교통수단을 나타낼때는 'by'를 사용하구요.. 대신 걸어가다라는 표현은 'on foot'이라고 나타냅니다. 그리고 누구에 

의해 '작곡되다', '그려지다' 라는 표현역시 'by'를 사용하는데요.. 이는 수동형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with'와 'without'은 각각 그 기본적인 의미인 '~와 함께'와 '~없이'를 생각하시면서 예문을 봐주시면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듯 합니다. 예를들어..

 

'He chopped it with a knife.'(그는 칼을 가지고 그것을 잘랐다.)
 

보통 이러한 예문을 가지고 'with'는 '도구'와 함께 사용된다는 얘기를 하지만.. with가 '~와 함께'라는 기본 뜻만 가지고도

이 문장의 뜻을 유추 하실 수 있을거라는 말입니다.. 그런가요?..^^

 

자.. 그러면 이번장의 설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구요~ 이상 저는 끈끈군이었습니다. ^^ 

[출처] Grammar in use [UNIT 106] On, at, by, with, and about (토익만점, '닥터끈끈'의 영어 울렁증 치료 연구소(닥치소)) |작성자 닥터끈끈
자.. 이번장에서는 'afraid of', 'good at' 등과 같은 형태의 표현들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afraid'(~을 무서워하다.)와 'good'(좋은)은 형용사이기 때문에 'be동사'와 같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흔히,

'be afraid of', 'be good at' 이런식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들어 본 적 있으시죠?..^^

자.. 그러면 'be afraid of'로 이번장의 해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am afraid of height.'(나는 높이가 무서워)
 

위의 문장을 보시면 '~을 무서워하다'는 뜻의 'be afraid of' 와 '높이'라는 뜻의 명사인 'height'를 사용하여 '나는 높이가 

무섭다' 즉.. '나는 고소공포증이 있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엇'이 무섭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무엇'에 해당되는 단어가 주로 '명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위의 문장으로 우리는 'of'와 같은 전치사는 '명사'와 

함께 사용된다는 사실도 알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다른 예들을 들어 볼까요?..

 

'I'm good at Enlish.'(나는 영어를 잘해.)
 

'I'm sick and tired of my boy friend.'(나는 남자친구가 지긋지긋해.)
 

역시 마찬가지 형태의 문장 입니다. 첫번째 문장의 경우는 'be good at'(~을 잘하다.)이라는 표현에 '명사'인 'English'가 

사용 되면서 '영어를 잘한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구요.. 두번째의 경우는 'be tired of'(~에 지치다.)라는 표현보다 조금 

강도가 쎈 'be sick and tired of'(아프고 지치다.)라는 표현과 역시 '명사'인 'boy friend'가 함께 사용되어서 '남친이 

지긋지긋하다'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자.. 이렇게 'be afraid of', 'be good at' 과 같은 형태의 표현들이 '명사'와 함께 사용될 경우에 대해서 살펴 봤는데요.. 

 

그렇다면 '나는 늙어 가는것이 두려워.'와 같은 표현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나는 ~이 두렵다.'는 'I'm afraid of'.. '늙어가다'는 'get old'인데.. '나는 늙어가는 것이 두렵다'라는 문장을 만들기 위해 

그럼 일단 두 표현을 합쳐 보겠습니다.

 

'I'm afraid of get old.'... 이런 형태의 문장이 되는데요.. 가만히 보니 'of' 다음에는 '명사'형이 와야 된다고 위에서 

배웠는데 'of' 다음에 '동사'(get)가 자리잡고 있군요.. 그렇죠?.. 이렇게 'of'와 같은 전치사 다음에 '동사'가 올 경우에는 그 

동사를 '~ing'형으로 바꿔서 사용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단 동사가 '~ing'형으로 바뀌게 되면 '명사'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동명사'라고들 하는 거구요. 뭐 문법용어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아래와 같은 문장이

됩니다.

 

'I'm afraid of getting old.'(나는 늙어가는 것이 두렵다.)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러면 이번엔 위에서 배우신 'be good at'이라는 표현과 'play baseball'이라는 표현으로 

'나는 야구를 하는것에 능숙하다.'라는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I'm good at plyaing baseball.'(나는 야구를 하는것에 능숙하다.)
 

그렇죠?.. 'at'과 'play'과 함께 사용되면서 'play'가 '~ing'형인 'playing'으로 바뀐 문장입니다..

 

자.. 위에서 설명을 드린 내용이 이번장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의 내용을 이해하시고 교재를 보신다면 아마 내용을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번장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끈끈군이었습니다. ^^ 

[출처] Grammar in use [UNIT 107] Afraid of, at + ~ing(형용사 + 전치사, 전치사 + ~ing) (토익만점, '닥터끈끈'의 영어 울렁증 치료 연구소(닥치소)) |작성자 닥터끈끈
자.. 어느새 108장 입니다. 108 이란 숫자를 보니 불현듯 지금까지 해설을 진행해 오면서 느꼈던 '번뇌'들이 스쳐 지나가는 듯

하네요..^^ 이제.. 정말 '초급' 해설의 끝이 보이고 있고.. 개인적으론 감개무량 합니다. ㅎㅎ

 

이번장에서 배우실 내용은 지난장에서 배우셨던 '형용사 + 전치사'의 내용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장의

주된 내용이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 혹은 동사의 '~ing'형이 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내용이었던 것 처럼 이번장의 내용도

'형용사'가 '동사'로 바뀐(동사 + 전치사)것만 제외하면 역시 '전치사' + '명사' 혹은 동사의 '~ing'형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문으로 이번장의 해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omething unbelievable has happened to him.'(믿을수 없는 어떤 일이 그에게 일어났다.)
 

여기서 'happen'은 '발생하다'라는 뜻의 동사이고.. 'to'는 '~에게'라는 뜻의 전치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to' 다음에 

명사(대명사)인 'him'이 사용 된거구요.. 이게 다입니다.. 별거 없죠?..

 

혹시 'to'의 두가지 용법 기억 하시고 계신가요?.. 이제 해설도 다 끝나가는데.. 이젠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ㅜㅜ

 

1. 한문장에서 동사가 두개일때 뒤의 동사앞에 'to'를 붙여서 'to + 동사원형'의 형태로 만들어 주는 용법.
 

2. '~에', '~에게', '~까지'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전치사 'to'
 

그렇죠?.. 이제부터 'to'가 들어간 문장을 보실때 이넘이 첫번째 용법으로 쓰인 넘인지 아니면 '전치사'인지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to'가 전치사로 사용될 경우 뒤에 오는 동사는 '동사원형'이 아니라 '~ing'형으로 바뀌어 사용되기 때문

입니다.. 바로 지난장에서 배운 내용인데 기억나시죠?..

 

이제 해설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복습하는 의미에서 예문을 한번 들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생색내려 하고 있어..)

 

'I used to get up early.'(나는 일찍 일어나곤 했다.) : used to + 동사원형 (과거에 ~하곤 했다.)
 

'I am used to getting up early.(나는 일찍 일어나는 것에 익숙하다.) : be used to + ~ing (~에 익숙하다.)
 

먼저 첫번째 문장을 살펴보면.. 'used to'는 과거에 '~하곤 했다'라는 뜻으로서 '동사원형'을 이끕니다. 그래서 'to get'이라는

형태로 표현이 된 거구요..

 

반면에 두번째 문장의 'be used to'는 '~에 익숙하다'라는 의미의 표현으로써 여기서의 'to'는 '~에'라는 뜻의 전치사 입니다.

그래서 'I am used to ~'(나는 ~에 익숙하다.)라는 표현과 'get up early.'(일찍 일어나다.)라는 문장이 합쳐지면서.. 'get'이

전치사 'to'의 영향으로 'getting'으로 사용 된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다시 아까의 내용으로 돌아 가보면.. 'happen to'에서의 'to'는 전치사로써 뒤에 '명사'와 함께 사용되기 마련입니다.

 

이번장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대부분이 '동사 +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오는 경우만 다루고 있군요..  딱 한가지 

'think about'만 '동사'와 결합되는 예문이 나와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이제 '동사 + 전치사' 와 '동사'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에 대해서 배워봐야겠죠?.. 간만에 영작 하나 해볼까요?..

'insist on'(~을 주장하다)을 이용해서 '그는 영국에 가는걸 주장했다'라는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2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He insisted on'(그는 ~을 주장했다.)과 'go to Britain'(영국에 가다)라는 문장을 결합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문장은..

 

'He insisted on going to Britain.'(그는 영국에 가는걸 주장했다.).. 이런 문장이 됩니다.. 맞추셨습니까?..^^
 

'on'(전치사) 다음에서 동사인 'go'가 'going'으로 바뀐 문장입니다.. 이렇게 'insist on'(주장하다)과 같은 표현들은 숙어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문장에서 마주치실때 마다 익혀 나가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예문을 하나 더 들어볼까요?.. '그는 그의 직업을 그만두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다'라는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는 ~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He talked about ~'.. '그의 직업을 그만두다'는 'quit his job'.. 그래서.. 아래와 같은 

문장이 됩니다.

 

'He talked about quitting his job.'(그는 그의 직업을 그만두는 것에 대해 얘기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depend'에 대해서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depend'는 기본적으로 '의지하다'는 뜻이구요.. '~에 의지하다', '~에 달려있다' 라는 뜻으로 'depend on'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The result totally depends on how hard you work.'(결과는 전적으로 니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가에 달려있다.)
 

'The result totally depends on ~'(결과는 전적으로 ~에 달려있다.)는 표현과 'how hard you work .'(얼마나 열심히

니가 일하는가)라는 표현이 합쳐진 문장인데요.. 이렇게 'depend on'은 '명사' 뿐만 아니라 'how', 'where', 'what' 등과 

함께 위의 문장과 같은 형태로 사용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장의 해설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통해서 좀 더 많은 표현들을 배워 보시기 바라구요.. 혹시

모르는 표현이 있으면 사전을 찾아 보시면서 익혀 보시기 바랍니다. 영어공부는 사전을 찾아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자.. 이상 끈끈군이었습니다. ^^

  

[출처] Grammar in use [UNIT 108] Listen to..., look at...,(동사 + 전치사) (토익만점, '닥터끈끈'의 영어 울렁증 치료 연구소(닥치소)) |작성자 닥터끈끈
자.. 이번장에서는 동사를 포함한 두개의 단어로 '동사'의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들에 대해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구요.. 바로 예문으로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He just came back.'(그는 방금 막 돌아왔다.)
 

여기서 'come'은 '오다'라는 뜻이고 'back'은 '뒤로의', '거꾸로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두 표현이 합쳐져서

'돌아오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단어의 뜻이 결합되면서 한가지의 뜻(돌아오다)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바로 이번장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in', 'out', 'on', 'off', 등의 기본적인 뜻만 이해하고 계신다면 이러한 표현들은 비교적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on', 'off', 'up', 그리고 'down'의 뜻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을 드린바가 있으니.. 혹시 그새 까먹으셨다면.. 한번 더 복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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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지난장에서 설명을 드리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in'은 '안에', 'out'은 '바깥에'라는 뜻이구요.. 'away'는 기본적으로 '멀리', '떠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around'는 '주위, 둘레를 돌다'라는 뜻이 있구요.. 

 

이정도만 알아두신다면 교재의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 중 몇가지를 살펴 보고 이번장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I'm exhausted. I wish I could go away for a while.'(난 완전 지쳤어. 얼마동안 떠나 있을 수 있다면 좋으련만..)
 

'I wish'와 'could'를 사용하여 이루어 질 수 없는 희망을 나타내고 있는 문장인데요.. 이 문장에서 'go'(가다)와 'away'
(떠나)가 함께 사용되면서 '떠나가다'라는 의미로 나타내어 지고 있습니다.

 

예문 하나를 더 살펴 볼까요?..

 

'Please lie down here.'(여기에 아래로 누으세요.)
 

'눕다'라는 표현인 'lie'와 'down'(아래로)라는 표현이 합쳐지면서 '아래로 눕다'(lie down)라는 표현이 되었군요..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이번장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는 닥치소의 끈끈군이었습니다. ^^ 

[출처] Grammar in use [UNIT 109] Go in, fall off, run away (two word Verbs 1) (토익만점, '닥터끈끈'의 영어 울렁증 치료 연구소(닥치소)) |작성자 닥터끈끈
자.. 지난장에 이어 이번장에서도 두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동사' 표현에 대해 배워 보겠습니다. 

 

다만 지난장의 경우 'get in'(들어가다), 'go away'(떠나가다)처럼.. '목적어'가 필요가 없는 표현들에 대해 배워 봤다면 

이번장의 경우는 '목적어'가 문장에 포함되는 표현들에 대해서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예문을 살펴 볼까요~?

 

'Please turn the light off, when you go out.'(너 나갈때 불 좀 꺼주렴.)
 

여기서 'turn off'는 '~을 끄다'라는 표현 입니다. 그런데 위의 문장에서는 그 대상이 'the light'(목적어)이군요..그렇죠? 

그래서 '불을 끄다' 라는 표현을 이처럼 'turn the light off'라고 나타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다시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Please turn off the light, when you go out.'(너 나갈때 불 좀 꺼주렴.)
 

어떻습니까? 위의 문장과 비교해서 'the light'의 위치가 바뀌었지요?.. 이렇게 'the light'(명사)는 'turn off'의 끝에 사용 될 

수도 있고 가운데에 넣어서 사용 될 수도 있습니다.. 문법시간에 배우신 기억이 나시나요?..^^

 

자.. 그러면 위의 'the light'를 대명사인 'it'으로 표현하여 문장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Please turn it off, when you go out.'(O)
 

'Please turn off it, when you go out.'(X)
 

보시다시피 '명사'일 경우에는 위치에 제약이 없었지만 'it'이나 'them'과 같은 '대명사'일 경우에는 반드시 가운데에 사용

되어야 합니다.. 아래의 문장을 한번 소리내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turn off it'.. 뭔가 모르게 기분이 더러워짐이 

느껴지신다면.. 이미 그 정도의 내공이 쌓이신 겁니다.. ^^  하지만 평소에도 기분이 자주 더러우시다면.. 그건 단순히 성격에 

문제가 있으신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예들을 들어 볼까요?..

 

'I want to get my money back.'(나는 내 돈을 돌려 받고싶어.)
 

'get back'(돌려 받다)이라는 표현과 'my money'(내 돈)라는 표현이 결합된 문장입니다. 그러면 이 문장은 다시..

 

'I want to get back my money.'(나는 내 돈을 돌려 받고싶어.)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my money'를 'it'으로 표현 해보면 문장은..

 

'I want to get it back.'(나는 그것을 돌려받고 싶어.).. 이런 문장이 됩니다..
 

이해 하셨나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ㅎㅎ

 

자.. 그럼 저는 이만 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 끈끈군 이었습니다. ^^ 

[출처] Grammar in use [UNIT 110] Put on your shoes and put your shoes on (토익만점, '닥터끈끈'의 영어 울렁증 치료 연구소(닥치소)) |작성자 닥터끈끈
자.. 이번장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and', 'but'.. 그리고 기타등등으로써..문장들을 부드럽게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단어들

인데요.. 이러한 표현들은 한국어에도 똑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 단어들의 뜻만 알아두신다면 활용하시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까지 배우신 110장의 예문들속에 이미 오늘 배우실 표현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회원님들

께서 이번장의 내용을 이해하고 계실거라 믿습니다.

 

그럼 간단히 각 단어의 뜻을 알아 볼까요?..

 

'and'(그리고), 'but'(그러나,하지만), 'or'(혹은,또는), 'so'(그래서), 'because'(~때문에).. 처음보는 단어 없으시죠?..^^

 

자.. 그러면 추가적인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럼 이번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끈끈군이었습니다. ^^ 

[출처] Grammar in use [UNIT 111] And, but, or, so, and because (토익만점, '닥터끈끈'의 영어 울렁증 치료 연구소(닥치소)) |작성자 닥터끈끈
자.. 이번장에서는 'when'에 대해서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은 '주어 + 동사'를 포함한 '문장'과 함께 사용되어서

'~할 때'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바로 'when'의 바다로 빠져 보겠습니다. ^^

 

'I was taking a shower when you called me.'(니가 내게 전화했을때 나는 샤워를 하고 있었다.)
 

이 문장에서 'when'은 'you called me'(니가 내게 전화했다.)라는 '주어 + 동사'를 포함한 '문장'과 함께 사용되어서 

'니가 내게 전화했을 때'(when you called me)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다시 의미의 변화없이 아래와 같은 문장으로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When you called me, I was taking a shower.'(니가 내게 전화했을때 나는 샤워를 하고 있었다.)
 

보시다시피 'when'을 포함한 문장의 위치가 앞쪽으로 가면서 콤마(,)가 붙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형태는 'before', after', 'while','if'등의 단어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그러면 그중에 'while'의 예를 한번 

볼까요?..

 

'She didn't say a word while she was having dinner.'(그녀는 저녁을 먹는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앞장에서'while'을 설명할때 예로 든 문장입니다. 기억 나시나요?..^^ 자.. 그러면 위의 문장은 다시 아래와 같이 표현 

가능합니다.

 

'While she was having dinner, she didn't say a word.(그녀는 저녁을 먹는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역시 마찬가지죠?.. 그리고 앞에서 설명을 드린바 있듯이 'while'은 '~하는 동안'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while she had dinner'

라고 나타내지 않고 'while she was having dinner'라고 진행형을 사용했습니다.. 이해 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번엔 'when'을 사용한 '미래'의 표현에 대해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작을 하나 해볼까요?.. '니가 집에 왔을때 우리는 같이 밥을 먹을거야'라는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니가 집에 왔을때' 와 '우리는 같이 밥을 먹을거야' 모두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이군요.. 그렇다면.. 문장은..

 

'We'll have dinner together when you'll come home.'.. 이런 문장이 되어야 하겠군요.. 그런가요?.. 이렇게만 되면 

문제가 없을텐데 미쿡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아래와 같이 표현 합니다.

 

'We'll have dinner together when you come home.'(니가 집에 왔을때 우리는 같이 저녁을 먹을거야.)
 

분명히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when' 다음에는 '현재시제'로써 표현을 해주는군요.. 그리고 이는

'before', 'after', while'과 다음장에서 배우실 'if' 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after'를 사용한 예문을 들어보면서 이번장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After I take a shower, I'll call you again.'(내가 샤워를 하고 나서 너에게 다시 전화할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샤워를 하는것'이 '미래'의 일임에도 'after I'll take a shower'가 아닌 현재시제로써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럼 이번장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는 끈끈군 이었습니다. ^^

  

[출처] Grammar in use [UNIT 112] When... (토익만점, '닥터끈끈'의 영어 울렁증 치료 연구소(닥치소)) |작성자 닥터끈끈
자.. 이번에는 113,114 두장에 걸쳐 'if'에 대해서 배워 보겠습니다. 113장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정법 현재'로써 미래의

발생 가능한 일에 대한 표현법인 반면 114장은 '가정법 과거'라고 불리는 넘으로써 현재의 상황과는 반대되는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여 나타내는 표현 방법입니다. 

 

그 용어가 중요한건 아니지만 설명의 편리를 위해 113장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가정법 현재'라고 부르겠습니다. 

 

'가정법 현재'는 앞장에서 배우신 'when', 'while', 'after'등의 용법과 같습니다. 미래에 발생 가능한 일에 대해 '만약'(if)

이라는 '가정'의 뜻을 사용하여 문장을 표현하며 'if' 다음에는 'when'과 'while'처럼 '미래'의 일임에도 '현재시제'를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114장에서 다루는 '가정법 과거'는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현재사실과 반대되는 실현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여

문장을 표현하는 용법입니다. 

 

자.. 그러면 두장의 내용을 묶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중급에서는 이 내용들이 한장에서 다루어

졌거든요...--+

 

 

-------------------------------------------------------------------------------------------------------------------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분좋은 일요일 입니다. ^^ 창밖엔 비소리가 들리고.. 방은 따뜻하고.. 아주 좋습니다. ㅋㅋ

제가 회사를 다녔으면 주말은 얼씨구나~ 하고 놀아 제꼈을텐데.. 어떻게 된게 백수가 더 바쁜것 같습니다. orz 

 

자, 그럼 또 해설을 시작해봐야 겠죠?.. (일욜이라 쉬고 싶어 하고 있어..)

 

이번장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실 내용은 'If'(만약~라면)에 관한 표현들 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워오신 내용들을

어느정도 이해를 하셨다면 이번장은 그렇게 이해하시기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 너무 '후덜덜'해 하지 마시고 제 해설을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나 잡아 봐~라~~ --+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장 해설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문을 하나 봐야겠지요~?ㅋ

 

1.'If I find 제석 with 소히, I'll call you.'(내가 만약 제석이가 소히와 같이 있는것을 찾는다면, 내가 니한테 전화하께)
 

갖은 협박과 회유에도 계속되는 제석과 소히의 애정행각 때문에 패닉상태에 놓인 태히에게 친구 얘슬이가 건넨 말입니다.

끼리끼리 논다고.. 이쁜것들은 이쁜것들 끼리만 노는군요.. 혹시 '어? 그럼 나도 저기 껴야 되는거야? ㅋㅋㅋㅋ'라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중얼거리신 분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연락이라도 어떻게--;;;; (헤헤양 미안~^^)

 

그럼 어떻게 해서 위와 같은 문장이 나오게 되었을까요?.. 이 문장에서 'If'라는 표현만 제외한다면 여러분이 이미 앞에서 다 

배우신 어법으로 문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세히 한번 살펴 볼까요?...

 

먼저 이 문장의 시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일인가요.. '현재'의 일인가요.. 아니면 '미래'의 일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얘슬양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ll call you' 라는 미래시제를 

사용했구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만약 제석이가 소히와 같이 있는것을 찾는다면' 이라는 표현인 'If I find 제석 with 소히'

라는 표현은 왜 'will'을 사용하여 'If I will find 제석 with 소히'라고 하지 않고 현재시제(find)를 썼을까요?..

 

네.. 이 물음에 대한 정답은 우리가 [UNIT 24] '대문은 그저 거들뿐..'편에서 이미 배운바가 있습니다. 증거자료 241번 제출

합니다.

 

http://cafe.naver.com/drggn/241
 

미래의 일이 'If', 'when', 'after', 'before', 'until' 등과 같이 사용될 때에는 '현재시제'가 '미래시제' 대신에 사용된다 는

것이 24장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분노에 찬 태히의 말이 예문으로 언급이 되었드랬습니다.

 

2.'If 제석 meets 소히 again, I'll kick his ass'(만약에 제석이가 다시 소히를 만난다면 나는 그의 엉덩이를 차버릴거야.)
 

기억나시죠?..^^ 이 문장에서도 보시다시피 태히는 '미래에 발생 가능한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if'의 영향으로 

'meets'라는 '현재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이렇게 'If'가 포함된 문장은 위의 두 문장에서 보셨다시피 '미래에 발생 가능한 일'에 대해서 '만약~하면, ~할것이다'라는 
뜻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문법책에서 흔히 얘기하는 '가정법 현재' 입니다만.. 용어는

모르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If'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 있는 다른 표현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작을 오래 안해서 손가락이 근질근질 한데 간만에 손가락이나 좀 풀어 보실랍니까?.. 네..여러분의 뜻이 그러하다면 영작

문제 하나를 내어 드리도록 하지요..(쇼~! 끝은 없는거야~ 내가 만들어 가는거야~! 난 끈끈군인거야~~--+)

 

위에서 배우신 내용을 바탕으로 '만약 내가 한마리 새라면, 나는 영어공부를 하지 않을텐데'라는 문장을 한번 영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내가 한마리 새라면 하늘을 날 수 있을텐데'라는 문장을 많이들 사용합니다만.. 닥치소만의 차별화가

필요할 듯해서 저도 모르게 그만...(이런 차별화는 안해도 괜찮아...--+) 반드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실 충분할 시간을

드릴테니 여유를 가지시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4주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ㅡ.,ㅡ

 

해 보셨습니까?.. 잠시라도 이 문제에 대해 고민을 하신 분이라면 아래에서 배우게 될 내용을 좀 더 자기것으로 만드실 수 

있을겁니다. 자, 그럼 정답을 봐야겠죠?.. 

 

3.'If I were a bird, I wouldn't study English.'(만약 내가 한마리 새라면, 나는 영어공부를 하지 않을텐데.)
 

어떻습니까?.. 위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라면 이 문장역시 미래의 새가 되고 난 후의 일을 얘기하고 있으니

 

4.'If I am a bird, I will not study Enlgish.'라는 형태의 문장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군요..
 

그러면 두 문장의 차이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렇게 표현 형태가 다르다면 분명히 나타내고자 하는 뜻도 다를텐데 말이죠.. 

 

두 문장의 가장 큰 차이점은 'If'를 써서 얘기하고자 하는일이.. '가능'한 일이냐 '불가능'한 일이냐의 차이 입니다. 

 

위에서 봤던 태히와 얘슬이의 문장들이 미래에 발생 '가능'한 일에 대한 것들 이었다면 3번문장은 과거의 일에 대해 말하고

있는것이 아님에도 의도적으로 '과거시제'를 사용하여 그 일이 '불가능'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정법
과거 입니다.) 

 

이해가시나요?..바꿔 말하면 '태히와 얘슬'의 문장은 발생 '가능'한 정상적인 상황에 대한 것들이었기에 정석적인 '어법'이

적용된 반면 3번문장과 같은 경우는 있을 수 없는..발생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비 정상적인' '어법'이

적용 되었다라고 얘기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능', '불가능'의 기준은 도대체 뭐냐? 고 물으실 수도 있을 건데요... 그것은 그 문장을 얘기하는 'speaker'가 판단

합니다. speaker가 생각하기에 그일이 '가능'할것 같으면 그냥 1,2번과 같은 문장으로 표현을 하고 그렇지 않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판단한다면 3번문장과 같은 형태로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그럼 예를 하나 들어 봐야겠죠?..

 

5.'If I win this lottery, I will buy a house.'(내가 이 복권에 당첨된다면 나는 집을 한채 살거야)
 

6.'If I won this lottery, I would buy a house.'(내가 이 복권에 당첨될수 있다면 나는 집을 한채 살텐데)
 

두 문장 모두 사용 가능한 문장입니다. 다만 이 문장들 속의 '나'가 생각하는 복권당첨의 가능성은 차이가 있겠네요. 5번문장

에서 '나'는 충분히 복권 당첨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어법'을 사용 했구요.. 아마 

최근에 돼지꿈을 꿨다든지 꿈에 조상님이 나오셔서 번호를 불러 주셨다던지.. 무슨 이유에서건 복권당첨을 가능하다고 믿고

있네요.. 반면에 6번 문장에서의 '나'는 복권 당첨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들도 

비정상적으로 과거시제를 사용하여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won, would)

 

이렇게 같은 'If'를 사용한 표현임에도 이처럼 '가능','불가능'을 구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입장에서도 그사람이 

말하고자 하는바를 좀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겠네요..그렇죠?..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위의 3번 문장(If I were you)에서 주어가 'I'임에도 am의 과거형 'was'를 쓰지않고 'were'를

사용했는데요.. 이렇게 현재의 '불가능'한 사실을 얘기하는 경우(가정법 과거) 모든 주어의 be동사가 'were'로 통일되어

사용되었습니다만 요즘은 그냥 각 주어에 맞게 'was'나 'were'를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3번 문장의 'were'는

'was'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앞장에서 배우신 내용중에 'might','could','would'는 '가상의 상황'을 표현할때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 

드린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이번장에서 '불가능'한 상황에서 'would'가 사용된 점을 그 부분과 연관시켜서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굳이 한글로 표현 하자면 'I will'은 '할거다'.. 'I would'는 '할텐데' 정도의 어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데로 'might'와 'could'역시 'would'와 마찬가지로 '가상의 상황'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할때 'If'와 함께 사용 될 수 있습니다. 그럼 6번문장에서 'would' 대신에 'could' 와 'might'를 사용할때 문장의 뜻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6.'If I won this lottery, I would buy a house.'(내가 이 복권에 당첨될수 있다면 나는 집을 한채 살텐데)
 

7.'If I won this lottery, I could buy a house.'(내가 이 복권에 당첨될수 있다면 나는 집을 한채 살수 있을건데)
 

8.'If I won this lottery, I might buy a house.'(내가 이 복권에 당첨될수 있다면 나는 아마 집을 한채 살수도 있을것 같아.)
 

6번 문장의 'would'경우 '가상의 상황'에서 약한 'will'(할거다)의 뜻으로 쓰이므로 '할텐데'..7번의 'could'는 'can'(할수있다) 

보다 약간 약한 의미인 '할수 있을텐데'..그리고 'might'는 약한 추측의 의미로 '~할수도 있다'는 뜻으로 사용 되었습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해 보면 6번의 경우는 복권에 당첨되면 '집을 살거다'라는 뜻이고 7번의 경우는 지금은 집을 살 수 없지만
복권에 당첨되면 집을 살 수 있다는 뜻이며 마지막으로 8번은 복권에 당첨되면 많은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집을 
한채 살수도 있다는 '추측'의 뜻입니다.. 'would', 'could', might'의 뜻이 이해가 좀 되십니까?.. 바로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will','can','may'의 뜻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위에서 틀린 문장으로 예를 들었던 4번문장을 다시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4.'If I am a bird, I will not study Enlgish.'(내가 만약 새라면 나는 영어공부를 안할거야)
 

위에서 '가능','불가능'에 대한 판단은 speaker가 내린다고 했으니 위의 문장도 speaker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위와같이

표현될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하지만 계속 4번과 같은 문장을 사용하다가는 머지않아 혼자서 쓸쓸히 밥을 먹거나 심할경우

언덕위의 하얀집으로 보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이번장도 많이 길어졌습니다. 수고 많으셨구요~ 저도 뭐 좀 챙겨먹고 다시 다음장 해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이해가 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러고보니 초급에는 'might'에 대한 설명은 아직 없군요.. 그래도 어차피 배우실 내용이니

알고 계시면 좋죠 뭐..^^ (다시 합리화 하기 시작했어..)

 

자.. 그럼 수고 많으셨구요.. 이번장의 설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는 끈끈군이었습니다. ^^ 

[출처] Grammar in use [UNIT 113,114] 가정법 현재와 가정법 과거 (토익만점, '닥터끈끈'의 영어 울렁증 치료 연구소(닥치소)) |작성자 닥터끈끈
자..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 입니다. ^^ 뭐 저같은 백수입장에선 주말엔 1박2일을 한다는 거 정도만 빼면 평일과 크게 차이가 없긴 
합니다만 ㅎㅎ 사실 주말이 더 안좋은 면도 있습니다. 주말엔 제 작업실이라 할 수 있는 학교 인터넷실이 쉬는터라 이렇게
해설작업을 해야 할때는 오히려 더 불편하거든요.. --; 그래도 이번주내로 '초급' 해설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였으니 어떻게든
해설을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장에서 배우실 내용은 '관계대명사'입니다. 관계대명사는 영어 문장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갖가지 영어 시험등에서도 자주 다뤄지는 부분이기도 하구요.. 제 해설을 바탕으로 개념을 잘 이해해 두신다면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닐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해설을 드려 볼까요~?..^^
 

아래의 예문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I have a boy friend. He is a baseball player.'(나는 남자친구가 있다. 그는 야구 선수다.)
 
문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문장 들 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두 문장을 나열해 놓고 보니 약간 초딩스러운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설마 '초딩 폄하 발언 논란' 이런제목으로 제글이 캡쳐되서 네이버 메인에 뜨진 않겠죠?..--^ ㅋㅋ 자.. 아무튼 초딩이신 회원님들
께서는 상관없으시지만 최소한 중딩이상이신 분들은 위의 문장을 '나는 야구선수인 남자친구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실 줄도
알아야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두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 수 있느냐..?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관계 대명사' 입니다.
 
위의 문장을 보시면 'a boy friend'와 'he'는 같은 사람 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he'를 생략해주고 대신 'who'를 
넣어 주면 하나의 문장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I have a boy friend who is a baseball player.'(나는 야구 선수인 남자친구가 있다.)
 
문장을 찬찬히 보시면서 문장의 형태를 한번 익혀 보시기 바랍니다. 'I have a boy friend.'(나는 남자친구가 있다.)라는 
문장을 먼저 얘기해 놓고.. 그 '남자친구'가 어떤 남자친구 인지(야구 선수인 남자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축구선수인 남자친구도 있고 농구선수인 남친도 있나봅니다. --+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남친이 어떤 남친인지 확실히
나타내기 위해 'he'대신에 'who'를 넣어서 문장을 이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남자친구가 있는데 남자친구가 '어떤 남친'이냐?.. 를 'who' 이하의 문장으로 '야구 선수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예문을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I know an English man.'(나는 한 영국남자를 알고있다.)
 

이와같은 문장을 여러분이 영작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리고 그 다음문장에 그는 아주 예쁜 와이프를 가지고 있다
(He has a beautiful wife.)는 사실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I know an Englsih man.' 다음에 'he'가 오는 것이 
아니라 'he'를 'who'로 바꿔서 그대로 문장을 연결시켜 주면 되는 것입니다.
 

'I know an English man who has a beautiful wife.'(나는 아주 예쁜 와이프를 가진 한 영국남자를 알고있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처음 '관계 대명사'를 배우실 때 이와같이 'an English man' 이라는 '사람'에 해당되는 표현 다음에 
'who'가 나왔을때는 'who' 이하의 문장이 바로 앞의 단어인 'an English man'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나는 영국남자를 알고있는데 그 영국남자가 '어떤 영국남자'이냐?..를 'who' 이하의 문장이 '예쁜 
와이프를 가지고 있는' 이라고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엔 관계 대명사가 들어간 문장을 한번 영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

 

'너에게 그 꽃을 준 그 남자는 내 남동생이다.'라는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이 문장에서의 핵심은 '너에게 그 꽃을 준 그 남자' 입니다. 이 표현만 나타낼수 있다면 '내 남동생이다'는

'is my brother.'로 누워서 떡먹기 이니까요..(떡 싫어하시는 분 태클 금지..^^;)

 

자.. 그러면 '너에게 그 꽃을 준 그 남자'라는 표현을 한번 완성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주어는 '그 남자' 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너에게 그 꽃을 준'이라는 표현은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답은 

나왔군요..

 

'The man who gave you the flower'(너에게 꽃을 준 그 사람) 이런 표현이 완성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만약에 여기서 'who'를 생략한채 'The man gave you the flower.'라고 한다면 '그 남자는 그 꽃을 너에게 줬다'라는 

뜻으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주어'(너에게 꽃을 준 그사람)가 완성이 되었으니 'is my brother'(내 남동생이다.)라는 표현만 붙여주면 

문장이 완성 되겠군요.. 

 

'The man who gave you the flower is my brother.'(너에게 꽃을 준 그 남자는 내 남동생이다.)
 

역시 'the man'(그 남자)이라는 표현뒤에 'who'가 붙음으로써 그남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대한 설명(너에게 그 꽃을 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지금까지 살펴 보신것 처럼 '사람'에 해당되는 단어를 관계 대명사를 사용하여 설명 할 때에는 'who'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닌 '사물'의 경우에는 'which'를 사용하는데요.. 사용 용법은 'who'의 경우와 마찬가지 입니다. 

 

그럼 예문을 한번 들어 볼까요?..

 

'I have a car. It is very expensive.'(나는 차가 한대 있다. 그것은 매우 비싸다.)
 

위의 두 문장을 하나의 문장(나는 매우 비싼 차를 한대 가지고 있다.)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리는 'who'의 경우와 동일

합니다.

 

'I have a car which is very expensive.'(나는 매우 비싼 차를 한대 가지고 있다.)
 

'I have a car'.. 라는 문장에 그 차가 '매우 비싼 차'라는 설명을 하기 위해 'I have a car' 다음에 'which is very expensive'라는 

표현을 덧붙여 줬는데요.. 'who'의 경우와는 달리 'a car'가 '사물'이기 때문에 'which'를 사용했군요.. 그렇죠?..

 

이와같이 문장에서 'a car' 다음에 'which'가 오는 표현을 보시게 된다면 'which'이하의 문장이 'a car'가 어떤 차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 보겠습니다.
 

'I'm reading an English novel. It is so interesting.'(나는 영어 소설을 읽고있어. 그것은 정말 흥미로워)
 

이 문장을 '나는 정말 흥미로운 영어 소설을 읽고있어.'라는 문장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I'm reading an English novel which is so intersting.'(나는 정말 흥미로운 영어 소설을 읽고있어.)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상으로 '사람'에 해당되는 표현과 함께 사용되는 'who' 그리고 '사물'과 같이 사용되는 'which'에 대해 배워봤는데요..
 

'that'은 '사람', '사물' 가리지 않고 둘 다 모두에 사용 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예로 들었던 문장으로 설명을 드려보면..

 

'The man that gave you the flower is my brother.'(너에게 꽃을 준 그 남자는 내 남동생이다.)
 

'I'm reading an English novel that is so intersting.'(나는 정말 흥미로운 영어 소설을 읽고있어.)
 

이와같이 각각 'who'와 'which' 대신 'that'을 넣어서 사용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장은 여기에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두장의 분량이 만만치가 않네요.. ^^;

 

수고 많으셨구요.. 이상 끈끈군이었습니다. ^^

  

[출처] Grammar in use [UNIT 115] A person who...a thing that/which (관계대명사) (토익만점, '닥터끈끈'의 영어 울렁증 치료 연구소(닥치소)) |작성자 닥터끈끈
자..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장인 [UNIT 116] 입니다. 제가 이 까페를 개설한지 약 한달 반 만에 이렇게 'Basic grammar in use'의

마지막 장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쉬지않고 달려온터라 어느 순간부터 내용이 조금씩 딱딱해진건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제가 해설을 올려드리게 된 계기도 가급적이면 문법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회원님들께서 '쉽고, 재밌게' 

문법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는데 그 목표를 얼마나 달성할 수 있을까란 생각에 살짝 두렵기도 합니다.

 

아무튼 제 해설을 보고 공부를 하셨든 그러지 않으셨든..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지막까지 꾸준히 공부를 해오신 분들께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모쪼록 더욱 정진 하셔서 처음 이곳을 찾아 오셨을때 각자 가슴에 품으셨던 목표를 모두 이루게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장 해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장은 지난장에 이어서 '관계 대명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지난장에서 설명드린 용법과 개념적으로는 거의 같은

내용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예문으로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She was the English teacher. I liked her.' (그녀는 그 영어 교사였다. 나는 그녀를 좋아했다.)
 

위의 두 문장을 '그녀는 내가 좋아했던 영어 교사였다.'라는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앞장에서 배웠던 것 처럼 'She was the English teacher.'라는 문장에 '관계 대명사'를 써서 문장을 연결시켜 주면 

되겠군요..

 

'She was the English teacher who.. 그런데 문장을 만들어 줄려고 보니 지난장에서 배웠던 문장들과는 다른점이 

있습니다..지난장에서 배운 내용은 'the English teacher' 와 다음 문장의 '주어'가 같은 사람이었는데 위의 문장에서는 주어(I)가 

아닌 '목적어'(her)가 'the English teacher'와 같은 사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관계 대명사'를 써서 한 문장으로 만들어 주느냐?..

 

앞장에서 'who'이하의 문장은 'who' 바로 앞단어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을 해주는 것이라고 말씀 드렸죠?.. 이번장에서 배우실

표현도 형태는 조금 다르지만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She was the English teacher who I liked.'(그녀는 내가 좋아했던 영어 교사였다.)
 

지난장에서와 마찬가지로 'the English teacher' 다음에 'who'를 넣어주고 대신 'the English teacher'와 겹치는 'her'를 생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who' 이하의 문장..'who I liked'가 '내가 좋아했던' 이라고 설명을 해주면서 'the English teacher'가 어떤

영어 교사였는지에 대해서 나타내어 주고 있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지난장에서 배우신 관계 대명사와 이번장의 관계 대명사는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주어'를 대신하느냐 아니면 '목적어'를 대신

하느냐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두가지 경우 모두..  단어가 '사람'일 경우에는 'who'를 넣고 그 사람과 같은 단어를 '생략' 
해줌으로써 문장을 완성하는 방법은 모두 동일합니다.. 

 

다만.. 이번장에서 다루고 있는 경우처럼 '관계 대명사'가 '목적어'를 대신할 경우 그 관계 대명사를 '생략'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문장은 다시..

 

'She was the English teacher I liked.'(그녀는 내가 좋아했던 영어 교사였다.) 이렇게 나타내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해를 돕기위해 또다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He is the man. I study with him.'(그는 그 남자다. 나는 그와 같이 공부한다.)
 

이 두 문장을 '그는 내가 같이 공부하는 그 남자다'라는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봤던 문장처럼 'the man'과 '목적어'인 'him'이 같은 '사람'이군요.. 그렇죠?.. 자..그러면 문장은..

 

'He is the man who I study with.'(그는 내가 같이 공부하는 내 친구다.) 이런 문장이 되겠네요.. 
 

그런데 '관계 대명사'가 '목적어'를 대신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고 했으니 위의 문장은 다시 아래와 같이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He is the man I study with.'(그는 내가 같이 공부하는 내 친구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엔 조금 다른 유형의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니가 좋아하는 그 소녀는 내 여자친구 이다.'라는 문장을 한번 영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관계에 있으신 분들께 상당히

유용한 표현이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ㅡ.,ㅡ

 

'니가 좋아하는 그 소녀'가 이 문장의 키 포인트 군요.. 그것만 해결되면 '내 여자친구 이다.'(is my girl friend)라는 표현만

덧붙여 주면 문장이 완성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니가 좋아하는 그 소녀'의 주어는 'the girl' 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니가 좋아하는'이라는 부분은 '그 소녀'가 

어떤 소녀인지를 설명해 주는 부분이구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the girl' 과 'you like her'가 합쳐지면서..

 

'the girl who you like'(니가 좋아하는 그소녀) 혹은 'who'를 생략한 'the girl you like' 이렇게 되겠군요. 그러면 이제 

전체 문장을 완성해 보면..

 

'The girl who you like is my girl friend.'(니가 좋아하는 그 소녀는 내 여친이다.) 혹은..
 

'The girl you like is my girl friend.'(니가 좋아하는 그 소녀는 내 여친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가 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아무튼.. 위의 문장을 잘 살펴 보시고 또 큰소리로 읽어 보시기도 하면서 형태와 어감을 익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번장에서 배우신 '목적어'를 대신한 '관계대명사'는 원칙적으로는 'whom'이라고 나타내지만 최근 들어서는

그냥 'who'로 통일하는 추세입니다. 그런 이유로 교재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지 않은것 같구요..

 

자.. 그럼 이번엔 '사물'의 경우를 살펴 봐야겠죠?.. '사물'의 경우역시 'who' 대신 'which'가 사용되는 것만 제외하면 문장을

만드는 방법은 '사람'의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This is the movie which I saw with my boy friend.' (이것은 내가 내 남자친구와 봤던 그 영화다.)
 

'the movie' 다음에 관계대명사 'which'가 오면서 'the movie'가 어떤영화(내 남자친구와 봤던)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 드렸듯이 여기서의 'which'는 '목적어'를 대신했기 때문에 생략 가능합니다. 

 

'This is the movie I saw with my boy friend.'(이것은 내가 내 남자친구와 봤던 그 영화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번엔 '이것은 내가 예전에 살았었던 그 집이다.'라는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This is the house which I used to live in.'(이것은 내가 예전에 살았었던 그 집이다.)
 

'the house' 다음에 'I used to live in the house'가 덧붙여지면서 만들어진 문장인데요..(which가 the house를 대신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위의 문장은 다시 아래와 같은 문장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This is the house where I used to live.'(이것은 내가 예전에 살았었던 그 집이다.)
 

두 문장을 비교해 보시면 첫번째 문장의 'which'와 문장끝의 'in'이 사라지면서 'where'로 바뀐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재에 나와있듯이 'which'와 'at'이 포함 된 문장또한 'where'로 바꿔 쓰실수 있는데요.. 두 문장을 잘 비교해

보시면서 차이점을 잘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장과 마찬가지로 이번장에서 다뤘던 '목적어'를 대신한 '관계 대명사'(who, which)도 'that'으로 바꿔서 사용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구요..

 

자.. 그럼 일단 초급레벨에서는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되는 부분은 중급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구요..

 

이상으로 여러분들은 초급의 내용을 모두 배우셨습니다. 하지만 문법책을 보셨다고 해서 그것이 곧 영어의 모든 문장을 해석

가능하다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야구로 비교하자면 여러분은 이제 야구에 대한 '이론서'를 한권 읽으신 상태입니다. 야구

이론서를 읽었다고 해서 지금 당장 야구장으로 가서 홈런을 날릴수는 없는 것처럼 여러분도 지금당장 영어로 된 모든 문장을

이해 하시진 못할 것입니다. 야구의 이론에 대해 배우고 나서는 실제로 공을 던져보고 타격도 해보면서 이론서를 통해 배운

내용을 몸으로써 체득하는 과정을 거쳐야지만 실제 경기에서 멋진 안타를 날릴수 있듯이 영어도 마찬가지 입니다.. 비록

지금당장 모든 영문을 이해할 순 없더라도 여러분은 그 문장을 이해해 낼 수 있는 기본을 갖추신 상태입니다. 그러니 영어로된

문장을 큰소리로 읽으시고 또 소설책도 꾸준히 봐주시면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몸으로써 체득하는 과정을 거치신다면

머지않아 남들이 부러워하는 '영어라는 그라운드의 홈런타자'가 되실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장을 마지막으로 Basic grammar in use 해설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부족한 해설임에도 지금까제 제 해설을 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쪼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진하셔서 원하시는 레벨까지 영어실력을 향상시키게 되시길 바라면서 이번장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끈끈군 이었습니다. ^^

  

[출처] Grammar in use [UNIT 116] The people we met, the hotel you stayed at (관계 대명사 2) (토익만점, '닥터끈끈'의 영어 울렁증 치료 연구소(닥치소)) |작성자 닥터끈끈
